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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사
2002년 북한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촉발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향
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7개 항구의 접근을 우리측에 허용하는 등 남북경
협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이 성과를 거둘 경우 북한은 남포, 
원산, 함흥, 청진  등 주요 도시의 산업개발에 대한 남북협력도 점차 확대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도시의 경제 재건이 바로 국가경제의 재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이룩될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에 대비해서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고, 이를 위한 남북협력방
안을 수립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본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협동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통합의 단계별로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처음으로 북한의 주요 도시별로 남북경제통합이 
진전되는 단계에 따른 제조업의 입지잠재력이 평가되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수립 뿐만 아니
ⅱ라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계획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자료와 정보의 제약이라는 북한관련 연구의 공통적 한
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북한의 산업실태에 대한 간접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음은 아쉬
운 일이다. 
향후 북한의 산업실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물
론 이것은 연구자들의 진지한 노력과 인내심을 요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통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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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북한의 도시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는 북한과 통일문제를 연
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아닐 수 없다. 1980년
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유럽과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
가들이 본격적으로 체제전환을 해 가는 과정에서 도시들은 변화의 중심무대에 
서 왔다. 
북한 도시들의 발전 방향 설정과 실천전략 모색은 무엇보다도 북한 사람들에
게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이다. 공업화와 도시화가 일정 수준 이룩된 북한의 현
실을 감안할 때, 북한경제의 회생과 재건은 주요 도시의 산업재건이 좌우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즉, 주요 도시의 산업재건은 북한 경제의 사활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임과 동시에 이를 통한 북한 경제의 재건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활성화와 
직결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관심은 북한의 어느 도시에서 어떠한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갈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의 통합 단계별로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구조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남북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북한 경제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개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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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발전방향 제시는 극히 미미하였다. 특히 남북교류
협력의 발전 단계에 따라 도시의 산업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사실상 전무
한 실정이었다. 
북한의 도시별 산업실태에 대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산업의 입지
잠재력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연구추진 초기에는 북한의 도시산
업 실태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보았지만, 큰 성과를 거두
지 못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과거 산업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들
을 간접적으로 원용하는 방식으로 분석모형이 구축되었고, 이러한 분석모형에 
다소 주관적인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지 못한 가정이 일부 적용되었음을 밝힌다.  
본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관련전문가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본원과 대외경
제정책연구원의 협동연구진들을 대표해서 분석방법 모색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연구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언을 해 주신 연세대학교의 이태정 교수와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수석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김원배 선임연
구위원과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선임연구위원 등 원내외 연구심의위원들의 귀중
한 조언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주요 부분을 담당한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핵심적인 분석과정을 담당
하신 이홍식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원에서 함께 
참여한 이성수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4년 9월
이상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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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제1장 서  론
북한은 공업화와 도시화가 이미 1970년대에 일정 수준 이룩된 상태이기 때문
에, 주요 도시의 산업개발은 바로 국가경제의 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주요 도시에 대한 산업발전방향 모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남북경제통합의 진전에 따른 북한 주요 도시들의 
향후 산업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남북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전체 27개 도시 가운데 평양, 남포, 해주, 개성,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나진․선봉 등 9개 주요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도
시들은 산업구조의 특성, 입지특성,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력, 남북한 당국의 관련
정책기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도시들은 북한의 주요 산업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중심도시들이다. 9개 도시의 인구는 북한 도시인구의 약 64%
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의 도시산업 발전방향을 도
출하였고, 제조업 업종별 입지잠재력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발전 잠재력
이 있는 제조업종을 연구대상 도시별로 도출하였다. 체제전환국의 사례로서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베트남의 하노이 그리고 중국의 심천과 홍콩을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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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주요 도시별 공업입지잠재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남북경제통합의 단계
별로 업종별 입지요인의 중요도와 북한 주요 도시의 입지 여건에 대한 가정을 
차별화 하였다. 남북경제통합이 확대되어 가는 단계에 따라 북한 주요 도시들의 
입지 여건도 변화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제2장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전망
□ 남북한 경제통합 단계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 단계를 초기단계, 확대단계, 심화단계 등 세 
단계로 설정하였다. 초기단계는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조성기로 가정하였고, 
확대단계는 남북한 경제의 보완적 성격이 보다 강화되는 시기로 가정하였다. 그
리고 마지막 단계인 심화단계는 세부적인 경제영역에까지 남북한간에 단일화가 
진행되는 단계로 가정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의 심화단계에서는 금융 및 관세
분야에 이르기까지 경제 각 분야에서 남북한이 공동의 정책을 추구하게 되고, 남
북한 화폐 및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거의 단일 국가 수
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북한의 산업현황 및 잠재력
지난 10년간 북한 수출품목의 변화추이를 토대로 할 때, 북한이 현시점에서 수
출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는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경공업부문이다. 중화
학공업을 포함하는 생산재부문은  수출경쟁력이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
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는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다. 남북교역측면에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은 섬유제품, 기계․전자 부품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이나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나
타난 품목들도 다른 국가들의 제품에 비해 특별한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와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정책적 배려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vii
□ 남북경제통합 단계별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전망
남북경제교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경제통합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북한의 
산업구조도 변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 북한은 현재 
주력 수출산업인 농림수산물 분야와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IT분야 육성과 광공업 부문 재건을 통해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노동
집약적 경공업으로는 봉제, 가방, 의류, 염색가공, 가죽, 신발, 완구, 가구, 제지, 
식료품 가공, 단순 기계 및 가정용 (백색)전자 등을 들 수 있다. 
본격적인 북한 산업구조의 개편은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부터 진행될 가능성
이 높다. 확대단계에는 북한이 초기단계에서 주력하였던 섬유, 신발, 완구 등과 
같은 소규모 자본과 단순기술이 필요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분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화학공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경제통합 심화단계에는 경제전반의 개혁 및 개방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의 
산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서
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농업인구의 비농업부문 이동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화학 및 군수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인력의 경공업 및 
서비스 산업으로의 이동이 예상된다. 
경제통합의 심화단계에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전으로 북한의 주력 수출산
업으로 성장하였던 의류, 신발, 완구, 식품가공, 가전 등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북한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제조업부문 임금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사양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산업구조 조정과 해외매각을 통해 기업의 
경영․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생산설비가 현대화된 일부 중화학공업부문이 주요 
성장산업으로 재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단일화가 진행
되는 심화단계의 마지막 기간에는 남북한 산업의 영역구분이 무의미해짐으로서 
전기․전자, 석유화학, 산업기계, 자동차부품, 정보통신 등의 모든 산업에서 남북
한 생산공정의 연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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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실태와 산업발전방향
□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현황
북한의 공업지대는 평양ㆍ남포, 평안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동부 및 서
부의 임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해안에 위치한 공업지대는 대부분 일제때부터 
발달해 왔으며, 해방후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북부 내륙지역에 공업지대를 개
발하여 왔다. 전체적으로 남포, 신의주, 해주, 개성 등의 서해 연안도시로는 경공
업이 주로 배치되어 있으며, 원산, 함흥, 청진, 나진ㆍ선봉 등 동북부지역으로는 
기계, 금속, 화학공업 등 중화학공업이 배치되어 있다. 
□ 체제전환국의 도시산업구조 변화 사례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의 사례 가운데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와 베트남의 하
노이 그리고 중국의 홍콩과 심천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체제전
환국 주요 도시들의 산업구조 변화사례에서는 유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공업부문의 축소이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서구의 시장
경제국가에서 나타났던 산업구조 변화와 유사한 점이 많다. 다만 체제전환국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전 업종을 대상으로 나타났다는 점
과 민영화라는 소유구조의 개편과 동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이 커다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나 베트남 하노이의 사례는 체제전환국의 대도시에서 공업
기능이 결코 소멸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시경제의 주요 동력으로서 
고도화된 구조의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의 중요성이
다. 북한의 경우에도 신의주나 남포, 나진․선봉, 원산 등 대외교류의 잠재력이 
높은 도시들은 향후 산업구조의 개편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생산자서비스
(producer service)의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체제전환 이후 도시산업은 전체적으로 중공업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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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경공업과 서비스중심으로 전환되어가는 것은 분명한 흐름인데, 핵심과
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체제전환국 도시
산업의 구조개편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외부로부터의 투자, 즉 외
국인직접투자임을 외국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체제전환을 통해 국영기업을 민영
화시켜야 했던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경우 외국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졌고, 베트
남 하노이의 경우에도 도시의 서비스산업발전에 외국자본의 투자가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중국 심천의 경우에는 제조업부문의 구조 고도화에 홍콩 자본의 진출
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체제전환국의 사례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도시산업 발전을 위한 외
자유치는 제도적 인프라와 물리적 인프라 그리고 인적 자원의 확보 등이 전체적
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가능할 것이다. 중국 심천의 사례는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사례로서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주
요 도시들도 심천의 경우처럼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하에 외자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 심천의 사례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경제특구의 한계이다. 초
기에는 경제특구조성이 외자유치를 위한 유리한 도구로서 도시경제발전에 커다
란 기여를 하였지만, 이러한 효과는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남북
경제통합 초기단계나 확대단계까지는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가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심화단계부터는 이러한 효과가 더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발전 방향
본 연구에서는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실태와 헝가리와 베트남 그리고 중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경학적 잠재력을 활용한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나 베트남의 하노이 그리고 중국의 심천
x과 홍콩 사례로 볼 때, 장기적으로 북한의 산업구조에서 교역․물류․관광서비
스산업의 비중은 점차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산업구조 변화 추세를 고
려하여 도시의 산업성장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생산자서비스부문의 육성을 도모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 심천과 홍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일부 
도시들도 지경학적 잠재력을 잘 활용할 경우 생산자서비스를 중심으로 도시산업
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남한 및 외국기업과의 적극적인 기술 및 투자협력을 추진하여 도시산업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심천이 홍콩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도시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 도시들도 남한기업과의 적극적
인 협력을 우선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한기업들의 적극적이면서
도 선도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개발을 동북아인프라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횡단철도(TKR)와 대
륙횡단철도(TSR/TCR)의 연계를 위한 협력사업,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 추진 그리고 시베리아천연가스 개발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은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에도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신의주나 나진․선봉 등은 국제적인 교통망 및 에너지망의 구
축을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지역의 산업발전방향을 남북경제통합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수출주도형 공업 육성과 기존자원의 활용이 필요
할 것이다. 초기단계부터 수출주도형 공업도시로서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시들
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개성, 원산, 신의주, 나진․선봉 등을 들 수 있다.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에는 수출주도형 공업을 중심으로 하고 물류․관광기
능의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서해안지역의 신의주 및 남포, 동해안지역의 나진․선봉 및 원산 등의 성장 잠
재력이 높다. 개성 및 평양 그리고 원산의 경우에는 각각 문화역사관광과 자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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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 배후 거점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도시들이다. 이
러한 도시들은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부터 수출형 경공업단지와 관광단지 개발
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경제통합 심화단계에는 수출형 공업 및 물류, 관광 등 특정기능이 선도
하되 타 기능들도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4장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잠재력 분석
□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과 물류․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
전잠재력을 분석하였다. 제조업부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입지요인의 중요도와 북
한 주요 도시의 입지여건을 교차분석하여 도시별로 경쟁력을 가진 업종을 파악
하였다. 그리고 비제조업부문에서는 대표적인 생산자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물류
산업과 관광산업의 입지잠재력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5장에서 도
시별로 산업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요 도시의 제조업 입지 잠재력 분석
남북경제통합 단계별로 제조업 업종별 입지요인 분석과 북한 도시별 입지여건 
분석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료의 제약상 남포는 평양과 같은 도시권으
로 분석되었고, 나진․선봉도 청진과 같은 도시권으로 분석되었다.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서해안 지역의 평양․남포, 개성, 해주와 동해안 
지역의 청진․나진․선봉, 함흥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의 제조업 입지 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남포지역의 경우 노동집약적 업종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의 산업입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의 경우에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주와 함흥은 석유화학제품과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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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금속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의
주, 원산은 각각 봉제의복과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업종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공업 도시로 인식되어 온 해주와 원산에서 초기단계에 코크
스․석유정제품․핵연료 업종의 비교우위가 나타난 것은 도시별 입지여건과 업
종별 입지요소를 단순 교차 비교하는 분석방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각 도시
별 비교우위 업종 가운데에는 원산과 해주의 경우와 같이 다소 현실적 조건이나 
일반적인 인식과 차이를 보이는 업종들이 있다.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 역시 초기단계와 비슷하게 서해안지역에서 제조업 입
지에 가장 유리한 지역은 평양․남포와 개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양․남포지
역은 모든 업종의 입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가 
포함된 청진지역은 동해안지역에서 공업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가장 뛰어난 지
역으로 분석되었다. 해주의 경우 초기단계에는 중화학업종들의 비교우위가 나타
났었으나, 경제통합이 진전됨으로써 섬유제품, 봉제 등 경공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해안지역 도시들은 대부분 경공업 업종의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
해안지역 도시들은 청진․나진․선봉과 원산지역이 경공업의 입지에 유리한 여
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안지역 도시들은 서해안지역에 비해 중
화학 업종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북경제통합 심화단계에서 평양은 초기단계 및 확대단계와 마찬가지로 전 업
종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평양의 경우 남북한 경제통합 심화단계부터는 공장입지에 따른 토지의 기회비용
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보다는 IT 산
업 등과 같은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 기능이 평양의 산업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진․선봉지역을 포함한 청진지역은 개성과 함께 심화단
계에서도 평양․남포 다음으로 많은 제조업종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별 업종별 입지점수를 종합한 결과 9개 도시지역에서 입지점수가 95
점 이상인 업종의 총 개수가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44개에 불과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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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확대단계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83개에 이르렀고, 심화단계에는 109개에 
이르렀다. 남북경제통합이 확대될수록 입지잠재력이 높은 업종이 증가하는 것이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도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양과 남포지역은 전 업종이 전 단계에 걸쳐 입지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초기단계와 심화단계에서 높은 입지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봉제의복이 심화단계에서는 순위가 하락하였다. 비록 제조업의 전 업종에 걸쳐 
평양과 남포지역의 입지잠재력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단순 제조업보
다는 북한 산업의 연구개발을 선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업종의 연구개발
기능이 중점적으로 육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해주지역의 경우 전 단계에 걸쳐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와 금속부문의 
잠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해주의 지경학적 입지여건상 이러한 중공
업 업종보다는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 이후 입지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봉제의복과 가구 등 경공업업종의 육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성지역의 경우 봉제의복과 출판․인쇄 등 경공업 업종들이 전 단계에 걸쳐
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의주지역의 경우에도 개성과 비슷한 경공업 업종들(봉제의복, 가구, 가죽)의 
입지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역의 경우에는 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업
종만이 상대적으로 입지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확대단계 이후
에는 봉제의복이나 가구, 전자부품 등 다양한 경공업 업종들이 높은 입지잠재력
을 나타내고 있다.   
함흥지역의 경우에는 경제통합의 전 단계에 걸쳐 중공업부문 업종들(코크스․
석유정제품․핵연료, 금속, 화학제품)의 입지잠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러한 중공업 업종들의 기술 고도화나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통한 산업발전 모색
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진과 나진․선봉지역은 함흥지역과 유사하게 중공업부문의 업종들이 높은 
입지잠재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함흥지역과는 차별화된 산업발전이 모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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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지역에서는 함흥지역과는 달리 전자부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그리고 섬유 등 경공업부문의 입지잠재력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입지잠재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함흥지역과 차별화된 산업발전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1> 북한의 주요 도시별, 단계별 입지잠재력  




①봉제의복 및 모피 
②가구 및 기타제품 
③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④출판․인쇄 
⑤화합물 및 화학제품 
⑥금속 ⑦섬유외 전업종
①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②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③고무 및 플라스틱 
④출판 및 인쇄 ⑤금속 
⑥가구 및 기타제품 













②출판 및 인쇄 ③금속 
④화합물 및 화학제품 
⑤봉제의복 및 모피 
⑥가구 및 기타제품 






⑦자동차 및 트레일러외 2개업종
개성
①봉제의복 및 모피 
②출판․인쇄 
③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
료
①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⑥봉제의복 및 모피외 14개업종
신의
주 ①봉제의복 및 모피
①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②가구 및 기타제품
③가죽 가방 및 신발
①가구 및 기타제품
②봉제의복 및 모피





원산 ①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①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②금속 
③봉제의복 및 모피 
④화합물 및 화학제품
⑤가구 및 기타제품 
⑥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①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②봉제의복 및 모피 
③금속 















①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②금속 
③화합물 및 화학제품 
④펄프․종이 






⑤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④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⑤자동차 및 트레일러
⑥섬유제품
⑦가구 및 기타제품외 12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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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의 계량적 분석결과가 갖는 한계에 대한 주의도 요망된다. <표 1>
에서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 개성과 해주 그리고 원산의 주요 제조업종으로서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가 제시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제조업종별 
입지요소와 도시의 현재 입지여건을 단순 비교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
다. 두 도시 모두 초기단계에 이러한 업종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 주요 도시의 물류․관광산업 잠재력
북한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교역에 유리한 지경학적 
잠재력을 가진 도시들의 물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
한의 동해선 축에 위치한 원산, 함흥, 청진, 나진․선봉은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
(TSR)와 연결되어 본격적으로 물류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경의
선을 통해 중국과 연결되는 신의주, 남포, 평양 등도 물류기능이 발전할 가능성
이 높다.
또한 평양, 개성 등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관광산업은 도로 등 
기초인프라가 매우 열악하여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
한내 육상교통인프라와 공항과 항구를 통한 북한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관광산업은 북한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선정한 9개 주요 도시가운데 관광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높은 도시는 역사관광측면에서 개성과 평양 등이며, 자연관광측면에서
는 원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나진․선봉과 신의주도 백두산, 칠보산, 
묘향산 등 주변의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거점 도시로서의 잠재력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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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방향
 
  9개 주요 도시지역별 산업발전방향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수출형 경공업 육성과 기존 중공업의 선별적인 생산력 정상화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 분석한 업종별 입지잠재력 분석결과 도
시의 산업잠재력이 경공업과 물류․관광중심의 국가산업구조 개편방향과 대
체로 일치하는 도시는 개성과 원산, 신의주, 함흥 정도이다. 
<표 2>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방향과 인프라 확충방향
도
시 산업발전방향 인프라 확충방향
평양 -첨단과학기술산업 및 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연구기술개발, 국제금융 기능강화
-평양-신의주, 평양-청진, 평양-백두산 등의 추가적인 고  
 속도로 노선의 개설
-경의선의 현대화
남포 -R&D기능을 가진 첨단기술단지와 물류․무역-관광기능
-평양-남포간 고속도로의 입체화
-남포항의 배후 도로망과 철도망의 개보수 및 시설 확충
-컨테이너 부두 개발
해주 -수출형 경공업기능과 수산기능-관광기능
-개성-사리원-해주간 고속도로, 해주-평양 고속도로 등의  
 추가 노선의 건설
-기존의 사리원-해주, 해주-옹진 노선을 경의선에 연결
개성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개성공단 개발-관광기능 -개성과 해주․원산 등과의 철도․도로망 개선
신의
주
-관광․물류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부분적으로 정보기술과 연관된 기계산업 육성
-중국 단동과의 연결교통망 개선
-평양-신의주, 신의주-강계 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원산 -수출중심의 경공업-관광업과 함께 물류, 조선공업  
-장진강 발전소와 부전강 발전소 설비의 개보수
-하역시설의 개선
함흥 -금속, 화학제품 -원라선, 신흥선, 단풍선, 장진선 확충-원산으로부터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고속도로화
청진 -수출중심의 경공업과 일부 중공업 
-청진항과 공업단지와의 연계철도 및 내부 도로망의  확  
 충




-경공업․물류․관광 -철도의 복선화, 도로의 포장율 제고-선봉항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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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도시들에서는 계량적인 분석 결과 남북경제통합 전 단계에 걸쳐 
중공업 업종들의 입지잠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계량적인 분석의 
한계일수도 있지만, 나머지 도시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중공업의 산업기반이 확고한 함흥과 청진은 
기존 중공업의 발전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산업발전을 도모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 남북경제통합의 단계별 산업발전 구도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개성과 원산 그리고 나진․선봉과 신의주 등 북
한이 경제특구를 이미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의 산업발전
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의선 축에서는 개성과 신의주가, 
그리고 동해선축에서는 원산과 나진․선봉이 거점도시로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도시의 산업개발과 인프라 개발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개보수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에는 앞의 4개 도시와 더불어 경의선축의 해주와 남포 
그리고 평양의 개발을, 그리고 동해선축상의 함흥과 청진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의선축상에서는 개성과 평양 그리고 평양과 신
의주간의 철도 및 도로 현대화를 이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해선축상에서는 금강산과 원산 그리고 원산과 함흥, 청진 그리고 나
진․선봉까지의 철도 및 도로구간을 단계적으로 현대화해가는 사업을 시작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확대단계부터는 도시지역간 연계발전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
다. 우선 남포-평양 지역의 산업연계와 나진․선봉-청진 지역의 산업연계가 추진
될 필요가 있다. 남포는 물류와 교역 그리고 수출가공 및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평양은 첨단기술산업의 연구개발기능을 중심으로 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 지역 모두 제조업의 연구개발 기능 확충
이 필요한데, 기존 산업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남포에는 기계와 금속관련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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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기능을 육성하고 평양에서는 정보기술(IT)산업과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중점
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3> 남북경제통합단계별 주요 도시의 산업 및 인프라 개발 구도 





-신의주, 개성과 연계해서  
 해주, 남포, 평양개발









-나진․선봉과 연계해서 청  
  진, 함흥개발




남북경제통합 심화단계에는 동북아에너지망의 구축과 TSR-TKR의 연계에 따
른 물류망 가동이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의선축의 신의주, 동해선축의 나
진․선봉과 청진 그리고 함흥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이러한 동북아차원의 광역인
프라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6장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 남북협력의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는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주요 도시 산업발전의 기본 방향을 호혜
성과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하에 제시하였다. 
첫째, 남북경협의 수요 변화를 고려한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개발을 추진할 필
요가 있다. 현재 남북간의 민간경협은 현실적 발전단계를 감안하여 ‘위탁가공 → 
투자 → 자유교역’의 순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도시
지역 산업개발 역시 이러한 협력수요의 변화에 대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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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한 정부차원의 수혜성 협력과 민간기업차원의 호혜성 협력을 단계
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의 연계는 남북경제통합 초
기단계와 확대단계 그리고 심화단계 등 단계별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초기단
계에는 정부차원의 인프라협력이 중심이 되고, 보완적으로 민간의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확대단계 이후부터는 민간기업차원의 협력이 
중심이 되고 보완적으로 정부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경학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남북한이 중심이 되고 동북아 역내국가들
이 참여하는 국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원산의 경우 일본기업의 투자가능
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이 중심이 되고 일본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형
태의 시범적인 수출가공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
의 경우에도 초기에 임가공분야의 우리 기업 투자와 더불어 중국 단동시와의 인
프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진․선봉은 입지적 특성상 남북한
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다자간 협력을 통해 산업과 인프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제조업부문의 협력방안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위탁가공교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류비
용의 절감을 위한 남북당국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초기에
는 우리 기업들의 수요와 북한측의 공급조건이 수요가 일치하는 일부 정보통신
(IT) 분야의 소규모 협력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업, 하드웨어 부품 생산사업 등이 이러한 측면에서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측면에서 초기단계에는 우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현재 평양시 및 인근지
역에 분포하고 있는 전기․전자공업기반을 토대로 정보기술협력단지를 조성하
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경제통합의 확대단계 이후에는 청진, 함흥 등지의 중화학공업 업종의 투
자사업도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공업 가운데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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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중심으로 투자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그리고 기존 중공업시설의 이전이나 폐쇄와 연계해서 정보통신산업, 생명공
학산업 및 나노기술 등 첨단산업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관광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관광개발 측면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서
는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관광과 개성과 임진강유역 및 강화도지역의 연계관광
을 들 수 있다. 첫째, 설악산-금강산의 연계관광을 위해서 남북경제통합 초기단
계에는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실태조사와 타당성검
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남북협의기구 구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단계에는 초기단계에서 검토된 타당성분석을 토대로 설악산-
금강산 연계관광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 심화단
계에는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의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강원도 고성군지역
을 중심으로 한 ‘설악-금강 국제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크루즈관광도 유
치하는 등 국제적인 해상관광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동해선축상에서 관광분야의 남북협력사업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사업을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이라 한다면, 경의선축상에서는 개성과 임진강유역 및 
강화도지역의 연계관광을 들 수 있다. 개성과 임진강유역 및 강화도지역의 관광
자원을 연계해서 상품화할 경우 남북양측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
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이러한 연계관광을 위한 기초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남
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시범관광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
할 것이다. 일단 개성공단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개성관광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면, 
이와 연계한 강화도-임진강-개성 시범관광도 순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확대단계 이후에는 철원지역과 임진강 및 서울까지 포괄하는 광역연계관광을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xxi
□ 교통․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방안 
교통․물류측면에서는 북한 주요 항구와 남한 주요 항구간의 항로개방과 항구
시설 확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의 현대
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주요 도시 항구의 항로 개방과 시설 확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남북
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
포항․속초항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
항로를 개설토록 명시되었다.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정부차원의 시범적인 
협력을 통해 항만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확대단계 이후에는 민간기업들이 항
만시설 현대화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구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경의선과 동해선의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와 시범운행이 필요하다. 
TKR-TSR 연결을 위한 추진체계, 진행방향 등에 대해서 남․북․러 3자 철도 연
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TKR-TSR 연결사업에 
대한 실질적 추진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북 철도연결공사가 완공된 이후 컨테이너 시범운송 사업 실시도 추진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북한의 도시 산업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과제이기 때
문에 이러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정부는 우선적으로 산업개발을 위한 공동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전략 수립은 장기간에 걸쳐서 투입될 대규모 자금의 조달방안에 대해서 남
북이 사전에 조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전략수립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 양측에 돌아갈 이익과 비용의 
규모를 서로 협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도시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의 개발을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합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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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원 조달 측면에서 국내 기업 차원에서의 공동사업 및 다변화 전략에 입
각한 해외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
리 정부가 국내은행으로부터 대북차관을 알선해 주고 차관에 대한 보증을 실시
하는 방안이나, 정부간 합의에 의한 차관 및 민간차원의 상업차관을 공여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 남북경제통합의 단계별 협력방안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대한 투자협력이 보다 활성
화될 수 있도록 우리 민간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관계와 관련한 남북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보다 자유스러운 북한 노동력의 활용
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양측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부문부터 북한 노동력의 기술교육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정부간 협력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경협사업이 진행중인 개성과 금강산관광지구에 포함된 원
산 그리고 신의주와 나진․선봉 등 향후 북한 도시산업발전에 있어서 전략적으
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4개 도시들에 대한 우선적인 산업인프라 개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남북간 산업인프라 개
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남북산업인프라개발협력위
원회(가칭)’를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에서는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생산 및 공급관련 업종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관련공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한 남북협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공업부문의 국영기업 정비를 위해 우리 민간기
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가 제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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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초기단계에 남북협력이 주로 경제특구에 집중되었다면, 이 단계에서는 경
제특구 배후도시까지 투자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한 정부는 경제특구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협력을 추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주요 항구 및 공항 등 북한내 기간
교통망이 본격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대내외 
여건상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우리가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주변국
의 공적 자금이나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경제통합 심화단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등 전 산업부문에서 남북간
의 교류협력이 확대․심화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가 완성되는 단계이다. 따라
서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정부가 인력의 이동과 관련된 규제도 대폭 완화함으로
써 산업분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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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장기적인 남북경제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의 주요 도시에 대한 산업발전 방향이 
현 단계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연구의 
목적과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요 선행연구를 소개한 뒤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의 개혁․개방과 더불어서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산업분야의 구
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현 단계에서부터 남
북한간의 산업구조의 조정과 인프라 격차의 완화를 위한 남북협력이 필요한 것
이다. 남북협력 초기단계에서부터 장기적 전략에 기초하여 남북한 경제협력이 
추진된다면, 향후 발생할 막대한 통일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
제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개발을 추진하면서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전
략을 구사하였다. 이 때문에 국가경제의 역량이 주요 공업도시들에 모아지게 되
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주요 공업도시의 산업개발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낙후된 북한 산업인프라의 
개발을 통해 남북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주요 도시에 
2초점을 맞춘 남북협력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남북경제통합의 진전에 따른 북한의 산업구조의 
개편전망을 토대로 북한 주요 도시들의 향후 산업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남북협
력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7개의 장으로 구성
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주요 방법론과 관련 이론을 제
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산업구조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산업
의 국제경쟁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남북경제통합 단계별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전망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도시지역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실태와 헝가리와 베트남 그리고 중국
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구조 개편 방향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산업구조 개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
한의 9개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제조업부문의 업종별 입지잠재력과 물류 및 
관광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잠재력분석 결과를 
토대로 9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및 인프라 확충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6
장에서는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남북협력방안을 제시하
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산업개발과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되었지만,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 수립에도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범위를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와 확대단계 그리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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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계 등 세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남북관계가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발전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단계구분의 세부 내용은 제2장에서 소개
하였다. 다만 이러한 남북경제통합 단계는 정치적 통합과는 별개의 단계로 설
정하였다. 따라서 남북경제통합이 완성되는 심화단계가 정치적 통일단계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서 9개 주요 도시를 선정하였다. 북한의 전체 27개 도
시 가운데 9개 주요 도시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였다. 즉 중공업중심의 도시(청진, 함흥, 남포)
와 중공업외에 경공업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 도시들(평양, 개성, 원산, 해주, 신
의주, 나진․선봉)을 함께 고려하였다. 
둘째, 입지특성을 감안하였다. 북한의 경제중심지에 입지한 도시들(평양, 남포)
과 더불어 접경지역에 입지한 도시들(신의주, 개성, 해주, 원산, 나진․선봉) 그리
고 기타 지역 도시들(청진, 함흥)을 함께 고려하였다. 
셋째, 지역경제에 영향력이 큰 도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주로 도청소
재지가 입지한 도시들 그리고 인구규모나 산업특성상 주변지역에 영향력이 큰 
도시들을 고려하였다. 9개 도시의 인구(약 745만명)는 북한 전체 인구의 약 34%
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도시인구의 약 64%에 이른다. 
넷째, 남북협력을 감안하여 북한과 남한 양측에서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도시
들을 고려하였다. 북한이 경제특구 개발을 추진중인 4개지역(개성, 금강산(원산), 
신의주, 나진․선봉)을 고려하였고, 경의선축과 동해선축상으로 단계적으로 남
북교류협력거점을 개발한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였다. 우리 기업들
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대상지역은 역시 북한경제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남포와 
평양지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포와 평양지역에 대한 분석과 정책방향 모색
은 경제특구 개발이 진행중인 개성과 더불어서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하였다.  
충분한 시간과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면, 북한 전체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기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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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계, 혜산, 신포  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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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도시
 안주, 구성, 정주, 희천, 김책, 
순천, 단천, 덕천, 만포, 회령, 
송림




 남포, 함흥, 청진, 나진․선봉, 
해주
 신의주, 원산, 신포, 
문천
<표 1-1> 북한의 도시 특징
분석대상 도시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양의 경우 북한의 수
도로 경공업과 중공업이 집중되어 있는 최대의 공업도시이며 정치ㆍ경제의 중심
지이다. 남포는 평양과 함께 북한의 핵심적인 공업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북한 
최대의 기계, 금속공업중심지를 구성하고 있다. 해주는 남북한 접경지역에 위치
해 있어 그동안 관광휴양지로만 이용되어 왔으나 경공업, 수산가공업 도시로서 
북한 최대의 시멘트산업을 가지고 있다. 
개성은 남북한 접경지역의 경공업 도시로 남한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볼 때 개
발 잠재능력이 매우 높은 도시이다. 신의주는 북한서부의 경공업, 교역도시로 양
호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원산은 북한 동해안의 수산가공․경공업 및 중공
업중심도시이며, 관광휴양지로도 유명하다. 함흥과 청진은 북한의 핵심적인 중
공업도시로 수많은 화학공장과 철강공업이 각각 들어서 있다. 나진ㆍ선봉지역은 
중계무역 및 수출가공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관광단지로서의 측면에서 개발 잠재
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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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수도로 경공업과 중공업이 집중되어 있는 최대의 
공업도시이며 정치․경제의 중심지
남  포
 평양과 함께 북한의 핵심적인 공업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북한 최대의 기계, 금속 공업중심지. 평양과 인접한 
서해안의 중심항으로 물류거점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큼
개  성
 남북한 접경지역의 경공업 도시. 남한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물류기능 수행 가능
해  주  남북한 접경지역의 수산업․경공업 도시




청  진  북한의 주요 철강공업도시. 대러시아 무역항
함  흥  북한의 주요 화학공업도시
원  산
 수산가공․경공업 및 중공업중심도시. 배후에 북한 최대의 
아연생산공장(문평제련소)이 위치
나진․선봉
 중개무역 및 수출가공기지이며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을 
연결하는 화물중계기능
<표 1-2> 분석대상 도시의 특징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의 사례도시로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베트
남의 하노이 그리고 중국의 심천, 홍콩을 선정하였다. 헝가리는 북한처럼 공업화
가 이룩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부다페스트는 북한의 평양처럼 정치수도이
자 공업도시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베트남은 헝가리처럼 공업화된 국가는 아
니지만 수도 하노이가 역시 평양과 비슷하게 공업화된 상태에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였다. 부다페스트와 하노이는 공업지역의 구조 개편측면에서 북한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는 측면에서 사례도시로 선정하였다. 중국의 홍콩과 심천은 도시
들간의 상호 경제협력과정에서 산업구조가 변화된 사례로서 향후 북한의 도시간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협력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6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 도시산업의 변화 사례를 통해 북한의 도시산업 발
전방향을 도출하였고, 북한 주요 도시의 업종별 입지잠재력에 대한 계량적인 분
석을 통해 남북경제통합의 단계별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제조업종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북한의 산업 및 도시지역 산업실태는 북한과 국내 관련 문헌들을 통
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인공위성자료 및 수치지형도를 이
용하여 추정된 개발가능한 지역의 위치와 면적 결과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제약 때문에 남포는 평양과 하나의 도시권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나진․선봉도 청진과 하나의 도시권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선․이태정․정형곤 (2003)의 분석방법을 따르되 경제통합 
단계별로 차별화된 조건들을 적용하여 업종별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남북경제통
합 단계에 따라 북한 도시별 제조업의 입지잠재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단계에
서의 업종별 입지요인의 중요도와 북한의 주요 도시 입지 여건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먼저 각 업종별로 어떤 입지요인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판
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과 이영선․이태정․정형곤 (2003)의 
연구를 참조하여 ‘토지’, ‘노동력’, ‘노동력의 숙련도’, ‘철도 및 도로’, ‘항만’, ‘에
너지’, ‘전기’, ‘공업용수’, 그리고 ‘국내시장의 규모’ 등 9가지 입지요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1) 
물론 다른 많은 요인들이 공업도시의 입지를 선정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
겠지만 위에서 열거한 9가지 요인들이 지금까지의 입지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중요한 요소로서 거론된 바 있다. 9개 입지요인들이 각 업종별로 얼마만큼 
1) 노동력이 도시별 공업입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다. 인구의 지역분포와 지역별 
노동력의 숙련도는 그 도시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철도 및 도로 등 
육상운송시설과 항만과 같은 각 도시별 운송관련 기반시설 역시 입지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전력과 공업용수가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지 여부도 입지선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또한 도시별 공업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토지가 중요하다. 생산설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입지요인을 결정할 때 개발가능 한 산업용지의 규모는 중요한 선정
요인 중의 하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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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데이터(2000년) 중분류 제조
업 23개를 선택하여 앞의 9가지 입지요인들의 각 업종에 대한 중요도를 서수적 
정량화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연세대학교 이태정교수와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박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연구방법론과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태정 교수는 입지요인별 가중치 적용에 대한 자문을 해주었고, 동용승 박사는 
남북협력방안에 있어서 북한의 역할에 대해서 자문해주었다. 
본 연구는 본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협동연구로 진행되었으며, 경제통합 
단계별 입지잠재력 분석 등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부분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담당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한의 산업잠재력과 남북경제통합단계별 
북한의 산업구조 전망(제2장) 그리고 주요 도시별 제조업의 입지잠재력 분석(제4
장 일부)을 담당하였다. 본원은 체제전환국의 사례와 도시지역의 산업구조 개편
방향(제3장) 그리고 주요 도시별 물류․관광산업의 잠재력 분석(제4장 일부), 북
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협력방안(제6장)을 담당하였다. 제5장인 북
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방향은 산업발전부문(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인프라확
충부문(본원)을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에 있어서는 먼저 북한의 산업실태와 산업의 발전 잠재
력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북한이 남북경제통합과정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방향과 인
프라 확충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남북협력방안을 제
시하였다.   
3. 선행연구의 검토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이후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 
움직임과 동반하여 국내외적으로 상당 수준 진행되었다. 최근의 주요 연구로는 
8한국개발연구원의 ‘남북경협 추진전략 및 부문별 주요 과제(2001)’, 대외경제정
책연구원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2000)’, 최신림․이석기의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2000),’ 삼성경제연구소의 ‘남북경협 GUIDE LINE 
(2001)’ 등을 꼽을 수 있다. 외국에 소재한 북한연구기관에서도 남북한 경제협력
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Marcus Noland(편)의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편)의 'Inter-Korean Reconciliatio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Role of Major Powers (2002),' Richard Tait의 2003년 Asian 
Survey 발표 논문 등이 있다.  
이밖에도 교역, 투자, 경제특구, 운송, 에너지, 농업, 과학기술 등의 부문별 남
북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통합과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는 실현성과 시기적 추상성, 
그리고 방안의 구체적인 설정이 어려운 관계로 현재까지 제한된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통합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한데, 
이상만의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2003),’ 김영윤의 ‘남북연합과 경제공동
체 형성방안(2004),’ 전홍택․이영선 (편)의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1997),’ 고일동(편)의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 (1997)’ 등이 대표적
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부분에 초점을 맞춘 남북경제통합관련 선행연구로
서는 이영선․이태정․정형곤(2003)의 ‘대북투자 입지 및 업종에 관한 연구’, 한
국토지공사의 ‘통일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2000),’ 국토연구원의 ‘북한지
역의 권역별 발전구상에 관한 연구(2000)’,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행한 ‘통일한
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2001)’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편)의 ‘북한경제백서(2002),’ 한국산업은행의 
‘북한의 산업(2000),’ 교통개발연구원의 ‘남북한간 교통물류체계 정비 확충방안
(2002)' 등이 북한산업 및 인프라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통계자료가 미흡하고, 그나마 입수가능 한 통계자료도 그 신뢰성에 의
심이 가는 경우가 많아 북한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기술적(記述的)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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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남북경제통합을 대
비한 북한의 도시별 공업입지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직관적인 판단에 
기초하기 보다는 사용가능한 통계자료의 적절한 이용과 함께 주어진 가정하에 
면밀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한국토지개발공
사 북한사업단(2000)의 ‘북한권역별 산업단지 개발가능 후보지 분석’과 서승환․
김갑성․이태정(2001)의 ‘입지요인의 지수화를 이용한 북한 지역 산업배치방안’, 
이영선․이태정․정형곤(2003)의 ‘대북투자, 어디에 어떻게’ 등을 들 수 있다. 한
국토지개발공사 북한사업단의 연구는 Landsat TM 인공위성 영상데이터를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 분석하여 공업지구별 중심도시의 토지피복․향․표고를 나
타내는 주제도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업단지로 개발가능한 지역의 위치
와 면적을 추산하고 있다. 
서승환․김갑성․이태정의 연구는 북한의 9개 공업지구를 둘러싼 경제환경의 
실태와 각 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요건 즉, 시장여건, 미숙련 노동력, 숙련노동
력, 철도 및 도로, 항만, 전력, 공업용수, 자원 등 8개를 점수화하여 최종적으로 
각 공업지대별 특정산업이 입지 할 경우의 총 입지점수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공업지구별로 어떤 산업이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영선․이태정․정형곤은 기본적으로는 서승환․김갑성․이태정의 연구 분
석 방법을 따르되 입지요인 변수를 재검토하였고, 세부적인 분석은 한국토지공
사 북한사업단의 연구결과와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총괄하여 수정․보완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서승환․김갑성․이태정의 연구결과와 이영선․
이태정․정형곤의 연구결과는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상이성은 두 연구
의 가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2) 
2) 서승환 등의 연구에서는 내수시장을 고려했지만, 이영선 등의 연구에서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승환등의 연구에서는 토지가 고려되지 않았지만, 이영선 등의 연구에서는 이것을 고려하였
다. 자세한 내용은 이영선,이태정,정형곤. 2003.「대북투자, 어디에 어떻게: 대북투자의 입지 및 업종
선정과 관리전략」. 서울: 해남. pp67-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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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상의 기존 연구들은 모두 대외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의 내
부경제여건만을 고려하였다. 현재 세계화가 지구촌화 현상임을 감안할 때 동북
아 경제지도의 급격한 변화는 북한의 도시별 공업입지요인 분석상에 있어 중요
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고려한 단계별 
분석이라기보다는 현재시점만을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의 분
석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선․이태정․정형곤의 분석방법을 따르되 북한의 내부경
제여건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여건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또한 남북경제통합 단
계에 따라 북한 주요 도시 입지여건에 대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정태
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아닌 동태적 측면에서 북한의 공업도시별 발전전략에 대
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간과한 국내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분석의 정밀화를 도모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와 관련해서 산업입지의 특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산업의 입지특성에 대
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D.Massey(1979), D.Massey and 
R.Meegan(1982), M.Dunford(1977)는 산업입지 특성을 알기위해서는 공간조건과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분석 못지않게, 산업자체의 구조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어떤 산업이 어느 지역에 입지하는가 하는 
문제는 지역의 공간구조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의 구조적 특성과도 관련되어 있
음을 뜻한다. 이러한 입지특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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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2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
전망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중심적 개념 가운데 하나인 남북한 경제통합의 개념과 그 단계
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는 초기단계, 확대단계, 심화단계
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통합 단계별로 북한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제시하였다.
1. 남북한 경제통합의 개념 및 단계 설정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별로 추진되
어야 할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되는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의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남북한 각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남북한 산업구조 개편의 방향은 북한의 협조 없이 남
한 단독으로 추진할 수가 없으므로 남북한이 공동의 이해관계와 각자의 경제상
황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선정하고 추진일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진일정에는 북한의 개혁․개방 수준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또한 
남북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
라서 남북한이 경제통합 단계를 설정하고 해당 단계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중점 
협력사업을 선정한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
성을 담보하면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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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설정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경
제통합은 남북한이 하나의 단일 경제권을 구축한 결과적인 모습인 동시에, 이러
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남북한 경제협력관계가 진전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야 한다는 것이다.3) 남북한 경제통합을 ‘남한과 북한의 경제관계가 확대․심화되
어 가는 일련의 과정(linear process)’으로 이해할 때, 단계별 구분이 가능하며 각 
단계 별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의 설정과 전략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
경에서 조동호 외(2001)는 남북경제통합의 완성단계에서는 자본, 노동, 기술을 포
함한 경제요소가 제한 없이 이동하는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나, 이전단계에서는 
남북한간의 경제적 결합도를 점진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남북
경협의 활성화는 바로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토대라고 강조하였다. 따
라서 경제통합의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에 기초하여 남북한 산업구
조 개편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을 초기단계, 확
대단계, 심화단계의 3단계로 구분해서 매 단계별 추진과제와 협력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완성에 도달하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매우 긴 시
간이 소요될 것이며, 또한 기간을 명시한 시간적 구분은 작위적이고 근거를 명확
히 제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구분에 중요성을 크게 부여하지 
않았다. 단지 편의적으로 30년 정도를 내다보는 장기구상에 기초하여, 초기단계
를 현시점에서 5년까지, 확대단계를 15년까지, 심화단계를 15년부터 30년까지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모색할 수 있는 북한 산업구조 개편의 방향을 상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략적 목표와 추진방
안의 설정이 중요하므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각 단계별로 어떤 과제에 주
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단계를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조성기로, 선행단계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의 보완적 성격이 강화되는 시기를 확대단계
로, 그리고 세부적인 경제영역에까지 남북한간에 단일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심
3) 조동호 외. 2001.「남북경협 추진전략 및 부문별 주요 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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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계로 각각 설정하였다. 이러한 단계구분에는 남북경제통합의 질적 측면과 
외형적인 제도적 변화가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4) 본 연구에서는 경제통합의 
각 단계에서 거쳐 가야할 이행과정과 해결과제를 모색하였는데, 남북한 경제통
합에 따른 법․제도적 협력수준, 물류․인프라의 연계 수준, 그리고 남북한간 생
산요소의 교류 및 협력 수준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 남북한간 법․제도적 협력수준은 남북한 경제통합이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의 형성을 의미한다. 법․제도
적 경제통합은 이질적인 경제체제 및 경제운용 방식을 해소하고, 상호간의 결속
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상호간에 합의 및 협약을 바탕으로 무역․통화를 비롯
한 경제 각 분야에서 공동의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다.5) 따라서 남북한은 2000년
에 합의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4대합의서’를 기점으로 당국간에 합의된 사
안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남북한 경제관계의 예측 가능성, 지속성, 효
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표 2-1> 참조).6) 남북경협과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화는 남북한 모두의 정책적 측면과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음으로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남
북한간의 제도적 협력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경제정책 변화와 개
혁․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난
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시장지향적 정책을 추구하는 북한당국의 
변화가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외형적인 진전
을 보이더라도, 합의된 법․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남북한 상호간의 
4) 조동호 외. 전게서, p30.
5) 김영윤. 2004. “남북연합과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신정현 외. 「국가연합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p262. 
6) 조동호 외(2001)에 따르면 예측 가능성은 남북한이 경협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취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북한이 남한과의 합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
우 어떤 손실을 초래하고 위반 사항을 어떤 경로를 통해 다시 정상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규
정하는 것이다. 지속성은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로 
북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입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
는 것이다. 효율성은 남북한간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논의는 조동호 외. 전게서, pp111-113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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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축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동반되어져야 한다. 
둘째, 물류․인프라체계의 연계 수준은 남북경제협력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단
일경제권 형성을 위한 물리적 통합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동 분야에서는 물자 
수송을 위한 운송․교통망 연계와 함께,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복구를 통한 남북
간 산업인프라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단계를 
거쳐 가면서 물류운송의 확대와 정보통신 인프라의 통합이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물류․인프라체계의 연계는 단절된 육상 교통망 연결, 북한 항만 
및 기타 운송시설 보완, 교통․물류시스템의 표준화, 통신인프라 현대화 및 통신
망 연결 협력사업 등으로 연결되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남북한간 생산요소의 교류 및 협력 수준은 경제통합의 기능적 측면을 고
려하는 것으로, 남북경제통합의 진척에 따라 산업간에 유기적 연계가 심화되고 
경제적 상호보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법적․제도적 협력, ▲물류․
인프라의 연계, ▲생산요소의 교류 및 협력의 세 가지 측면이, 비록 일치한 수준
은 아니더라도 동시에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에서 제도
적, 인프라적, 기능적 연계의 한 가지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 분야가 상호 보완 및 촉진의 기능을 하면서 경제통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남북한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1단계인 남북한 경제통합의 초기단계를 
법․제도적 합의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물류․인프라체계의 연계가 형성되고 
생산요소가 제한적이지만, 이동이 가능한 단계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
된 초기단계는 남북 경제통합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반조성
기’ (최신림 2000), ‘남북경제공동체 구축단계’ (통일부 2000), 이상만(2003)의 ‘교
류협력기’, 정형곤(2001)의 ‘화해협력단계의 경제공동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초기단계에서는 제도적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설립과 같이 ‘4대 
기본합의서’의 분야별 합의내용이 구체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제도적 연
계의 효율화를 위해 경제공동위원회 및 연락사무소가 설치․운영되고 남북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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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결제 체제가 정착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물류․인프라 통합의 초기단계에
서는 개성공단과 같이 특정 개방지역과의 인적․물적 이동이 가능해져 남북한 
물류․인플라 연계가 형성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탁가공무역의 활
성화에 따라  경제특구지역 이외의 일부 기업 및 산업시설에 대한 생산설비와 
원부자재, 기술 인력의 지원이 확대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표 2-1> 남북 경협 4대 합의 분야 및 제도정비 방향 





- 송금보장, 수용보상, 분쟁
 으로부터의 보호 등 투자
 보장을 통한 경협 확대
- 투자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해결을 통한 투자 장애
 요인 제거
- 남한 투자 보호의 실질적 보장
-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규정
- 자유로운 송금, 수용보상, 분쟁
  보호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
- 국제적인 투자보장을 위한 표준
 내용에 남북관계특수성 고려하여
 투자보장 협정 체결






- 남북경제교류(주로 투자와 관
  련)에 따른 발생하는 소득의  
 이중과세문제해결을 통한 
 경협 확대
- UN 모델협정을 토대로 북한의 원 
 천과세권을 적정한 수준에서 제한
- 북한이 제공하는 외국인투자 조세
 인센티브를 남한 기업이 향유할 
 수 있도록 간주세액공제 규정
- UN 모델협정을 토대로 협정 체결
- “민족내부거래성” 인정과 관련한 






-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을 통한 피해 투자자 구제
- 분쟁제도구축을 통한 경협
  의 안정성 강화
- 북한상사분쟁제도의 미비성 보완
- 분쟁과정에 대한 북한당국의 간섭 
 차단
- 분쟁결과를 존중하고 집행하는 
 법제도 구축
- 남북중재기관 연계협력 강화
- 남북 “합동중재위원회”를 구성
 하여 분쟁해결의 공정성․신속성 
  제고
- “남북공동상사규칙”을 제정 하여 
  분쟁결과의 법적 구속력 제고
-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





- 남북교역을 직교역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금결제
  장치로 청산결제방식 도입
  이 필요함.
- 경화가 부족한 북한과의 교역확대, 
  남북교역의 균형조정, 교역업체의 
  손실위험 극소화  
- 반출입규모의 제약요인 가능성, 
  국제적인 인정문제
- 북측이 우리정부가 반출품목과 수
  량에 대해 보증할 것을 요구
- 직교역 전환 초기단계에서는 대금
 의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직교
 역을 정착시키고, 향후 환결제 체
 제로 방식을 전환
자료: 조명철 외. 2000.「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두 번째 단계인 남북경제통합의 확대단계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
인 제도적 장치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인프라체계의 구축을 바탕으로 교역 및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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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확대되어 남북한간의 산업협력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가정하였다. 동 단계
의 마지막 시기에는 남북한간에 경제협력과 관련한 대부분의 제도적 장치가 합
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한간의 물류․인프라 연계가 기본적으로 완성
되어,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지역에서 물류․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남한 기업의 참여가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과 물적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남북한간의 생산요소 이동이 확대되어 생산 분업과 산업
분야의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경제통합은 북한의 대외관계 개
선과 개혁․개방의 확대와 맞물려서 동북아지역의 인프라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협력의 촉진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따
른 러시아-중국-북한-남한-일본으로 연결되는 상호협력 구도의 형성은 남한과 북
한의 경제통합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
북경제통합의 확대단계에는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사업들과 북한 산업구조 개
편 및 인프라 현대화가 상호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단계인 남북경제통합의 심화단계에는 금융 및 관세분야에 이르기까지 
경제 각 분야에서 남북한이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물류․인프라체계가 
단일경제권 직전의 수준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7) 따라서 산업인프라의 
연계가 남북한 공동 국토개발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남한기업이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사업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간에 생
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심화단계의 최종시점에서는 남북한간의 조
세제도 및 재정체계, 금융제도,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그리고 사회복지제도가 단
일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8) 또한 남북한 화폐 및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남북
한의 경제교류가 거의 단일 국가 수준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다. 
김영윤(2004)은 ▲북한 교역총액에서 대남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북한의 
전체 외자유치 총액에서 남한의 대북투자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 남한의 투자
대비 북한의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경제통합 이행단계의 지표로 제
7) 김영윤. 전게서. pp283-284. 
8) 정형곤. 2001a.「체제전환의 경제학」. 서울: 청암미디어.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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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예를 들면 초기단계에서는 15-20%정도를 차지하던 북한 교역총액에서 
대남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통합의 확대단계에서는 25-30%, 심화단계에서
는 40% 정도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 같이 생산요소 교류가 
확대됨으로서 남북경제통합의 심화단계에서는 기능적 경제통합의 고도화와 함
께 제도적 차원의 장치가 마련됨으로서 금융 및 관세분야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틀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표 2-2>  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별 이행과정 
구분 초기단계 확대단계 심화단계
법․제도
적 협력
▲4대 기본합의서의 구체화 
  및 안정적 운영
- 4대 기본합의서의 분야  
  별 내용에 대한 남북한  
  합의(예, 남북 상사중재  
  원회 운영)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 
  합의 및 산업분야에 대한 
  남북한 공동의 발전방향 
  모색
- 생산표준화 및 제품별 해
  외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남북한 합의 및 법․제도
  적 장치 마련
▲금융 및 관세분야에 대한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  
  한 제도적 방안 마련
- 경제동맹(Economic Union)  
  수준의 남북한 합의 및 법  





  연계가 형성되는 시점
- 경제특구지역(개성공단 
  등)과의 물류운송 및 
  통신시설의 남북한 연계 
▲남북 물류․인프라 연계
  체계가 기본적으로 완성
  되는 시점
- 일부지역 (군사지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지
  역에 대한 물류/통신망 
  연결
- 북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남한 기업의 참여 
  및 투자 본격화 
▲물류․인프라연계가 단일  
  경제권 직전 단계 수준까  
  지 형성되는 단계
- 물류․인프라 연계가 남북  
  한 공동 국토개발의 차원  
  에서 논의
- 북한의 물류․인프라 부분  
  에 대한 남한기업의 운영  
  또는 사업주체로서 주도  





  이동 가능
- 지표: 대북교역/북한
  무역총액 15-20%, 남한
  의 대북투자총액/북한
  전체외자유치 총액
  15-20%, 대북투자기업 
  의 북한산업 생산비중:
  10%
▲생산요소의 이동확대, 
  생산 분업의 활성화, 산
  업분야의 협력 본격화
- 지표: 대북교역/북한무역 
  총액 25-30%, 남한의 대
  북투자총액/북한 전체 외
  자유치 총액 30%, 대북투
  자기업의 북한산업 생산
  비중: 20%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 지표: 대북교역/북한무역 
  총액 40%, 남한의 대북투
  자총액/북한 전체 외자유
  치 총액 50%, 대북투자기
  업의 북한산업 생산비중:  
  30%
   자료: 김영윤. 전게서.  p 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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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산업현황 및 잠재력 평가 
1) 북한의 산업구조 현황
현재 북한 산업구조는 남한의 1970년대 산업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광업 및 정부서비스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상태이며, 2001년을 기준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율은 18.1%와 31.8%로 남
한의 30%와 54.1%에 비해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다.9) 제조업의 경우 중공업 우
선 성장전략에 의해 중공업비중이 경공업비중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
반적으로 북한의 제조업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데 그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설
비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와 함께 전력 등 에너지와 원자재가 부족함에 
따른 설비가동률의 하락 때문이다. 
<표 2-3>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추이
 (단위: %)
구  분
북     한 남한
1960 1970 1980 1990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2
농림어업 28.9 21.5 21 27.4 27.6 31.4 30.4 30.4 30.2 27.2 4.0
광공업 41.3 57.3 63.6 40.8 30.5 25.6 25.4 26.0 25.8 26.8 29.6
(중공업) (53.0) (66.0) (-) (67.3) (69.8) (66.7) (63.3) (63.0) (61.1) (69.1) (76.4)
(경공업) (47.0) (34.0) (-) (32.7) (30.2) (33.3) (36.7) (37.0) (38.9) (30.9) (23.6)
기  타 29.8 21.2 15.4 31.8 41.9 43.0 44.2 43.6 44.0 46.0 66.4
  
                                                          
 
 주: 중공업과 경공업의 비율은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 중 각각의 비율임
자료: 한국은행.「북한GDP추정결과」. 각호, 통계청.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통계」. 각년도.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북한경제백서」.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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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북한의 산업구조를 남한과 비교해 볼 때, 광공업에서 제조업보다
는 광업의 비율이 남한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북한
의 광공업부문의 구조가 남한에 비해 비효율적임을 의미하고 있다. 북한의 농림
수산업은 1990년대 이후 30%이상으로 상승한 반면, 광공업의 비중은 한때 63%
의 비중을 보이다가 최근 26%까지 감소하였다. 최근 북한 경제동향에서 나타나
고 있는 특이한 점은 사회간접자본(SOC), 서비스, 정부 및 기타 부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10) 이는 상업, 유통, 금융, 보험, 서비스부문
의 개발이 급격히 확대된 것이 아니라 중공업부문의 생산이 에너지와 원자재난
에 의해서 급격히 줄어들었고, 대형 수력 발전소, 고속도로, 주택 등 건설부문에
서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설비가동률과 관련해서, 전력의 부족, 원자재부족, 설비의 노후화, 부품의 부족 
등으로 인해 공장의 설비가동률이 20～3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산업별로는 1999년을 기준으로 철강 20.7%, 자동차 22.1%, 화학비료 21.9%, 시멘
트 34.1%, 조선 17.8%, 화학섬유 15.3% 등의 가동률이 추정되었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에너지 및 원자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 결과, 제철 
및 제련, 화력발전, 화학분야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산업의 경우 2001년 2월 기준
으로 평균가동률이 77%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11)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북한이 제시하는 역점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중공업분야에서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등이다. 경제회복의 걸림돌
이 되고 있는 심각한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은 화력발전소들의 보수와 
함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과 중소형 발전소를 신속하게 건설할 것을 이 사설
에서 선언하고 있다. 경공업 분야에서는 현재의 생산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 기
술증진에 힘쓰는 한편 생필품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품질을 개선할 것을 제시
하고 있다.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사항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
10) 북한은 본래 사회총생산을 추계함에 있어서 농업, 공업, 건설, 화물운송, 생산적 체신, 생산적 상업 
등 6개 부문으로 나누고 전기ㆍ가스ㆍ수도 부문을 공업생산액에 편입하고 서비스부문을 추계하지 
않는데, 북한의 추계방법에 따른 1990년도 광공업부문 비중은 총 사회적 생산의 45.3%였다.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북한경제백서」.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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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게 기업소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12)
<표 2-4>  남북한의 산업구조 비교
(단위 : %, 명목GDP기준)
구 분
북     한 남   한
’01 ’02 ’03 ’02 ’03
농 림 어 업 30.4 30.2 27.2 4.1 3.6
광 공 업 26.0 25.8 26.8 27.2 26.9
광 업 8.0 7.8 8.3 0.3 0.3
제 조 업 18.1 18.0 18.5 26.9 26.6
( 경 공 업 ) ( 6.7) ( 7.0) ( 7.0) ( 6.0) ( 5.6)
( 중화학공업 ) (11.4) (11.0) (11.5) (20.9) (21.0)
전 기 가 스 수 도 업 4.8 4.4 4.5 2.6 2.7
건 설 업 7.0 8.0 8.7 8.6 9.6
서 비 스 업 31.8 31.6 32.8 57.5 57.2
 ( 정    부 ) (22.2) (22.0) (22.9) (23.0) (23.6)
 ( 기    타 ) (9.7) (9.6) ( 9.8) (34.4) (33.6)
국 내 총 생 산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북한의 광공업비중이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원자재난에 의해 중공업부문의 생
산이 급격히 줄어들은 것에 연유한 것임. 북한의 광공업비중은 1980년도에 60%에 이르렀고 
1990년에도 42.8% 수준이었음.  
자료: 한국은행. 2004. 200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도자료: 2004.6.8(공보2004-6-11호). 
현재 북한경제는 1998년을 고비로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의 경우 농수산업, 광공업 및 건설부문에 힘입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6.2%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나타내었다. 2003년에도 1.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
써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로 실물경기가 본격적
으로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의 플러
12) 남성욱. 2004. 「2004년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과 남북경협」, 미래전략연구원논단. 미래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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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성장은 주로 국제사회의 지원에 따른 일부 공장의 가동률 증가와 유휴노동력
을 활용한 건설부문 성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반도 분단이후 효율과 균형을 모두 지향하는 산업정책을 펴오고 있
으나 군수산업을 위한 중공업 위주의 산업정책과 핵심산업을 내륙의 오지에 입
지하도록 하는 등 군사전략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고려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산업이 구조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공업배치의 
기본방향은 지역간 자급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 중앙공업과 중소규모 공업
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중공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지방의 
연료와 노동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도 발전시켜 전반적인 
공업화에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방상의 이유로 기존 공업지역이나 해
안지역의 공업집중을 막고 지방분산적, 내륙지향적 공업지구의 배치를 추구하였
다. 즉 북한의 산업입지정책은 효율과 균형을 모두 지향하고 있으나 군사전략적 
측면을 지나치게 고려함으로써 효율성을 상실, 북한의 산업이 침체하게 되는 주
요 요인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산업입지 특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농의 구별을 줄이고 생
산지와 소비지를 근접시킨다는 지방분산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한반도로부터 원료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안지역 중심으로 공업을 배치
하였던 파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업배치에 있어 원료산지와 근접시키고 생산지와 
소비지를 근접시킨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둘째, 기계공업과 같은 군수산업의 입지는 효율성과는 무관하게 국방상의 이
유로 내륙지향적 공업지구의 배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입지 정책은 
중공업중심13)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북한 산업을 침체시킨 주요 원인이 된 것
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규모 중공업 공장이나 중앙 경공업 공장은 시․군 단위의 지방공장을 
큰 단위로 묶어 종합공장체제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8개 대규모 공
13) 국토개발연구원. 1992.「북한의 국토개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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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구에서는 기계공업 등 중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목적으로 지정, 개
발되었다.
넷째, 중앙공업이 대규모 공단형태로 집중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공업, 즉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공업은 공장들을 단지화 시키지 않고 각 지방마다 지역의 
원료를 기초로 하여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자급자족 및 
농촌과 도시의 구별을 줄이기 위하여 각 군마다 일정규모씩 계획적으로 입지시
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14)
북한의 공업배치는 일제 때의 기형적이고 왜곡된 산업입지정책을 바탕으로 하
고 있었던 데다가 중공업중심의 사회주의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북한이 추진한 사회주의 공업화는 경제적 입지조건을 무시한 공업
단지와 중공업 우선배치정책으로 생산과 소비 내지 산업부문에 있어서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동북아와 북한경제의 잠재력
(1) 동북아 경제협력과 북한경제의 과제 
북한의 산업구조 재편에서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과 역내국가간 경제협력의 
확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역내국가간의 상호보완성 향상과 협력
을 통한 경제적 역동성(dynamics)의 증대는 동북아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
는 남한과 북한에게는 유리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과제
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역내국가간의 교역․투자 확대와 동북아 경제협력 촉진
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운수 및 물류부문의 인프라 연결과 같은 역내국가간 대규
모 프로젝트의 추진은 북한의 경제회복과 산업구조 재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북한의 동북아 역내경제권 편입은 북한당국의 대외개방
14) 북한은 174개 군내에 각기 1개씩 읍을 두고 지방공업의 개발을 도모했다. 동시에 시․군 단위의 지
방공업을 20개 단위로 다시 묶어 하나의 종합공장체제로 만들어 일용생산품을 생산하는 경영체제로 
관리하고 있다. 통일부. 2000.「북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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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지와 북한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여부가 주요한 관건이지만, 북한지
역을 관통하는 동북아 산업인프라의 구축과 역내국가간 자유무역 확대, 공동 기
술개발과 같은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structure)분야의 협력체계 구축과 같은 역
내국가간 경제협력의 심화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산업구조 재편
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북한 산업구조 재편에 미칠 역내국가간 경
제교류의 심화는 동북아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의 확대와 역
내국가들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봄으로서 잘 알 수 있다.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대만,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역내국가들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
모는 200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약 1/5 (20.1%), 교역은 약 1/7 (17.1%)을 차지
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은 GDP와 교역측면에서 
전 세계의 19.1% 및 15.2%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NAFTA(36.8%, 22.0%)
와 EU지역(25.5%, 36.3%) 다음으로 큰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15)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1991년 이후 10년 
동안 중국은 2.9배, 한국은 1.4배, 일본은 1.2배의 GDP 성장을 기록하였다. 더욱
이 1990년 이후 5.8%의 세계교역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하여 한국과 중국은 각각 
6.9%, 13.4%의 빠른 교역 증가율을 보이며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경제규모 증대와 함께, 역내국가간의 경제교류가 꾸준히 증대하
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5개국의 역내 교역비중은 1991년 18.3%에서 
2001년에는 23.9%로 증대하였다.16) 특히, 한․중․일 3국간의 역내교역은 1990
년 2.7%에서 2001년 21.8%로 크게 높아졌다.17) 교역규모 확대에 따른 수출입 물
동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 1천 9백만 TEU에 이르던 화물 물동량이 
15) 이창재, 방호경. 2003. “동북아 역내교역의 추이 및 특성”.  안충영․이창재 편.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서울: 박영사.  pp14-15.
16) 한국은행 조사국 북한경제팀.2003.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남북경협 촉진방안」. 서울 
: 한국은행. p4.
17) 이창재, 방호경. 2003. 전게서.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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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는 2.7배 늘어난 5천 2백만 TEU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세계 물동량의 
20% 정도 수준이며, 2011년에는 1억 3천 7백만 TEU로 증가하여 전세계 점유율
이 31.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18) 더욱이 동북아지역의 역내 교역은 자유
무역협정(FTA)의 촉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일본
의 경제회복, 몽골 및 북한의 동북아 경제권 편입의 가속화, 남북한 관계의 진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비중이 더욱 증대되고 역내경제권의 교역의존도가 더욱 높
아질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또한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수혜지역의 하나이며, 최근에는 
역내 직접투자가 증대되고 있다. 2001년 UNCTAD자료에 따르면 중국(홍콩 포함)
은 696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세계 FDI의 약 9.48%를 수혜하였으며, 
한국은 32억 달러, 일본은 62억 달러, 대만은 41억 달러를 각각 유치하였다. 
<표 2-5> 동북아 5개국의 GDP 및 교역 규모 
구  분
19911) 20012) 
인구 GDP 교역량 인구 GDP 교역량
(백만명) (억달러) (억달러) (백만명) (억달러) (억달러)
한  국 43.3 2,952 1,541 47.6(1.1) 4,222(1.4) 2,909(1.9)
중  국 1,158.2 4,061 1,358 1,271.9(1.1) 11,591(2.9) 5,098(3.8)
일  본 124.0 34,888 5,515 127.1(1.0) 41,762(1.2) 7,524(1.4)
러시아 148.6 856   749 144.8(1.0) 3,100(3.6) 1,194(1.6)
몽  골 2.2 8     2 2.4(1.1) 10(1.3)    11(5.5)
합계(A) 1,476.3 42,765  9,165 1,593.8(1.1) 60,685(1.4) 16,736(1.8)
전세계(B)  5,385.0 237,811  71,009 6,133.6(1.1) 310,472(1.3) 123,064(1.7)
비중(A/B,%)   27.4  18.0   12.9  26.0 19.5 13.6
  주 : 1) 러시아는 1992년 기준
 2) (  )내는 1991년 대비 증가폭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2003.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남북경협 촉진방안」. p4.
18) 한국은행 조사국. 전게서.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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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동북아 국가(지역)별 역내교역의 비중 (2001)
(단위 :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북한 러시아극동지역 몽골 계
한국 - 10.6 15.9 3.7 3.5 0.2 0.3 0.03 34.2
중국 8.8 - 21.1 12.0 6.9 0.2 0.4 0.1 49.5
일본 5.4 12.3 - 3.3 5.9 0.2 0.1 0.01 27.2
홍콩 3.2 40.3 8.7 - 1.6. 0.02 n/a 0.0 53.8
대만 4.3 14.1 16.8 12.5. - n/a n/a n/a 47.7
북한 10.7 20.9 36.5 2.0 0.0 - n/a 0.0 70.1
러시아
극동지역 14.6 32.5 12.9 n/a n/a n/a - n/a 60.0
몽골 7.7 31.6 4.6 1.4 n/a 0.01 n/a - 45.3
  
                                                                         
     
자료: 이창재,방호경. 전게서. p38. (Asia Intelligence Ltd., ASIA and the Russian Far East: The 
Dream of Economic  Integration, 2002; China Statistics Press, China Statistical Yearbook 
- 2002;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2002; Taiwan, The Republic of 
China,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2002.참조)
특히 중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북아 역내국가의 대중국 투자가 급격히 
증대되어, 2001년의 경우 일본의 대중 투자액은 4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한국
은 약 5억 5,000만 달러를 중국에 투자하였다. 최근의 특기할 사항은 중국이 지난 
10여년간의 고속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대
표적 국영기업인 란싱(藍星, China Blue Star Co)그룹과 최대 자동차기업인 상하
이기차(SAIC) 등이 한국의 쌍용자동차 인수 경쟁에 참여한 것이다. 비록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현재로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선진기술 확보와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RDC) 승인아래 해외투자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는 중국 대기업의 최근 추세를 살펴볼 때 동북아 역내지역으로의 
직접투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9)
19) 중국경제시보에 따르면 상무부와 외교부는 공동으로 2004년 처음으로“대외 투자 국별 산업 유도 목
록”을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세계 67개 국가를 목록에 포함하였으며, 산업은 
농림수산업, 광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중국은“유도 목록”을 통해서 정
부가 추진 중인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투자전략의 작성은 해외투자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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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지역경제협력은 현시점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역 및 투자
의 확대와 함께, 역내 경제권의 발전 잠재력과 논의단계에 있던 대규모 프로젝트
들에 대해 관련국의 관심이 증대됨으로서 그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다.20) 투자재
원의 부족과 산업생산능력의 악화로 자체적인 경제회복이 불가능한 북한의 현실
을 고려할 때,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확대․심화되고 있는 역내국가간 경제협력
은 경제회생을 위해 북한이 반드시 모색해야만 하는 대외경제협력의 확대 방향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비록 제한적이나마 동북아경제 분업구조에 참가
하여야만 할 것이며,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산업분야를 육성하면서 역내국
가와의 교역․투자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21)
또한 동북아경제협력의 진전은 북한경제의 재건과 산업구조 재편과 밀접히 연
관되어 있으며, 중장기적 측면에서 북한의 운수, 물류, 에너지 등 물리적 인프라 
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동북아 지역경제권  차원에서의 운
송, 통신 등의 인프라 확대는 지난 반세기동안 외부와 단절된 경제 환경에서 구
축된 북한 산업인프라의 운용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입지와 산업간 연계 기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대에 대비한 중국정부의 사전준비로 이해된다. 
20) 한․중․일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는 정부간 협의에서 최근 주요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대
표적인 예로서 1999년 11월 마닐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의 동북아 3국간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의 CMI 합의, 2001년 브루나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의 3국
간 경제장관회의 신설 합의, 2002년 11월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주룽지 총리의 한․
중․일 FTA 검토 공식제안 등으로 동북아 3국의 제도적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의 FTA 추진과 금융통화협력(환율조정, 아시아
채권시장 논의 등)에 대한 정부간 논의는 활성화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동북아 운송․물
류 네트워크 연결과 에너지 협력 등의 물적 인프라 구축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형근 (2003, 2004)을 참조 바람.
21)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북한 경제학자
들의 논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金明烈 김일성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1996년 중국심양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지역경제 블록화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이 각종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경제적 연계와 협력을 진일보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경제협력 또한 관계국가와 지역이 경제협력에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여야만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세미나에서 文春光 김일성대학 교수는 “동북아에서 지역경
제협력을 실현시키려는 움직임이 비록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기는 하지만 그 목표와 절차가 정확하
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 96-04 (環渤海灣 經濟協力强化 方案 摸索)에 수록된 金明烈, 文春光의 
발표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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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업구조 재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동북아지역
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로서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종단철도(Trans Korea Railway; 
TKR)와 대륙 간선철도 연결사업, 대륙과 한반도의 고속도로 연결(Asian Highway),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사업(천연가스 파이프라이 연결),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자원개발, 중국 동북 3성 개발계획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동북아 간선철도망과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연결은 남한과 중국의 중
간에 위치한 북한의 폐쇄로 인해 발생하였던 동북아 경제권의 물리적 단절을 해
소하여 동북아경제권의 산업분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종
단철도와 동북아시아의 간선철도망인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
(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의 연결은 북한이 동북아 물류
운송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철
도의 개보수 및 부가적인 운임수입의 증대와 함께, 철도건설 투자의 산업간 파급
효과를 통해 북한경제의 회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22) 또한 경
의선이 경유하는 북한의 개성공단, 신의주특구, 평양․남포 지역을 포함한 서해
안 공업단지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원선-평라선으로 구성되는 동해노
선은 북․중․러 3국의 두만강지역 개발, 특히 동해안의 나진-선봉지역 개발과 
청진․김책․함흥의 중화학 공업벨트의 산업 회생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북한의 동서를 가로 지르는 교통망의 현대화와 산업단지의 활성화
는 동북아경제권의 두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
제권의 형성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유발시킴으로써 역내국가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동부지역은 일본과 극동 러시아와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서 환동해경제권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고, 서부지역은 중국과
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어 환황해경제권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됨으로서 한반도는 
동북아경제권의 주요 지역으로 자리 매김할 가능성이 높다.23) 이밖에 한반도종
22) 최임봉 2003.“남북철도연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의선 연결 및 북한철도 개보수 효과를 
중심으로”. 「조사월보」. 4월호 ,통권569호. 서울: 한국산업은행. p23.
23) 오용석 2000. 「동북아경제협력구도에서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방향」.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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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철도의 동북아 간선철도망 연결은 중국에서 가장 화물 체증이 심한 구간의 하
나인 하얼빈-대련구간의 수송난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국 요령성, 
길림성, 내몽고자치구 등의 산업발전과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지하자원
이 남한 및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로로 활용되어 동북아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다.24)
운송․물류 인프라의 연결, 자원의 공동개발 및 활용과 같이 동북아 역내 경
제통합을 촉진하는 각종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된다면, 동북아지역의 경제활동 
및 산업생산의 분업구조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및 북
한의 산업구조 및 산업입지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운송 인프라
의 연결 강화와 함께 대남한,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촉진됨으로써, 신의
주, 남포, 개성, 나진․선봉 등의 북한 주요 도시들이 수출 및 물류중계기지로 
개편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장기 구상에는 동북아 경
제협력의 진전과 더불어서 가시화될 역내 경제권의 산업․인프라 연계체계 강
화까지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25) 특히 동북아 역내국가와의 산업분담 체계가 
형성․심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비한 북한 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업종 
선정, 공업단지 재배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제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발전 잠재력이 상당히 높
고 이것이 역내국가들에 미치는 성장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은 
유럽, 미주 등의 다른 지역경제권에 비해 경제통합의 기반이 현재까지는 제대
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각종 경제협력 프로젝트 또한 논의 단계에 머무르
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속도가 느린 주요 원인으로서는 냉전체
제하에서 고착화된 역내국가간의 정치적 대립구조의 잔재와 경제체제의 이질
성, 주요 강대국간의 이해관계 상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동북아의 중심부
에 위치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같은 안보적 불안요인 유발로 역내국가간의 협력체계구축은 가시적인 성과를 
24) 안병민,임재경. 2002.「남북한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
할정립 방안」. 서울: 교통개발연구원. p172.
25) 한국토지공사. 1999. 「통일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에 관한 연구」.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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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림 2-1> 동북아 간선철도 네트워크의 현황
자료: 건교부 내부자료. 
이러한 이유로 동북아 경제권의 결속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 협력
의 강화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성 향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역으로 동북아 경
제협력체제의 구축은 남북한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상관
변수(相關變數)적 관계에 있으며, 동북아 국가들은 상이한 정치․경제체제로 인
해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26)
현재, 동북아지역은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을 추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타경제권에 비해 대외개방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
26) 오용석. 전게서.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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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정책적 관행은 동북아경제의 제도적 통합
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의 국가경쟁
력 비교에서 잘 알 수 있는데, 2000년의 경우 일본, 한국, 중국의 국제화 부문 경
쟁력은 각각 27위, 30위, 35위였으며, 그중 보호주의(National Protectionism)면에서
는 42위, 43위, 46위로 평가되어 동북아경제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역내국가들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7) 또한 동북아 지역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역, 투자, 인적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반하여, 이
들 뒷받침하기 위한 운송, 통신 등의 물리적인 인프라 연계는 논의 수준에서 크
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28)
더욱이 현재 동북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경제 협력의 구도가 북한의 경제
회생과 산업구조조정에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중국 주
도로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심화와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의 추
진은 북한이 외자유치와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산업재건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재 동북아 경제협력 구조는 1990년대 하반기 
이후 일본주도에서 중국주도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29) 동아시아 역외교역 환
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체시장으로 중국은 이미 역내국가들의 수출 수요를 상
당히 흡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실례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4년 1월-5월 사
이의 대중 수출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1%를 기록하였
다.30) 또한 중국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에서 세계적 생산거점이 되었으며 기
술 수준과 가공도가 높은 일부 첨단산업에서도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31)
27)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2000).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p.2 인용 참조)   
28) 김원배,홍성욱,남경민. 2001.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한-중 육상
교통연계를 중심으로」. 서울: 국토연구원. p5, 105.
29) 박번순. 전게서. p66.  
30) 김연철. 2002. ‘한국-중국 경제관계가 동북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조명철 편,「남북한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29.
31) 저가 농수산물에서 정보통신 제품에 이루는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증대됨으로서 중국제품이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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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별 불균형 발전에 따른 첨단산업과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공존은 
과거 일본이 동아시아 NICs와 동남아 국가를 수직적 산업분업의 형태로 종속시
키면서 후발국으로서의 초기 산업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던 동아
시아 국제분업구조와는 다른 형태의 동북아 산업분업 구조를 유도하고 있다. 중
국내부에서의 수직적 산업분업체계의 구축은 북한이 과거 NICs나 동남아 국가
들이 제품의 국제적 생산주기를 활용하여 일본이나 선진국으로부터 사양산업을 
이전받아 경제성장을 유도하던 발전모형을 추구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향후 중
국의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공존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부연안 도시
들의 첨단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중부 내륙지역과 동북지역의 저임금 생산기지로
서의 역할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32) 이러한 현상은 이미 중국 개방의 선도
지역인 저장, 광동 등의 동부지역의 임금이 상승함으로서 대표적 노동집약적 산
업인 신발, 의류업체들이 중국의 서부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예에서 증
명되고 있다.33)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 같은 주변 국가들의 임금상승과 산업구조
의 재편으로 인해 사양화되는 산업을 수용함으로써 저임금 생산기지로서의 비교
우위를 추구하며 국제분업체계에 편입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20년간의 중국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동북3성의 개발은 인접
한 북한에게는 지역경제협력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외자 유치나 산업구
조 재편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풍부한 천연자원, 저렴한 
노동력, 높은 도시화율을 바탕으로 한 소비시장의 형성, 러시아․몽골․한반도
를 접한 동북아 교통의 중심지 등의 입지환경을 고려할 때,34) 동북3성은 중국정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 2001년 9.4%, 2002년 11.4%, 2003년 12.3%로 매년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의 경우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 한국의 최대 수입국으
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국시장에서의 이러한 중국 제품의 비중 증가는 컴퓨터 및 관련 정보통신 
제품의 수입이 최근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 한국의 중국 정보통신 제품의 
수입총액은 20억 5,000만 달러로 2002년에 비해 41.2% 증가하였으며, 2004년 1-5월 수입총액은 12억 
5,000만 달러로 69% 이상 증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
(http://csf.kiep.go.kr), 「중국정보브리핑」, 2004년 7월 30일자 참조. 
32) 김연철. 전게서. p132.
33) 「新華社」, 2004년 5월 19일자.  
34) 동북3성의 총면적은 79만 ㎢이며, 인구는 1억 715만 명(2002년 기준)으로 각각 중국 전체의 8% 정도
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3성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식민지 시절인 1930년대부터 공업화가 
34
부의 개발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강력한 경쟁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북3성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어 북한의 산업구조 재편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국가정책으로 동북3성 개발을 추진함으로서 이들 지역에서는 서
부대개발사업과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과 함께 산업구조의 재편이 본격적
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쟁지역으로서의 동북3성의 부상은 북한
의 산업입지 재편성과 산업구조 재편에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게 되며, 북한 개방
의 시기와 속도가 늦추어 지면 질수록, 남한의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의 산업재건은 성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
한 동북3성의 투자환경 변화는 북한 자체만의 산업연관 분석이나 남북한 경제협
력만을 고려한 투자 적정부문 및 지역 선정의 재고를 요구한다. 남북한은 동북3
성 개발계획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북한의 산업구조 개편에서 중국과 인접한 북한의 국경지역 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신의주특별행정구와 나진․선봉경제무
역지대 등의 북한 배후 접경도시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 러시아의 극동 연해지방 개발계
획, 일본의 대륙진출 및 환동해 경제발전 계획 등과 연계하여 북한지역의 산업인
프라 현대화 등 산업부문 재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북한산업의 국제경쟁력 평가
다양한 개념적 정의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존재하지만, ‘국제경쟁력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국의 중공업 우선발전전략에 의해 제1의 중공업기지로 성장하였다. 중국 건국 
이후 설립된 150개 국유기업 중 1/3이 동북3성에 위치하게 되며, 철강, 화학제품, 중장비, 자동차, 군
수산업 등이 중심산업이다. 동북3성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여타 경제권역에 비해 저조한 편으로, 
2002년 동북3성에 대한 외국인투자(도착기준) 규모는 40억 달러로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이다. 또한 2002년의 40억 달러도 2001년의 32억 달러에 비해 25%이상 증가한 수치이나, 랴오닝
성의 외국인투자가 9억 달러 증가한 결과에 불과하다. 지린성은 오히려 외국인투자가 감소하였고 
헤이룽장성은 1천만 달러 증가에 그쳤다. 동북3성 경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동윤(2004), 남영숙
(2004)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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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petitiveness)’이란 한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있는 
산업을 보유하고, 생산한 제품들을 국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적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은 무
역을 통한 부의 획득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수출을 통한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5) 따
라서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한 국가의 산업정책과 환경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특정 산업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나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노동생산성, 생산요소의 
부존량, 기술력, 생산시스템 등 다양한 요인들의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
나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내부적․외부적 요인들의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36)
그러나 북한산업의 국제경쟁력 평가에는 분석을 위한 공식 통계자료들이 존재
하지 않으며, 북한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발표하는 추정자료 또한 신빙성의 문제
와 자료의 연속성이 없어 지표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산업의 경쟁력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대외무역의 추이와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하여 
수출이 활발하고 자국의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경향에 기초한다. 그러나 무
역특화를 통한 분석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에서 배제
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북한 교역분석에서 사용되는 통계자료들
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나 다른 연구기관들이 간접적으로 생산한 자
료들이므로 분석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외교역 현황은 북한의 경제지표로서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나마 분석의 의미가 있다. 또한 한 국가의 대외무역행위는 
그 국가의 국내경제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Murrell(1990)의 연구결
과37)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수출의 증감과 특정산업의 경쟁력간에는 상호
35) 최봉 외. 2002.「한국주력산업의 경쟁력 분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pp30-35.
36) 최봉 외. 상게서. p37.
37) Murrell, Peter. 1990.  The Nature of Socialist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주성환, 조영기. 2002. 
‘남북한의 산업별 경제협력 분석뺶.「북한연구학회보」. 6권,1호. p7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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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대외교역 추이와 
형태를 통해 북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경제에서 대외무역은 전통적으로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
로 운영되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또한 1990년대 사회주의
권의 붕괴로 인한 무역의 감소와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산업전반에 걸친 생산 
활동이 둔화됨으로써 대외무역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1980년대까지 20% 정도를 유지하던 GNP대비 무역의존도는 1990년대에는 
10%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북한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가까운 
미래에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38) 
북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수출상품의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우
선 특징적으로 1980년대 하반기부터 비금속류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비금속류는 1990년 초반까지 북한의 수출에서 약 30%를 차지하였으
나, 199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는 5,829만 달러까지 감소
하여 전체 수출에서 7.8%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비금속류의 수출 감소와 함께, 
북한의 전통적 대 사회주의권 수출 품목이었던 광물성 생산품 또한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운송설비 및 채광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비금속류와 광물성 제품 등의 전통적 수출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송이버섯, 
한약재와 같은 식물성 생산품과 수산물 등의 1차 산품,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 제품이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주요 수출 품목으로 등
장하였다.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섬유제품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전
체 수출에서 25-32%를 차지하며 최대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2002년의 경우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인 수산물과 섬유제품의 비중은 전체의 56.2%를 차지하였
으며, 이밖에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 광물성생산품, 비금속, 플라스틱제품, 화
학공업제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2-7>참조).39) 
38) 정형곤. 2001b. “북한의 무역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 조명철 편.「북한의 대 외경제관계 10년 평가
와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43. 
3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3.「200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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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식품 식물제품 광물성생산품 화학·플라스틱 목제품 섬유제품 귀금속류 비금속류 기계·전지전자 기타
(천달러)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통계자료 활용
<표 2-7> 북한의 2001-03년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01 2002 2003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율 금 액 구성비 증감율
동물(수산)제품 158,359 24.4 261,106 35.5 64.9 287,680 37.0 10.0
식물제품 42,029 6.5 27,481 3.7 -34.6 24,528 3.2 -13.8
광물성생산품 50,464 7.8 69,814 9.5 38.3 55,518 7.1 -20.4
화학, 플라스틱 44,600 6.9 42,373 5.8 -5.0 31,154 4.0 -27.6
목제품 5,596 0.9 10,166 1.4 81.7 15,163 2.0 49.4
섬유제품 140,530 21.6 123,061 16.7 -12.4 133,121 17.1 8.2
귀금속 14,077 2.2 14,556 2.0 3.4 15,967 2.1 9.8
비금속류 60,245 9.3 57,400 7.8 -4.7 89,657 11.5 53.8
기계, 전기전자 97,914 15.1 85,615 11.6 -12.6 93,112 12.0 11.0
기타 품목 36,394 5.6 43,420 5.9 19.3 31,093 4.0 -28.5
합계 650,208 100.0 734,992 100.0 13.0 776,992 100.0 5.5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각년도.「200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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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북한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물과 어패류 등의 
동물성 생산품은 대부분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양식장의 확충, 대형 수산물 가공공장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더욱이 북한당국의 수산물 생산증대를 위한 최근의 정책적 지원을 살펴볼 때, 수
산물 수출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40) 
<그림 2-3>에서 지난 10년간의 북한 수출품목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섬유제
품과 기계전자제품이 연도별로 다소의 부침은 있으나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자리 매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산업은 1990년대 중반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에너지난과 경제난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로 수출량이 감소하
였으나, 1990년대의 경공업 장려정책과 일본 및 남한의 위탁가공교역 확대로 전
체 수출에서 15-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철강제품과 같은 중공업 분야는 1990년 중반이후 수출이 극도로 위축되어 전
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북한산업의 내부적 여
건이나 비중만을 고려할 때는 중화학공업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나, 북한이 현시
점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는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경공업과 소
비재 품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윤덕룡․박순찬(2001), 주성환․조영기(2002), Choi(2000), 
Lim(1997)의 북한상품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분석에서도 잘 증명되고 있다. 수출경쟁력은 사후적으로 시현된 수출
규모나 시장점유율의 변동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RCA 지수는 일국의 특정상
품의 수출규모와 시장점유율의 변동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서 일국의 특정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것은 비교대상국의 수출경쟁력을 지수화하여 
계측가능하게 하므로 일반적으로 일국의 수출경쟁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
되고 있다.
4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3.「200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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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북한산업의 수출비중 변화 추이(1994-2003)
<1차산품>
(단위 : %)
7.6 11.3 9.3 6.5 10.9 17.1 17.3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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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생산제품 식물성 생산제품 광물성 생산제품 목제품 비금속류
<공산품>
(단위 : %)
7.6 6.0 7.6 6.1 5.1 7.8 7.9 6.9 5.8 4.0
23.2 31.8 29.0 20.4 26.5 25.4 24.7 21.6 16.7 17.1
1.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화학/플라스틱 방직용 섬유제품 귀금속류 기계/전기/전자 기타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통계자료 및 정형곤(전게서). p 37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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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j 〓 (Xij/Xwj)/(Xi/Xw)×100․․․․․․․․․․(식1)
                Xij  : i국의 j품목의 수출액
                Xi  : i국의 총수출액
                Xwj : 전세계의 j품목의 총수출액
                Xw : 전세계의 총수출액
(식1) 이 의미하는 바는 세계시장에서의 일국의 특정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지
수화한 것으로 eij 가 100보다 크다는 것은 i국의 j상품의 시장점유율이 그 국가
의 전(全)상품의 세계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i국
의 j상품에 대한 비교우위가 세계전체의 평균 수출경쟁력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OECD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SITC 분류에 의해 분석한 윤덕룡․박순찬
(2001)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소비재 생산은 1980년 이후 경쟁력이 지속적으
로 증가해 왔다. 이것은 단지 1990년대 전반기에 잠시 감소하였으나, 다시 빠르
게 회복하여 북한의 교역수지 개선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41) 구체
적인 산업분야에서 북한이 경제위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경쟁력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산업들은 대부분 경공업군이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비재 분야의 수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비재 부문에서의 수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상승
하는 것은 경공업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보다 유망함을 나타낸다. 반면에 중화학
공업을 포함하는 생산재부문의 수출경쟁력은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
여 1990년대 초반부터는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중화학공업제품
의 수출이 구소련 붕괴 이후 호혜적 교역이 더 이상 여의치 않게 되고, 원자재 
및 석유부족으로 에너지 소비가 높은 중화학공업의 생산 활동이 침체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41) 윤덕룡, 박순찬 2001.「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서울: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pp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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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RCA분석에 따른 북한 산업의 비교우위 분야(1992～1997)
분야(SITC 1-digit) 구분 SITC코드 품         목
식품, 산동물, 
동물가공품(0, 4)





















비교우위 572 스티로폴 기본형
비교열위
512 알콜류, 페놀류, 할로겐류,황화물류 및 니트로겐류 및 추출물
513 카르복실산, 무수물, 할로겐화합물 및 그 추출물
515 유기-무기물, 헤테로싸이클론 복합물
532 염색 및 피혁용 추출물, 합성피혁 재료
533 안료, 페인트, 광택제 및 관련 재료들
551 순수오일, 향수 및 향신료
573 염화비닐 중합체 혹은 할로겐화된 올레핀류
574 폴리에테르,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폴리에스테르
579 플라스틱 쓰레기 및 노폐물










841 남성의류 및 섬유제품(털실류 불포함)
842 여성의류 및 섬유제품
843 남성 및 아동의류, 직물, 털실류, 뜨개류
845 직물의상류
851 신발류
비교열위 885 손목시계 및 탁상시계




증기보일러, 보조발전기, 전동기 및 부속
트랙터
자료 : 윤덕룡, 박순찬. 2001.「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투자방향의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32,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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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결과는 RCA 분석을 통해 1990년대 북한상품군의 비교우위 변동을 분
석한 Choi(2000)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 북한의 전통적 수출품목 
가운데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유지한 분야는 수산물과 의류 및 섬유, 신발 정도
로 파악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북한이 다소간의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 분야는 
광물 원재료, 노동집약적인 전기․전자 제품 정도이다. 이는 자연 채취물, 자원집
약적인 생산품과 노동집약적인 공산품이 북한의 열악한 경제환경 속에서 그나마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부문으로 파악된다.42) 투자재원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자본수요가 높은 생산재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잃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
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얻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중단기적
으로 경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에 집중하여 북한상품의 국제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3)  
북한의 대외교역을 분석할 때 가장 커다란 특징은 교역지역이 제한되어 있으
며,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일본이 1990
년대 이후 북한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를 유지하여 대중, 
대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남한과의 교역을 포함할 
경우 전체 교역의 70%정도가 이들 3개국과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국
가와의 무역구조를 살펴봄으로서 북한상품의 대외경쟁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90년까지 북한 교역의 70%정도를 차지하던 구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북한
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현재까지 북한 전체 교역량의 25-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 교역은 7억 3,817만 달러로 전체교역
의 32.7%를 차지하였다. 2003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38.6% 증가한 10억 2,293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3억 9,534만 달러, 수입은 6억 2,759만 달러로 증가
하였다.44) 비록 중국의 대북한 교역이 무상원조와 우호가격을 포함한 지원성 교
42) Choi, Jean Ah. 2000. “Changes in North Korea's Trade Structure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Major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June. pp.73-77.
43) 윤덕룡, 박순찬. 2001. 전게서.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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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북한 상품의 대중국 경쟁력을 정확하게 파악하
기는 어려우나, 지난 10년간의 북․중교역의 추세는 북한상품이 중국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 감을 알 수 있다. 어패류, 광물성 원료 등의 1차산품을 제
외하고는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1990년 중반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000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수출호조는 북한의 주력수출 품목인 어패
류의 대중수출이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대부분의 북한상품의 대중국 수출
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의 경우 어패류의 대중 수출은 1억 
4,302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198%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2003년에는 2억 693만 
달러를 기록하여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에서 52.3%를 차지하였다. 이밖에 여성
용 코드 등의 의류(5,224만 달러), 선철 등의 철강제품 (4,680만 달러), 석탄 등의 
광물성 원료(1,725만 달러), 원목(1,362만 달러) 등이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
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45)
<표 2-9>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2001-2003)
     (단위: 천 달러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각년도.「북한의 대외무역동향」.
4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4.「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p33-34.
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3.「200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34,  KOTRA. 상게서.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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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어패류, 광물성 원료 등 1차산품 위주로 대중국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북한공업의 생산기반이 1990년대 붕괴된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이것은 상업성 있는 상품의 부재로 우호교
역국인 중국에서 조차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획량에 따라 수출물량의 변동이 심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낮은 어
패류가 최근 대중 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 수출산
업의 어두운 단면을 보이고 있다. 
교역에 있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 EU등과는 달리 북한은 일본
과의 무역에서 2001년을 제외하고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과 양국간의 불안정한 외교적 관계 때문에 1990년대 북․일간 무역규모는 
4-5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더욱이 2001년 이후에는 일본
인 납치문제, 북핵문제와 같이 경제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발생함으
로서 양국간 교역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는 2001년 4억 7,469만 달러를 기록하
였던 북․일간의 교역총액이 2002년 3억 6,954만 달러, 2003년 2억 6,531만 달러
로 대폭 감소한 통계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림 2-4> 참조). 
특히 2003년의 경우에는 대일본 수출이 전년에 비해 25.8% 감소한 1억 7,7382
만 달러, 수입이 32.8% 감소한 9,150만 달러에 머물렀다.46) 2억 달러 수준의 교역
량은 1970년대 초반이후 북․일간 무역에서 발생한 최저치로서 최근 양국간의 
경제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교역침체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혹증대와 일본
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으로 북한선박의 입항검사와 대북 수출품에 
대한 세관검사가 강화되었고, 더욱이 북한산 제품에 대한 일반국민의 반감이 확
산됨으로서 주요 교역품목의 거래가 위축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47) 북한은 일본
의 무역제재가 강화됨으로서 감소하는 대일 수출입 물품의 상당부분을 중국과 
남한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4. 전게서. pp53-54.
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3. 전게서. p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4. 전게서.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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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분야에서의 수출이 감소되고 어패류와 같은 농림수산물이 주력수출품
목으로 등장하는 북한의 대외무역 경향은 일본과의 교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북한상품이 일
본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해가고 있으며 양국간의 교역침체가 구조
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 북한의 대일 수출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던 것은 수산물뿐이며 대부분의 공산품과 광물성 생산품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어패류의 전체 수출에 대한 비중은 2001년 45.5%, 2002
년 48%, 2003년 44.9%를 차지하였다.48) 이밖에 수출규모가 그나마 유지되는 품
목으로는 채소류(주로 송이버섯), 무연탄, 마그네시아와 같은 광물성 원자재를 
꼽을 수 있다.
<그림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까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선철, 아연 등의 금속제품과 광산물의 수출 비중이 매우 낮아졌다. 비록 최근에 
수출량이 감소하였으나 섬유제품이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주요 대일본 수출
품목으로 등장하였다. 섬유제품의 대일본 수출은 조총련계 기업의 합영투자와 
위탁가공에 의한 것으로서 주요품목은 남자용, 여자용 슈트와 자켓류 등이다. 광
물성 생산품은 무연탄, 마그네시아, 알루미늄 등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과
거 북한의 대일본 주요 수출품목이었던 철강제품(HS 72, 73류)의 수출은 1995년 
1천 400만 달러, 1996년 560만 달러, 1999년 570만 달러, 2001년 310만 달러, 2002
년 470만 달러로 점차 감소하여 전체수출 총액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49)
이상과 같이 지난 10여간의 북․일교역을 살펴보면, 북한은 일본과의 대외교
역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군에서 경쟁력이 전무하였다. 단지 어패류, 채소
류, 노동집약적 위탁가공품목인 의류제품, 광물성 원료 등에서 다소간의 비교우
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기침체로 인한 조총련계 기업의 대
북 교역부진과 1998년 북한의 광명성 1호 발사이후 발생하고 있는 북핵문제, 일
4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3. 전게서. p4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4. 전게서. p55.
4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 전게서. p254, p26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3. 전게서.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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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북․일간의 교역이 상당기간 침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북․일간의 관계진전에 따라서는 위탁가공형식의 의류, 방직용 섬유, 가전 
전기, 조제 식품 등의 대일본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까지 북한
은 일본과의 관세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일본으로부터 특혜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국정세율과 기본세율을 부여받고 있
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일 수출품은 고율의 관세가 부여되고 있는데, 품목에 따
라서는 여타 국가의 2배에 가까운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50) 높은 관세와 무역 
보험의 미적용과 같은 현재의 대일 수출 장애요인을 고려할 때, 양국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관세협정, 투자보장협정과 같은 제도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북한 제품
은 일본시장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업성 있는 공
산품의 발굴로 이어진다면 북한의 대일 교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물성 생산품 43,926 63,521 55,903 50,645 52,666 72,421 89,235 102,546 113,194 78,066
식물성 생산품 109,819 67,134 40,748 73,984 49,891 16,938 26,359 10,929 16,925 9,193
광물성 생산품 25,706 24,829 30,732 26,466 21,147 17,643 21,382 22,232 19,729 14,543
방직용 섬유품 92,458 127,721 123,906 95,218 64,966 60,184 68,729 59,350 56,593 37,205
비금속류 30,274 33,531 23,547 30,739 12,941 10,180 18,200 8,637 11,716 13,384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미$천
   자료: KOTRA 통계자료 활용
(3) 남북교역과 북한산업의 비교우위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남한기업의 대북 교역을 통한 상업적 이익의 담보와 함
50) 신지호. 2000. 「일․북 경제협력의 전개구도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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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북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비교우위에 기초한 교역 품목의 지속적인 발굴에 
따라 향후 발전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산업생
산능력은 남북교역의 품목과 교역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실례로 북한산 제
품 가운데 가장 상품성을 인정받아 1990년대 전반기 대남한 수출의 최대 품목이
었던 원광석과 1차가공 지하자원은 1990년대 중반 발생한 자연재해로 북한의 광
산물 생산이 감소하자 대남한 반출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51) 대북 투자 또한 
북한지역의 전기․에너지 등이 부족하고 인프라 등 생산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난 이전까지 구축한 중화학공업 설비나 공업화과정에서 축
적한 경험 및 지식 등을 고려 할 때, 북한산업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역량은 정
치․경제적 여건변화와 남한의 지원여부에 따라서 북한산업 회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예를 들면 북한 경제체제의 전반적인 비효율적 운영 속에
서도 해외투자로 운영되는 일부 기업 및 산업분야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가시적
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이후 남북경협의 주요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은 위탁가공교역은 상업적 교역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참여업체나 교역품
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52) 이는 남한의 자금 및 기술이 지원될 경우 북
한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산업의 회복을 유도하고 남북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산업의 어떤 분야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
으며 남북경협과정에서 대남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51) 이규황 외. 2001.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전국경제인연합회. p188.
52) 위탁가공교역은 1995년까지 주로 섬유, 봉제, 가방, 신발 등 단순 가공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96년 들어 전자 및 전기 등과 같은 여타 부문으로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다. 2002년 위탁가공품목
구조를 보면 섬유류가 78.2%이고 전기 및 전자가 10.4%이며 농림수산물 품목이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비해 섬유제품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위탁가공이 전기, 전자, 기계류, 운반
용기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 2002.  
p542 를 참조.
48








대남한수입 5,547 10,563 8,425 18,249 64,436 69,639 115,270 129,679 211,832 272,775 226,787 370,155 434,965
대남한수출 105,719 162,863 178,167 176,298 222,855 182,400 193,069 92,264 121,604 152,373 176,170 271,575 289,252
대남한교역총액 111,266 173,426 186,592 194,547 287,291 252,039 308,339 221,943 333,436 425,148 402,957 641,730 724,217
대일교역총액 507,567 480,287 472,005 493,464 594,637 518,406 489,288 394,626 350,403 463,651 474,695 369,541 265,318
대중교역총액 610,450 696,570 899,640 623,740 549,793 565,667 656,290 413,018 370,369 488,038 737,457 737,994 1,022,92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미$천
    자료: KOTRA 통계자료 활용
비록 북한의 산업기반이 1990년대 거의 붕괴되어 현시점에서 대남한 또는 국
제경쟁력을 가진 분야는 거의 전무하겠지만, 향후 북한이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이 심화될 경우 북한이 보유한 잠재적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남
한산업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의 비교우
위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남한은 구체적인 협력사업
의 추진계획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어떤 산업이 현재 대남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남북한 반출
입 통계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한 주요 수출품목은 1997년까
지 광산물과 철강금속제가 주를 이루었으며, 1998년 이후부터는 농수산물과 섬
유류가 주를 이루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섬유류의 대남한 수출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동 분야의 위탁가공이 활발히 진행된 결과이다. 특히 임가공사업에 의한 섬
유류의 반입비중은 1992년 2.1%에서 2000년 35.2%, 2002년에는 83.1%로 급증하
였다.53) <표 2-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림수산품의 대남한 반입이 증가하고 있
5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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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특히 수산품의 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남한 연근해 어족자원의 
고갈로 수산품의 수입수요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이다.54) 통일부(2004) 자료에 
따르면 2003년의 경우 대북 반입의 77.6%를 농림수산물과 섬유류가 차지하였는
데, 특히 수산물이 전체 반입액의 31.1%를 기록하였다. 섬유류는 전년에 비해 
12.4%의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반입액의 33.4%를 차지하였다. 
<표 2-10> 남한의 북한제품 반입 추이 
 (단위: 천달러) 




















































































































































































































































































































  자료: 통일부. 2004.「2004 통일백서」. p177.
54) 이영선,이태정,정형곤. 2003. 「대북투자, 어디에 어떻게: 대북투자의 입지 및 업종선정과 관리전
략」. 서울: 해남.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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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이 남한에 대해 비교우위가 가지고 국제경쟁력도 일부 확보한 것
으로 파악되는 1차산품과 섬유제품, 기계전자 부품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들의 
제품에 비해 특별한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
북한의 특수한 관계와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정책적 배려가 북한의 대외
무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북한의 수출 주요 품
목의 분석만으로 현시점의 북한산업 가격 및 기술 비교우위품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북한산 원광석과 1차 가공품의 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남한기업들이 이익과 성과를 중심으로 수입지를 결정함으로서 
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3국의 원자재를 수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5) 또한 북한산업의 비교우위 분석시,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워낙 크고 북
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주력수출 품목
으로 등장한 조개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수산물이나 송이버섯, 한약재와 같은 
채취 식물성생산물(수출 총액의 약 5%) 등은 북한 경제회복을 위한 주력산업으
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로 분석하는 것도 무리
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서 북한산업의 잠재력을 분석할 때, 우선적으로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의 주요 동기가 되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이 바탕이 된 산업이 
중단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범주에 속하는 분야로는 
방적, 봉제, 의류 등 현재 위탁가공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섬유
부문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염색가공, 가죽, 신발, 제지, 식료품 가공 등의 경공업
분야에서 대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56) 예를 들면, 식료품 가
공의 경우 노동집약적이고 단순가공 형태를 보이는 수산가공품, 건어물, 장류, 과
55) 이영선 외. 전게서. p40.
56) 남북한의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분석을 통해 주성환․조영기(2002)는 남북한의 협력체계가 단기
적으로는 선진국-후진국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직적 분업생산체계를 남한 중심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적으로 남한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 수출시장을 북한으로 이전하여 북한지역에서 일부 공업품 생산
을 특화를 하는 것이 북한의 대외 경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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즙음료, 식용유지, 제분, 제당 등은 남한 또는 대외 수출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57) 기계 및 전자산업에서는 일부 백색가전과 농기계, 단순 공작기계 등
에서 중단기적으로 발전 잠재력이 높은데, 가정용 전자와 전기부품부문은 남한
의 위탁가공과 설비이전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밖에 철강, 비철금속 등의 일부 중공업부문은 북한의 산업구조 조정과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기술력이 뒷받침 될 때,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북한의 주요 성장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경협과 향후 성장 
잠재력에 바탕을 둔 북한산업의 재편방향을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
항은 북한당국이 최근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IT)분야의 발전 가능성
이다. 비록 대외수출 및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비교우위지수 
또는 산업내 무역지수와 같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는 현재까지 중요도가 파악
하지 않으나, 북한이 1990년대 하반기부터 국가적인 계획아래 집중적으로 육성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성과 및 남북경협의 진전 속도를 고려할 때 
IT분야는 향후 북한산업 재편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북한 산업구조 변화전망 
1) 북한 산업구조 변화의 기본 구도
 북한은 2004년 1월 1일「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의 신년 공
동사설에서 “당의 령도 밑에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제를 벌
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라며 관료들과 인민들의 변신을 요구
하였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선 중의 하나로 경제과학전선을 제시
하고 있다. 신년사에서 경제․과학분야는 “현시대에 나라의 국력을 담보하고 민
족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주요 전선”임을 강조하며 인민경제의 기술적 재건은 
57) 최신림,이석기. 2000.「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서울: 을유문화사.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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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경제사업의 중심고리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인 동시에 온 
사회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기술혁신의 불길이 타올라야 함을 
독려하고 있다. 이 사설을 통해 최근 북한이 경제와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변
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업으로 대두된 것은 바로 피폐한 경
제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북한은 경제특구의 확대, 정보기술산업
과 첨단산업의 육성, 기술혁신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부가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큰 산
업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저하된 경제력을 단시일 내에 강화시키겠
다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첨단기술과 자본유입의 창구로 경제특구를 
활용하며, 이곳의 성과를 국내산업에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감안할 때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 구도는 다
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개혁과 연계된 산업구조 변화
북한의 산업구조는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과 동반되어 변화해 갈 것이다. 북한
은 지난 2002년「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함으로서 물가․임금․환율 등
의 가격 현실화와 함께 배급제의 부분적 수정, 국가계획의 분권화와 기업부문의 
경영자율성 확대 등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의주경제특구의 경우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어우야(歐亞)그룹의 양빈(楊斌)회장이 해임되는 등 시행초
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특구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
는 경제개방의 성격을 가져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3년 
3월에는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고, 동년 4월에는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농민시
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생활용품과 공산품의 거래를 허용하였
다. 이밖에 협동농장의 식량 자체처분권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급격히 확산되는 등 북한경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58)
58)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와 원인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는 김연철, 박순성 편. 2002. 「북한경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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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관리체계에서도 북한당국은 경제난을 극복하고 공업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리 및 운영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
로서 지난 1985년 이후 북한공업생산의 근간으로 이루고 있던 연합기업소제도가 
1999년 하반기와 2000년 전반기에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40여개의 연합기업소가 
일반 공장․기업소로 조직 개편되었다. 실례로 북한 최초의 연합기업소의 하나
인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를 포함하여 화학공업의 상징인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북한 금속공업을 대표하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북한의 대표적 방직공장인 평양
종합방직공장이 등이 일반 기업소로 개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9) 비록 2000
년 7월 이후부터 구조 조정되었던 기업의 일부가 복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
나, 북한의 전격적인 연합기업소체제의 개편은 기업조직의 관료화, 방만한 경영
과 비효율, 연합기업소의 경쟁력 약화, 이중적 독립채산제의 약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북한 나름의 기업개혁을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60)
북한은 또한 2002년 ‘7.1조치’이후 기업관리체계와 상업유통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구조 개선과 산업생산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연철(2003)은 ‘7.1조치’이후 북한 기업관리부문의 변화를 크게 정부와 기업관
계, 기업간 관계, 그리고 기업내 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서 북한의 기업개혁조
치들이 향후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기업관리방식의 변화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물적 인센티브제도가 강화된 것이
다. 구체적으로 계획 작성권한이 상당부분 관련 기관 및 해당 기업소로 이전되었
으며, 지방경제 부문은 중요지표를 제외한 세부지표들을 도․시․군 자체 실정
에 맞게 계획하도록 하였다. 또한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는‘번 수입에 의한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권을 확대하였다. 또한 2003년에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생산재 유통을 허용함으로서 생산재 유통체계
혁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 조명철 편. 2003.「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
개혁의 전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2.「현대북한연구」. 5권, 2
호 등을 참조 바람. 
59) 김광인. 2000. “최근 북한의 공장 기업소 구조조정”.「통일경제」. 3월. p101.
6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 2002. p120, pp3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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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임금체계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차등 임금제도를 도
입하였다.61) 이러한 변화를 조명철(2003)은 상품가격설정에서 수요와 공급 상황
에 근거하는 시장원리가 일부 도입된 것으로 분석하며 북한의 경제정책이 공급
경제에서 부분적인 시장경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비록 최근의 경제정책 변화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로 평가하는 것
은 무리이지만,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들은 1990년대 이후 계속
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 나름의 개
혁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62) 또한 비록 북한경제의 진로에 대한 향후 전망은 불
확실하지만, 199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과 산업부분의 침체, 생
필품 공급확대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북한당국의 최근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산업부분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0년의 연합기업소 개편, 2002년의 기업의 부분적 경영자율권 확대, 
차등 임금제 도입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과 같이 북한이 최근 추구하고 있는 
산업부분에서의 변화는 단지 관리방식과 운영체계의 “개선”에 머물고 있어 북한
산업 회생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또한 계획 작성과 가격제정에 있어 
권한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북한의 기업 및 생산단위는 상급 행정기관으로부
터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경영활동의 자율권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기업들이 경영상의 중요사항으로 여기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제품판매 및 유통, 인사, 노동력 확보, 급여체계 등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국가행정기관에 귀속되어 있다.63) 따라서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
의체제하에서의 산업개혁은 기업들이 손실발생과 퇴출에 대한 책임감이 미약하
므로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restriction)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관리 권한의 분권화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
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는 있겠지만 
61) 김연철. 전게서. pp101-102.
62) 이종운. 2003.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7․1 경제관리개선조
치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265.
6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 전게서.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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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업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는 경제적 침체를 탈피
하기 위해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행한 경제정책변화(헝가리의 신경
제계획, 구소련의 코시킨 개혁 등)가 실패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조정에는 체제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경제개혁이 동반되어야 하며, 특히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제도들이 도입됨으로서 
기업부문 및 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이 유도되어야 한다. 시장경제제도로의 전환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유화를 통해 사적소유권이 확립되
고 경제체제의 자유화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부문 개혁을 통해 화폐질서
를 확립하여야만 한다.64) 또한 금융 및 교역관련 규제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혁하고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는 국제
화가 진행되어 한다.65)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이러한 원칙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한 가지 
원칙이라도 미진할 경우에는 경제개혁의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북한의 산업구조 개편에서 가
장 중요하며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동서독 
통일이후 독일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것도 국유재산의 사유화였으며, 대부분
의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도 소유권제도 확립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는 경제개혁의 핵심 사안이었다. 국유기업과 생산수단을 민영화하는 것은 개인
의 사적소유권을 인정하는 의미와 함께, 효율과 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부문
을 확대․정착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더욱이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생산부문의 
경쟁을 유도하게 되어 북한산업의 독점구조를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사유화를 통해 기업경영자의 의무, 권한, 책
임이 명확해진 상태에서 북한기업은  기술혁신․비용절감․생산품의 다양화 등
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요인
이 될 것이다.66) 
64) 정형곤. 전게서. p4.
65) 이상준,박영철,이성수 외. 2003.「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국토연구원. 
p20.  
56
따라서 북한은 경제통합이 확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매각, 임대, 기업공개 등의 
방식을 통해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산업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제체제의 자
유화와, 금융개혁, 국제화가 일정 수준 진행되면 산업생산구조는 생산주체(국가) 
중심에서 소비주체(개인) 중심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입지와 인프라의 재편이 이루어 질 것이다.67) 
따라서 북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
으로 재편될 것이며, 북한내 기업 사이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의 경쟁관계를 형
성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
다. 또한 기업경영에서 이익과 경영성과가 중시되면서 민영화된 기업은 불필요
한 인력을 감축하게 되고 기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촉진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심화되면서 북한 국유산업부문의 개혁이 촉진될 것이며, 계획경
제체제하에서 왜곡 되었던 산업구조는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다. 따라서 계
획경제체제에서 억제되었던 경공업과 서비스산업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
면에 비대화되었던 중공업부분과 군수산업은 구조조정과 해외매각을 통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인위적으로 입지가 결정되었던 중화학공업
단지는 경쟁력 저하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사유화, 자유화, 금융개혁, 국제화 
등의 경제개혁과 동반하여 북한의 산업구조가 변화함으로서 교통 운송 에너지 
등의 산업인프라 또한 재편될 것이다.68) 
(2) 경쟁력 배양과 부작용 완화를 고려한 단계적인 산업구조 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과정
에서 북한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반드시 단행하여야 한
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과거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시행되던  각종 산업정
책과 관리방식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 산업이 경쟁력을 증
6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 2002. 전게서. p638.
67) 이상준,박영철,이성수 외. 2003. 전게서. p22.  
68) 이상준,박영철,이성수 외. 2003. 전게서.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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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북한기업들이 추구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국가의 재정
지원이 아닌 이윤획득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만약 북한기업이 손실에 대해 과거와 같이 국가의 보조금이나 간접적인 재정지
원에 의존한다면 북한의 기업개혁과 산업구조 재편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69) 따라서 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경쟁원리
의 도입, 가격 및 임금, 금융의 자유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증대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과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미칠 긍정적 효과가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정에
서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으로 기업의 파산, 대량 실업, 높은 인플레이션 등과 같
은 산업구조 재편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70) 특히  <그림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 통합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의 부정적 영향은 구조조정의 초기 
및 중간 단계에서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1989년 마조비에츠 
수상하에서 “충격요법”식 경제개혁을 추구하였던 폴란드는 1990년 600%의 인플
레이션을 경험하며 -11.6%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국영기업의 민영
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1989년 10만명이었던 폴란드의 실업자수는 1992년 
220만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동유럽 체제전환의 사례를 살펴볼 때, 산업부문
의 비효율성이 더욱 심각하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매우 큰 북한의 경우는 충격
요법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이 진행되면 기업파산과 대량실업과 같은 경제적 부
작용이 동구 체제전환국가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량 실업사태
의 발생은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대량이주를 초래하게 되어 남북한 모두에게 사
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 산업시설의 현대화와 구조조정에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남한으로서는 단기간에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경제회생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다.71) 
69) 정형곤. 전게서. p251.
70) 이상만. 전게서. p69.
71) 이상만. 전게서. pp72-73.
58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에 따
른 부작용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목표는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
해되고 있으나, 남북한이 앞에서 설정한 경제통합의 단계(초기, 확대, 심화)에 따
라 북한의 산업구조 재편을 효율적인 전략하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방안으로 김연철(2003)이 중국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비국유 부문의 성장을 유도하면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점진
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산업부문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72)  김연철에 따르면 중국이 경제개혁의 초기단계에서 연성예
산제약 현상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비국유 부문의 성장과 경쟁을 유도하는 정
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8년에서 1993년까지 비국유 기업의 비중이 
22%에서 57%로 증가했는데, 중국에서의 민간기업 성장위주의 정책은 시장경제
체제 원칙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유지됨으로서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다
소 지연되었지만, 비국유부문의 성장은 재정적자로 인한 투자한계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낮은 실업율은 가계 저축율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계저축이 정부의 예산 운영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높은 가계저축이 
국가의 거시경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북한의 산업구조조정 또한 대량실업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73)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는 북한의 기존 국유산
업에 대한 보수나 설비투자보다는 새로운 민간기업의 설립을 통한 비국유 산업부
문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남한으로부터의 신규투자는 경공업과 서비스부
문,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테크분야로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은 북한의 경제회복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경제통합의 확대단계에서 본격적
72) 김연철. 전게서. p117.
73) 김연철. 전게서.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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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남북경제통합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의 파급 효과 
▶ 중단기적 영향
▶ 장기적 영향 
자료: 이상만. 전게서.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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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이러한 북한 산업
구조 조정의 방향은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분석을 통해 남한
기업의 대북 적정투자분야를 모색한 윤덕룡․박순찬(2001)의 연구에서도 제시되
고 있다. 윤덕룡․박순찬은 동일한 금액이 투입되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
기 위한 최적 투자 방향을 모색하면서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는 기존 산업설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신규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경제통합의 초기과정에서 남한기업의 투자방향은 새로운 기업체 설립을 
통한 경공업 육성이 바람직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IT산업과 같은 신산업 중심으
로 투자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74)
이러한 투자방향은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발전이 억제되었던 경공업, 서비스산
업의 확대를 유도하여 비국유부문의 확산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민간
부문의 성장은 중공업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실업문제와 같은 부작용
을 흡수하는 완충기능을 할 것이다. 또한 남한의 투자에 의한 노동집약적인 경공
업과 IT를 포함한 신기술 산업의 육성은 북한의 산업구조가 비교우위 확보를 통
한 수출지향적인 산업구조로 개선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산업구조 변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면서도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의 점진적인 진
전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국제협력을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동북아경제협력과의 연계  
북한경제의 회복과 산업구조 개편에는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과 기업 구조조정
과 같은 북한이 경제개혁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는 반면, 
대외경제협력의 측면에서 동북아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 북한의 산업구조 개편에는 향후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한 정부는 투자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남북
한은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
74) 윤덕룡,박순찬. 전게서. pp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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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재원조달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수요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구조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수요는 주로 광물 
및 에너지개발 그리고 관광 및 부동산과 관련한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경제통합 단계별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투자수요를 고려하여 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한당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개혁․개방 조치를 적극
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주변국과 국제기구로부터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과거와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
고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비록 시장경제 기제의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단시일 내에 동반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
도한다는 큰 틀에서 경제적 지원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75) 
북한의 산업구조 조정을 포함한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
아 등의 주변 강대국의 이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주변국들의 대북정
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경
제회복과 산업구조 개편은 이해 당사국들과의 정책적 보조와 공동의 노력이 요
구된다.
특히 남북경협을 기반으로 한 북한산업의 개편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국제
사회의 조치로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경제제재조치의 완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비록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
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자세를 보일 때 실행되겠지만, 북미관계의 개선은 북한
이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해 개방에 적극성을 
보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관계개선에 따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는 북한산업 재건에 필요한 외국자본 및 기술의 유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75) 이종운. 전게서.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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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국제사회의 주요 대북 투자수요
국    가 투자수요 및 추진상황
중   국
∙관광개발: 중국-북한 연계관광 개발 및 호텔 등 관광시설 투자
∙수출가공업, 무역업
∙운수업




독   일
∙전력․철도수송․통신 등 인프라부문(북한 사절단 독일방문, 공동경제위  
  원회 개최 2001. 9)





태    국 ∙통신개발
호    주
∙비철금속, 마그네사이트 등 광산 개발 (북한 무역대표단, 호주 방문    
  (2001. 2) 및 호주 광업․인프라 조사단 방북 (2001. 5))
러 시 아
∙나진항을 환적 항구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티타늄, 구리, 아연 등 광물개발, 석유정제
∙경공업 부분의 하청생산, 비철금속‧철금속의 생산 및 가공분야
∙TSR과 TKR 연결 및 정비사업(러시아 철도대표단 방북, 북한철도 실태  
  조사 2001. 9) 
∙화력발전소 정비
네덜란드
∙발전설비 및 섬유, 광산물 도입(네덜란드 경제대표단 방북 2001. 3) 
∙농업(2001년 7월 북한의 평양 원예총회사와 네덜란드의 유럽․아시아 그  
  룹이 공동투자 형식으로 설립한 합영회사인 평양․유럽아시아 합영회사  
  는 채소․화초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만㎡ 크기의 대형 온실을 건설하  
  기로 하고 2001년 9월 공사 착공)
스 위 스 ∙전력생산
기    타
∙지하광물개발(북한의 채취공업성은 최근 영국의 IMC그룹, 호주의 무역협  
  의회, 스웨덴의 SANDVIK 등의 대표단을 초청, 함경남도 상농광산과 강원  
  도의 법동광산, 평양의 대동강축전지공장을 시찰토록 했음. 이들 대표단은  
  비철금속 광산인 상농광산과 대동강축전지의 현대화 계획 추진에 참여하  
  고 법동광산의 채광 및 선광에 투자할 예정임) 
자료: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연구소. 2001. 「한국과 북한: 러시아 경제의 가능성」. 
      배종렬. 199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나진-선봉지역 외자유치정책을 중심으로”. 북한경제포럼. 
      김삼식. 2001. “북한- EU의 경제교류 현황 및 향후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 「2000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김삼식. 2002. “2002년 북한의 對外관계 전망: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합뉴스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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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배상금 중 일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가입을 전제로 함 











비록 2000년 6월에 클린턴 행정부가 단행한 제2차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로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허용되었지만, 북한의 국제테러지원과 관련한 규제조치
가 해제되지 않아 경제교류와 관련한 엄격한 제재조치는 실질적으로 유효하다. 
실례로 대북한 수출을 추진하는 미국기업은 수출입은행의 지불 보증과 수출신용 
공여를 여전히 받을 수 없으며, 미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정상교역관계와 일반특
혜관세(GSP)의 부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이는 북한산 제품은 여타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비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미국시장에서의 
판매가 어렵다.
더욱이 미국이 주도하는 바세나르협정(Wassenaar Agreement)에 따른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반입 규제가 북한에 적용되고 있어 북한은 경제특구 개발과 산업구
조 조정과정에서 필요한 선진기술 도입 및 외국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지역의 이동통신서비스 사업권에 관심을 가지는 남한 통
신업체의 경우, 남한에서 채택하고 있는 CDMA방식의 이동전화사업의 원천기술
이 미국의 퀄컴(Qualcomm)사에 있으므로 개성지역에서 CDMA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북미관계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미국측의 반발이 예상
된다. 그리고 경제특구지역의 통신인프라 현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통신장비 제
조를 위한 기술전수와 광전송장비 등의 통신기기의 지원은 현재까지는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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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되고 있어 북한의 경제특구 인프라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
한 현재의 교역 장애요인과 투자 환경을 제약하는 국제적 규제를 고려할 때, 북
한은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개척과 외자유입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
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의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지도부가 
중국이 경제개혁과정에서 취한 경제적 실용주의 정책, 특히 경제특구 정책, 전략
산업 육성정책, 국영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
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과 2001년의 중국방문에서 중국 개혁․개방의 
성과에 대해 찬사를 보낸 것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개혁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산업재건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대외개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변경도시의 산업 활성화
와 남북한 및 중국간의 철도연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지난 2002년 외형적으로는 신의주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에 대해 긍
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군사․안보적인 이유로 신의주와 같은 북한 변경도시
의 개방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신의주, 강계, 나선 
등의 변경지역 개발에서 중국과의 산업협력 및 인프라 연계가 차지하는 중요성
을 고려하여,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확보와 중국기업 및 화교자본의 직접투
자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 
북한은 동북3성 도시와 북한 변경도시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포함한 북․중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중국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중
국정부 또한 동북3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방과 접경도시간의 산업협력
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폐쇄로 인해 
중국과 남한이 육로로 단절됨으로서 중국 동북3성은 지리적으로 변방화되어 중
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남한과 중국의 철도가 연결됨으로서 
사람과 물류가 통과되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만으로도 동북 3성은 상당한 경제
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남한-북한-중국을 연결하는 경제권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북한의 변경도시 개발과 남북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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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결에서 중국과의 연계가 차지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대북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함으로써 현재까지 인도적 차
원의 구호원조를 넘어서는 경제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산업투자 및 개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76) 그러나 양국간의 국교정상화가 실현될 경우 일본기업
의 대북투자는 우선적으로 조기진출을 통한 시장선점효과가 높은 통신, 에너지
와 같은 산업부문과 운송, 금융 등의 서비스분야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에 대한 투자 위험도가 낮아지면 공장설립 등을 통한 제조업 분야와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이다. 일본기업의 대북 투자는 외자유치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 자본, 생산설비, 선진기술, 수출시장을 직접적으로 제
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조총련계 기업의 위탁가공이 이루어지고 있
는 분야인 섬유, 의류, 봉재, 가정용 전기전자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과 북한의 풍
부한 자원을 활용한 광물성제품은 시설 현대화와 선진기술이 도입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일본시장에서 크게 제고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의 북한제품에 대한 수
입관세율 인하와 우호적 조치가 취해지면 높은 인건비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상
실해 가는 남한 및 일본기업의 대북 위탁가공이나 직접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된다.
76) 2002년 9월 정상회담이후 북한 핵문제와 피랍일본인 처리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가 2004년 5월 22일 평양을 전격적
으로 재방문하였다. 비록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으나, 양국 정상은 
2002년「평양선언」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재개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북한이 납치피해자의 잔류가족 5명의 일본 귀환을 허락하고 일본은 2002년 이후 중
단되었던 인도적 구호지원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을 통해 수교협상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에는 국교정상화
를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재해 있다. 우선적으로 추가 피랍의혹자 10명의 진상규명을 위한 “백
지상태”에서의 재조사는 조사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조사결과에 따라 일본내 
여론이 악화될 경우 일본정부의 대북협상이 소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일본이 
관계개선과 경제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 핵의 완전폐기와 국제적 검증에 대한 요
구는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일간 교섭에서 성과를 거두기
는 어려울 것이다. 양국이 추가 피랍의혹자 진상조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북․일간 수교교섭은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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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프라 개발과 연계된 산업구조의 변화 
인프라 개발과 연계된 산업구조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일반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와 수반된 인프라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산업구조하에서 중공업중심의 산업구조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인프라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개방되고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로 변모하게 될 경우 이와 관련된 인
프라의 구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예상되는 전기․전
자, 정밀기계, 섬유 및 의류, 비철금속, 물류, 관광 등의 산업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및 석유공급 등 에너지인프라가 필요하고 생산품의 수
출입과 관련된 교통․물류․통신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프라 개발이 갖는 산업발전의 파급효과가 매우크기 때문에, 이러한 인
프라개발의 효과를 북한 산업구조의 개편에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산업인프라 현대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정확하게 산출하
기 어렵지만, 산업연관분석을 토대로 경의선 철도연결과 북한철도 개보수 사업
이 유발할 산출증대효과를 분석한 최임봉(2003)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 따르면, 경의선이 연결되고 북한지역 철도개보수가 안정적으로 이루
어 질 경우 사업추진 10년간 물류부분 효과는 54-71억 달러, 철도부문 투자로 인
한 직접투자 유발 효과는 43억 5,000만 달러, 산업별 산출증대 파급효과는 112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철도 현대화 사업이 북한 산업에 미치는 산출증대효과는 산
업별로 건설이 57억 4,000만 달러, 서비스업 16억 3,000만 달러, 농림수산업 8억 
1,000만 달러, 경공업 6억 1,000만 달러로 파악되었다.77) 이 연구의 중요한 시사
점은 남한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교통망 현대화사업이 추진될 경우 물
류비용 절감효과와 함께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하
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경학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77) 최임봉. 전게서.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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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에너지 및 물류수송체계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대규모 협력사업이 북한의 
산업구조 개편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지경학적 발전잠
재력을 기반으로 남북한 경제가 연계비교우위(Joint Comparative Advantage)78)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광역적인 인프라의 확충이 한반도횡단철도와 아
시아고속도로(Asian Highway)의 건설 등 동북아 주변국들이 추진하려는 협력사
업들과 연계해서 추진될 경우 북한 산업구조의 현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커
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산업구조 개편은 인프라 개발과 밀접하게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산업구조 개편은 동북아경제협력이
라는 거시적이고도 광역적인 경제협력의 틀 하에서 도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남북경제통합 단계별 산업구조 변화전망
(1) 경제통합 초기단계
북한은 현재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비교우
위를 가진 산업부문의 생산증대를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서 산업 재편
의 방향으로 대규모 자본투자를 요하는 중공업분야의 재건보다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제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
다. 북한당국은 1990년대 하반기이후 국가적인 계획아래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IT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현재 단순조립 등에 머물고 있는 가정용 전자․전기 부속분야의 임가공사업을 
발전시켜 해외수출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밖에 1990년대 이후 지
78)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한 경제가 점차 가까워지고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경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비교우위는 남북한 경제의 서로에 대한 비교우위가 아니라 남북한 경제 전체로서
의 대외적인 비교우위이기 때문이다. 이상준 외. 2001.「남북한간 새로운 교류협력기반의 단계적 구
축방안 연구」.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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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수출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광공업부분이 남북한 광산개발사업의 활성
화와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로 설비가 개선되어 경제통합의 초기단계 후반기에 북
한의 주요 성장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 주력 수출산
업인 농림수산물 분야와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IT분야 육성과 광공업 부문 재건을 통해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전망
된다.
경공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은 북한당국이 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해 남한
기업을 포함한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설비 및 기술이
전을 통해 침체된 북한산업의 회복에 어느 정도 활력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공업이 육성됨으로서 새로운 고용 창출을 
통해 북한이 1990년대 이후 겪고 있는 유휴 노동력 문제를 다소 해소하고 주민들
의 소득향상을 통한 내수 구매력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는 기존 중공업분야의 산업설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업체 설립을 통한 경공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윤덕룡․박순찬(2001)의 CGE 모형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방향이다. 
또한 경공업분야의 새로운 기업에 대한 투자는 비국유 생산부문의 성장을 유도
함으로서 북한산업의 개편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으로
는 봉제, 가방, 의류, 염색가공, 가죽, 신발, 완구, 가구, 제지, 식료품 가공, 단순 
기계 및 가정용 (백색)전자 등을 꼽을 수 있다. 섬유산업은 현재 위탁가공을 중심
으로 남북경협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투
자를 통해서도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북한당국도 최근 봉제
의복 임가공 공장, 수출 피복 공장 등의 설비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어 북한의 정
책적 육성의지를 알 수 있다.79) 현재 남한의 섬유산업은 중국 섬유산업의 발전과 
생산설비의 중국 이전,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생산기반이 급
79) 최신림, 이석기. 전게서. p119. 
제 2장∙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전망   69
격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성공단 건설과 남북한 합작기업의 설립이 본
격화되면 저렴한 북한노동력을 활용한 섬유부문의 대북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
다.80) 특히 북한의 대표적 섬유기업인 평양종합방직공장, 평양제사공장, 신의주
화학공장,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등은 대규모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방적, 
제직, 직물, 봉재 등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남한의 
임가공 주문이 확대되면 쉽게 생산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
한의 섬유산업은 남한기업의 설비이전과 기술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저렴한 노동
력을 이용하여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 북한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
을 것이다. 
신발산업 또한 북한이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신발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고용창
출의 효과가 높으며, 대규모의 장치나 막대한 초기자본이 필요하지 않는 산업이
다. 또한 신발성형을 위한 각종 소재 및 부품의 생산이 필요하여 피혁, 직물원단, 
합성고무, 접착제 등의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비록 1990년대 생산
설비의 해외이전으로 산업기반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남한의 신발산업은 1980년
대 말까지 세계 신발시장의 20%를 점유하며 남한 총수출액의 6.3%를 차지하였
다.81) 따라서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한 남한신발기업이 북한과의 위탁가공사업 
및 주문자상표생산(OEM)을 추진할 경우 신발산업은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서
부터 북한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서 투자자본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남한기업들의 투
자단지가 조성될 개성공업단지 및 신의주 경제특구를 활용하여 경공업 중심의 
생산을 확대함으로 북한내부의 생활필수품 부족을 해소하고 기술 및 자본축적의 
기회로 삼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82) 개성공업단지의 경우는 남한과의 경의선 
80) 이춘근. 2003.「중국, 북한의 섬유산업 발전과 우리의 대응 방안」.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42.
81) 박흥주. 2001.「한국 신발산업의 전략적 Outsourcing으로 북한진출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경제
학 박사학위 논문). pp25-56.
82)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과 경제난으로 인한 투자재원의 부족을 고려할 때, 북한은 성공가능성이 희
박한 다수지역의 경제 활성화보다는 2-3개 지역이 경제특구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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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을 통해 전력, 가스, 에너지 등의 사회간접시설이 지원되어 북한 경공업 생
산의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 개성에서 육성되는 가정용 전기․전자, 통신부품, 
섬유, 의류, 봉제, 가죽, 신발산업은 북한 경공업 구조개선의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신의주 또한 섬유, 의류, 제지, 신발산업을 주축으로 한 북한의 대표적
인 경공업 도시로서 남한 및 중국기업과의 설비제공 위탁가공 또는 합작투자를 
통해 수출 지향적인 가공무역을 육성하면서 북한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개성과 신의주는 물류단지 건설과 운송, 호텔, 음
식점, 관광 등과 같은 서비스분야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 북한 경제특구의 특징 비교
구  분 개  성 신 의 주 금 강 산 나진 선봉
위  치 황해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면  적 66km2 132km2 약100km2 746km2
특구지정일 2002.11 2002.9 2002.11 1991.12














독자적 지도 및 
관리
입법, 행정, 사법
독자적 지도 및 
관리
행정
토지개발주체 개발업자 행정구 개발업자 지대당국
임차기간 50년 50년 - -















  자료: 주성환, 조영기. 2003. 「북한의 경제제도와 관리」. 무역경영사. p314.   
제 2장∙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전망   71
북한당국은 1990년대 말부터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경제회복의 새로운 전략
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시설자금이 소요되는 정보통신 인프라와 컴퓨
터 하드웨어 분야보다는 우수한 개발인력 양성을 통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83)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반
영되어, 북한의 소프트웨어산업은 1990년대의 경제난과 북한산업의 전반적 침체
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는 현재 최상급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분야 연구자가 약 1천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84)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리과대학, 평
양컴퓨터기술대학 등 100여개 대학 및 각종 교육기관에서 1만명 정도의 IT인력
이 매년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저렴한 우수노동력을 활용하여 북한은 IT
산업을 성장의 주력분야로 모색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자연어 처리시스템, 영상처리, 기계번역, 각종 제어분야, 문자 
및 숫자인식분야 등의 IT 기술분야는 가전제품 및 통신기기 부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 이전 북한의 주력수출산업이었던 광업부분은 경제통합의 초기단계
에 남북한 협력과 외국기업의 설비투자를 통해 북한의 수출 전략산업으로 성장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광업의 중요성은 관련 연구결과에서
도 확인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2001)의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
도’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투자에 따라 산출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산업은 
광업(18.7%)으로 나타났다. 
북한지역에는 마그네사이트, 금, 은, 아연, 니켈, 철, 석회석 등 광물자원이 풍
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매장량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광물만도 중석, 모
83) 북한당국의 IT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 중시’는 200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 건
설의 3대 기둥’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각급 고등중학교에는 ‘컴퓨터 수재 양성반’이 설치되었고 대학
에는 컴퓨터 관련 학과 및 연구소들이 신설되고 있다. 또한 각종 정보기술 전시회, 프로그램 경연대
회, 정보화 연구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IT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에서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접할 기회를 가졌던 남한 IT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며 일부 프로그램은 디자인 등의 상품화 기술이 보완된다면 상당한 국제경쟁
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84) 서재진. 2001.「식량난에서 IT산업으로 변화하는 북한」. 서울: 미래인력연구원.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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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덴, 흑연 중정석, 형석 등 7종이나 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총 매장량이 
65억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85) 북한 지역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광물은 약 400여종에 이르며 이중 약 200여종이 유용광물(有用鑛物)
이다.86) 주요 지하자원의 부존지역은 다음과 같다.
<표 2-14>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 부존지역























  무산, 개천, 재령, 은율, 덕현, 이원, 덕성, 허천
  마동, 회령, 고무산, 이원
  고원, 문천, 증산, 혜산, 개천, 강동, 천내, 평양
  은덕, 아오지, 샛별, 회령, 종성, 안주, 봉산, 영흥
  금야, 함흥, 안주, 봉산
  김책, 성진, 재령
  검덕, 용운, 옹진, 성진
  성흥, 운산, 대유동, 옹진, 삭주, 수안
  화평, 중강, 갑산, 수안, 단천
  옹기, 금강, 김천
  단천, 용양, 남계, 길주, 김책
  청진, 김책, 철원, 김화
  나진, 용연
  나진, 단천, 온율, 김화
  화령, 단천, 창도
  장진, 옹진, 부전, 장수, 종성, 어랑진, 경원
  평양, 용강, 강서, 증산, 길주, 평강, 김화, 의주
  단천, 김책, 길주, 평원
  길주, 장수, 북청, 순안, 벽성
  평양, 증산
  장연, 낙연, 웅진, 몽금포
  청진, 경성, 보천, 평양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1995.「북한의 산업」.
그러나 자본․기술의 부족, 생산설비의 노후화, 운송의 병목화, 비합리적 계획
생산 등으로 인해 1990년대의 북한의 광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5) 황정남. 1999.「북한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 연구」.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p7. 
86) 북한 전지역의 약 80%가 유용광물(有用鑛物) 분포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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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경험하였다. 최근 북한은 외국 자본과 기술을 통해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자 하며, 현재 삼천리총회사가 남한의 대한광업진흥공사와 합작투자를 통해 황해
남도 정촌 흑연광산의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 4월부터 함경북도 무산 철광
석광산, 평안북도 운산금광, 함경북도 북부탄전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87) 
따라서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는 북한지역에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하고 경제
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철광, 금,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등을 위주로 생산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통합 확대단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서는 북한이 현실적으로 처한 
투자재원의 부족, 주력산업의 부재, 대외협력의 미비 등을 고려하여 북한당국이 
우선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예상하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IT산업, 광공업을 산업
구조 재편의 핵심부문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3대 산업부문의 활성화는 북한이 
과거에 시행한 산업정책으로 야기된 비대한 중화학부문의 구조조정을 경제통합
의 확대단계에서 추진하기 위한 시간적, 재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확대단계에서는 북한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효율
적인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것은 북한이 초기단계에서 주력하였던 섬유, 신발, 완구 등과 같은 소
규모 자본과 단순기술이 필요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분을 지속적으로 육성하
면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화학 국유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중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통합의 확대단계에서 본격적인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
상되며,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개혁․개방의 촉진과 병행하여 제조업, 에너지, 
교통운수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남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와 북한의 산업구조 조정이 본 괘도에 오르게 되면, 
북한의 낮은 대외 신용도와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북한진출을 주저하던 일
87)「매일경제」2004년 6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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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여타 외국기업의 북한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이와 같은 외부로
부터의 투자 활성화는 북한 생산부문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
다. 
경제통합 확대단계에 북한의 중화학부문은 국내소비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
고, 범세계적인 만성적 공급 과잉과 북한기업의 경쟁력 부재로 인해 대외무역
에서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화학공
업 위주로 발전된 북한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국유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중화학부문을 방치하고 경공업부문만으로 경제회생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산업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88) 또한 중화학공업의 침체가 지속
될 경우 북한은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며,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중화학공업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추후 재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통합의 확대단계에서는 경공업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화학부문의 국유기업을 민영화하여 경공업부문과의 
상호보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산업재편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의 중화학부문은 국제적인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
되어야 하지만, 중화학부문의 구조조정은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 또한 철
강, 석유화학 등은 개발도상국간의 경쟁적 설비증설로 인해 북한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부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기업이나 외국투자가
에게 주요 중화학기업을 과감히 매각함으로서 북한산업 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하
는 중화학부문의 구조조정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외자유치와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조정과 생산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면 철
강 및 비철금속부문의 일부 중저가 품목은 경제통합의 확대단계에서 생산성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고 높은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문인 
주물, 주철관, 선재, 강관, 철선, 배관자재 등은 남한과 북한 내부의 수요뿐만 아
니라 해외시장으로의 수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의 투자를 통한 설비현대화가 진행될 경우, 철선제품, 파형 강관, 
8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 2002. 전게서. p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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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비늄 압출, 티타늄, 이산화티타늄, 비철 주물 등의 비철금속부분의 성장이 
예상된다.89) 이밖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의 백색가전분야에서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방식에 의해 남한 또는 외국 기업의 전
자제품 위탁가공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계산업부문에서는 남한에
서 이전한 중저가품의 직접생산을 통해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고급기술을 요하
지 않는 일부 범용제품, 건설․광산용 기계, 농업용 기계 등의 생산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통합의 확대단계에는 북한산업의 회복과 남북경협의 촉진을 위해 사회
간접시설 복구를 통한 남북간 물류․인프라 연계체제의 효율성 향상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다. 비록 초기단계에서 남북한 물류 수송의 기본적인 틀이 정비
되고 북한 경제특구와의 물자수송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북한간의 물
류수송에는 안정적인 교역체계 미비와 북한의 운송망 노후화, 비효율적 관리로 
인해 비용․시간적 측면에서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진행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따라서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서는 기업간의 통신교류와 경제
특구지역과의 육상 교통망 연결이 중심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경제통합의 확대
단계에서는 ▲ 북한의 운송 인프라의 개선과 ▲ 통신 인프라 현대화 및 남북한 
통신망 연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북한 내륙지역의 육상교통망 현대화사업은 운송시간 및 물류비 절감효과를 발
생시켜 북한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또한 초기단계의 남북한 철도
망 연결에 이어, 남북축 위주의 북한 간선철도 복선화와 전철화 등의 시설확충은 
건설부문과 연관산업의 발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철도 현대화사업이 건설부문에 대한 산출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최임봉 2003)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교통(도로, 교량, 철도, 항만), 운송, 통
신, 에너지 분야와 같은 북한 산업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및 신설이 진행
되는 남북경제통합의 확대기에는 건설부문이 북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건설업이 남한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차지하였던 비중 (1995년의 경우 총
89) 최신림,이석기. 전게서.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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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9%, 국내 총부가가치의 16%)을 고려할 때, 교통인프라 확충과 제조시설 
개보수, 경제특구 건설, 산업 및 발전 플랜트 구축, 농업 기반설비 보수 등을 위해 
활발하게 진행될 각종 토목 및 건축공사들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한 시멘트, 유리, 목재 등의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 등과 같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설 경기의 상승은 고용 창출을 통해 운수, 
장비, 부동산, 보험, 음식점, 숙박, 보건, 도소매 등과 같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남북경제통합의 확대단계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개혁․개방에 적극성을 보이면
서 국제사회와의 관계정상화를 바탕으로 양허적 개발자금을 북한산업의 구조조
정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외부로부터 유입하는 대규모의 양
허적 경제지원은 주로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을 통한 개발자금의 도입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일본의 보상금(“수교자금”)의 본격적인 집행,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개발 프로젝트 지원 및 민간기업의 대북투자로 크게 이루어 질 것이
다.
북한의 낮은 국가 신인도와 높은 투자 리스크로 인해 상업차관 등의 국제민
간자본 유치에 의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개선
을 통한 양허적 자금의 조달은 북한의 산업구조 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
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함으로서, 북한은 농업재건, 산업시설복구, 인프라 복구․
확충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자금의 일부들 이들 국제기구로부터 조달하게 될 
것이다. 비록 자금지원의 조건이 까다롭고 정책권고의 강도가 높은 IMF의 차
관(loan)은 가입초기부터 활용하기 어렵지만, 북한은 세계은행그룹의 긴급경제
복구차관(Emergency Recovery and Rehabilitation Credit), IDA차관(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Credit) 또는 ADB의 아시아개발기금(ADF: Asian 
Development Fund)과 같은 양허적 조건의 자금(concessional lending)을 우선적으
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90)
90) 세계은행그룹의 IDA차관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없으며 다만 0.75%의 서비스비용이 부과되며, 10년 
제 2장∙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전망   77
또한 정부간 개발원조(ODA)의 형태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 
“수교자금”은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므로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북-일 관계정상화에 동반되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일본의 유․무상 경제협력자금은 산업생산시설 
복구와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북한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91)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제공되는 양허적 성격의 자금을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생산부문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확충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의 대
북 경제협력자금은 산업생산 정상화를 위한 발전시설 복구 및 확충, 기계설비를 
포함한 자본재 및 원자재 지원, 수출산업 개발 및 위탁가공시설 지원, IT분야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철도, 도로, 항만, 
공항을 포함한 교통․운송분야 및 통신시설 등의 인프라의 복구와 확충, 공업단
지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기술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인력양성과 같
은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92)
거치기간(grace period) 을 포함하여 20년, 35년 또는 40년의 상환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IDA자금과 
유사한 형태로 아시아개발은행의 ADF자금은 원금에 대한 이자가 없고 다만 원금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비용을 부과한다. 북한은 ADB가입이 실현될 경우, ADF자금이 지원되는 1인당 국민소득 925
달러 이하의 A그룹 국가로 분류되므로 상환기간이 35～40년인 개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
다. 베트남의 경우 1993년부터 19996년까지 4년동안 10억달러의 ADF자금이 지원되었으며, 도로․
전력․통신과 같은 인프라 보수 및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산업구조 
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무상지원환산율이 매우 높은 IDA자금과 ADF자금을 활용하
게 됨으로서 북한의 투자재원 마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대북지원을 위한 세계은행그
룹의 IDA차관과 아시아개발은행의 ADF차관에 대한 내용은 장형수․박영곤(2000), Bradley 
Babson(2001), 세계은행그룹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91) 비록 일본의 대북 “수교자금”의 규모는 현재까지 북․일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1965
년에 한․일 수교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전문가들은 80～100억 달러의 “수교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자금은 무상공여와 장기저리 차관 위주로 북한측이 필요로 하는 투자프로젝트에 지
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수교자금 집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정식(2000), 신지호(2000), 
이종운(2004), Mark E. Manyin (2001)을 참조 바람. 
92) 李燦雨. 2002. 「日朝經濟協力の方案」. ERINA.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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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일본 경제협력자금의 산업부문 활용방안







식량지원, 종자개량 기술, 비료지원, 비료공장 현대화 및 확충, 수해
방지 대책, 농업용수 개발, 농업의 기계화
축산분야 사육기술, 사료공장 건설





발전 정상화 송배전 시설의 개선․확충, 발전소의 개축․보수, 발전용 중유지원
발전소 확충 소형발전소 건설 
자본재 
공여
광업 광물자원 채굴장비 현대화, 수송시설 보수․확충
금속․기계 공작기계, 산업기계, 철강설비 및 기술지원 
화학 석유화학설비 보수 및 확충
섬유․금속․건설분야의 
원자재 공여 
건설자재, 석유화학 공업원료 지원, 플라스틱, 철강, 제지, 기계부품 
공급
수출산업 
지    원 
수출 및 위탁가공산업 
활성화
정련 설비, 위탁가공 설비, 원자재 및 부품제공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지원 
전산장비, IT분야 장비․기술 지원, 광케이블화 지원, 무선통신 및 
국제통신 지원  
인프라 
복구 및 




철도 철도시설 현대화, 철도역 정비, 철도관리 시스템의 전산화
도로 도로포장, 신규도로 건설
항만․공항 항만 정비, 하역설비 현대화, 공항시설 보수
통신 유선통신 확충, 무선통신의 초기화 작업 지원 
수력 수력댐 보수, 다목적댐의 신규 건설 지원 
공업단지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공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용도, 전력, 통신, 






IT분야 기술교육, 공업기술 전문학교 설립, 각급학교의 기술․과학 
실험설비 정비  
문화․경제연구활동 경제연구소 신설, 국제교육 프로그램 운용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 의료시설 확충
상․하수도 정비, 의료시설 정비, 환경보호 프로그램 지원 
 
 
  자료: 李燦雨. 2002.「日朝經濟協力の方案」. p77.
(3) 경제통합 심화단계 
남북한 경제통합의 심화단계에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로 현재의 국가경제 및 산업 활동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경제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계에는 동북아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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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FTA) 등 지역경제통합이 본격화될 것이고,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
외직접투자와 M&A, 원자재․자금․인력 등 경영자원의 “글로벌 소싱”을 통해 
“글로벌 최적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93) 또한 현재 진행중
인 정보통신산업의 기술혁신이 가속화되어 상품개발, 생산시스템, 경영방식 등
을 비롯한 모든 산업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혁명적인 변화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자본과 노동의 국제이동이 자유화되고 신기술간의 상
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산업은 신기술을 융합하면서 새로운 산업혁신을 이
루는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무역․투자․서비스의 자유화를 
통해 지역협력을 추구하면서도 주변국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호 보
완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그림 2-7> 참조). 더욱이 동북아지역의 역
내 경제협력은 자유무역의 단계를 넘어서는 공동시장 출현을 목표로 환율 및 금
융제도 협력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통합 움직임과 산업의 글
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여 남북한은 경제통합을 가속화함으로서 양측이 비교우
위에 바탕을 둔 경제적 보완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구조 선진화와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통합경제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활용하
기 위한 공동의 산업정책이 추진되고, 경제통합의 초기 및 확대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된 정치․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조세, 재정, 금융, 노동, 사회복지에 이르
는 광범위한 경제부분에서 공동의 보조를 취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산업구조 또한 경제전반의 개혁 및 개방과정을 거치면서 변화가 발생
할 것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농업인구의 비농업부문 이동이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경제통합의 확대단계에서 추진된 중화학 및 군수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인력의 경공업 및 서비스 산업으로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할 것이다. 정우진
(2001)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의 북한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수산업은 비중은 
10.1-13.2% 수준으로 감소하고 제조업은 30.2-32.9%, 서비스 및 기타부분은 
56.5-57%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94) 이것은 제조업의 비율이 현재의 수준
93) 산업발전전략기획단. 2002.「2010산업비전: 산업4강으로의 길」. 서울:산업발전전략기획단.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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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큰 변동이 없이 구조의 고도화를 이루고, 북한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및 신
산업․신업태의 성장에 따라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의 
2000년 산업구조가 농림어업 5.0%, 제조업 31.5%, 서비스업 63.5%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의 산업구조는 경제통합의 심화가 진전될수록 농업부분의 비중
이 감소하고 서비스 및 제조업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산업입지와 주력 성장산업은 남북한 경제통합의 진전과 동북아경
제협력의 가속화로 교통․물류 인프라의 환경이 변화함으로서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한 사이의 인프라 연결사업과 동북아지역의 운송․
물류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로서 남한-북한-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의 지역경제협력이 활성화됨으로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동북아 경제권
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인프라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한과 인접한 
개성과 남포․평양이 북한의 최대 산업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며, 북한의 폐쇄경
제하에서 발전이 미약하였던 중국 및 러시아 변경도시(신의주, 만포, 나선, 청진)
들이 비약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특히 접경도시들은 남한 및 중국, 러시아 도시
들과 하나의 소경제권 형성(개성-서울, 신의주-단동, 라선-연변-나호트카)을 통해 
▲자원의 공동이용, ▲외국인 투자 촉진, ▲규모의 경제실현, ▲분업구도의 형성
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95)
경제통합의 심화단계에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전으로 북한의 주력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였던 의류, 신발, 완구, 식품가공, 가전 등의 노동집약적인 산업
은 북한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제조업부문 임금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사양화
될 것이다. 저임금에 기반을 둔 중저가제품의 생산은 남북한 공동투자로 대부
분 제3국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신공정 개발과 고부가가치화
에 성공한 기업은 고가품 위주로 국내생산을 추구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공업
은 저가품의 해외생산, 중고급품의 북한지역 생산, 남한의 첨단 소재 공급, 상
품개발 및 판매관리로 생산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94) 이상준,박영철,이성수 외. 전게서. p138, (정우진. 2001.「에너지산업의 대북한 진출방안 연구」재인용 참조) 
95) 접경지역간 통합경제권 형성을 통한 경제적 효과의 내용은 김원배(2000), 김화섭(1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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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섬유산업의 경우는 노동집약적인 대량생산 품목인 방적, 범용성 직
물과 의류, 봉재 등은 수출경쟁력 약화로 해외에서의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국내
에서는 고기능성 패션섬유제품과 비의류용 섬유의 개발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특히 남한의 반도체 및 정보통신, 의료, 항공 등의 최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
로운 산업용 소재의 개발이 강화되어 전자․반도체용, 고기능성 초경량 섬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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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장비의 첨단 섬유소재의 생산이 본격화 될 것이다.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냉장
고, 세탁기, 에어콘 등의 백색가전은 남한 대기업의 OEM제품 생산이나 외국기업
의 위탁가공에서 탈피하여 핵심부품 및 소재 개발에 주력하여 독자적인 가전제품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한 대기업의 북한 생산공장에서는 가전
기기와 통신, 컴퓨터 등이 융합된 정보가전(Information Appliance)제품의 생산이 
활성화되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경제통합의 심화단계에서는 이전단계에서 10여년간의 산업구조 조정과 해외매
각을 통해 기업의 경영․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생산설비가 현대화된 일부 중화학공
업부문이 주요 성장산업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의 풍부한 부존자
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철강, 시멘트, 건재, 비철금속 분야 등의 생산성이 크게 제고되
어 남한의 첨단기술 위주의 산업구조와 보완적인 구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산업
은행(2000)이 제시한 단계별 대북한 진출 유망업종에 대한 분석은 경제통합의 확대 
및 심화단계에서 북한의 주요 성장산업을 예상하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철강산업은 남한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주물, 배관자재, 단순압연, 주물 등의 이
전을 통해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기술이전과 설비 현대화를 통해 경제통합의 심화
단계에서는 고부가가치품목인 냉연제품과 자동차, 기계부품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인 베어링강, 공구강, 구조용합금강 등의 특수강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부적인 경제영역에까지 남북한간의 단일화가 진행되는 심화단계의 마
지막 기간에는 남북한 산업의 영역구분이 무의미해짐으로써 전기․전자, 석유화
학, 기계, 자동차부품, 정보통신 등의 모든 산업에서 남북한 생산공정의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경제통합의 심화단계에서 북한지역에 입지하는 산업은 
첨단기술부문에서 경공업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게 되며,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대외수출이 유망한 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력산업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96) 
96) 이상만. 전게서.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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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시지역의 산업실태와 산업발전 방향
여기에서는 북한의 산업실태를 도시차원에서 살펴본 후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리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베트남의 하노이 그리고 중국의 심천사례를 통해 체제전
환국에서 도시산업의 변화추세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1.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실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구조 개편방향을 전체적인 국가경제의 산
업구조 변화 전망과 북한의 도시산업 실태 그리고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산업구
조는 점차 수출중심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예상된
다. 여기에서는 북한 도시경제의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것은 제2절
에서 검토되는 체제전환국의 사례와 더불어 제3절의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발전 
방향 정립의 토대가 될 것이다. 
1)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입지 현황
 
(1) 북한의 산업입지 정책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입지는 국가차원의 산업입지 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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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성상 기업의 입지는 철저하게 정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
라 관리되어오고 있다.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의 특성상 지금까지 북한
의 산업입지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첫째, 공업배치에 있어서 일제시대에 이미 발달해 있던 산업시설을 기초로 하
여 군사전략, 원료, 소비지 입지, 교통, 수송로 및 지역균형 등을 고려한 입지결정
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각 공업지역은 전체적으로 각 지역이 군사적인 고립상태에 빠졌을 경우
에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었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공업지구내 산업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고려도 군수산업에 가장 큰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북한 공업배치는 경제적인 합리성이
나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공업배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지금까지 국토개발을 포함한 모
든 정책과 계획이 사회주의적 민족자립국가의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추진되어 왔
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북한경제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
제의 악순환이 가중되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경제
적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나진․선봉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지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통해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2) 산업입지 개발 실태
북한은 현재 3개 공업권 또는 3개 경제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북한의 산업
입지는 신의주공업지구, 청천강공업지구 및 평양-남포공업지구의 동부공업지대
와 청진공업지구, 김책공업지구, 함흥공업지구 및 원산공업지구 등의 서부공업
지대, 그리고 강계공업지구 등의 내륙공업지대로 대별할 수 있다.97)
북한의 산업입지 개발은 평양ㆍ남포, 함경남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등 동부 
97) 서해안 공업벨트는 중국을 중심으로 수입물자의존형 공업지대이고, 동해안 공업벨트는 북한 원료의
존형 공업지대이며, 내륙형 공업벨트는 군수산업을 중점 육성한 신공업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박영철. 2000.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북한지역 산업입지 개발방안”. 「통일과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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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부의 임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해안에 위치한 공업지대는 대부분 일제때
부터 발달해 왔으며 해방후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북부 내륙지역에 공업지대를 
배치하여 왔다. 남포, 신의주, 해주, 개성 등의 서해 연안도시로는 경공업이 주로 
배치되어 있으며, 원산, 함흥, 청진, 나진ㆍ선봉 등 동북부지역으로는 기계, 금속, 
화학공업 등 중화학공업이 배치되어 있다. 전자에 속하는 공업지구들은 동해안
을 따라 북으로부터 청진공업지구, 김책공업지구, 함흥공업지구 그리고 원산공
업지구가 분포해 있고, 서해안을 따라서는 신의주공업지구, 평양공업지구, 해주
공업지구가 있다. 한편 내륙공업지대로는 청천강 주변의 안주공업지구와 북부내
륙지방의 강계공업지구가 있다.98)
평양공업지대는 평양, 남포, 송림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북한 최대의 종
합공업지대99)로 기계공업, 시멘트 공장, 제철소, 제련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신
의주공업지대는 북한 제2의 기계공업지대이나 최근에는 대형 원유가공공장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화장품, 가정잡화 등의 일용품 생산이 
이루어진다. 동부해안지역의 청진, 김책, 함흥, 원산 지역은 중화학 공업의 중심
지로 북한 제1의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용수, 에너지공급이 원활하여 전기, 
전자, 화학섬유, 금속, 비료산업 등이 잘 발달되어 있다. 북부 내륙의 강계지역은 
북한 최대의 공작 기계공장을 보유하는 등 군사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
며 남한과의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는 중소 규모의 경공업과 기타 소비재 공장
만 배치되어 있다.
북한의 주요 제조업 기업 2,561개를 지역분포 및 업종별로 살펴보면, 평양과 
남포 그리고 평안남도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
역이 사실상 북한공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데, 평양, 남포를 포함한 평안남도
의 남서부지역은 섬유․의복 및 기계류 등이 주로 분포하고 있고, 순천 등 평안
남도 북부지역은 화학 등 중공업 업종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98) 대한무역진흥공사. 1995. 「북한의 산업」
99) 대동강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지방공장도 많이 유치해 경공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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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북한의 주요 산업입지
구분 주요 산업 주요 산업입지
평양
기계, 전기, 전자, 
에너지, 섬유, 식료품, 
신발, 일용품
평천구역(전기,전자), 선교구역(섬유 및 의류), 
서성구역(운수기계)
남포 비철금속, 농기계,       조선
4월13일 제철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남포제련종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중기계생산기지), 금성트렉터 
공장(최대 농기계공장), 남포조선소 




기계, 화학, 비철금속, 
음식료
덕천(기계,승리자동차공장), 안주(기계,9월28일공장), 





금속, 기계, 화학, 
섬유 
주요공업지역: 덕현지구, 신의주 지구, 청수지구, 
구장지구, 정주지구, 피현지구, 의주지구
황남(해주) 광업, 기계, 건재, 방직, 식료, 일용품
해주(해주강철공장,10월13일 청년제련소,해주트렉터 











화학, 광업, 비철금속,  
  방직
함흥(사포구역, 회상구역, 성천구역, 동흥구역, 
흥남구역(흥남 비료 공장), 용성구역), 단천(광업, 
비철금속 제련공업)
함북(청진, 







금속, 기계, 건재, 
광업, 방직 및 일용품
원산(기계, 화학, 경공업:원산방직공장, 







양강도(혜산) 목재제지, 식료품,       방직 혜산(목재가공: 위연제재공장,혜산제지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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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양 30 65 11 28 24 7 57 13 10 24 269
남  포 9 14 1 12 8 5 14 11 6 5 85
개  성 13 20 4 7 7 2 15 3 0 17 88
평  남 50 57 14 33 29 3 35 5 5 31 262
평  북 31 52 13 40 12 1 36 6 4 17 212
황  남 21 25 13 29 13 2 23 1 2 15 144
황  북 20 23 7 27 11 4 15 4 1 7 119
함  남 44 41 16 50 20 5 48 12 10 32 278
함  북 44 51 13 40 28 8 42 10 12 21 269
강원도 25 19 2 12 7 5 19 4 4 12 109
자강도 18 26 8 20 14 3 25 1 0 15 130
양강도 11 8 9 8 7 1 10 0 1 9 64
북  한
전  체
316 401 111 306 180 46 339 70 55 205 2,029
주 : 총 조사자료 2,561개중에서 지역이 표시되지 않은 266개자료와, 광업분야 195개자료, 발전소  
    71개자료를 제외한 것임
자료: 한국토지공사. 1999. ｢통일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 p58.
북한은 단순기술을 요하는 노동집약적 부문에서의 노동력은 비교적 양호한 편
이나 노동의 질과 노동생산성은 높지 않다. 남한의 도시를 포함하여 자본주의 도
시의 경우 3차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
나, 북한 도시는 노동자 등 2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50～90%로 도시마다 약간
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남한의 도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대단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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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개발 과제
(1) 새로운 기술과 투자의 유치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해 산업구조를 현대화하고 효율
화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에도 도시지역의 산업구조 현대화를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기술과 자본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이다. 대체적으로 북한의 인프
라수준을 총량적으로 남한수준에 근접하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70～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북한 사회간접자본 현황
과 진출방안, 2000)은 현재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남한의 1990년도 수준으
로 향상시키는 데에 2000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약 7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외교안보연구원(남북경협활성화와 대북투자 재원조달방안, 2000)은 
향후 10년간 연간 최소 1조 2,000억원～2조 4,000억원에서 최대 8조 4,000억원～9
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남북정상회담과 경
제협력 2000)는 단기적으로 일부 철도, 도로, 항만시설, 전력시설 확충에 총 1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북한의 연간 예산이 100억 달러(12조원 2002년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인프라에 소요될 재원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북한의 도시산업발전을 위해 외부로부터 경제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남
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지원과 투자의 확대,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을 통한 
개발자금의 도입,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일본의 “수교자금”확보 등이 있
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이 필수적이다. 
북-일 관계정상화에 동반되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유․무상 경제
협력자금은 주요 도시의 산업생산시설 복구와 인프라 확충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자금은 산업생산 정상화를 
위한 발전시설 복구 및 확충, 기계설비를 포함한 자본재 및 원자재 지원, 수출산
업 개발 및 위탁가공시설 지원, IT분야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중점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철도, 도로, 항만, 공항을 포함한 교통․운송분야 및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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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설 등의 인프라의 복구와 확충,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기술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인력양성 및 노동의 질 향상, 의료시설 정비, 환경
보호사업과 같은 다양한 경제․사회분야에서 북․일간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도시의 산업육성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
북한이 장기적으로 수출중심의 산업생산구조를 갖추어가기 위해서는 이에 맞
는 인프라구축이 필수적이다.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는 산업생산구조
는 기본적으로 많은 에너지와 교통물류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북한의 도
시지역은 매우 열악한 인프라 여건하에 놓여있다. 
현재 북한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은 화물수송의 90%, 여객수송의 
62%를 담당하고 있다. 도로는 지역내 연결수단으로서 보조적인 기능만을 수행하
고 있는데, 그 상태도 열악하다. 북한의 철도망은 약 60여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장은 2002년말 5,235km로 남한의 철도총연장인 6,845km의 76.5%에 달하고 
있다. 전 노선의 98%가 단선으로 철도통신망 등 관련시설은 크게 낙후되어 있는 
편이다. 북한의 현재 발전량은 남한의 2%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다. 특히, 전반적
인 발전설비의 낙후와 송배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손실이 매우 높다. 통신분야
에서도 공공행정과 군사분야를 제외한 민간부분의 통신시설은 극히 열악하다. 
인구 100명당 전화보급률에 있어서도 남한의 43.3회선에 비해서 북한은 4.8회선
으로 11%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인 몽고(3.95회선), 필리핀
(3.88회선), 스리랑카(3.64회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의 부족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큰 장애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공업용 토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의
미가 없다. 도로, 항만, 철도, 전력 등 기반시설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개발되어
야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따라 대북 투자가 추
진될 경우 기반시설의 부족은 커다란 장애요인이자 이의 해결이 최우선적 과제
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90






등의 보수 및 복선화
기존고속도로(평양-원산, 
남포-개성, 희천은 건설


















톤) 시설확충  


























의 시설 확충  
<표 3-3> 남북한의 인프라 개발 실태 비교
구  분 구    분 단  위 남 한 (A) 북 한 (B) 비교 (B/A)
인 구(2002) 천명 47,640 22,369 0.47
교  통
(2002)
철도총연장 km 3,129 5,235 1.67
도로총연장 km 96,037 24,449 0.25
항만하역능력 천톤 486,510 35,500 0.07
민용항공기보유 대 295 20 0.07
통  신
(1998)
100명당 전화회선수 회선 43.3 4.8 0.11
국제전화회선수 회선 12,000 215 0.02
에너지
(2002)
전력발전설비용량  천kw 53,801 7,772 0.14
발전량 억kw 3,065 190 0.06
1인당 
1차에너지소비량 TOE
1) 4.38 0.70 0.16
  주  : 1) TOE: Ton of Equivalent(석유로 환산한 톤단위).
  자료: 교통 및 에너지는 통계청. 2003.「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신은 1998년 기준자료, 
ITU. 1999.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표 3-4> 북한의 주요 도시지역별 인프라 개발 과제






소 시설확충 및 화력발
전소 건설
평의선, 평북선, 덕현선, 다
사도선, 용문탄광선, 용암선, 
운산선, 백마선 등 산업철도 
및  그외 16개 간선철도 시
설확충  
1급도로 2개, 2급도로 2








황해청년선, 은율선, 배천선, 
장연선, 왕신선, 옹진선, 부
포선, 서해리선 시설확충
1급도로 1개, 2급도로 3




및 시설확충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 
수력발전소 시설확충 
및 화력발전소 건설 
평라선, 신흥선, 장진선, 덕
성선, 이원선, 차호선, 허천















․철도 : 평라선, 함북선, 백
두산청년선, 백무선, 무산선, 
고건원선, 홍의선, 고참선, 



























<표 3-5> 북한 도시 산업개발의 SWOT 
강  점 약  점
-저임, 양질의 노동력 확보
-연안 공업지대의 가용토지 
-취약한 전력, 교통, 통신인프라
-군사적 긴장, 계약불이행 등 북한
의 부정적 이미지
-제도적 불안정 
기  회 위  협
-한․중․일경제교류 확대
-중국의 동북3성 투자확대
-핵문제 해결 이후 대북투자여건
 개선
-중국, 베트남 등의 경제특구와 
 경쟁 가열
-동북3성, 극동러시아 지역과의 
 투자 유치 경쟁 가열  
92
2. 체제전환국의 도시산업 변화 사례와 시사점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산업구조는 남북경제통합의 발전단계에 
따라 변화해 갈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보다 먼저 시장경제화와 경제개방을 통해 
세계시장경제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살펴보
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의 사례 가운데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와 베트남의 하
노이 그리고 중국의 홍콩과 심천을 살펴보았다. 세 도시 모두 사회주의체제하에
서 중공업화가 이룩된 도시들이며, 국가경제의 개혁과 개방에 따라 점차 도시산
업의 구조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헝가리의 부다페스트(Budapest)사례
(1) 헝가리의 체제전환 과정
헝가리는 이미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시장경제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헝가리에 맞는 경제체제의 수립을 목표로 도입한 신경제메카니즘(New Economic 
Mechanism)을 1968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헝가리는 1990년부터 시장경제체제
로의 이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폴란드와 같이 충격요법식 경제전
환정책을 취하지 않고 대신 점진적인 시장경제화 정책을 채택하였다. 헝가리 민
간부문의 성장은 중․동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데, GDP 대비 민간부문 
점유율이 1990년에 GDP대비 25%였던 것이 1996년에는 70.0%를 기록하였고 
1999년에는 85.0%를 점유하게 되었다. 
1990년 말 헝가리 정부는 IMF와 체결한 3개년 계획을 기초로 하여 ‘헝가리 경
제를 위한 전환․발전 프로그램(Programme of Conversion and Development for the 
Hungarian Economy)’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소유권제도의 개혁을 최우선
적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외국자본의 유치와 국내 자본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시
장경제체제로의 이행 초기단계에 헝가리는 다른 중동부유럽의 체제전환국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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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1994년을 기점으로 
반전되었다. 공업생산도 1997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헝가리 정
부는 인접한 개혁 국가에 비해 적극적인 외국자본유치 정책을 추진하여 구동유
럽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실적을 나타내었다. 
(2) 부다페스트의 산업구조 변화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는 헝가리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추도시로서 
헝가리 인구의 20% 정도인 약 180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다.100) 이 도시에는 
868,000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것은 헝가리 전체 고용의 23.5%에 이르는 규모이
다.101) 부다페스트는 헝가리의 공업중심지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데, 헝가
리 전체 공업부문 기업의 18%, 공업부문 고용자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본격적
인 개혁․개방 이전인 1986년에 이미 공업지역은 전체 도시면적의 8.6%인 
45.38km2이었다. 폴란드 바르샤바가 1985년 기준으로 도시면적의 5%인 23km2가 
공업지역이었던 것에 비하면 부다페스트는 상당히 공업화된 사회주의 수도였음
을 알 수 있다. 1998년 기준으로 167,000명이 공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 14,899
개의 공업부문 기업 가운데 1,417개는 외국기업이다. 부다페스트가 헝가리에서 
갖는 공업부문의 위치 때문에 1989년 이후 전개된 국가산업구조의 변화는 곧 부
다페스트의 산업구조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부다페스트의 주요 공업은 대부분 도시의 동쪽 지역인 페스트 지역에 입지하
고 있다. 이것은 서쪽지역이 역사적인 고도지역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주로 서풍
이 불어오는 자연환경적 요소도 고려된 결과이다. 부다페스트는 1,2차 세계대전
을 전후로 공업지역의 입지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공장들은 
대부분 기존 입지에서 재건되었다. 그러나 1950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중심지
100) 부다페스트는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부다(Buda) 지역과 페스트(Pest)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부
다 지역은 역사적 고도 지역으로 역사적 유물과 유적지가 많으며, 고급 주거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페스트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된 상업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다뉴브 강을 따라 부다페스트 북쪽과 남쪽 교외지역에 국영기업들이 주로 위치해 있다.
101) Kiss, Eva. 2002. "Restructuring in the Industrial Areas of Budapest in the Period of Transition". Urban 
Studies, Vol.39, No1.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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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입지했던 공업지역이 중심과 주변지역의 가운데 지역으로 이동하는 변화
가 나타났다. 
<그림 3-1> 부다페스트의 공업지역 변화(1995-1998)
  자료: Kiss, Eva. 2002. "Restructuring in the Industrial Areas of Budapest in the Period of 
Transition". Urban Studies, Vol.39, No1.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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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과 1970년 사이에 몇 개의 새로운 중공업 기업들이 탄생하였고, 기존기
업들도 현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공업지역이 팽창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는 기존 공업지역이 보다 밀도 있게 개발되는 등 공업지역의 팽창
은 억제되었다. 1986년 기준으로 도시의 북부구역, 남동구역 그리고 남부구역 등 
세 구역에 공업지역이 집중되었는데, 3,924개의 기업에 293,310명이 고용되었다. 
부다페스트에서 공업지역의 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1995년과 1998년 사
이에 공업지역이 40%가량 감소하였다. 
2002년 기준으로 공업지역은 전체 도시면적의 5%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공업
지역의 감소는 도심과 가깝고 교통연결이 좋은 북부구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
되었다. 
1989년 이후 도시내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진 대형 국영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
해 소규모 기업으로 분리되거나 폐쇄되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기업의 수가 증
가하고 중소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1998년까지 전체 공업부문 
기업들의 94%는 고용인원이 50명 미만이었다. 공업부문의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민영화를 완료하였다. 헝가리에 투자한 전체 외국기업의 54.5%가 부다페스트에 
입지하였는데, 이러한 외국기업 가운데 공업부문의 기업은 10.3%(1417개)에 불
과하였다. 헝가리의 공업부문에 투자한 외국기업 가운데 부다페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34.4%였다. 
부다페스트는 우수한 인프라와 노동력 그리고 유리한 지리적 강점 때문에 많
은 다국적 기업들이 기업본부를 부다페스트에 입지시켰다. 그리고 노키아(Nokia)
와 제네럴일렉트릭(GE)과 같은 대기업의 연구개발관련 시설도 부다페스트에 입
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부터 1998년사이에 부다페스트의 공업부문 고용자수는 
278,000명에서 167,000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국가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었던 1990년대 초반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통일 독일의 구 동독에서 나타
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수출주도의 공업생산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헝가리
에서 수출중심의 공업생산은 주로 부다페스트 외곽, 국토의 서부지역에 집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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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8년 기준으로 부다페스트에서 생산된 제
품의 35%만이 수출되었다. 1990년과 비교할 때 1990년대 전반기까지 부다페스트
의 공업생산은 40%나 감소하였다. 현재는 1990년의 80%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표 3-6> 부다페스트 공업부문의 변화(1990-1998)
구            분 1990 1998
공업 기업의 수(개) 5,282(1992) 14,899
고용인원 50인 미만 기업의 비율(%) 85.8(1992) 96.4
공업부문 기업의 고용자수(명) 277,851 167,260
공장의 수(개) 3,941 779(1997)
외국기업의 계약자산(십억 HUF) 430,271(1995) 642,060
외국기업의 수(개) 1,445(1995) 1,417
공업부문의 총 투자액(백만 HUF) 19,911 92,835
시 전체투자 가운데 공업부문 투자비율(%) 21.6 17.0
  
  
   자료: Statistical Yearbook of Budapest(1990, 1992, 1995, 1997, 1998)
부다페스트 제13구역의 경우 1995년과 1998년 사이에 공업지역이 60%나 감소
하였다. 제9구역은 40% 감소하였다. 이들 구역에는 공업과 서비스업이 공존하는 
혼합적 기능의 지역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기업의 분할매각과 임대
가 주요 원인이었다. 많은 공업기업들이 이러한 매각수익이나 임대수입을 통해 
생존할 수 있었다. 이것이 1990년대 초반 대형 국영기업들의 주요 생존전략이었
다. 1996년 제13구역에서 예전에 물류하적장을 갖고 있던 한 기업이 대지의 일부
를 서구형 쇼핑몰을 건설하고자 하는 개발업자에게 매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스크류(screw)를 제작하던 한 기업도 쇼핑센터로 변모하였다.  
구 공업지역의 재활용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서비스용도로의 활용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일 
독일의 동베를린과 라이프찌히 등에서도 나타났다. 반면에 공업지역이 업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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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되는 비율은 적었다. 
공업부문의 외국인투자는 공업부문내에서도 업종의 선별적 발전이라는 결과
를 가져왔다. 그러나 당초부터 부다페스트의 공업부문은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
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최근에 와서는 지식기반 공업의 
성장이 강조되고 있다. 공업생산의 전환은 공업부문 기업들의 비공업적 활동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즉 생산이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자동화되는 등 
새롭고 깨끗한 이미지의 공장들이 증가하면서 공업생산활동과 서비스활동간의 
차이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공업부문은 대학이나 연구개발기관들의 
활동과 긴밀히 연계되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부다페스트에서는 전자, 통신, 컴퓨터 산업과 화학 및 
식품산업 그리고 인쇄출판업 등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서방의 경험을 토대
로 할 때, 비록 부다페스트에서 공업부문의 중요성은 계속 감소하더라도 공업은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공
업지역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기존 도시내 공업입지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외지역에 새로운 공업입지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공업업종이 입지한 부다페스트의 남부와 남동부에는 기업들이 계속 유
지될 것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설비투자는 지난 10년간 지속되었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상당부분 현대화되었다. 특히 외국기업들의 현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 볼때, 부다페스트에서 공업부문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일반적
인 ‘탈공업화(deindustrialisation)’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2) 베트남의 하노이(Hanoi)사례
(1)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구소련과 중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사회주의 경제체
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시도함에 따라, 베트남도 1986년 제6차 당대회에
서 “도이머이(Doi Moi)" 개혁노선이 채택되어 서방국가와 인근 아시아 특히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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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가에 대한 개방정책을 실행해 나갔다. 경제노선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소규모의 사경제부문을 인정하고 이를 정착시키려는 정책과 수출드라이브 정책
을 실행하면서 경제개혁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국제사
회로부터의 원조에 의한 교역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정부는 시장경제체
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대내적으로는 가격자유화, 재정개혁, 사유화, 국유기업의 
민영화 등을 추진해 나갔다. 
베트남은 1987년부터 공정가격과 시장가격간의 격차를 축소하고 전시배급제
와 국가통제가격제를 폐지하였으며, 전력, 수도, 교통, 통신 등 인프라시설과 시
멘트 등 원재료에 대한 가격자유화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정부는 개혁이
전 사회주의체제하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누적과 통화증발을 제거하기 위해 대대
적인 재정정책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그 동안 국유기업에 지원되었던 정부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갔고 재정수입도 조세를 통해 확보해 나갔으며,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법인소득세법 개혁 등 세제개혁도 단행해 나갔
다. 또한 베트남은 기존 국유 및 집단소유 방식에서 사유 및 개인영업 등을 인정
하게 되었고, 넷째, GDP의 40%에 이르는 국유부문을 독립채산제, 경영자주권 확
대, 주식회사제 도입 등을 통해  민영화 시켜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업부
문에서 민간기업의 수가 1986년부터 1995년 사이에 567개에서 6,311개로 크게 증
가하였다.102)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베트남은 대외적으로는 기존 사회주의국가 
중심의 경제협력국들에서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인근 아시아국가와 영
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베트남의 
적극적인 개혁․개방 추진은 높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달성하게 하였고, 외
국인직접투자와 서방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증대를 가져오게 하였다.  
1989년 9월 베트남이 캄보디아 주둔군을 철수함에 따라 미국은 1992년 2월부터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동시에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였다. 이어 1993년부
102) Quang, Nguyen, Kammeier, Hans Detlef. 2002. "Change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Vietnam and their 
impacts on the built environment of Hanoi". Cities, Vol.19, No.6, 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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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등 국
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재개되는 등 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자금 및 기술지원은 베트남의 시장경제체제로
의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세계은행의 지원은 국제개발협회(IDA) 자금으로 지원
되었으며, 베트남 전력부문의 복구와 관개시설 개선 등 농업개발, 도로 및 항만 
건설 등에 역점을 두었다. 베트남에 대한 최대 양자간 원조 지원국은 일본으로서 
전체 양자간 지원중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
원사업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총 10억달러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도
로, 전력, 관개시설, 통신망 구축 등 사회인프라시설 확충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310억 달러 이상
의 자본이 유입되었고, 국가경제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87년
의 0%에서 1997년에는 7%로 증가하였다.103)  
(2) 하노이의 산업구조 변화 
하노이는 현재 인구 267만명의 베트남 수도이며 면적은 834.4㎢이다. 하노이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침공을 받아 인도차이나연합의 수도역할을 하였다. 이러
한 배경 때문에 도심 일부에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가로경관이 형성되기도 하였
다. 프랑스 지배기간동안 하노이는 소비도시로서 성장하였다.  식민지배가 끝난 
후 집권한 사회주의 정부는 하노이를 정치수도로서 뿐만이 아니라 공업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의 집단화가 1958년부터 1960년사이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증대되면서 정부는 민간소유를 다시 허용
하는 정책변화를 보였다. 도시의 전체 생산액 가운데 공업부문의 비중은 1960년 
52.8%에서 1978년에 78%까지 증가하였다가 198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로 인해 
1985년에는 다시 53.8%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신속한 공업화추진 전략에 따라 1985년까지 9개의 공업지구가 건설되
어 150여개의 국영 및 지방기업이 설립되었다. 대규모의 자족적인 주거지역을 가
103) Quang, Nguyen, Kammeier, Hans Detlef. 2002. Ibis.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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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중국의 공업지구와는 달리 하노이의 공업지구들은 대체로 규모가 작았다. 가
장 큰 것이 0.8km2(24만평) 정도였다. 미국의 폭격에 대한 대비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규모 공단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업지구들은 주로 구 도심의 외
곽지역에 도로망을 따라 입지하였다. 이렇게 도시외곽에 공업지구를 입지시킨 
것은 하노이의 도시팽창을 억제해 보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 결과이다.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하노이의 도시산업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2000년에 비정부 기업은 모두 5,869개가 등록되었는데, 이 가운데 961개가 개
인소유 기업이었고, 4,643개가 유한회사이며, 265개가 주식회사였다. 이러한 기
업 가운데 과거 국영기업이 전환된 것은 1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새로 설립
된 기업들이었다. 1986년 도이모이 이후 1995년까지의 10년동안 민간상업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36,000명에서 81,300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노이의 산업구조 변화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00년말까지 외국기업들이 투자한 85억달러 규모의 430개 사업이 허가되었다. 
외국기업들은 도시전체 공업생산의 32%와 총수출의 33.7%를 차지하였다. 1988
년부터 1994년 사이에 외국인직접투자 사업은 주로 부동산개발과 통신부문에 집
중되었는데, 1994년 이후부터는 이것이 공업부문과 기타 다른 부문에 까지 확대
되었다. 도시 총생산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0%에서 
2000년에는 13.3%로 증가하였다. 
도시전체 산업구조는 점차 서비스업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공업부문도 일
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0년에 58.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7> 하노이 산업구조의 변화(1985-2000)
(단위: %)
구   분 1985 1990 1995 2000
공업부문 37.2 29.0 33.1 38.0
서비스부문 55.5 62.0 61.5 58.2
농업부문  7.3  9.0  5.4  3.8
자료: Hanoi Statistical Office(199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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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문의 비중은 1990년까지 크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 2000년에
는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공업부문의 비중이 다시 증가추세를 보인 것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영향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전국적으로 수출가공구(EPZ)을 조성하고 하
노이 근처에도 노이바이 수출가공구를 설치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
하였다. 
 
<표 3-8> 하노이인근의 수출가공구 및 일반 공업단지개발 현황


















 주 :  수출가공구(EPZ)의 특혜조건은 제조업은 이익실현 첫해부터 4년간 법인세 면제후 10% 부
과하고, 4년간에 걸쳐 50%감면(서비스업의 경우 이익실현 첫해부터 2년간 면제후 15% 부
과, 3년간 50% 감면) 일반 산업공단(IZ) 진출기업의 경우 50%이상 수출시 이익실현 첫해부
터 2년간 법인세 면제후 15% 부과, 3년간 50% 감면(서비스업의 경우 이익 실현후 1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자료: 권율. 2003. 
현재 하노이시는 1960년대에 건설된 기존 구 공업지대의 현대화와는 별도로 
7개의 새로운 공업지구 개발을 추진중인데, 이 가운데 6개가 외국자본을 통해 건
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공업지구는 도시외곽의 농촌지역에 건설될 예정
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공업지구의 임대료가 도시내 구 공업지구의 임대료보다 
높은 문제 때문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
제는 도시내 구 공업지구의 임대료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는데 비해 도시
외곽에 조성되는 새로운 공업입지는 시장가격으로 임대되는 모순 때문에 발생하
고 있다. 정부에 의해 왜곡된 토지임대시장이 새로운 공업입지의 기업입주를 저
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자본이 조성한 “Sai Dong A”공업지구의 임대
료가 평방미터당 2～2.7달러인데 비해 도심지역인 “Thuong Dinh”구 공업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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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시정부의 규제로 1～1.4달러에 불과하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구 도심
에 입지한 중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외곽에 조성된 신공업지구로 이전하지 않고 
잔류하려 하였다. 하노이 시자지에는 여전히 전체 공장의 40%가 입지하고 있다. 
하노이의 도시사업구조와 공업부문의 변화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공업과 주거부문간의 연계성 변화이다. 개혁개방 이전에 하노이의 공장들은 주
거인프라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생산지대의 고유 특성이 일자리
와 주거 및 기타 생활인프라가 통합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구도하에 하노이의 
공장들은 근로자들의 주거 및 생활인프라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러나 시장의 힘에 따라 공업부문의 소유구조와 입지양태가 변화하면서 주거지역
과의 연계 약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시가지내 토지가격의 상승도 주거지의 용도
전환을 이끌게 되면서 공업지대와 주거지역간의 괴리가 가속화되었다. 저소득계
층의 주거지는 도심지역으로부터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3) 중국의 심천(Shenzhen)과 홍콩(Hong Kong)사례
(1) 중국의 개혁․개방과 심천-홍콩 사례의 의미
중국정부는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특
별구역(이하 경제특구)을 조성하였다. 중국은 1980년에 처음으로 심천(深圳), 주
해(珠海), 산두(汕頭), 하문(廈門)에 경제특구를 지정하였다. 중국은 1980년 8월에 
「광동성경제 특별구역조례」를 공포하고 경제 특별구역을 건립할 것을 정식으
로 승인하면서 심천(深圳), 주해(珠海)를, 같은 해 10월에는 산두(汕頭) 및 하문
(廈門)을, 1988년 4월에는 전국 최대의 경제특구인 해남성(海南省)을, 그 후 1990
년 4월에는 상해(上海)푸동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중국정부는 경제특구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으로부
터의 기술이전과 수출증가, 고용확대, 선진 경영관리기법의 도입 등을 위해 경제
특구를 조성하였으며, 이곳을 개혁과 개방의 실험무대로도 활용하였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과 시책들은 대부분 심천 경제특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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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실시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심천을 사례도시로 선정한 
것은 공업화와 더불어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된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
이다.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이 추진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기술집약적 첨단산업과 국제무역 등 서비스 기능도 크게 성장하고 있
다. 이러한 도시산업 구조의 발전과정은 북한의 도시산업발전에도 시사하는 바
가 클 것이다. 
<그림 3-2> 중국의 경제특구와 연안 개방도시
자료: : http://imagebingo.naver.com/album/image_view.htm?uid=8lhy9&bno=12674&nid=5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시인 홍콩은 지난 20여년동안 커다란 산업구조의 변화
를 경험하였다. 홍콩의 제조업부문은 크게 감소하였고, 홍콩은 제조업관련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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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향후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특히 남포나 신의주, 원산 등 대외교역의 잠재
력이 높은 북한의 도시들은 주변지역의 공업기능을 지원할 서비스부문의 성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홍콩의 산업구조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이에서 시사점을 찾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특히 홍콩의 생산
자서비스(producer service)의 성장은 향후 북한 산업구조의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지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홍콩 사례는 이러한 
생산자서비스의 성장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심천의 산업구조 변화
심천(深圳)시는 1979년 3월 시로 지정되었고, 1980년 8월에 경제특구가 설치된 이
래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당초 인구 5만명에 불과
한 농촌지역이 2001년에는 인구 469만명에 2,020km2의 면적을 갖는 대도시로 변모
하였다.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심천의 인구는 연평균 31.2%나 증가하였다.104) 
심천 경제특구의 면적은 392km2로 서울의 약 65%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이다. 심
천의 공업화는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1979년 당시에 농업부문이 국내총생산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이르렀지만 2001년에는 불과 1%미만으로 급격히 감소
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 2차산업의 비중은 20.5%에서 54%로 크게 증가하였
다. 그리고 3차산업의 비중도 같은기간 동안 42.5%에서 45.1%로 증가하였다.105)  
특히 1990년대에는 금융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06) 중국 최초의 
상업은행인 초상은행과 심천발전은행이 각각 1986년과 1987년 탄생한 이래 1990
년에는 중국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심천증권거래소가 개장되었다. 현재 중국의 
금융중심지는 상해로 옮겨지고 있으나 주강삼각주지역에서 심천은 홍콩과 더불
104) Cartier, Carolyn. 2002. "Transnational Urbanism in the Reform-era Chinese City": Landscapes from 
Shenzhen". Urban Studies, Vol.39, No.9, p1520. 
105) Ng, Mee Kam. 2003. "City profile Shenzhen". Cities, Vol.20, No. 6, p432. 
106) 2002년 금융부문은 시전체 GDP의 약 15%에 이르게 되면서 다른 산업에 대한 금융산업의 역할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라오창(老槍)지음 허유성역. 2004. 「중국도시현장보고서」. 한스
미디어.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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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주요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표 3-9> 심천의 경제발전과정(1980-2001)
지표 1980 2001 년평균증가율(%)
인구(백만명) 0.31 4.69 13.8
국내총생산(백만RMB) 0.20 195.47 38.9
1차산업 0.07 1.81 16.8
2차산업 0.04 105.57 45.5
3차산업 0.08 88.09 39.6
1인당 국내총생산(RMB) 606 43,355 22.5
수출(백만RMB) 0.93 37,479 65.7
수입(백만RMB) 0.75 31,131 65.9
실질외국인투자액(백만달러) 15.37 3,602 29.7
   
  
   자료: Shenzhen Statistics and Information Bureau. 2002.
<그림 3-3> 주강삼각주와 심천․홍콩의 위치
   
   자료: Ng, M. K. and Tang, W.-S.1999. "Urban system planning in China: a case study of 
the Pearl River Delta. Urban Geography 20(7), p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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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경제특구는 수출이나 공업생산 규모에 있어서 중국내 다른 경제특구들보
다 월등히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해 특구 및 포동 특구와 함께 가장 많은 
외자를 유치한 특구이다(<표 3-11>참조). 
<표 3-10> 심천 경제특구의 개요
특구지정일 특구인구 특구면적 주요업종
1980년 8월 132만명 327.5㎢
  전자, 경공업, 식품, 의류제조, 
  건축재료, 직물기계, 석유화학 등
   자료 : http://www.chinainkorea.co.kr,  중국경제연감편찬위원회. 2003. 중국경제연감.
<표 3-11> 중국 6대 경제특구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심천특구 1,665.24 345.63 26.40 616.25 2,583.86
주해특구 330.25 24.07 36.50 95.72 589.60
산두특구 477.90 25.96 2.82 78.25 360.09
하문특구 501.15 44.37 58.8 174.51 699.14
해남특구 518.48 8.03 1.59 193.00 -
포동신구 940.52 95.89 28.84 351.06 1,625.77
자료 : www.pudong.gov.cn, www.investpd.com 2000년도 기준
      이상직 외. 2003.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 인천발전연구원. p48에서 재인용
심천 경제특구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초
기에 여건의 미비로 외자유치실적은 그리 크지 않았고 그 대신에 중앙정부나 지
방정부관련 공기업들의 투자가 많았다. 이러한 국내투자가 초기(1980-1985)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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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107) 중국정부가 경제
구조정에 들어가면서 심천에 대한 재정지원이 감소하자 심천시는 보다 적극적으
로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주도형 산업구조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심천시
는 의사결정구조의 혁신과 기구축소, 규제개혁 등 행정개혁을 통해 외자유치를 
위한 여건조성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해외에 대한 심천경제특구의 마켓팅을 추
진하고 적어도 생산품의 70%이상을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유치하
고 첨단기술업종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심천 경제특구는 제도적 여건과 물리적 인프라 측면에서 외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심천 경제특구의 경우 1980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고용계약
제도(合同工制)를 외국인 투자기업 40개업체에서 실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
였다.108) 심천 경제특구는 투자기업에 대해서 기업소득세15%에 지방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타 지역의 기업소득세율은 55%
수준이었다. 외국인기업이 투자하여 획득한 이윤을 중국내에 다시 투자하여 5년
이상 경영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의 승인을 득해 재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
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를 환급해주고 있다. 특히, 선진기술 기업이나 수출
기업이 이 같은 재투자를 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소득세액 전액을 환급해주고 있
다. 또한 심천경제특구의 독립된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특구운영
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수립과 집행권을 부여함으로
써 특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중국 정부는 전력, 통신을 비롯한 심천 경제특구의 사회간접자본환경을 조성
107) 1984년까지 24개 중앙정부부처의 공기업들이 심천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다. Ng, M. K. and Tang, 
W.-S.2002. "Planning rhetoric and urban development in Shenzhen, Peoples Republic of China. Occasional 
Paper No.18. The Center for China Urban and Regional Studies, Baptist University, Hong Kong. p15. 
108) 특히 심천경제특구내 사구공업구는 중국 개혁개방의 최선도지역이 되었다. 예를 들면, 중국 최초의 
대외개방공업구, 노동고용제도 개혁 실시, 전원 노동계약제 실시, 간부제도 개혁 추진, 간부 직급 
동결, 개방형 임용제 실시, 민주선거를 통한 기관장간부 선출, 직공 주택제도 개혁, 봉급제도 개혁, 
외자기업 유치, 공정건설 입찰제도 실시, 기업투자경영에 의한 통신공사와 전기공사 설립, 주식제 
투자유치은행(招商銀行) 및 보험회사(平安保險公司) 설립, 주식회사가 경영하는 철도(平南鐵路), 보
안서비스회사, 변호사사무소 등이 선도적인 시범실시지역이 되었다. (한국토지공사. 2001. 「개성
산업단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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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토지정리, 도로․용수․전기 등 기반시설에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였
다. 그리고 중국에서 최초로 1987년 토지시장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입
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109) 심천 경제특구는 개발초기인 1980년에서 1989년
까지 약 26억 달러의 외자를 도입하였는데, 그 중에서 외국금융기관의 차관에 의
한 것은 26.7%에 불과하였다. 차관이 주로 인프라 개발에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특구개발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인프라 개발자금의 대부분은 정부에 의해 
조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프라 시설에 대한 향후 수요에 대비하여 심천 경제특구는 철도, 도로, 전기, 
통신 등과 같은 인프라 시설을 꾸준히 개선해오고 있다. 2004년에는 심천 경제특
구와 홍콩을 연결하는 새로운 연육교와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었다.110) 이러한 
인프라시설 개선을 통해 여객 및 화물, 해운운송화물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그림 3-4>참조). 
<그림 3-4> 심천 경제특구의 여객운송량 및 화물운송량 변화 추이








여 객 운 송 량  3,873  4,258  5,858  6,349  8,033  6,400  8,153  10,216  8,531  8,261  8,251  8,515 
화 물 운 송 량  1,521  1,627  1,704  1,383  1,349  1,488  1,801  2,060  2,604  3,542  3,647  3,863 
해 운 화 물 량  302  455  734  955  1,292  1,563  1,958  2,541  3,002  3,050  3,021  3,357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자료: http://www.shenzhenwindow.net/business/trans-statistics-g.htm. 
심천 경제특구는 초기에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하였지만, 
109) 한국토지공사. 전게서. p212.
110) 이 사업은 연장 5km의 연육교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4억 달러
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심천으로부터 홍콩으로의 물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TIME, July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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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서는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심천을 단순한 공업도시보다는 첨단산업과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세
계도시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111) 심천경제특구 중심의 후탄
(Futian)구역에서 새로운 도심개발사업이 추진중인데, 이 구역에 서비스산업과 
행정 그리고 금융, 무역, 정보, 예술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신시가지
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중심구역을 둘러싼 주변지역은 주강삼각주지역
(Pearl River delta region)에서 심천의 경제적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첨단기
술산업의 입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표 3-12> 심천 경제특구의 주요 산업 구성
산업 기업수 평균 고용자수
생산액
10억위엔 %
전자, 통신장치 373 144,665 676.2 54.1
계량기, 기계류 157 21,354 59.5 4.8
전기장치류 145 31,885 51.6 4.1
금속제품 178 23,862 44.4 3.6
의료기기 33 6,301 39.7 3.2
식품가공 48 4,944 3.8 3.1
섬유제품 262 62,896 3.5 2.5
화학제품 73 8,689 3.0 2.4
플라스틱제품 185 38,773 2.9 2.4
수송장비 102 8,469 2.5 2.0  
 주 : 심천 경제특구의 경우 전자 및 통신장치의 생산액이 6,762억위엔으로 전체 산업생산액 중 
54.1%를 점유하고 있으며 고용자수 면에서도 14만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심천경제특구 
10대 산업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자료: 심천 경제특구 홈페이지 http://www.shenzhenwindow.net/sez/sezmain.htm
지금까지 심천에는 전자, 통신,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한 외자기업의 투자가 
많았으며, 현재 세계 500대 기업중 58개사가 진출해 있다112). 외자유치는 1990년
111) 심천시는 심천을 “싱가포르의 환경과 홍콩의 효율성을 갖는 도시”로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Shenzhen Municipal Government. 2000. The Third Master Plan for Shenzhen Municipality, Government 
Document(in Chinese). pp1-2. 
110
대 들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1993년부터 2001년 사이에 외국인직접투자는 
2.5배 증가하였다. 이것은 심천경제특구를 장기적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교
두보로 삼고 투자하려는 외국자본의 수요를 적절히 이끌어낸 결과였다. 심천 경
제특구에 도입된 외자의 국별 구성을 살펴보면, 홍콩․마카오 계열의 외자가 대
부분이다. 홍콩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대륙이전을 통한 국제
경쟁력 유지가 투자유인요소가 되었다. 2001년 기준으로 공업부문의 총 1749개 
기업 가운데 15.5%만이 국내기업이고, 70.8%는 홍콩이 투자한 기업이다. 그리고 
나머지 13.7%는 기타 외국자본이 투자한 기업이다.113)
외국인 직접투자는 IT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기를 띄고 있다.114) 
주요 진출기업으로는 Huawei Technology, Sanyo Motor (Shekou), Sanyo Huaqiang 
Optical Technology, South China Sea Oil Industry, Konka Electronics, Zhongxing 
Telecom, Shenzhen Electronic Group (SEG), SAST Group The Great Wall Compute 
(GB) 등이며, 세계 500대 기업중 58개사가 진출해 있다115).
<표 3-13> 심천경제특구에 대한 국가별 투자현황
(단위 : 만$)
구분 1998 1999 2000
홍콩․마카오 182,956 144,214 184,531
대만 3,479 3,842 3,940
일본 8,959 18,666 5,113
미국 4,326 688 11,498
프랑스 24,610 23,933 26,613
한국 352 11,133 8,136
영국 9,002 9,291 11,498
캐나다 364 22,111 739
싱가폴 1,089 9,855 6,023
 
112) http://www.shenzhenwindow.net/business/td-fc-invest.htm
113) Shenzhen Statistics Bureau. 2002. Shenzhen Statistics Yearbook. p76. 
114) 중국경제연감편찬위원회. 2003. 「중국경제연감」. p487 본문에서 인용
115) http://www.shenzhenwindow.net/business/td-fc-invest.htm에서 인용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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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중국경제연감편찬위원회. 2003. 「중국경제연감」. p487.
심천 경제특구내에 있는 사구(蛇口 Shekou)공업구에는 초기에 홍콩과 마카오 
등지의 완구, 신발제조, 식품가공, 전자․전기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전해
왔다. 이것은 심천 경제특구가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의 산업구조변화를 적
절히 활용함으로써 개발에 성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천 경제특구는 홍콩
과 인접해 있는 지경학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
었다. 이 지역은 홍콩과 같이 광동어를 사용하고, 생활문화의 동질성 및 지연 혈
연상의 공통점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심천 경제
특구는 개방초기부터 주로 홍콩 기업에 의한 광동성내에서의 위탁가공 및 합작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116)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경제에서 심천이 차지하는 선도적 역할은 상해
와 북경의 성장에 따라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홍콩과 심천지역의 금융기관이나 
첨단기업들이 상해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무
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경제특구의 잇점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 역시 심
천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심천시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심천이 광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화남경제권의 경제적 거점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해 등 장강삼각주지역이나 환발해경제권과 차별화할 수 있는 산업경
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3) 홍콩의 산업구조 변화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무역과 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1997년 
7월부터 중국 영토로 귀속되어 특별행정구역(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으로 지
정되었다. ‘1국 2체제’란 구도하에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구별되는 상당수준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 홍콩의 인구는 670만명(2001년)이며, 전체 면적은 1,100㎢이
다. 홍콩은 산지가 많아서 시가화지역의 인구밀도가 58,000인/㎢로 매우 높은 상
태이다.117) 홍콩 경제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도시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
116) 특히 사구공업지구는 마주하고 있는 홍콩의 공장용지 지가가 높고, 노동력 임금이 높다는 것이 강
점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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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0년 기준으로 24,400달러에 이른다. 이것은 1990년의 13,100달러에 비하면 
약 2배 가까운 수준의 증가이다.   
 홍콩의 전체 근로자 가운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1980년과 
1997년 사이에 42.1%에서 79.3%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45.9%에서 9.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
면, 홍콩은 공업도시로부터 ‘제조업관련 생산자서비스(manufacturing-related 
producer service)’118)의 중심지로 변모했다는 것이다.119) 2000년 기준으로 서비스
부문은 생산액의 85.6%, 전체고용의 83.4%를 차지하고 있다.120) 
<표 3-14> 홍콩의 서비스와 제조업부문 생산 및 고용 비율(1980-1997)
년도
생산액비율 고용비율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1980 67.5 23.7 42.1 45.9
1985 69.6 22.1 54.0 36.1
1990 74.5 17.6 62.7 27.8
1995 83.8 8.3 77.6 13.4
1997 85.2 6.5 79.3 9.8
    자료: Hong Kong Annual Digest of Statistics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중국 본토의 개혁과 
개방이었다. 홍콩의 제조업이 본토지역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홍콩은 본토와 세
계시장을 중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중국 본토는 홍콩보다 임금이 1/7수준이
117) Cullinane, Sharon and Cullinane, Kevin. 2003. "City profile Hong Kong". Cities, Vol20, No.4, p280.
118) 생산자서비스와 소비자서비스라는 개념은 경제적 목적에 따라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예
를 들어서 레스토랑영업같은 것이 계약에 의해 경영자가 이용할 경우 이것은 생산자서비스라 할 
수 있지만, 단순 관광객이 이용할 경우 소비자서비스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는 금융, 보험, 부동산, 
기타업무서비스 등이 생산자서비스로 분류되지만 수출입무역, 도소매업, 교통 및 통신, 요식숙박
업, 기타 개인서비스 등에서도 일정 부분 생산자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Tao, Zhigang and Wong, 
Y.C. Rechard. 2002. "Hong Kong: From an Industrial City to a Center of Manufacturing-related Services". 
Urban Studies, Vol.39, No.12, p2347). 
119) Tao, Zhigang and Wong, Y.C. Rechard. 2002. "Hong Kong: From an Industrial City to a Center of 
Manufacturing-related Services". Urban Studies, Vol.39, No.12, p2345. 
120) Cullinane, Sharon and Cullinane, Kevin. 2003. Ibis.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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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용토지도 풍부해 많은 홍콩 기업들이 생산지를 중국 본토, 특히 광동성으
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홍콩에는 본토의 각 지역출신 주민들이 분포하게 됨으로
써 본토진출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고, 오랜 기간 영국의 식
민지로 있으면서 형성된 서구적 이미지 때문에 외국자본의 중국진출을 위한 파
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121) 홍콩의 대중국 무역액은 2000년 1,610
억 달러에 이르며, 이것은 미국과의 610억 달러, 일본과의 370억 달러, EU와의 
490달러를 압도하는 규모이다.122) 인근 광동성에 대한 홍콩의 직접투자는 2000
년말까지 500억 달러에 이르며 이것은 중국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40%에 해당
하는 규모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서비스에는 금융과 보험 그리고 사업서비스와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소비자서비스와 중첩되는 범위에는 수출입과 도소매, 교통 및 
통신, 레스토랑, 호텔, 기타 생활서비스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홍콩의 제조업체들이 본토로 대거 진출함에 따라 홍콩은 중국관련 무역기능이 
크게 강화되었고, 홍콩의 재수출(re-exports)부문 성장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홍콩의 생산자서비스가운데에서 업종별 비중을 비교해 보면, 도소매, 호텔, 레스
토랑  등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수출입무역, 보험서비스, 금융, 사업서비스 등
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그림 3-5>참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주로 1980
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나타났다. 교통 및 통신, 기타 생활서비스, 부동산 
등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홍콩경제의 변화는 유사한 경제환경을 가진 싱가포르와의 비교를 통
해 보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77년부터 1997년 사이에 싱가포르도 생산자
서비스의 성장과 제조업부문의 감소가 나타났지만, 그 폭은 홍콩보다 적었다. 이
것은 홍콩이 중국 본토의 개혁개방과 제조업체의 본토이전 그리고 이에 따른 생
산자서비스 특히 재수출기능의 강화가 싱가포르보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121) 해외 바이어의 64%가 홍콩의 무역회사를 통해 중국본토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광동지역 생산
품의 구매를 위한 바이어들의 97%가 홍콩에 현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Cullinane, Sharon and 
Cullinane, Kevin. 2003. Ibis. p284. 
122)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2002.
114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향후 북한에서도 신의주나 남포와 같은 도시들이 
배후 경제권역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자서비스부문의 성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5> 홍콩 생산자서비스의 업종별 비율 변화(1980-1997)
  
  자료: Tao, Zhigang and Wong, Y.C. Rechard. 2002. "Hong Kong: From an Industrial City to 
a Center of Manufacturing-related Services". Urban Studies, Vol.39, No.12, p2351. 
<표 3-15> 실질 GDP에서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홍콩과 싱가포르의 비교
(단위: %)
구분 제조업 생산자서비스
1977 1987 1997 1977 1987 1997
홍콩 n.a. 17.8 9.0 n.a. 40.6 50
싱가포르 26.2 25.6 23.9 33.0 39.6 40.4
  자료: Tao, Zhigang and Wong, Y.C. Rechard. 2002. "Hong Kong: From an Industrial City to 
a Center of Manufacturing-related Services". Urban Studies, Vol.39, No.12, p2355. 
4) 체제전환국 사례의 시사점
(1) 산업구조 변화의 공통적 흐름
본 연구에서 검토한 체제전환국 주요 도시들의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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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가 공업부문의 축소이
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나타난 공업부문의 축소와 서비스업의 성장은 중
동부유럽의 체제전환국 주요 도시에서도  나타났다. 폴란드의 로츠(Lodz)의 경우
에는 도심지역에서 제조업이 완전히 소멸되었고, 이것을 도소매업 매장과 업무
공간이 대체하였다. 
<표 3-16> 시장경제국가 및 체제전환국가 도시의 산업구조 변화 비교








전통적 업종의 위기(광업, 금속공업)
3차산업화의 가속화
도시중심지의 공간 부족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증대 
1980년대 이후의 세계화 증대
결과의 차이점
특정 공업부문이나 기업
의 동시적 변화 













공업지역의 축소  
   주 :  속도와 이유 및 결과의 강도에 있어서 시장경제국가와 체제전환국 도시들은 커다란 차이
를 보이고 있음
  자료:  Kiss, Eva. 2002. "Restructuring in the Industrial Areas of Budapest in the Period of 
Transition". Urban Studies, Vol.39, No1. p71.    
아시아의 베트남과 중국의 사례에서도 공업부문의 변화 추세가 나타났다. 하
노이와 심천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공업부문의 성장과 구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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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가 연이어 나타났다는 점이 헝가리의 사례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추세는 서구의 시장경제국가에서 나타났던 산업구조 
변화와 유사한 점이 많다. 다만 체제전환국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빠
른 속도로 전 업종을 대상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민영화라는 소유구조의 개편과 
동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이 커다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시절에 일정수준의 공업화가 달성된 북한의 주요 중공업도시들의 경
우에도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공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남북경제통합 확대기 이후 이러한 공업부문의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문제는 부다페스트의 경우처럼 점진적
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산업구조를 전환시켜갈 수 있는 잠재력을 북한 도시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 공업부문 구조 고도화의 시사점
헝가리 부다페스트나 베트남 하노이의 사례는 체제전환국의 대도시에서 공업
기능이 결코 소멸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시경제의 주요 동력으
로서 고도화된 구조의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중공업도시들이 남북경제통합과정에서 3차산업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조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처럼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부다페스트의 경우 노키아와 GE같은 대기업들의 연
구개발조직을 유치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중국 심천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업종
구분 없이 외국기업을 유치하였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첨단기술산업의 
외국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개성의 경우 주로 남한의 노동집약적 기업들의 유치를 목적으로 공업지
구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경제통합의 확대기와 심화기에는 단순 저임노
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은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주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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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노동력들이 중국의 거대한 저임 노동력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경제통합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북한 노동력의 임금수
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력에 집중하는 기업의 유치와 육성이 장기
적인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3) 공업부문의 서비스부문 전환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주의 도시산업이 공업중심으로부터 서비스부문으로 
전환되는 것은 분명한 흐름인데,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경우에는 기존 기업들
이 부지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면서 구조조정의 비용을 조달하였는데, 이
것은 매각되거나 임대된 대지를 서비스업종의 기업이 활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
게 도시의 산업구조 전환 효과도 가져왔다.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정은 공업부문
의 기업과 서비스부문의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급격한 기업정비에 따른 대량 실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서 점진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다페스트의 사례를 주
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홍콩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
의 중요성이다. 북한의 신의주나 남포, 나진․선봉, 원산 등 대외교류의 잠재력이 
높은 도시들은 향후 산업구조의 개편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생산자서비스
(producer service)의 성장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홍콩처럼 생산배후지와의 긴
밀한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산업구조의 개편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
은 도시의 지경학적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의 심천과 홍콩의 사례가 이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홍콩은 심천과 중국 본토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잠재력이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의 주요 동력이 되었
다. 심천 역시 홍콩이 인접한 잇점을 활용하여 제조업부문의 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제공능력을 가진 ‘이웃’이 있다는 것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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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4)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역할과 유치여건 조성 
사례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체제전환국 도시산업의 구조개편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외부로부터의 투자, 즉 외국인직접투자이다. 체제전환을 통
해 국영기업을 민영화시켜야 했던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경우 외국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졌고, 베트남 하노이의 경우에도 도시의 서비스산업발전에 외국자본의 투
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 심천의 경우에는 제조업부문의 구조 고도화에 
외부자본이라 할 수 있는 홍콩 자본의 진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배경과 형식 그리고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직
접투자의 역할은 사례도시들의 산업구조 전환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다. 여기
에서 북한이 주목할 부분은 어떠한 여건과 입지에 외국자본이 진출했는가를 파
악하는 것이다. 물론 공업화된 대도시인 부다페스트나 하노이의 경우와 완전히 
새로운 공업입지를 조성한 심천의 사례, 그리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
조를 개편한 홍콩의 사례는 각각 그 여건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진출 배경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들의 진출에는 몇 가지 일관된 흐름이 보이고 있
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수익성이 확보되어 있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확보될 가능
성이 높은 도시와 입지에 투자하였다는 것이다. 부다페스트는 우수한 인프라와 
노동력을 갖고 있어서 헝가리에 진출한 상위 20개의 미국기업 가운데 13개가 기
업본부를 부다페스트에 두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이와 유사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는 평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가 구축될 경우 평양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도시산업발전의 기회로 활ㅇ
요하기 위해서는 헝가리 정부가 추진한 것과 같은 적극적이면서도 과감한 투자
활성화 시책이 필요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본 연구의 사례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홍콩, 심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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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주강삼각주의 핵심 도시로 성장한 광주(Guangzhou)를 대상으로 외국인직
접투자의 입지특성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은 일반적인 입지요
소라 할 수 있는 철도역의 접근성, 집적경제, 노동시장 등의 요소외에 고속도로 
접근성, 고급호텔의 유무, 경제특구의 유무 등과 같은 입지요소를 중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123) 중국 상해 북부의 중소 공업도시인 남통시의 경제기술개발구에 
입지한 외자기업 41개를 대상으로 입지요인 중요도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섬유와 화학약품 기업들은 노동력, 혜택제도, 시장의 규모, 교통통신망의 접근성, 
시장접근성의 순서로 입지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기업들은 시
장의 규모, 투자환경의 쾌적성, 노동력, 임금수준, 관련산업의 집적의 순서로 입
지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4) 
이러한 사례도시들과 관련연구들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도시산
업 발전을 위한 외자유치는 제도적 인프라와 물리적 인프라 그리고 인적 자원의 
확보 등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가능함을 알 수 있다.  
(5)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정책의 중요성 
향후 북한의 도시지역 산업이 보다 발전적인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기존 공업
입지의 정비와 더불어 새로운 입지의 개발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입지에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도시정부가 적극적으로 여
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베트남의 하노이의 경우 도시외곽에 추진중인 새로운 공업지구의 기업입주가 
극히 부족하였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구 도심의 공업입지 임대료를 
규제한데 반해 새로 조성되는 입지에 대해서는 시장가격대로 임대료를 받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새로 조성된 입지의 임대료가 기존 입지들보다 
2배 가까이 높아서 기업들의 입주가 부진했던 것이다. 이것은 베트남 정부가 시
123)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Wu, Fulong. 2000. "Modelling Intrametropolitan Location of Foreign 
Investment Firms in a Chinese City". Urban Studies, Vol.37, No.13. pp2441-2464. 참조. 
124)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소매. 2004. 중국의 외국 직접투자기업의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강소성 
남통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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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었다. 
반면에 중국 심천의 사례는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이끌고 
있는 사례로서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주요 도시들도 심천의 경우처
럼 행정서비스의 개혁, 토지 및 노동시장의 허용 등 진전된 투자유치 여건 조성
에 힘을 기울여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심천의 경우에 주목할 부분은 초기에 정부와 국영 및 지방기업들이 특구
의 기반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공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기반이 되어 새로
운 공업지구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것에 시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노력이 결
합되면서 홍콩 등 외부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다만 심천의 사례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경제특구의 한계이다. 초기에
는 경제특구조성이 외자유치를 위한 유리한 도구로서 도시경제발전에 커다란 기
여를 하였지만, 이러한 효과는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남북경제
통합 초기단계나 확대단계까지는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가 산업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심화단계부터는 이러한 효과가 더 이상 지속되기는 어
려울 것이다. 최근 심천의 경우에는 금융과 첨단산업의 주요 업체들이 상해등지
로 이전하면서 경제적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북한 주요 도시
들의 장기적인 발전 구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발전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도시지역은 산업구조 측면에서 많은 문제와 과
제를 안고 있다. 경공업에 비해 광업과 중공업의 비중이 크고, 기술력이 낙후하
여 이러한 중공업의 경쟁력도 취약한 실정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
후 북한 산업구조가 기존의 중공업중심 구조에서 남북경제통합의 단계에 따라 
점차 수출중심의 경공업과 첨단산업 그리고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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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산업 역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도시산업의 발전방향은 국가적인 차원의 산업구조 재편, 도시의 
생산요소 및 인프라, 주변국과의 교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발전 과제와 헝가리와 베트남 그리고 중
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발전 방향을‘단계
적인 연계(Linkage)’라는 원칙하에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연계’라는 것은 기
본적으로 도시산업의 발전을 일개 도시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주변지역 그리고 도시와 도시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고, 
남북경제의 통합이라는 장기적인 목표하에 남북한 도시산업간의 연계를 고려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의 연계를 통해 점진적
이고도 단계적인 산업구조의 전환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산업개발을 광역적인 인프라 개발과 연계한다는 의미도 있다. 북한이 갖는 동
북아에서의 지경학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동북아차원의 인프라 협력사업을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
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과 동북아인프라 개발의 연계가 도모될 필요가 있다.  
1) 지경학적 잠재력을 활용한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의 적극적
인 육성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나 베트남의 하노이 그리고 중국의 심천과 홍콩 사례로 
볼 때, 장기적으로 북한의 산업에 있어서 교역․물류․관광서비스산업의 비중
은 점차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전환과정에서 북한 도시들은 많은 어
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발전의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심천과 
홍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도시들도 지경학적 잠재력을 잘 활용할 
경우 생산자서비스를 중심으로 도시산업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경학적 발전잠재력이 높은 북한 연안지역과 접경지역 주요 공업도시
들의 경우 중공업부문의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교역과 물류 그리고 관광서비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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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육성을 적극 도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도시산업 구조개편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신의주나 나진․선봉 및 청진, 원산의 경우
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교역기능을 강화시켜 가면서 기존 중공업부문의 
구조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자서비스의 개발은 도시간 산업발전의 연계 구도하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홍콩-심천의 경우처럼 남포-평양주변지
역의 연계발전이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남포가 북한의 홍콩처럼 
생산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개방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구
조 전환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진․선봉과 청진과의 관
계역시 나진이 청진공업지대의 생산자서비스 제공의 중심역할을 하는 구도를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한 및 외국기업과의 적극적인 기술 및 자본협력 추진
열악한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잠재력을 감안할 때,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은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산업개발전략에서 적용된 ‘삼래일보’125)
방식처럼 북한의 도시들도 외국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산업발전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한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중국 심천이 안정적인 도시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홍콩 기업들의 
진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시산업 발
전을 위해서는 초기에 남한기업들의 적극적이면서도 선도적인 진출이 필수적이
고,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도시지역 가운데 대도시들의 경우 초기에는 부동산개발이나 관광관련 
125) 중국이 개혁개방 이래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네 가지 가공무역방식을 가리킨다. 외국에서 원료를 
들여와 가공해서 수출하는 수탁가공 방식과 외국에서 견본이나 규격을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식가공 방식, 외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서 수출하는 부품수입조립 방식, 그리고 수출업
자가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업자로부터 상품으로 지급받는 보상무역 방식이 이에 속한
다. 라오창(老槍)지음 허유성역. 2004. 「중국도시현장보고서」. 한스미디어.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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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등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투자수요에 맞는 도시산
업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평양과 비교할 수 있는 베
트남의 하노이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초기에는 주로 부동산개발과 호텔 등 
서비스산업부문에 집중되었고, 나진선봉의 개발사례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
난바 있다. 따라서 초기부터 북한의 도시지역에 무리하게 제조업부문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유치 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개발을 동북아인프라 개발과 연계
현재 동북아지역에서는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
개발관련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철도와 도로부문에서 TKR과 
TSR/TCR의 연계를 위한 협력사업, 그리고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 추
진이 바로 그것이다. 에너지측면에서는 시베리아천연가스를 개발하여 한반도로 
이끌어오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은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에도 커다란 기
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사업은 그 건설사업 자체만으로도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고,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교통망이 통과하는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에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신의주나 나진선봉 등은 이러한 
광역교통망의 구축을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동해선 철도상에 있는 원산, 함흥, 김책, 청진, 
나진은 향후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어 본격적으로 유럽과의 물류를 담당하게 
된다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경의선을 통해 중국과 연결되는 신의
주, 안주, 순천, 평양, 남포 등의 도시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물류중
심도시로써의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외국사례의 시사점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철도와 도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입
지요인 가운데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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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외자유치여건은 이러한 인프라개발과 더불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도시지역의 열악한 에너지실태를 감안할 때, 동북아에너지망 구
축과 도시지역의 산업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은 단기적(남북경제통합 초기)에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적어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협력여건이 조성되는 단계에서
부터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동북아인프라개발
과 연계한 산업발전 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남북경제통합 단계별로 산업과 인프라의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
현재 북한의 도시들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26) 향후 남북경제통합이 단계적으로 진전되고 북한의 산
업구조 개편이 추진될 경우 북한의 도시지역간에서는 도시간 인구의 증감이 보
다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인구의 성장이 예상되는 도시들 가운데 평양이나 남
포와 같은 대도시들과 현재는 중소도시이지만 향후 도시인구 성장이 예상되는 
신의주나 개성, 해주, 원산, 나진․선봉과 같은 접경지역 도시들은 다양한 업종
의 산업이 복합적으로 발전하는 종합형 도시산업구조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에 중화학공업으로 특화된 청진, 함흥과 같은 도시들은 인구규모가 
정체되거나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들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고도화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로 변모해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도시지역 산업이 효율적이면서도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의 성공적인 개편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제도적, 물리적 인프라도 
126) 국내외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북한의 도시화율은 1990년대 중반 기준으로 대략 60%내외일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도시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했을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도시화율은 6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한의 도시화율은 
2000년 기준으로 84.5%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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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도시지역 산업발전은 인프라 여건의 개선과 
균형을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심천의 경우 산업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정부는 적극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였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개혁조치들을 실현함으로써 성공적인 도시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사례의 교훈을 토대로 북한의 경우에도 인프라 여건의 개선과 산업개
발이 단계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경제통합 초기단계: 수출주도형 도시산업 육성과 기존자원의 활용
중국, 몽골,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으며 일본과 근접한 북한의 지경학적 잠재력
과 이들 인접국들의 최근 경제적 역동성과 경제발전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수출중심형 경공업의 개발이 요구된다.  
경쟁력 있는 수출중심형 공업도시의 육성은 현재와 미래의 지역적 발전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원칙하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기존 공
업도시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측면에서 수출주도형 공업도시를 육성하
는 것이 필요하고, 동북아 역내국가의 품목별 경쟁력 비교우위는 물론 분업체계
의 변화가 예상됨으로 이를 고려한 도시산업육성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경제통
합초기단계에 수출주도형 공업도시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도시들은 개성, 원산, 
남포 , 신의주, 나진․선봉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초기단계에는 외국과의 접근성
이 좋은 접경지역과 연안지역 도시들에서 우선적으로 수출주도형 산업발전이 모
색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와 물리적 인프라측면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인프라 측면에서 일부 선도적인 시범도시들을 중심
으로 노동력과 토지임대부문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
단 특구가 설치된 개성과 신의주 그리고 나진선봉이 이러한 개혁적 제도의 실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인프라 측면에서 초기단계에는 남북접경지역과 북․중, 북․러접경지
역 주요 도시들의 수송물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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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육상 교통망 연결과 북한의 통신 인프라 현대화 및 통신망 연결 협력사업 등
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단절구간이 복원되는 시점에
서 우선적으로 서울-개성간 열차를 운행하여 개성공단 공사자재, 장비의 공급과 
인력 수송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개성간 철도구간이 안정화
되는 시점에서 서울-평양-신의주-중국까지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하여 남북한간
의 산업협력과 한반도의 교역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남북
교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남북경협 전용통신망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우
선적으로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접경지역과 연안지역의 주요 도시인 개성, 원산, 남포, 신의
주, 나진선봉, 청진의 항만시설과 배후 도로망 개선, 통신설비 개선, 전력공급망 
개선 등을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경제통합 확대단계: 수출주도형 공업을 중심으로 하고 물류․관광기능의 
발전 추진
물류산업은 그 자체보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공공업과 연계될 경우 시너
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교역에 유리
한 지경학적 잠재력을 가진 지역에 물류중심의 수출복합단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서해안지역의 신의주 및 남포, 동해안지역의 나진․선봉 및 원산 등이 이
러한 측면에서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성 및 평양과 원산의 
경우에는 각각 문화역사관광과 자연관광의 배후 거점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도시들이다. 이러한 도시들은 남북경제통합 확대기부터 
수출형 경공업단지와 관광단지 개발을 병행하면서 복합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제도적 인프라측면에서는 초기단계에 실험적으로 적용되었던 개혁적 조치들 
가운데 성공적인 조치들을 선별하여 타 도시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적용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경제특구에만 국한된 조치들을 특구 주
변지역에도 확대시킴으로써 전반적인 북한의 투자여건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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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물리적 인프라측면에서는 경제통합 확대에 따른 장거리 인적, 물적 통행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남북축 위주의 간선철도 복선화와 전철화 등 시설확충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지역의 에너지공급망과 통신
시설 현대화도 이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경제통합 심화단계: 종합적인 도시산업 발전 추진
경제통합 심화단계에는 특정기능이 선도하되 타 기능들도 종합적으로 발전하
는 종합형 도시산업 발전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 수출형공업단지(경공업, 중화학
공업), 물류단지, 문화관광단지,  연구개발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종합형 
도시발전 잠재력이 가장 높은 도시는 평양이다. 평양의 경우 인구, 관광자원 그리
고 도로, 공항 등과 같은 인프라 시설, 경제집중도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종합 
지향형 도시로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주
요 도시들도 수출형 공업 및 물류, 관광 등 특정기능이 선도하는 종합형 산업발전
이 도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는 서로 배척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산업기능을 유치하여 집적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의 발전방향 모색도 필요하다. 
제도적 인프라측면에서 이 단계에는 사실상 남북간의 산업생산활동관련 제도
적 차이가 소멸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는 
이미 한중일간 자유무역협정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한만의 제도적 
통합이 아니라 한반도와 주변 동북아 국가들간의 자유무역을 고려한 제도적 개
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리적 인프라측면에서는 경의선, 동해선을 동북아시아의 간선철도망인 시베
리아횡단철도망(TSR)과 중국횡단철도망(TCR)과 연결되어 물류운송에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주요 도시의 내부 간선도로 및 철도망 확충, 도시지역의 
주요 발전소 개보수 및 전력공급망 개선 등을 추진하되 전체적인 구도는 경의선 
및 동해선, 경원선 등 간선철도축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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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잠재력 분석
여기에서는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잠재력을 제조업과 물류관광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업종별 입지요인의 중요도와 북한 주요 도시의 입지여건
을 교차분석하여 주요 도시별로 경쟁력을 가진 업종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비
제조업부문에서는 대표적인 생산자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물류산업과 관광산업의 입
지잠재력을 정성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 장에서 도시별로 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앞서서 먼저 
9개 주요 도시별로 산업 및 인프라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1. 주요 도시의 일반현황 
1) 평양
평양은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북한 전체인구의 15.
1%127)가 집중되어 있다. 평양시 인구는 1996년 기준으로 약 357만명으로 추산되
고 있다. 평양은 경공업과 중공업이 집중된 종합공업도시이자 집약화된 농업지
역으로 북한 최대의 경제중심지이다. 정치․사회적인 중요성과 함께 부근에 매
장된 풍부한 원료자원과 에너지원, 공업용수 및 수송의 중심지라는 이점을 가지
고 전력, 금속, 화학, 방적, 건재, 건설공업 등이 발달해 있다. 특히 남포지역과 
127) 북한전체로 볼 때는 평양과 평남에 1/3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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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대동강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지방공장도 많이 유치해 경공업과 중공
업이 집중된 종합산업지구로 총 산업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공
업으로는 기계공업, 에너지공업, 건재공업 등 중공업과 다양한 경공업이 있으며 
전국 공업생산의 14%, 종업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1> 평양시가지 전경
 주 : 보통강변에 있는 평양체육관(왼쪽)과 빙상관 전경. 중앙에 고려호텔이 있다.
자료: KBS 영상사업단. 2000. 「오늘의 평양I」. p196.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양공업지구에는 김종태전기기관차 공장, 평양전기공장, 
전력케이블선을 생산하는 평양전선공장, 무괘도전차공장, 베어링과 재봉틀, 시계 
등을 생산하는 1급 기업소인 평양정밀기계공장, 평양제침공장, 만경대공작기계
공장, 승호리시멘트공장, 평양목재가공공장 등 유수한 기업들이 집중해 있다. 그 
외에도 북한 최대의 섬유 공장인 평양종합방직공장을 비롯하여 평양제사공장, 
평양곡물공장, 용성육류가공공장, 평양고무공장 등이 있다.
평양은 기계공업, 전자, 전기, 건재공업, 섬유공업 등에 있어 발전잠재력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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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용수, 전력, 노동력,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증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심지 산업이전과 주변산업입지 개발, 산업구조 조정 및 특화
를 통한 기존 산업입지정비와 신규산업입지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지역별 (%) 11.2 24.2 4.1 10.4 8.9 2.6 21.2 4.8 3.7 8.9
업종별 (%) 9.5 16.2 9.8 9.2 13.3 15.6 16.9 18.6 18.2 11.7
전  체 (%) 1.5 3.2 0.5 1.4 1.2 0.3 2.8 0.6 0.5 1.2
    주: 지역별은 해당 도시를 기준으로 각 업종의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임. 업종별은 해당 업종을 
100%라고 하였을 때 그 도시의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전체는 북한 전체 제조업을 
100%라고 하였을 때 해당 도시의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한국토지공사. 1999.「통일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자료집」.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석탄은 평안남도 평남남부탄전에서 공급받고 있
다. 개천군과 덕천시를 중심으로 하는 평남북부탄전과 함께 북한의 최대 무연탄
전지대를 이루고 있다. 평남남부탄전에 배치된 탄광들은 수송로의 위치에 따라 
강동지구, 강서지구, 삼신탄광지구로 구분되는데 강동지구와 삼신지구는 평양시
역에 포함되고 강서지구는 남포시역에 포함된다.
흑령탄광은 강동지구 최대의 탄광으로 매장량 5천 100만톤, 연간 50～100만톤
의 석탄을 생산하여 강동지구 전체 생산량의 74%를 차지한다. 강동탄광은 매장
량 3천만톤, 연간생산 40만톤으로 강동지구 생산량의 나머지 24%를 차지하고 있
다.128) 삼신탄광은 약 8㎢의 함탄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주변에 38개의 중
소규모 채탄장이 있다.
강동탄광, 흑령탄광 등에서 철, 망간 등을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석회석
은 대단히 풍부하여 평양은 북한의 중요한 석회암 생산지이자 점판암 생산지이다.
128) 조선지리전서.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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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평양의 주요 제조업체 현황
금속공업
․제철, 제강공업은 선교구역에 집중
․평양강철공장(부지면적, 2만 6,000평, 강철 10만톤, 압연강재 10만톤)은 북한최대
․비철금속공업 형제산구역 하당동소재, 주요 공장은 평양유색 금속공장이며, 구리제련
기계공업
․북한 최대중심지, 만경대 공작기계공장과 평양, 공작기계공장이 가장 중요
․공작기계공업: 대표적 생산지는 만경대, 평양, 5월 7일, 김종태 전기기관차 종합기업소
․정말기계공업: 주요공장은 평양정밀기계공장, 9월 18일공장, 서평양베어링공장 등이며   
  평천, 용성구역 등에 입지
․전기기계공업: 3월 26일, 새날전기, 보통강전기공장은 전국규모
전자, 
자동화 공업
․북한최대 공업지인 10월 5일 자동화 종합공장은 로봇 조종장치 등 최첨단 제품생산
․대규모 집적회로와 중규모 집적회로 기지건설. 통신발전과 자동화 공업발달
․주요 공장: 평양 통신기계공장, 모란봉 자동화기구공장, 대동강 자동화기구공장 등
화학공업
․북한 전체 종업원의 6%에 불과
․주요 공장: 평양제약공장(신교구역), 대동강축전지공장(평천구역), 철도축전지공장(보통강),   
  평양고무공장(선교구역), 평양 칠감공장(만경대구역)
건재공업
․평양은 북한최대 건재공업지
․시멘트 공업: 승호리 석회석광상은 최대규모, 매장량 1억 4천 만톤, 주요 공장은 승  
  호리시멘트 공장
․유리공업: 평양광학유리생산협동조합(광학유리 생산전문, 규모는 작으나 제품질 높음)
․벽돌공업 및 건설자기공업: 북한 전체공장수의 12%, 생산량의 9%, 7월 28일 요업공장,  
  대성요업공장
․금속화학 및 건자재: 부자재생산의 최대중심지, 평양블로크공장, 미림블로크공장, 평  
  양석재가공공장
섬유공업
․북한 최대중심지로 화학섬유, 모방직, 견방직, 면방직, 방직실 생산능력의 30%가 집중
․평양종합방직공장은 북한 최대규모(40만평)로 이곳에서 방적사, 각종 직물, 염색, 직물생산
․주요 편직공장: 선교, 애국, 어린이, 낙랑, 만경대 등
․주요 견직공장: 평양견직공장, 평양 제사공장(북한최대견사공장)
식료품공업
․북한 최대중심지
․주요 공장: 평양곡산공장, 용성육류공장, 평양맥주공장, 용성담배공장, 평양청량음료  
  공장, 평양장류공장, 평양 김치공장 등이 있음
신발공업
․북한 최대중심지
․주요공장: 평양구두공장(전국 신발 생산량의 7.3%),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전국신발  
  생산량의 8%), 평양신발공장, 평양신발창공장, 평양가죽이김공장 등
일용품공업
․북한 최대중심지
․중앙일용품 생산의 34%, 총종업원의 33%임
․주요 공장: 평양일용품공장, 평양전구공장, 평양가죽이이김공장 등
제지공장
․평양은 지방공업 제지공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주요 공장: 평양종이공장(선교구역에 위치하고 12종에 달하는 각종 종이류 생산)
  
   자료: 이규황 외. 2001.「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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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호리 석회석광산은 매장량이 1억 4,000만톤에 달하고 가채연한이 1984년의 채
굴생산량을 기준으로 50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 지역의 철도노선은 경의선(개성과 신의주), 평의선(평양～신의주), 평부
선(평양～개성), 평남선(평양～온천), 평라선(평양～나진), 평덕선(대동강～구장) 
등이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평라선은 북한 최대의 철도로서 주요 도시인 함흥, 
청진과 평양을 연계하고 있으며 화물과 여객운송이 가장 활발하다.
평양․남포지역은 북한에서 가장 도로가 발달된 지역으로 고속도로로는 평
양～순안, 평양～남포, 평양～개성, 평양～원산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일반도로
가 있으나 도로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인 순안비행장은 평양시 중심에서 20km정도 떨어져 있
고 활주로의 길이가 6km이다. 순안비행장에 직접 취항하는 항공사는 중국민항과 
러시아의 에어로플로트 항공사가 있으며 북경,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동베를린, 
소피아에 정기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그 외의 국내 정기항공노선은 평양～함흥, 
평양～청진노선이 있다.129)
평양지역은 북한 최대의 전력소비지로서 화력발전소의 발전능력은 60만kw로 
북한 전체 화력 설비능력의 20.3%, 전체 발전설비의 7.7%에 해당된다. 수력발전
소의 발전능력은 23만kw로 북한 전체 수력설비의 5%, 전체 발전설비의 3.1%에 
해당된다. 송‧배전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 지역에 있
는 주요 화력발전소는 평양화력발전소(50만㎾), 동평양화력발전소(15만㎾), 남포
화력발전소(40만㎾)가 있으며, 수력발전소는 봉화갑문, 미림갑문, 성천갑문 등 중
소규모 발전소가 있다. 이 외에도 평양‧남포지역은 지방의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데 주요 발전소로는 북창화력발전소(160만㎾), 순천발전소(20만㎾) 
수풍발전소(70만㎾)를 들 수 있다.
평양은 북한 국내 및 대외통신망의 중심지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대외통신망이 확대되어 다양한 통신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은 1986년 평양
시 보통강구역에 처음으로 위성통신국을 설립하여 서방 각국과의 위성통신을 가
129) 조명철, 홍익표. 1998.「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4
능케 하였다. 프랑스의 위성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인도양의 인텔네트(INTELNET: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의 위성통신지국을 평양에 건설하였다. 한편 일본과는 
1990년 직통위성회선 및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에 합의하였으며, 현재 전화 
3회선, 텔렉스 10회선, 전보 7회선이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구사
회주의권과의 통신은 인터스푸트니크(INTERSPUTNIK: 공산권통신위성기구)를 
통한 위성통신과 2개의 무선망(평양-북경, 평양-모스크바)을 이용하고 있다.






평양발전소 평양 평천 50 1970년 소련의 지원하에 완공
동평양발전소 평양 낙랑군 5 1993년 완공
12월발전소 남포 대안구역 5 1996년 완공
수력발전
미림갑문발전소  평양 사동구역 8 대동강 갑문
봉화갑문발전소 평양 강동군 2 대동강 갑문
남강발전소 평양 강동군 13 북한 자체 기술
    자료: 이상준, 박영철, 이성수 외. 2003.「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
제」. 국토연구원.
전체적으로 볼 때, 평양은 우수한 물리적 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최대 강점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특수한 여건이 약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심 일부와 근교에 위치한 중공업 시설의 입지도 약점이라 할 수 있다.  
<표 4-4> 평양의 강점과 약점 
강  점 약  점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높은
 노동력 확보
-철도, 도로, 공항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 확보
-휴대전화 및 인터넷 등 현대적 
 통신 인프라 확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
-일부 중공업 입지에 따른 환경 문제
















지역별 (%) 10.6 16.5 1.2 14.1 9.4 5.9 16.5 12.9 7.1 5.9
업종별 (%) 2.8 3.5 0.9 3.9 4.4 11.1 4.1 15.7 10.9 2.4
전  체 (%) 0.4 0.7 0.0 0.6 0.4 0.2 0.7 0.5 0.3 0.2
2) 남포
남포는 평양을 배후로 하는 임해공업도시로 인구는 1996년 기준으로 약 8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포는 북한의 최대공업지인 대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평
양과 함께 중심공업지를 이루고 있다. 남포시의 공업의 제철․제강공업, 동, 납, 
아연과 같은 비철금속 제련공업이 일제강점기부터 발달하여 북한 제일의 전기동 
생산지이며, 그밖에 납, 아연, 금 등 북한 최대의 비철금속 공업지대를 이루고 있
다. 이러한 중공업을 바탕으로 각종 중기계공업, 일반기계공업, 농기계공업, 조선
공업 등이 발달하였다. 또한 남포는 부근의 규사를 원료로 하여 북한 최대의 유
리공업지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남포제련소를 비롯하여 강선제강소, 남포판유리공장, 남
포조선소, 남포통신기계수리공장, 대안잔기공장, 대안중기계종합공장, 금성트랙
터공장 등 대규모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다. 남포는 주변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 
및 용수, 양호한 항만여건, 철강 및 비철금속의 소비지인 평양 인접, 풍부한 노동
력 등 산업입지 및 대외수출입 여건은 양호하나 공업용지 비율이 과도하게 높
아130) 외곽 신공업지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4-5> 남포의 업종별 주요 공장 비율
  주 : 지역별은 해당 도시를 기준으로 각 업종의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임. 업종별은 해당 업종을 
100%라고 하였을 때 그 도시의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전체는 북한 전체 제조업을 
100%라고 하였을 때 해당 도시의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한국토지공사. 1999.「통일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자료집」. 
130) 공업용지가 남포시 면적의 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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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3일 제철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대표적 산업체 입지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는 강철, 탄소공장을 비롯한 특수강 공정이 확립되고 쇠밧줄  
  생산시작 13,000명 규모임




․북한최대규모의 비철금속 공업기지였으나 2000년 관련시설 철거로 알려짐
기계
공업
․북한 기계공업 생산의 약 11%
․주요 생산품: 5만KVA 규모의 발전기, 20만KVA규모의 대형변압기와 같은 동력 시  
  설을 생산
․주요 기계공장: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중기계생산기지), 금성트랙터 공장(최대 농기  
  계공장), 남포통신기계공장, 남포전기기계공장, 대동강전기공장, 대안전기공장 등
조선
공업
․2만톤급 이상의 외항 화물선 건조
․남포조선소: 일제강점기에 설립. 선박수리로 시작하여 현재는 2만톤급을 건조하는   




․주요 공장: 남포화학공장(세탁비누, 크림 등 생산), 남포제련소 비료분공장 유산직직  
  장에서는 연 10만톤의 비료 생산





․전자공업: 북한 전체적으로 대단히 낙후
․3월14일 공장(남포통신기계공장)은 북한의 주요 통신기계공장
․유리공업: 북한 유리공업의 최대중심지로 판유리공장과 유리일용품 공장 소재. 남포  
  유리공장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하였으나 2000년 관련시설 완전 철  
  거로 알려짐
․일용품공업: 주로 유리제품 생산 이외에 철제일용품공업 발달
․천리마제강 연합기업소가 있는 천리마구역에 공장 집중
   자료: 이규황 외. 2001.「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남포는 북한내 최대항구인 남포항이 위치하고 있고 중국과 인천을 연결하는 
최단 항로라는 점에서 무역항이나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남포의 와우도 구역에는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레저시설 및 휴양소가 있다. 
남포는 무연탄의 질이 좋고 풍부하나 기타 다른 광물자원은 빈약하다. 강서탄
광은 남포시의 주요 석탄생산지이며 8개의 갱과 2개의 직장(자재직장, 공무직장)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변에는 40여개의 중소규모의 탄광들이 배치되어 있으
며 강서지구탄전의 생산규모는 연간 42만톤 수준이다. 이 지역의 유일한 광물인 
인회석은 대대리광산에서 생산하며 연간 5만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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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고 있다.
북한 최대의 공업지구인 평양공업지구를 배후에 두고 있는 남포는 교통의 요
충지로서 해상수송, 철도운송, 도로교통이 모두 발달되어 있다. 북한에서 가장 높
은 도로포장율(32%)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도로로는 총길이 50km인 평양～남포 
고속도로와 그 외에 남포～온천, 남포～룡강 도로 등이 있다. 주요 철도로서는 
평남선(평양～남포), 평안선(평양～온천), 서해갑문선(신덕～철광), 대안선(대
안～강서), 용강선(용강～마영) 등이 남포를 경유하고 있다.
<그림 4-2> 서해갑문
 주 : 서해갑문(1986년 완공)은 남포시와 황해남도 은율군 송관리 사이의 대동강 하구에 위치해 있다.
자료: KBS 영상사업단. 2000. 「오늘의 평양II」. p174-175.
남포항은 평양의 관문항이자 중국의 청도, 천진 등과 연결되는 무역항이다. 남
포항의 부두의 연장은 2.1km, 수역면적은 20만m2, 수심 13～27m이고 총 9개의 
부두가 있다. 12월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 결빙되지만 항구가 폐쇄될 정도는 아
니다. 남포항은 4개의 부두로 된 본항과 시멘트 전용부두, 석탄전용부두로 구성
되고 있다. 최대 선박접안능력은 2.5만톤이며 하역능력 750만톤이다. 북한은 
1999년 9월 대흥항부두를 완공하고 그 운영은 컴퓨터화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연간처리능력이 30만톤 정도의 규모라는 것을 제외한 다른 시설현황에 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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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력의 경우 주위에 석탄산지가 분포하고 있고 바다에 접하고 있어 갑문시설
에서의 수력발전이 가능하며 지방의 발전소로부터도 전력을 공급받는 등 풍부한 
전력공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포의 비교적 양호한 인프라는 향후 산업발전의 커다란 강
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속도로로 수도 평양과 연결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무
역항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산업발전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전력부족과 중공업집적에 따른 환경문제는 약점이라 할 수 있다. 
<표 4-7> 남포의 강점과 약점 
강  점 약  점
-배후지에 풍부한 노동력 확보
-남포항 등 교역에 유리한 인프라 확보
-취약한 전력인프라
-중공업 집중에 따른 환경오염
3) 해주
해주는 황해남도의 중심지로서 1996년 인구가 2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휴
전선이 인접한 관계로 그 동안 주로 관광휴양지로만 이용되어 왔으나 1973년 해
주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되면서 항만시설 확장과 더불어 해주제련소, 해주인비료
공장, 해주시멘트공장, 해주전기공장, 해주반도체공장 등 대규모 공장이 계속해
서 들어섰다. 업종별로는 시멘트 산업이 북한 최대이나 다른 중공업의 비중은 미
미한 실정이다. 
단, 개성과 함께 이 지역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육로 활용의 가능성이 높
으며, 서울, 경기지역 등 남한 수도권과 근접하여 향후 산업입지 잠재력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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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 4.9 17.1 4.9 14.6 12.2 4.9 22.0 2.4 4.9 12.2
업종별 (%) 0.6 1.7 1.8 2.0 2.8 4.4 2.7 1.4 3.6 2.4
전  체 (%) 0.1 0.3 0.1 0.3 0.2 0.1 0.4 0.0 0.1 0.2
  
 주 : 지역별은 해당 도시를 기준으로 각 업종의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임. 업종별은 해당 업종을 
100%라고 하였을 때 그 도시의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전체는 북한 전체 제조업을 
100%라고 하였을 때 해당 도시의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한국토지공사. 1999.「통일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자료집」. 
황해남도에는 비철금속 광물자원인 동, 납, 아연과 같은 중금속자원과 금, 은
과 같은 귀금속 광물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금속공업이 발달하였다. 해주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비철금속공업이 발달하였다.
해주시 자체가 항구도시로 사리원, 웅진, 부포, 은빛 사이를 통과하는 철도와 
함께 재령, 연안, 벽성 등 여러 방면의 도로가 부설되어 있다. 해주항은 북한 최남
단의 서해항으로 1973년 시멘트 전용항으로 개항하고 일부는 군항과 인광석 수
입항으로 쓰이고 있다. 최대 1만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으며 연간 화물처리능
력은 240만톤 정도이다. 또한 10톤급 하역 크레인과 15톤급 해상크레인을 갖추고 
있으며 켄베이어 벨트가 시멘트 공장에 연결되어 있다.
<표 4-9> 해주의 강점과 약점 
강  점 약  점
-향후 육로연결 및 항만개방시 남한 수  
 도권과의 접근 용이 
-수산, 연안관광의 거점 도시로서 잠재  
 력이 높음 
-취약한 전력인프라
-빈약한 노동력 및 도로, 철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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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성
개성은 직할시로서 북한 제3의 도시이로서 1개 시, 3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성은 직할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996년 기준으로 약 41만명 수준에 머물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개성이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
에서 직할시로 지정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개성은 인근에 중화학공업 발달에 
필요한 철광, 석탄을 비롯한 원료자원이 없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이 빈약하다. 공
업은 대부분 개성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계공업, 제약공업, 섬유공업 등이 발달
해 있다. 개성직할시에 포함되어 있는 주변의 군지역에는 소규모의 지방공업이 
발달해 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공장으로는 개성종합기계공장, 개성기계수리
공장, 개성자전거 공장, 개풍군의 개풍기계공장, 판문군의 판문세탁공장, 개성정
밀기계, 개성시계협동조합, 개성농기계 공장 등이 있다. 개성지역의 주력 경공업 
분야는 방직과 제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증가
로 주요 방직공장의 설비보강 및 현대화가 시도되는 상황이다. 
개성지역에는 석회석을 원료로 한 시멘트 산업도 발달해 있다. 북한 석회석 중 
상당수가 해주와 개성 주변에 매장되어 있으며, 여기서 채취된 석회석은 2.8시멘
트연합기업소, 해주시멘트공장 등에 공급되고 있다. 시멘트공장의 시설개선 및 
생산능력 확장공사가 추진될 경우 이 지역 건재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예상된다. 
개성지역의 공업 발전이 상당히 미미하고 상대적으로 농업 및 관광산업이 커
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휴전선에 인접한 입지적 이유로 전반적인 공업
개발이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개성은 지하자원이 빈약하며 수력발전시절도 없다. 주요광물은 납, 아연으로 
판문광산에서 주로 생산된다. 판문광산의 채광량은 함경남도의 주요 납, 아연 광
산인 검덕광산 채광량의 8%정도로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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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개성의 산업현황
기계공업
․기중기 및 일반기계를 생산하는 개성 종합기계 공장이 대표적 공장.  
  그 외 일반기계공장 개성기계수리공장. 개성자전거 공장, 개풍기계공  
  장, 판문기계공장
․정밀기계공장으로는 개성정밀기계공장, 개성시계협동조합
․개성 농기계 공장. 장풍, 개풍 등의 농기계 공장 등이 있음
전기, 
통신공업
․냉장고를 생산하는 개성전기공장, 통신장비를 생산, 수리하는 개성 통  
  신기계수리소 전구를 생산하는 개성전구공장, 자동화 축전지를 생산  
  하는 개성 축전지 공장
건재공업
․장풍도시건설사업소와 여현건재공장에서 시멘트 생산
․개성유리공장, 광학유리공장은 북한의 5대 광학유리공장
섬유공업
․경공업 비율이 높고 발달함. 개성방직공장은 대규모 중앙방직공장
․15개의 방직공장중 모직 4개, 제사 및 방사공장이 2개, 그외는 면직,  
  편직, 마피, 피복공장은 소규모임
․개성시의 주요 피복공장은 모두 12개가 배치되어 있음 전체의 4%
식료품공업
․개성에는 전국 299개중 4개 식품공장 배치
․장 및 식료공장 2개, 옥쌀공장 1개, 육류가공공장 1개 등임
일용품공업
․개성에 50여개 공장. 북한 전체의 5%
․일반제화, 구두 목재 일용품, 수지일용품, 가방공장, 학용품공장, 필기  
  공장, 문방구, 화학, 공예품, 문방용품, 전기공장 등
 
   자료: 이규황 외.  2001.「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별 (%) 14.8 22.7 4.5 8.0 8.0 2.3 17.0 3.4 0.0 19.3
업종별 (%) 4.1 5.0 3.6 2.3 3.9 4.4 4.4 4.3 0.0 8.3
전  체 (%) 0.6 1.0 0.2 0.3 0.3 0.1 0.7 0.1 0.0 0.8    
   자료:  한국토지공사. 1999.「통일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자료집」. 
개성은 고려 왕조의 왕궁터인 만월대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문화사적지 27
개소)을 갖고 있으며 북한 당국도 개성관광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 사회과학원이 
영통사 복원공사를 하고 있으며, 고려의 왕릉 복원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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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는 노폭 24미터, 179km에 이르는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와 개성과 신
의주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그 외에도 개성과 해주를 잇는 1급로가 있다. 철도의 
경우 총거리 428km의 경의선이 지나고 있으며 해주, 사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 
남한과 철도 연결시 인천․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물류를 대륙으로 운송하고 대륙
의 물류를 인천․부산으로 연결하는 거점이 될 것이다. 개성은 인천을 공항 및 
항만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4-3>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주  : 1992년 김일성 주석의 80회 생일에 맞춰 완공한 이 도로는 총연장 170km에 이르며 제한속
도는 110km이다.
 자료: KBS 영상사업단. 2000. 「오늘의 평양II」. p184-185.
개성의 인근에는 수력발전소가 없으며 유일하게 해주시멘트공장 전용 화력발
전소가 있다.  따라서 개성의 전력사정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나 남한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남한으로부터 송전을 받을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
재 이 지역에는 850만평의 공단개발을 포함한 2000만평 규모의 개성공업지구 개
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
하고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을 2003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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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로 발표하는 등 관련제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
업들이 부담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처음 5년은 면제이고 그 후 3년은 50% 면제
하는 혜택이 준비되고 있으며, 우리정부는 시범공단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손
실보조를 계획하고 있다.131) 현재 개성공단 현장에서는 2004년 4월 23일 통일부
의 협력사업 승인과 함께 공사가 개시된 이후 부지 절토와 성토작업이 진행중이
며, 북측 경의선 철도․도로 공사도 마무리 작업중에 있다. 2004년 하반기에 시
범단지(2만 8,000평)에 입주가 시작되고 1단계(100만평)사업부지의 분양이 이루
어질 예정이다. 개성공단 개발은 1단계 100만평 개발의 경우 조성비용이 평당 외
부기반시설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평당 약 46만원에 이르나 기반시설에 대한 정
부 지원과 북측의 토지임대료 양보로 평당 15만원 수준의 분양가가 가능해졌
다.132) 
 <표 4-12> 개성공단 개발계획 
구  분
면적
유 치 업 종
만평 ㎢
제1공단 100 3.3





제2공단 300 9.9 ․전기,전자 ․금속, 기계 ․자동차 부품 및 조립․정밀화학 ․의약품, 화장품
․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제3공단 400 13.2
합  계 800 26.4
   자료 : 현대아산(주). 2001. 「개성국제자유경제지대 투자환경」.
131) 손실보조제도는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非常危險)으로 
인한 사유나, 북측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信用危險)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132) 우리측은 북한당국과 토지임차료는 1㎡당 1달러로 1단계 100만평을 330만달러에, 지상장애
물 철거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1천600만달러(한화 183억원)에 합의함으로써 공단 분
양가를 15만원 선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개성공단 개발을 위해 용수, 폐기물 등 내부 
기반시설은 우리정부가 무상 지원(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 1,095억원 지원)하고 전력, 통신 
등 외부 기반시설은 장기저리로 대출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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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볼 때, 개성의 최대 강점은 남한 수도권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입
지여건이라 할 수 있으며, 약점으로는 개발에 필요한 전력과 인력 확보에 취약하
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표 4-13> 개성의 강점과 약점
강  점 약  점
-남한 수도권과 근접
-풍부한 관광자원(고려의 수도)  
-공단개발을 위한 인프라(전력)취약
-접경지역으로서 인적 자원 취약 
5) 신의주
평안북도 도소재지인 신의주는 1996년 기준으로 약 34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압록강 하류연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중국 단동시와 인접한 북한 
제1의 변경무역도시이다. 일제 강점기시대부터 펄프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
지구로 개발된 지역이다. 수풍발전소와 천마발전소를 끼고 있는 등 양호한 공업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섬유, 제지 및 방직공업이 발달해 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신의주기계공업, 신의주화학공업, 신의주모방직공장, 신
의주방직공장, 115군수공장, 낙원기계공장 등이 신의주시에 조업하고 있고, 용암
포에는 디젤기관을 생산하는 북한 유일의 디젤엔진공장인 북중기계공장, 용암포
병기공장, 용암포조선소, 수력터빈과 전동기 등을 생산하는 특급기업소인 북중
전기공장 등이 있다. 이 지역은 통일 후 대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지로서 산업입
지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평남의 지하자원 매장지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석탄과 석
회석 및 철광석의 수급이 비교적 용이하고, 수풍발전소와 천마발전소 등으로부터 
비교적 쉽게 전력공급을 받으며, 압록강의 이용으로 공업용수 사정도 양호하다.
제 4장∙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잠재력 분석   145




















지역별 (%) 2.7 27.0 8.1 18.9 2.7 0.0 27.0 2.7 2.7 8.1
업종별 (%) 0.3 2.5 2.7 2.3 0.6 0.0 3.0 1.4 1.8 1.5
전  체 (%) 0.0 0.5 0.1 0.3 0.0 0.0 0.5 0.0 0.0 0.1
    주 : 지역별은 해당 도시를 기준으로 각 업종의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임. 업종별은 해당 업종
을 100%라고 하였을 때 그 도시의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전체는 북한 전체 제조
업을 100%라고 하였을 때 해당 도시의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한국토지공사. 1999.「통일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자료집」. 
신의주에는 평양을 경유하는 개성～신의주간 서부 간선도로가 있으며 고속도
로는 없다. 서부 간선도로는 노폭이 6.5m로 북한의 서부중심지역과 중국 국경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철도는 경의선(신의주～개성), 평북선(청수～정
주), 덕현선(남신의주～덕현), 양시선(남신의주～양시), 팔원선(구성～개천) 등이 
있다. 신의주 지역에는 신의주공항과 구성공항이 있으나 국제공항은 아니고 소
형 군용 및 국내 비행장이다.
항만시설로는 신의주항과 용암포항이 있으며 주로 연해항구의 단거리 수송 및 
철도운수의 보조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신의주항은 중국과 철교 및 해로로 연
결되어 있으며, 압록강 내륙수로를 통해 인근지역으로의 수송이 가능하다. 총 부
두연장 600m로 1일 하역능력은 1,500톤 정도이며, 하역시설로는 크레인, 유선 등
이 있다. 용암포항은 부두연장 700m, 수심은 5.5m로서  처음에는 소규모 항만이
었으나 조선능력의 향상으로 항만시설이 확충되었다. 용암포～신파 구간은 소형
선박만이 운항이 가능하나 용암포～신의주 구간은 200톤급까지 선박항행이 가
능하다.
전력 및 용수의 이용에 있어서는 압록강을 원천으로 수력자원에 의존하고 있
다. 설비규모 70만kw의 삭주군의 수풍발전소와, 19만kw의 태평만발전소가 주요 
전력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천마발전소(1만 2천㎾)와 부이발전소
(1만㎾)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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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신의주의 주요 도로 현황





개성-신의주 402.3㎞ 6.5m 사리원, 평양, 정주 경유. 북한 서부 중심도로이자 국경도로
신의주-온성  974㎞  6m 초산, 만포, 중강, 혜산, 무산, 회령 경유.북한 북부지역 동서 횡단
의주-지경  346㎞  6m 구성, 개천, 덕천, 영원 경유
정주-삭주  99.8㎞  6m 구성, 대관 경유
자료: 민족통일연구원. 1994.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실태분석｣. pp19-22.
<표 4-16> 신의주의 주요 철도 현황
노 선 구   간 거 리 노 선 구 간 거 리
경의선 신의주-신안주-평양-개성 428㎞ 다사도선 양시-다사도  23㎞
평북선 청수-정주 120㎞ 양시선 남신의주-양시  29㎞
덕현선 남신의주-덕현  49㎞ 팔원선 구성-개천 81.9㎞
자료: 민족통일연구원. 1994.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실태분석｣. pp19-22.
<그림 4-4> 수풍발전소
 주 : 평안북도 삭주군 수풍동(신의주에서 약 80km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이 댐은 담수면적이 
345㎢, 유효저수량 76㎢로 길이가 900m, 낙차가 106.4m 나 되는 대규모댐이다.
자료: KBS 영상사업단. 2000. 「오늘의 평양II」. p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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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은 2002년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면서 이 지역을 제조업과 
물류, 금융, 관광, 교역의 거점으로 개발하려고 추진중이다. 북한이 2002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신의주특별행정구(이하 신의주
특구)’는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의주군, 염주군, 철산군의 일부를 관할하며, 특수
행정단위로서 중앙에 직할토록 하고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르면 신의주특구는 2052년말까지 50년동안 입
법․행정․사법 등 3권은 물론 자체적인 개발․이용․관리권, 대외사업권․여권
발급권 등을 갖는 특별구역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은 중
앙직속기관 설정, 외교권 제외, 50년 기한 설정 등 1990년 ‘홍콩특별행정구기본
법’과 용어 및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신의주를 홍콩식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예상케 하고 있다. 
이처럼 신의주가 경제특구로 개발될 경우 인접한 중국 단동과의 연계개발 가
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의주와 단동은 압록강을 마주하고 있는 쌍둥
이 도시지역으로서 양 도시간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중국동북지역의 경제협력과 
물적 인적교류, 나아가서 산업의 국제 분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133) 
신의주-단동지역은 인구 500만명 이상의 비교적 큰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경을 마주한 단동시와 신의주시의 인구가 100만명에 달해 인구 규모면에서 중
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단동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공업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실
크, 방직, 제지를 포함하는 경공업과 기계 및 전자산업이 단동시의 주요 산업이
다. 신의주는 섬유, 방직, 제지 등의 경공업과 일부 기계 및 화학산업이 주요 산업
이다. 
133) 일제 강점기부터 신의주는 한반도와 만주지방을 연결하는 철로상의 요충지로서 당시에 新義州와 
만주지역간의 지역적인 분업구조가 갖추어졌다. 예를 들면, 보크사이트를 동남아에서 수입하여, 용
암포에서 제련한 뒤 만주지방에서 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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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신의주-단동지역의 주요 경제지표(2000)
구   분 신의주시 신의주지구 평안북도 단동시 단동지구
인구 (천인) 340 750 2710 762.7 2,409.7
면적 (km2) 166 1,489 12,575 834 15,222
GDP (백만 
달러)
- - - 1,002 2,088
무역 (백만 
달러)
- - - - 966
   자료: 단동시 수치는 단동통계연감 2001, 요녕성 통계연감 2001. 북한은 이상준외 2000.「북한
의 권역별 발전구상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참조
<그림 4-5> 신의주-단동지역 상세도
 자료: 김원배. 2002. 전게서.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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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볼 때, 신의주는 강점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경의선 
철도가 중국철도와 연결되는 지경학적 잠재력을 들 수 있으며, 배후 공업지대를 
배경으로 교역 및 물류기능의 잠재력이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이 지역은 
압록강 하류지역으로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약점을 안고 있다. 
<표 4-18> 신의주의 강점과 약점
강  점 약  점
-북중간의 교역에 유리한 지경학적
 요충지 
-단동항 등 중국 단동의 양호한 
 인프라 활용 가능
-압록강 하류 침수피해 발생 
-철도외에 도로 인프라 취약(고속도로 
 부재) 
6) 원산
강원도의 중심도시인 원산은 1996년 기준으로 약 31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산은 관광업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북한의 최대의 관광
지구로 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군사적인 이유로 공업배치 비중이나 규모면
에서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이 지역은 일본과의 항로의 편리성 때문에 일제시대
에 이미 공업 중심지의 하나로 형성되었다. 이 지역은 기계공업, 음료, 수산물 가
공, 조선업에 이르는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화된 기계분야를 제외
하면 배후지에 공급하기 위한 소비품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원
산이 도청소재지로서의 행정뿐만 아니라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실생활의 중심지
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원산의 주요 산업은 기계공업과 조선공업, 수산물가공 및 방직공업 등이며, 일
부 화학공장들도 배치되어 있다. 주요 산업현황을 살펴보면, 중량화차를 생산하
는 원산철도공장(6월4일차량공장), 일급기업소인 원산조선소, 원산화학공장, 원
산전동기공장, 원산TV조립공장을 비롯하여 수산업, 기계와 트랙터 등의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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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판유리 등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조업하고 있다. 특히 종업원의 수가 3,000
명인 원산조선소는 3만톤의 선박수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화물선, 어선, 
함정 건조 및 수리도 하고 있다. 경공업으로는 방직공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방
직․편직․피복공장들이 시내에 산재해 있다. 특히 원산편직물공장은 전국 차원
의 대규모 공장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신발생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원산은 지리적 배경을 이용한 수산물 가공 및 음료제조업이 발달되어 있
다. 주요 생산제품들로는 맥주, 포도주, 사이다 등을 생산하며 대표적인 기업으로
는 원산맥주공장을 들 수 있다.
















지역별 (%) 28.3 19.6 2.2 10.9 8.7 2.2 13 0.0 2.2 13
업종별 (%) 4.1 2.2 0.9 1.6 2.2 2.2 1.8 0.0 1.8 2.9
전  체 (%) 0.6 0.4 0.0 0.2 0.2 0.0 0.3 0.0 0.0 0.3
  주 : 지역별은 해당 도시를 기준으로 각 업종의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임. 업종별은 해당 업종을 
100%라고 하였을 때 그 도시의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전체는 북한 전체 제조업을 
100%라고 하였을 때 해당 도시의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한국토지공사. 1999.「통일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자료집」. 
원산지역에 있는 주요 철도선은 원라본선과 평원선이 있다. 동해안의 주요 공
업지대를 연결하는 원라본선과 평양과 원산간 동서 축을 연결하는 평원선이 주
축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원산-온정리 사이의 철도연결이 최근에 완공되었다. 
그 외에도 주요 철도로서 강원선(고원～평강), 청년이천선(평산～세포)이 있으며 
청년이천선은 단절된 경원선 구간과 연결되어 황해북도와 강원도 일대의 자원개
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된 철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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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평양-원산간 고속도로
 주  : 1978년에 완공한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총연장 172km이다. 유사시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중앙분리대가 없이 건설되었다.
자료: KBS 영상사업단. 2000. 「오늘의 평양II」. p188-189.
원산은 북한의 주요 관광지구로서 이 지역에는 원산-평양간과 원산-금강산(고
성)을 잇는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과의 연계 및 금강산 관
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비교적 잘되어 있으며, 앞으로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면 도로와 철도가 비교적 빨리 현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양-원산간은 북한의 동서간을 횡단하는 가장 중심적인 도로교통의 축
으로써 고속도로와 간선도로가 함께 구비되어 있는 유리한 교통 인프라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고성-원산-청진-나진-온성간의 약 900㎞에 달하는 동부해안 간
선도로는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국의 길림성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륙화물수송에
도 유리하며 동해안 각 산업지구를 연계하는 경제적 용도와 해안 및 주요 국경지
대를 연계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평강～김형직군을 연결하는 5번
국도는 강원도와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 농수산물 
수송의 주요 도로가 되고 있다. 
원산항은 본래 군항이었다가 1976년 무역항으로 개항되었다. 외항선 부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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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70m, 수역면적은 79,000m2이고, 수심은 6.1～7.9m로 비교적 얕아 10,000톤급
이 입항 가능하도록 준설된 상태이다. 하역능력은 연간 360만톤이고 3만톤의 조
선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요 취급화물은 시멘트, 수산물 등이며 원산공업단지의 
중화학공업과 인근 지하자원의 산화물(散貨物) 중심항구로 이용되고 있다. 원산
항은 부두에 철도 인입선이 있으며, 원산항과 일본 니이가타항간에는 조총련과
의 정기연락선인 삼지연호(8천톤급)와 만경봉호(5천톤급)가 3,4회씩 운항하고 있
다. 원산항은 남북경협과 금강산 개발이 확대될 경우 관광항으로서의 역할이 기
대되는 주요 항구이다. 
<그림 4-7> 원산항의 전경
 자료 : KBS 영상사업단. 2000. 「오늘의 평양II」. p194-195.
원산지역의 대표적 공항으로는 원산 갈마비행장을 들 수 있으나 이 비행장은 
군용비행장이며 이 지역에 다른 국제공항은 없다. 그러나 이 공항이 최근에 민간
과 군용이 함께 사용하는 공항으로 변모하였다. 
원산은 석탄자원이 풍부하지 못하여 화력발전소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
며, 수력발전소는 장진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 안변청년발전소가 있다. 이들 발
전용량은 모두 72만kw로 북한 수력설비의 24.3%, 북한 전체 발전설비의 9.3%에 
해당된다. 원산의 주요 공업용수원은 용흥강이며 비교적 용수량이 많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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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고 있다.
<표 4-20> 원산지역의 수력발전소 현황




장전강발전소 함남 영관군 39 발전기 및 터빈은 일본제품
부전강발전소 함남 신흥군 23
발전기 및 터빈은 일본제품, 독일의 
기술지원
안변청년발전소 강원도 안변군 10 가장 최근 완공, 계속 확장계획 
  주 : 지역별은 해당 도시를 기준으로 각 업종의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임. 업종별은 해당 업종을 
100%라고 하였을 때 그 도시의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전체는 북한 전체 제조업을 
100%라고 하였을 때 해당 도시의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이상준, 박영철, 이성수 외.  2003.「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
제」. 국토연구원. 
원산은 현재 진행중인 금강산관광지구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향후 금강산관
광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원산은 배후 거점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4년 5월까지 약 65만명의 관광실적을 보
이고 있으며, 사업개시 5년만인 2003년 9월부터 육로관광이 실시되고 있다. 육로
관광 재개이후, 2004.4월까지 월평균 관광객은 12,044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남
북양측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금강산관광특구개발계획은 세계관광기구
(WTO) 초안을 바탕으로 현대아산이 세부계획(시설물 배치, 소요자금, 투자계획 
등 포함)을 수립 중이다.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필요한 검토를 거쳐, 사업
자가 북측에 제출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대아
산측은 개발계획 확정 즉시 투자설명회 개최, 주식 공모, 사업별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개발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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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금강산관광객 추이
                                                          (단위: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 합  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60,228  648,805
 주 :  2004년 자료는 5월 26일 기준
자료: 통일부. 2004. "금강산관광사업 추진현황(’04.5월현재)".
      http://www.unikorea.go.kr/kr/uninews/uninews_policyfocus.php?pmd=view&num=1473
전체적으로 볼 때, 원산의 강점으로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는 점과 대
외무역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원산은 금강산관광을 위
한 배후 거점도시로서의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해안을 따라 많은 경승지
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항만을 통해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과 연결될 수 있는 
지경학적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와 대일교역에 유리한 경공업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도 강점 가운데 하나이다.  
약점으로는 교통인프라가 노후하고 전력시설도 부족하여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양․남포지역에 비해 노동력이 풍부하지 못하다
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표 4-22> 원산의 강점과 약점 
강  점 약  점
-남북교류와 동북아교류에 유리한 지경학적 







함경남도의 중심도시인 함흥의 인구는 1996년 기준으로 약 86만명으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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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함흥을 중심으로 한 함경남도 공업지역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발달해온 
북한 최대의 화학공업지구로 석회석과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는 석탄화학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함흥공업지구에는 만덕광산과 운포광산의 석회석과 고원탄전의 무연탄을 바
탕으로 수많은 유기 및 무기 화학 기업소들이 있으며, 과거 유안비료의 생산에만 
한정되어 있던 생산기술도 다양한 화학비료생산이 가능한 정도로 발달되어 있
다. 함흥지역에는 용성기계연합총국, 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를 비롯한 20여개의 중앙공업기업소들이 밀집해 있다. 특히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는 유안비료, 과린산석회비료, 요소비료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소이다. 주요 
조선소로는 신포조선소와 육대조선소로 각각 1,000여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
다. 특히 신포조선소의 경우 최대 1만톤의 건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박의 수
리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별 (%) 10.7 12.4 4.1 19.8 4.1 3.3 24.8 7.4 4.1 9.1
업종별 (%) 4.1 3.7 4.5 7.9 2.8 8.9 8.9 12.9 9.1 5.4
전  체 (%) 0.6 0.7 0.2 1.2 0.2 0.2 1.5 0.4 0.2 0.5
  주 : 지역별은 해당 도시를 기준으로 각 업종의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임. 업종별은 해당 업종을 
100%라고 하였을 때 그 도시의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전체는 북한 전체 제조업을 
100%라고 하였을 때 해당 도시의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한국토지공사. 1999.「통일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자료집」. 
함흥지역이  화학공업의 중심지가 된 것은 장진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 등 마
천령산맥의 풍부한 동력자원과 성천강의 공업용수 그리고 고원의 무연탄과 만덕
광산의 철, 운포광산의 석회석 등 화학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하자원의 매장
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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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교통여건은 청진과 마찬가지로 동부 내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긴 
하나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평라선, 장진선, 서호선 등의 주요 철도
가 있으며, 공업지역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16개의 철도역들이 배치되어 있다. 
함흥지역에는 북한 제2의 무역항인 흥남항이 있어서 대외교역에 유리한 환경
을 가지고 있다. 1927년 흥남비료공장건설 당시 개항되었던 이 항은 전후 개보수
를 거쳐 1960년부터 무역항으로 발전했다. 접안시설은 4개의 부두와 5개의 정박
장으로 되어 있다. 일반화물 부두에는 10톤급 크레인 8대가 있다. 흥남항은 함흥
공업지구의 관문으로서 이 지역의 생산품을 수출하고 필요한 원부자재들을 수입
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항을 통해 거래되는 주요 제품들로는 암
염, 인광석 수입과 시멘트, 비료수출을 들 수 있다. 현재 3만톤급 부두와 시멘트
하역시설을 추가 건설하고 있어 조만간 항만능력이 확장될 전망이다. 
<그림 4-8> 흥남부두 
   자료 : KBS 영상사업단. 2000. 「오늘의 평양II」. p197.
전체적으로 볼 때, 함흥은 풍부한 지하광물자원과 수력발전 잠재력이 강점이
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지나치게 화학산업에 치중된 단순화된 산업구조가 취약점
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육로교통시설의 부족과 중공업 입지에 따른 환경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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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     
<표 4-24> 함흥의 강점과 약점 







청진은 함경북도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인구는 1996년 기준으로 약 7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지역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 공업․병참기지로 개발된 북한 동
부 최대의 종합공업지대로 제철, 제강, 비철금속 제련, 석유화학 등 중공업의 핵
심 산업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청진시에는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김책제철소134)
를 비롯하여 청진제강소와 부령야금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철강산업이 이 지
역의 최대 핵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청진제강소의 경우 북한 자체의 연료와 
정광 원료를 이용하여 과거에는 삼화철과 입철을 생산하였으나 1982년부터는 삼
화철만을 생산하여, 북한 전체 삼화철 생산량의 63%를 차지한다.135) 기계공업공
장으로는 청진조선소, 청진철도공장, 청진농기계공장, 5월10일공장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청진전기공장, 주을전기공장, 청진TV수상기공장 등 전기․전자 공장
이 조업하고 있다.
이 지역은 관북 제1의 무역항을 갖춘 공업도시로 북한 최대의 철광산지인 무
산철광(매장량 10억톤)과 최대의 갈탄 매장지인 북부탄천, 청진시의 부유광산(니
134)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북한 최대의 종합야금 생산기지로서, 인근에 수성천이 있어 공업용수 확보
가 용이하며, 동부지역 최대의 철광산인 무산광산이 인접해 있어 철광석의 수송에도 유리한 지역
에 위치해 있다. 동 기업소는 1999년 현재 5만여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특급기업소로서 부지면
적도 약 430만 ㎡(130만 평)있으며, 216.7만 톤의 제선, 240만 톤의 철강, 147만 톤의 압연강재 생산
능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한국산업은행(2000), pp40-41). 
135) 한국토지공사. 1999.「통일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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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광, 연산 5만톤), 회령의 석회석, 그 밖에 텅스텐, 흑연, 마그네슘 등 풍부한 지
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4-9> 김책제철소 전경
자료 : KBS 영상사업단. 2000. 「오늘의 평양II」. p176-177.
청진은 내륙교통도로가 발달하고 국경철도도 개설되어 있는 등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주요 철도로는 평라선과 함북선이 지나고 있으며 도로는 청진과 나진, 
회령, 나남, 김책 등이 연결되어 있다. 청진항과 연결된 철도와 도로는 북부지구 
순환선을 통하여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러시아산 석탄의 반입을 
위하여 혼합철도선(표준궤+광궤)이 하산역으로부터 서항 4호부두 배후의 김책제
철소까지 들어와 있다.
청진항은 1991년 나진, 선봉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되면서 자유무역항으
로 지정되었다. 크게 동항, 서항, 중앙항으로 구분되며 양항간의 거리는 약 5km
이다. 총 7개의 부두로 수심은 최고 8.5m이다. 연간하역능력은 동항 87만톤, 서항 
713만톤(1998년 기준)이며 중앙항에는 1만톤급 건조능력의 조선소가 있다. 청진
항에는 5만톤급 항만 기중기 16대, 10～22톤급 항만 기중기 5대, 시간당 385톤 
능력의 정광 상선기 2대와 150톤급 양곡 상선대 1대, 곡물하역을 위한 살화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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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2대, 사일로와 연결된 벨트 컨베이어 1세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기존시
설을 정비하고 신규로 안벽을 설치하는 등 화물처리능력을 늘릴 계획을 추진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청진항 배후권의 원활한 화물수송 및 극동
러시아지역의 발생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5> 청진의 업종별 주요 공장 비율











지역별 (%) 15.3 18.8 1.2 10.6 5.9 8.2 23.5 2.4 8.2 5.9
업종별 (%) 4.1 4.0 0.9 3.0 2.8 15.6 5.9 2.9 12.7 2.4
전  체 (%) 0.6 0.8 0.0 0.4 0.2 0.3 1.0 0.1 0.3 0.2
  주 : 지역별은 해당 도시를 기준으로 각 업종의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임. 업종별은 해당 업종을 
100%라고 하였을 때 그 도시의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전체는 북한 전체 제조업을 
100%라고 하였을 때 해당 도시의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한국토지공사. 1999.「통일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자료집」
청진지역의 화력발전소의 설비규모는 40만kw로 북한 화력설비의 6.8%, 전체 
발전설비의 2.6%에 해당한다. 수력발전소로는 설비규모 39만kw의 서두수발전소
와 4만kw의 부령발전소가 있다.136)
<표 4-26> 청진지역의 발전소 현황
구분 소재지 설비용량(만kw) 비고
선봉발전소 함북웅기군 20 1997년 구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석유화력
청진발전소 함북청진시 20 1986년 완공되었으며 중국의 지원아래 건설되었다고 추측됨.
서두수발전소 
(3월17일발전소) 양강도 대흥단 39 유역변경식
부령발전소 청진시 부령  4 계단식 유역변경식
   자료: 이상준, 박영철, 이성수 외. 2003.「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
제」. 국토연구원. pp199-200.
136) 일본 해외전력조사회의의 2000년 자료에 따르면 서두수발전소는 63만kw, 부령발전소는 6.2만kw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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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볼 때, 청진지역은 양호한 조건을 갖춘 청진항을 중심으로 교역과 
물류의 잠재력이 높은 것을 강점으로 들 수 있으며, 함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로교통이 취약하고 전력부문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표 4-27> 청진의 강점과 약점
강  점 약  점






청진과 함께 함경북도의 중심도시인 나진․선봉은 1996년 기준으로 약 14만명
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 지역은 경제무역지
대로 개발한다는 것을 전제로 2010년까지는 인구를 1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는 계획아래 당성이 강한 주민들을 이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137)
나진․선봉은 북한 동해안의 중화학공업중심단지인 청진공업지구내에 포함되
어 있지만 지대내 자체의 공업기반은 미미하다. 나진은 나진항을 중심으로 발달
한 도시이다. 대표적 산업시설은 연간 200만톤 정유능력의 승리화학공장, 선봉화
력발전소, 나진조선소 등이 있으나 원자재․에너지 부족으로 가동은 지극히 저
조한 실정이다. 
나진․선봉지역은 100만년전의 원시유적을 비롯하여 구석기, 청동기시대 문
화 발굴지로도 유명하며, 이 지역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울창한 숲과 만포, 서
만포 등의 천연호수와 21개 섬, 8개 만, 10개 곶으로 구성된 해안절경 등 관광자
137) 한국산업정보원. 2002.「북한산업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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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풍부하다. 대표적인 자연경승지로는 칠보산이 있는데, 칠보산은 화강암과 
조면암이 풍화 침식되어 기봉이 총립하고 산중에는 고찰 개심사가 있어 예로부
터 함경북도 금강이란 별칭이 있는 명산이다.138) 경성군 상온포리에 있는 온포온
천139)은  광물질 희박규토 라돈천으로 1481년 이전부터 이용되어 왔으므로 온천
개발의 역사가 500년이 넘는 유명한 온천이다. 또한 비파도140)는 라진에서 동쪽
으로 13㎞, 선봉에서 동남쪽으로 6㎞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이다.  비파도 해수욕
장은 백사장이 깨끗하고 넓을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도 빼어나 하계 피서지로 유
명하다.
이 지역에 대한 북한의 인프라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매우 열악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투자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나진․선봉지역의 철도망은 지역내의 철도망과 이 지역과 중국․러시아를 연결
하는 북부지구철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내의 철도망은 평라선의 일부(11.7
㎞)와 함북선의 일부(58.2㎞) 및 평라선 지선인 나진항선(2.3㎞), 송학선(1.3㎞) 등
이 있으며, 함북선의 지선으로 두만강선(9.4㎞), 승리선(4.2㎞), 홍의선(1.1㎞) 등
이 있다. 북부지구철도망은 두만강과 해안선을 따라 총 405㎞로 평라선 일부와 
함북선으로 윤환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구간이 전철화되어 있고 복선구간은 
34㎞(8.4%)이다. 러시아와의 화물수송을 위해 두만강역-나진항-청진지구 강덕역
간 134㎞구간이 혼합선(표준궤+광궤)으로 만들어져 러시아의 화차가 직접 나진
과 청진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평양에서 청진을 거쳐 나진으로 이어지는 철도의 
경우 약 19시간이 소요된다. 그 외에도 연길～나진, 블라디보스톡～나진과 연결
138) 칠보산의 최고봉은 해발고도 659m의 천불봉이며 칠보산지는 250여㎢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
어 명천군과 화대군, 화성군, 어랑군 등 4개 군에 걸쳐 있다. 빼어난 산과 바다의 풍치가 이름 그대
로 칠보(七寶)처럼 산릉과 골짜기, 해안경관 등이 독특한 모습을 지녀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의 3
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139) 이 온천은 남북분단 이전에는 주을온천이라고 하였는데, 여진족 말로 줄(朱乙)이란 뜨거운 물, 더운 
지하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경성군 주변에는 북한에서 가장 많은 25개의 온천이 밀집되어 있어 온
천의 고장으로 유명한데, 이 중에서도 온포온천은 양질의 온천수가 풍부하고 그 주변의 경관이 아
름다워 북한의 명승지 제18호로 지정되어 있다.
140) 백사장과 잔교로 연결되어 있는 비파도는 동서방향으로 길게 누워 있어 얼핏 보면 육지와 연결된 
반도같다. 섬의 형태가 악기의 일종일 비파와 같다고 하여 비파도, 또는 파도를 막아주는 섬이라 
하여 피파도,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고래와 같다 하여 고래섬 등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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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철도가 있는데, 블라디보스톡～나진 사이의 거리는 약 380km로 10시간 이
상 소요된다.
현재 경제무역지대 안의 교통은 자동차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나진시내의 도
로는 18～20m 정도로서 비교적 여유가 있으나 시외로 나가면 도로폭이 좁고 비
포장으로 도로사정이 좋지 않다. 나진․선봉지역과 연결된 함북 북부지구 도로
에는 청진-무산, 청진-회령, 청진-나진, 무산-나진 등을 연결하는 2～3급 도로가 
있으며 이것이 청진-회령-온성-새별-선봉-나진-청진 등을 연결하는 윤환망을 구
성하고 있다. 나진․선봉지대 도로망의 총연장은 385㎞이다. 러시아와는 두만강
하구 친선교로 연결되며, 중국과는 원정-권하, 새별-훈춘, 남양-도문, 삼봉-개산둔 
등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나진․선봉지대에는 현재 나진항, 선봉항 등 2개의 자유무역항이 있다. 이 항
구들은 부동항이며 철도와 도로를 통해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다. 나진항은 
나진만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입구는 대초도와 소초도가 있어 방파제 구실을 
하는 천혜의 항구이다. 10개의 안벽이 있으며 안벽의 총길이는 2,515m이고,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300만톤이다. 항만 기중기 등 하역설비와 운반설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2만톤급 선박의 수리도크와 선박건조 및 수리를 위한 조선소가 있다. 2
호부두에 40피트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기중기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러시
아 화차들이 직접 항구로 들어올 수 있게 광궤철도 11.7㎞와 표준궤철도 16㎞가 
부설되어 있다. 나진항의 주요 취급화물은 석탄, 비료, 강재, 원목, 기계류, 잡화 
등이다. 선봉항은 원유 전문취급항으로 총 부지면적은 약 20만m3이며 원유입하
부두와 원유제품출하부두를 설치해 놓고 있다. 연간 원유취급량은 200～300만톤 
정도이며, 5천톤급 유조선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하다. 선봉항의 경우 경제무역
지대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0년까지는 1,500만톤의 원유취급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141)
북한은 지난 1991년 12월 함북의 나진․선봉지역 621㎢(93년 9월 125㎢ 추가
하여 현재는 746㎢)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여, 동 지역을 2010년까지 ▲
141) 한국산업정보원. 2002. 「북한산업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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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국제적인 화물중계지, ▲수출가공기지, ▲관광․금융기지의 기능을 가
진 중계형 수출가공기지로 발전시킬 것을 구상하였다. 1993년초 3단계 개발계획
(1단계:1993～95년, 2단계: 1996～2000년, 3단계:2001～2010년)이었으나 1995년초 
이를 당면단계(1995～2000년)와 전망단계(2001～2010년)의 2단계로 조정하여 당
면단계에는 도로․항만 등 경제하부망을 확장․현대화하여 국제화물 중계수송 
기지화에 주력하고, 전망단계에는 동 지역을 21세기의 세계경제 발전에 상응하
는 종합적이고도 현대적인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건설한다는 것이다.142) 이 과정
에서 전체 개발규모도 약 70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재조정되었고, 수출가공기
지 대신 중계수송업과 관광업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북한은 이 지역을 2010년까지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발
전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에게 ▲ ‘단계적인 지분이전에 관한 규정’을 없애고 
100% 단독투자를 허용, ▲ 거래세의 50%감면 등 세제혜택, ▲ 협상․입찰 등에 
의한 토지 임대, ▲ 관세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143) 2000년 6월까지 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의 투자실적은 금액기준으로 계약금액의 약 50%수준인 2억
5,00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투자산업은 서비스업이 대부분이며 인프라부분의 
경우 외자유치 실적이 약 3,70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외자기업체 총 100개중 
500만달러 이상의 투자는 7개에 불과하는 등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이다. ◦ 그럼
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월간조국'(10월호)에 따
르면 북한 당국은 나선시를 “경공업과 전자공업, 식품공업 등 여러 분야의 수출 
가공기지, 금융 및 관광봉사기지”로서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한다.  
142) 1991. 12 대외경제위원회(현 무역성) 산하에 동 지대개발계획안 작성 등 정책입안과 대외경제협력
을 담당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중국 北京·廣州에 동 기구의 해외대표부를 개설하
여 외국기업인 상담, 초청장 발급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지대당국인 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현 인민위원회)에서도 중국 연길에 대표부를 개설하여 외자유치업무 등을 해오고 있다.
143) 그 이유로는 첫째, 경제특구가 개형․개방적 성격보다는 체제유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둘째, 도로 항만 등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을 들 수 있다. 셋째, 한국 당국을 배제한 민간기업만의 
투자를 유인하여 남북한 관계개선에 게을리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64
<표 4-28> 나진․선봉지대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중점 프로젝트
단계구분 당면단계(1993-2000) 전망단계(2001-2010)
개발목표 ㅇ국제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      기지 건설
ㅇ종합적, 현대적인 국제교류 거점    
  도시(제2의 싱가포르)





ㅇ중국-러시아와의 중계수송망    
  형성(철도, 도로, 통신 등)
ㅇ자유무역항들의 하역능력을     
  3,000만 톤 규모로 확장
ㅇ가공수출 산업기지형 공단      
  의 본격적 조성
ㅇ공업지구별 전문화와 본격적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주도형
  가공기지 건설
ㅇ지대와 지대주변에 관광
  기지 개발 
ㅇ자유무역항들의 하역능력을 1억 톤
  규모로 확장
ㅇ중계무역, 수출가공, 제조업, 금융서비스,   
  관광의 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대건설
ㅇ21세기 국제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를 선봉지역으로 확대
ㅇ인구 100만명 규모
ㅇ후창, 신해 등 나진 외곽지역과 사회,   
  홍의 등 두만강 지역 신흥도시 개발 
  자료: 한국토지공사. 1999.「통일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에 관한 연구」. p68.
<표 4-29> 나진․선봉지대의 투자유치실태
구 분 투자유치 실태
투자실적
(2000. 6)
- 외자기업수는 약 100개
- 계약금액은 5.5억$




 ∙ 중국, 태국, 홍콩, 싱가포르, 네델란드 등으로부터 37.3백만달러
    (1992-1996) 외자유치
 ∙ 이중 교통 및 시설부분은 11.7백만달러
 ∙ 국가별로는 홍콩이 2천만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이 태국, 중국임
투자규모
- 500만$ 이상 기업은 7개 정도
 ∙ 이중 80%가 중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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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선봉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지역은 중국의 훈춘과 러시아의 핫산 등이 
연결되는 3개국의 주요 접경지역이다. 두만강지역은 체제전환에 비교적 성공한 
중국, 체제전환중이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본격적인 체
제전환에 진입하지 않은 북한이라는 세 나라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매우 특이
한 지역이다. 나진․선봉은 이러한 입지적 잠재력을 도시 산업발전의 기회로 활
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경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통신망 등 인프라부문이 매우 취약한 약점을 안고 있다. 






圖 們 은 성
선 봉
동 해







   자료: 김원배. 2002. 전게서. p58. 
<표 4-30> 나진․선봉의 강점과 약점
강  점 약  점
-중국, 러시아와의 접경지역 교역 잠
 재력이 높음




2. 주요 도시의 공업부문 잠재력 분석
여기에서는 9개 주요 도시의 제조업 업종의 입지잠재력을 분석하였다. 먼저 
제조업 업종별 입지조건에 대해서 살펴본 후 9개 도시별로 입지잠재력을 분석하
도록 하였다. 이미 서론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토지’, ‘노동력’, ‘노
동력의 숙련도’, ‘철도 및 도로’, ‘항만’, ‘에너지’, ‘전기’, ‘공업용수’, 그리고 ‘국
내시장의 규모’ 등 9가지 입지요인을 9개 도시지역별로 평가하였고, 제조업종별
로 이러한 입지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그 다음에 업종과 도시별 결과를 교
차 분석함으로써 어느 도시에 어느 업종의 입지잠재력이 높은 지를 판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통합의 단계별로 차별화된 조건들을 반영하여 동태
적인 분석이 가능토록 하였다.
1) 경제통합 초기단계의 입지유망 업종 및 입지지역
앞에서 검토한 업종별 입지조건을 토대로 여기에서는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
의 업종별 도시별 입지잠재력을 분석해 보았다.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서는 
남북 4대 기본합의서가 구체화되는 한편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단계로서 남북한
간 경제협력사업의 완만한 전개 및 협력 산업단지의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시기
라고 할 수 있다. 즉 남북한 경제통합 초기단계에서는 기존의 북한 공업체제하에
서 남북한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남한의 북한 투자 확대 모색과 그에 따른 북한 
노동력의 생산성이 서서히 증가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서의 북한 도시별 공업입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기단계에서의 업종별 입지요인의 중요도와 북한의 주
요도시 입지 여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먼저 각 업종별로 어떤 입지요인
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선택된 입지요인들이 각 업종별로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표 4-31>은 통계청 데이터(2000년) 중분류 제조업 23개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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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앞의 9가지 입지요인들의 각 업종에 대한 중요도를 서수적 정량화로 평
가한 것이다. 즉, 23개 제조업 중 토지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높은 코크스 석유정
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에 23을, 가장 낮은 업종인 봉제의복 및 모피 제조업에 1을 
준 것이 <표 4-31>의 첫 번째 열인 ‘토지’열에 나타나 있는 숫자들이다. 다시 말
해서 ‘토지’라는 입지요인은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에 가장 중요하
고 봉제의복 및 모피 제조업에 가장 덜 중요하는 사실을 서수적으로 정량화한 
것이다. 















15 음․식료품 제조업 14 10 11 10 21 17 11 17 8
16 담배 제조업 22 5 23 23 20 21 21 22 23
17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2 15 3 5 12 15 15 18 13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23 1 1 1 1 1 3 17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 22 2 7 6 6 5 10 7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1 13 6 6 5 10 9 8 11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 4 14 9 19 18 18 16 6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 19 19 2 2 4 2 4 22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3 1 22 15 23 23 23 23 1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2 21 21 17 22 20 21 14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14 7 12 9 12 12 9 10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5 7 12 16 11 19 17 14 20
27 제1차 금속산업 19 3 16 13 22 20 22 20 2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6 17 8 4 4 7 8 11 12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16 13 14 10 5 6 7 9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7 11 17 22 18 11 13 13 3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0 18 5 17 13 8 10 6 5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6 6 10 19 15 13 19 19 15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4 21 15 8 7 2 4 5 16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9 18 20 16 16 16 15 4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1 8 20 18 14 14 14 12 18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3 20 1 3 3 3 3 1 19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7 12 9 11 8 9 7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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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업종별 입지요인들의 중요도를 판단한 기준은 통계청 데이터베이스
(2000)를 활용하였다. 먼저 토지의 업종별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업체당 
토지자산가치’를 사용하였다. 한편, 노동집약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노동력이 중
요한 고려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동력의 경우 ‘업종별 노동집약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노동력의 숙련도의 업종별 중요도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 ‘사
용근로자 월평균임금’을 활용하였으며, 에너지의 경우 ‘업체당 에너지비’, 전기
의 경우 ‘업체당 전기사용료’를 그리고 공업용수의 경우 ‘업체당 공업용수 사용
료’ 등을 이용하였다.144) 
물론 여기서 사용된 입지요인의 업종별 중요도 판단지표가 완벽한 지표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노동력의 숙련도의 업종별 중요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술과 숙련도가 같은 노동력이
라 하더라도 그 업종의 시장형태 (독과점 등)에 따라 임금의 차이는 발생하게 되
므로 이 지표가 노동의 숙련도를 나타내는 완벽한 지표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
나 위에서 선택한 9가지 업종별 입지요인의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는 완벽한 지
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러한 지표를 사용하였다.145) 
업종별 중요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비록 남한 기업들의 업종별 중요도를 나
타내는 자료를 북한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토지, 노동력, 노동력의 숙련도, 철도 및 도로, 항만, 
에너지, 전기, 공업용수 등 선택된 입지요인들이 각 업종별로 얼마만큼 중요하느
냐 하는 것은 지역을 불문하고 그 산업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산업이 가지는 특성은 공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으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즉, 노동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신발 제조업의 
경우 이러한 노동력의 중요성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업종별 입지요인의 중요도는 남북한경제통합의 단계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뒤에서 서술하게 될 북한 도시별 입지요인의 중요도 분석에서 남
144) 보다 자세한 것은 이영선,이태정, 정형곤. 전게서의 연구 참조. 
145) 이러한 지표들이 본 보고서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사용되
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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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지 요 인 판 단 지 표
   토 지    업체당 토지자산가치
   노동집약도    업종별 노동집약도
   노동력의 숙련도    사용근로자 월평균임금
   철도 및 도로    업체당 원재료비+원재료 생산지
   항만    업체당 원재료비+원재료 생산지
   에너지    업체당 에너지비
   전기    업체당 전기사용료
   공업용수    업체당 용수사용료
   국내시장규모    업종별 1970년대의 국내시장규모
북경제통합의 단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현재 시점에서 없던 도
로나 발전소가 새로 건설됨으로써 각 도시에 있어서 앞에서 선택한 입지요인의 
중요도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다만, 업종별 입지요인의 중요도 평가에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은 북한경제가 발
전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북한 소비자의 주요 선호 품목도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
이다. 즉, 국내시장수요에서의 업종별 중요도는 남북한경제통합이 각 단계별로 
진행될수록 달라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좀 더 현실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입지요인의 중요도에서 업종별 국내시장규모에 대한 각각의 
평가를 내려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1970년, 1990년, 2002년의 통
계치를 북한의 초기, 확대, 심화단계의 업종별 입지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
한 근거로써 이용하고 있다. 
<표 4-32> 초기단계의 업종별 입지요인 중요도 판단지표
 자료: 이영선,이태정,정형곤. 전게서를 이용하여 재구성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서의 북한의 도시별 공업입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입지요인 분석과 더불어 북한의 대상도시에 대한 입지여건을 함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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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즉, 앞에서 선정한 ‘토지’, ‘노동력’, ‘노동력의 숙련도’, ‘철도 및 도
로’, ‘항만’, ‘에너지’, ‘전력’, ‘용수’, 그리고 ‘국내시장 규모’ 등 9가지 입지요인이 
북한의 각 도시별로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가용 자료가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입수 가능한 통계자료를 활용하
여 북한 도시별 입지여건을 분석하였다. 
먼저 입지분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 중의 하나인 개발 가능한 ‘토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 북한사업단의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하였
다. ‘노동력’과 ‘노동력의 숙련도’를 각 도시별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시 
군별 인구분포와 사무직 노동자 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철도 및 도로’가 각 도시
별로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북한의 철도노선과 도로사
정 그리고 도로포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외에 ‘항만’, ‘에너지’, ‘전
력’, ‘공업용수’ 등에 대한 북한 도시의 입지여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
역항, 하역능력 및 접안능력, 석탄 생산량, 원유도입량, 총발전량, 발전소 현황, 
그리고 도시별 인근 하천의 현황 및 근접성 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도시별 ‘시장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북한의 도시별 
노동자 비율을 사용하였다. 국내시장규모는 도시별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므
로 활용가능 한 북한의 통계자료 중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9가지 요인들을 나타내는 지표들에 대해 앞의 절들에서 분석한 내용과 
그 이외의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의 각 도시별 입지여건을 나타내면 
<표 4-33>과 같다.  <표 4-33>을 이용하여 각 도시별로 어떤 입지요인이 양호하
며 또 어떤 입지요인은 부족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1(매우 양호), 2(양호), 3(부
족), 4(매우 부족) 등 4단계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입지요인들에 대한 4단계 구분
기준은 <표 4-34>에 나타나 있는 기준을 따르고 있다.146)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된 4단계를 정량화시키기 위하여 매우 양호에는 4
146) 이 기준은 이영선 외(2003)의 연구결과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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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양호에는 3점, 부족에는 2점, 그리고 매우부족에는 1점을 각각 부과하였다. 
<표 4-34>의 기준을 <표 4-33>에 적용하여 북한의 각 공업도시별 입지여건을 정
량화하여 나타낸 것이 <표 4-35>이다. 





















신의주 265 676,566  6.6 15 0 1  90.2 10 4.8
평양․남포 368 2,439,056 27.4 16 960 13 246.5 10 17.4
해주 624  506,139 27.6 7 240 9 100.0 5 3.6
개성 182  503.051 29.1 13 0 5 100.0 7 3.6
원산 83  484,192 33.4 10 170 10  82.4 5 3.5
함흥 370  592,554 22.2 7 450 10  62.3 7 4.2
청진 395  407,381 22.2 12 1,300 15  60.6 10 2.9
   자료: 이영선,이태정,정형곤. 전게서를 이용하여 재구성
  





















500 이상 100 이상 30 이상 14 이상 900 이상 12 이상 200 이상 9 이상 12.0이상
양호 300～500 50～100 25～30 9～14 400～900 8～12 80～200 6～9 7.0이상
부족 200～300 40～50 20～25 6～9 100～400 4～8 50～80 4～6 4.0이상
매우
부족
200 이하 40 이하 20 이하 6 이하 100 이하 4 이하 50 이하 4 이하 4.0이하
  
   자료: 이영선,이태정,정형곤. 전게서를 이용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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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에너지 전력 용수
국내시장
규모
신의주 2 3 1 3 1 1 3 4 2
평양․남포 3 4 3 3 4 4 4 4 4
해주 4 3 3 1 2 3 3 2 1
개성 2 4 3 3 1 2 3 2 1
원산 1 2 4 2 2 3 3 2 1
함흥 3 3 2 2 3 3 2 3 2
청진 3 2 2 2 4 4 2 4 1
앞에서의 업종별 입지요인 분석과 북한 도시별 입지여건 분석을 종합하여 남
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서 북한 도시별로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지를 분
석하였다. <표 4-36>는 <표 4-31>과 <표 4-35>를 이용하여 북한 도시별, 업종별 
입지점수를 계산한 표이다. 계산방법은 <표 4-31>의 업종별 입지요인 중요도 지
표에 요인별로 제곱근을 취한 후 그 값들을 <표 4-35>의 해당 입지요인별 여건의 
지표에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업종별 입지요인의 중요도 지표가 7점 
이하인 항은 특정 업종의 입지결정에 중요한 요인들이 아님을 고려하여 중요도 
점수를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하였다. 
예를 들면, 신의주 지역의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의 입지점수 계산은 
7보다 큰 값을 갖는 입지요인의 중요도 값에 제곱근을 취하여 여기에 신의주가 
갖는 해당 입지여건의 점수의 곱한 값을 모두 합한 후 9/7을 곱하면 <표 4-36>의 
첫 열의 세 번째 칸에 나타난 79라는 숫자가 된다. 9/7을 곱한 이유는 7보다 큰 
값을 갖는 입지요인이 일곱 개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점수는 최저 53에서 최고 161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지역이 그 업종을 유치하는데 유리함을 말해주고 있
다. 표에서 95이상이면 음영 처리하여 그 업종에 대한 양호한 입지여건을 표시하
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개성의 경우 현재 남북경협사업이 이미 활
발히 진행중에 있으므로 앞의 도시별 입지여건을 나타내는 <표 4-35>에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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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중치를 부과하였다. 즉 토지의 경우 2004년 4월 개성공단의 총면적인 2,000
만평 중에서 1단계 100만평 개발을 시작으로 2단계에서는 200만평, 3단계에서는 
500만 평 등 총 800만평의 공업지구 개발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므로 입지
요인 중 토지에 추가적인 가중치를 부과하였다. 또한 남한 노동자의 파견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 등을 고려하여 노동력과 숙련도에도 가중치를 부과하였다.
<표 4-36>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서의 북한의 도시별 공업입지
SIC 업종




해주 개성 원산 함흥 청진
15 음․식료품 제조업 71 119 80 76 72 84 91
16 담배 제조업 90 152 100 95 95 105 115
17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79 131 87 78 69 92 97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2 161 83 123 62 102 62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0 112 58 86 53 77 67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71 110 77 78 57 77 76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4 127 91 83 86 91 107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 148 93 120 93 94 66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89 150 109 95 102 108 127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5 143 95 90 91 99 110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5 106 70 72 64 74 76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5 125 82 82 75 86 90
27 제1차 금속산업 83 140 101 88 94 101 119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70 111 71 78 83 73 70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8 106 68 75 61 76 74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73 125 81 86 74 84 90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71 116 82 82 68 84 87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79 129 83 80 78 89 98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66 117 67 88 71 78 67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9 129 93 88 85 93 94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6 127 86 84 78 88 92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100 159 80 120 60 100 60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55 105 68 71 62 69 72
<표 4-36>의 결과를 보면, 서해안 지역의 평양, 남포, 개성, 해주와 동해안 지역
의 청진, 함흥을 제외하고는 도시별 공업입지의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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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평양․남포지역의 경우 노동집약적 업종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의 산업입
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성의 경우에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주와 함흥은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석유화학제품과 제1
차 금속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신의주, 원
산은 각각 하나의 업종에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공업 도시로 인식되어 온 해주와 원산에서 초기단계에 코크스․석유정제
품․핵연료 업종의 비교우위가 나타난 것은 도시별 입지여건과 업종별 입지요소
를 단순 교차 비교하는 분석방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각 도시별 비교우위 
업종 가운데에는 원산과 해주의 경우와 같이 다소 현실적 조건이나 일반적인 인
식과 차이를 보이는 업종들이 있다.   
2) 경제통합 확대단계의 입지유망 업종 및 입지지역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에서의 북한 도시별 공업입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입지요인의 중요도와 북한의 주요도시 입지 여건
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표 4-37>은 초기단계의 업종별 입지요인 중요도의 도출
방법과 같다. 다만 국내시장규모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대단계에서
는 남한의 1990년대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통계치를 사용함으로써 앞의 초기단계
에서의 수치와는 다른 점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표 4-38>의 입지여건은 <표 
4-35>의 평가방법과 같다. 다만 각 변수들에 주어진 가중치가 초기단계에서와는 
다르게 주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제통합 확대단계에서는 초기단계와는 
달리 북한 내부에 개혁․개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외관계 정상화 및 제
조업, 에너지, 교통운송부문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남한의 대북투
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철도 및 도로, 에너지 등에 가중치를 부
과하였고, 경의선과 동해선이 통과되는 도시(신의주, 청진 등)에 더 높은 입지 점
수를 받도록 가중치를 부과하였다.147) 특히, 개성의 경우에는 개성공단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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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공장부지 개발과 전력 및 에너지 등의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 에너지, 전력 등에 가중치를 부과하였다.



















15 음․식료품 제조업 14 10 11 10 21 17 11 17 7
16 담배 제조업 22 5 23 23 20 21 21 22 23
17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2 15 3 5 12 15 15 18 13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23 1 1 1 1 1 3 20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 22 2 7 6 6 5 10 9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1 13 6 6 5 10 9 8 8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 4 14 9 19 18 18 16 6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 19 19 2 2 4 2 4 22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3 1 22 15 23 23 23 23 1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2 21 21 17 22 20 21 15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14 7 12 9 12 12 9 14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5 7 12 16 11 19 17 14 18
27 제1차 금속산업 19 3 16 13 22 20 22 20 2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6 17 8 4 4 7 8 11 17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16 13 14 10 5 6 7 11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7 11 17 22 18 11 13 13 12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0 18 5 17 13 8 10 6 5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6 6 10 19 15 13 19 19 21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4 21 15 8 7 2 4 5 16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9 18 20 16 16 16 15 3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1 8 20 18 14 14 14 12 10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3 20 1 3 3 3 3 1 19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7 12 9 11 8 9 7 2 4
147) 원산의 경우에는 남북경제통합초기단계보다 항만의 입지여건을 감소시켰다. 그 이유는 금강산 관
광으로 인한 항만의 환경친화성 등과 같은 질적 개선을 고려한 것으로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석유
정제품 등과 같은 산업이 항만에 높은 입지여건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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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에너지 전력 용수
국내시장
규모
신의주 2 3 1 4 1 1 3 4 2
평양․남포 3 4 3 4 4 4 4 4 4
해주 4 3 3 2 2 3 3 2 2
개성 4 4 3 3 2 4 4 3 3
원산 2 3 1 4 3 2 3 4 2
함흥 3 3 2 2 3 3 2 3 2
청진 3 2 2 3 4 4 2 4 2
<표 4-39>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표 4-37>과 <표 4-38>을 이용하여 도출된 
남북경제통합의 확대단계에서의 북한의 각 도시별 공업입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 4-39>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서해안 지역에서 산업입지에 가장 유리
한 지역은 평양․남포와 개성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평양․남포지역은 업종을 불
문하고 모든 산업의 입지에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
주의 경우 초기단계에서와는 달리 경제통합단계가 진전됨으로써 섬유제품, 봉제 
등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나진․선봉
경제특구가 포함된 청진 지역은 동해안 지역에서 공업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가
장 뛰어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서해안 지역은 거의 모든 도시에서 경공
업의 입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해안 
지역은 청진과 원산 지역이 경공업의 입지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동해안 지역은 서해안 지역에 비해 중화학공업의 입지에 상대적
으로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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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9>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에서의 북한의 도시별 공업입지
SIC 업종




해주 개성 원산 함흥 청진
15 음․식료품 제조업 73 122 86 106 87 84 97
16 담배 제조업 95 158 110 137 110 105 131
17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79 131 95 117 93 92 107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5 167 105 147 105 105 105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7 121 71 102 97 78 91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70 107 81 104 75 76 85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8 130 95 115 94 91 116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 148 107 134 80 94 107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94 155 114 138 112 108 138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90 149 105 130 105 100 125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0 112 78 99 79 75 90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9 128 90 113 90 85 104
27 제1차 금속산업 88 145 106 128 106 101 128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72 115 78 104 91 75 88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3 112 78 95 81 77 94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81 130 92 118 93 88 108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77 122 88 110 92 84 100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85 137 94 118 98 90 112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71 122 80 100 81 78 94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4 134 98 120 98 93 107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8 127 92 113 89 86 106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100 143 100 139 100 100 100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59 100 76 92 70 69 85
3) 경제통합 심화단계의 입지유망 업종 및 입지지역
남북한경제통합의 심화단계에서 북한의 주요도시 공업입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업종별 입지요인의 중요도와 분석대상 도시의 입지여건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를 나타낸 것이 <표 4-40>과 <표 4-41> 이다. <표 4-41>의 도출은 앞장에서 정의
한 남북한 경제통합의 심화단계의 지표에 따라 확대단계의 입지여건에서 노동력 
숙련도, 에너지, 전력, 철도 및 도로 등의 변수에 추가적으로 가중치를 부과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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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에 비해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
이 더욱 강화되는 시점에서 동북3성과의 지역경제협력의 촉진으로 신의주, 청진 
등의 북한 변경도시와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신의주, 청
진 등의 토지, 에너지, 전력 등의 입지요인에 가중치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인민
경제활성화의 주요한 고리’로 평가하고 있는 에너지와 전력의 경우에는 현재 경
제특구 개발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성 등을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
다. 노동력의 숙련도는 이영선․이태정․정형곤(2003)이 실시한 북한과의 경제














15 음․식료품 제조업 14 10 11 10 21 17 11 17 19
16 담배 제조업 22 5 23 23 20 21 21 22 4
17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2 15 3 5 12 15 15 18 15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23 1 1 1 1 1 3 9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 22 2 7 6 6 5 10 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1 13 6 6 5 10 9 8 2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 4 14 9 19 18 18 16 8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 19 19 2 2 4 2 4 11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3 1 22 15 23 23 23 23 7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2 21 21 17 22 20 21 21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14 7 12 9 12 12 9 17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5 7 12 16 11 19 17 14 14
27 제1차 금속산업 19 3 16 13 22 20 22 20 18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6 17 8 4 4 7 8 11 16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16 13 14 10 5 6 7 20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7 11 17 22 18 11 13 13 10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0 18 5 17 13 8 10 6 12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6 6 10 19 15 13 19 19 23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4 21 15 8 7 2 4 5 5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9 18 20 16 16 16 15 22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1 8 20 18 14 14 14 12 13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3 20 1 3 3 3 3 1 6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7 12 9 11 8 9 7 2 1
교류에 대한 남한기업 설문조사 중에서 미래 생산설비의 위치선정 동기(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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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 신의주, 청진 등)에 기초하여 가중치를 부과하였다. 
<표 4-41> 심화단계의 북한 도시별 입지여건 4단계 평가
구분 토지 노동력 노동력의숙련도
철도 및
도로 항만 에너지 전력 용수
국내시장
규모
신의주 2 4 2 4 1 2 4 4 3
평양․남포 2 4 4 4 4 4 4 4 4
해주 4 3 3 2 2 3 3 2 2
개성 3 4 4 3 3 4 4 3 3
원산 3 4 3 3 3 3 3 2 2
함흥 3 3 2 2 3 3 2 3 2
청진 3 3 3 3 4 4 4 4 3
<표 4-40>과 <표 4-41>에 기초하여 계산한 결과가 <표 4-42>이다. <표 4-42>에
서 보듯이 평양은 초기, 확대 단계와 마찬가지로 전 업종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
여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평양의 경
우 남북한 경제통합 심화단계부터는 공장입지에 따른 토지의 기회비용이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보다는 IT 산업 등과 같은 
첨단산업과 연구개발단지 위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진․선봉지역을 포함한 청진은 개성과 함께 심화단계에서도 평양․남포 다
음으로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지역은 중국, 러시아를 고
려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을 위주로 한 수출중심의 공업지역으로 육성하는 
한편 물류, 관광중심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원산은 분석결과 경공업과 함께 석유정제업과 석유를 기초로 한 석유화학공업 
등에 최적입지로 나타났으나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여 봤을 때 석유화학공업 보다
는 경공업 혹은 첨단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48) 신의주는 확대단계
에서와 마찬가지로 경공업 업종이 유리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개성은 경공업
148) 원산의 경우 일부 중화학공업에 유리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강산 등을 
이용한 관광중심도시로써의 발전이 오히려 공장입지로 인한 혜택보다 더 클 수가 있다. 이에 대해
서는 제5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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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화학공업에서 입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나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개성이 풍부한 역사유적지를 가지고 있어 오히려 문화역사 관광도시
로서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표 4-42> 남북경제통합 심화단계에서의 북한의 도시별 공업입지
SIC 업종




해주 개성 원산 함흥 청진
15 음․식료품 제조업 95 128 86 116 96 88 118
16 담배 제조업 114 156 110 144 120 108 149
17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00 128 95 118 97 93 123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7 140 105 127 113 92 105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26 126 71 109 99 87 104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91 103 81 104 87 81 102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4 127 95 115 94 86 120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8 144 107 134 111 85 108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20 148 114 135 110 101 140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12 152 105 137 111 101 142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8 113 78 103 86 75 102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96 125 90 114 95 84 115
27 제1차 금속산업 106 146 106 131 106 98 137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96 118 78 107 101 74 102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2 119 78 105 91 80 102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98 128 92 113 99 87 117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93 118 88 108 96 81 107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04 137 94 122 99 91 128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0 125 80 113 104 79 80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4 138 98 122 104 92 125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7 129 92 118 99 87 118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161 161 100 161 161 121 121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74 101 76 96 85 69 92
지금까지 남북경제통합의 단계별 즉 초기, 확대, 심화단계에 따른 북한의 주요 
공업도시별 단계별 입지유망 업종 및 입지지역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
를 종합하여 보면 서해안 지역의 평양․남포와 동해안 지역의 청진은 초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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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심화 모든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성은 초기에는 
경공업에 경쟁력을 보이다가 확대단계 이후부터는 산업입지여건이 상당히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 당국이 초기단계에서부터 평양․남포와 청진
을 제외한 다른 지역 즉, 신의주, 안주, 해주, 함흥 등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인센티브 제시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4) 분석결과의 종합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도시별, 단계별로 요약하면 <표 4-43>과 같다. 평양과 
남포지지역은 전 업종이 전 단계에 걸쳐 입지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초기단계와 심화단계에서 높은 입지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봉제의복
이 심화단계에서는 순위가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제조업의 전 업종
에 걸쳐 평양과 남포지역의 입지잠재력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북한 산
업의 연구개발 중심지로서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업종의 연구개발기능
이 중점적으로 육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해주지역의 경우 전 단계에 걸쳐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와 금속부문의 
잠재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해주의 지경학적 입지여건상 이러한 
중공업업종보다는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 이후 입지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 봉제의복과 가구 등 경공업업종의 육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성지역의 경우 봉제의복과 출판․인쇄 등 경공업 업종들이 전 단계에 걸쳐
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성공단을 경공업중심의 공단으로 개
발할 경우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신의주지역의 경우 개성과 비슷한 경공업 업종들(봉제의복, 가구, 가죽)이 입
지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의주가 개성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는 제조업부문보다는 다른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산업발전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
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개성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산지역의 경우에는 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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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상대적으로 입지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확대단계 이후에는 
봉제의복이나 가구, 전자부품 등 다양한 경공업 업종들이 높은 입지잠재력을 나
타내고 있다. 
함흥지역의 경우에는 경제통합의 전 단계에 걸쳐 중공업부문의 업종들(코크
스․석유정제품․핵연료, 금속, 화학제품)의 입지잠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이러한 중공업 업종들의 기술 고도화나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통한 산업발전 
모색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진과 나진․선봉지역은 함흥지역과 유사하게 중공업부문의 업종들이 높은 
입지잠재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함흥지역과는 차별화된 이 지역의 산업발
전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지역에서는 함흥지역과는 달리 전자부
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그리고 섬유 등 경공업부문의 입지잠재력도 높게 나타
나고 있는데, 이러한 입지잠재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함흥지역과 차별화된 산
업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9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업종별 입지잠재력 결과를  
9개도를 중심으로 입지잠재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 대체
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시별 입지잠재력
결과가 타당성과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계량적 분석결과가 갖는 한계에 대한 주의도 요망된다. <표 
4-43>에서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 개성과 해주 그리고 원산의 주요 제조업종
으로서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가 제시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제조
업종별 입지요소와 도시의 현재 입지여건을 단순 비교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두 도시 모두 초기단계에 이러한 업종이 유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본 절에서는 북한 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공업의 입지여건만을 고려하고 
있다.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했지만 개성과 원산의 경우에는 공업입지에 따른 편
익보다는 관광산업으로의 개발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수가 
있다. 이처럼 관광, 물류 등과 같은 서비스 산업은 분석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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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업도시별 발전전략에 있어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앞의 분석결과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시켜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한 북한 공업도시의 산업구조 재편전략과 인프
라 확충전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4-43> 북한의 주요 도시별, 단계별 입지잠재력 




①봉제의복 및 모피 
②가구 및 기타제품 
③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④출판․인쇄 
⑤화합물 및 화학제품 
⑥금속 ⑦섬유외 전업종
①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②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③고무 및 플라스틱 
④출판 및 인쇄 ⑤금속 
⑥가구 및 기타제품 













②출판 및 인쇄 ③금속 
④화합물 및 화학제품 
⑤봉제의복 및 모피 
⑥가구 및 기타제품 






⑦자동차 및 트레일러외 2개업종
개성
①봉제의복 및 모피 
②출판․인쇄 
③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
료
①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⑥봉제의복 및 모피외 14개업종
신의
주 ①봉제의복 및 모피
①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②가구 및 기타제품
③가죽 가방 및 신발
①가구 및 기타제품
②봉제의복 및 모피





원산 ①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①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②금속 
③봉제의복 및 모피 
④화합물 및 화학제품
⑤가구 및 기타제품 
⑥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①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②봉제의복 및 모피 
③금속 















①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②금속 
③화합물 및 화학제품 
④펄프․종이 






⑤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④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⑤자동차 및 트레일러
⑥섬유제품
⑦가구 및 기타제품외 12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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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 비철금속 전기․전자, 섬유, 금속
전기․전자, 섬유 
조선, 비철금속 비철금속, 전기․전자




























비철금속 해주공업지구:정밀기계 시멘트 (기계, 시멘트)





































양강도 - - - -
  
 주 : 한국토지공사. 1999. 「통일후 산업구조 개편 및 입지구상」. p185.
      전경련. 2000.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p150.
      김명식. 2000.“남북협력시대를 위한 지역발전전략”. 「월간 국토」.  
자료: 이상준 외. 2003. 「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국토연구원.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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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도시의 물류․관광산업 잠재력
1) 물류입지의 잠재력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물류지향형 도시는 지역경제권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시스템에서 지역경제권의 주변국가에 물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지역이 물류 지향형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
심항만과 중심공항, 물류단지, 주변국가와의 접근성 등이 필수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적 측면에서 평가하면,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채택은 주변국에
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결과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가치의 일부를 흡수하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토면적이 좁고, 인
구가 적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는 영토소국들에 매우 효과적인 국
가발전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와의 교역에 유리한 지경학적 잠
재력을 가진 지역에 물류중심의 수출복합단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4-45> 북한의 물류거점 대상 지역
주요 거점 잠재력 및 기능
개  성 
남한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인천공항 등과 연계한 수도권지
역 물류의 보조기능 수행 가능
남  포 
평양과 인접한 서해안의 중심항만으로 북한이 남한 및 중국과 교역을 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물류거점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큼
신의주  남한과 중국 동북부지역을 잇는 육상운송의 중심 
원  산
배후에 북한 최대의 아연생산공장(문평제련소)이 위치하고 있는 등 중공
업제품 위주의 물류처리에 유리한 입지조건 구비
청진, 나진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을 연결하는 화물중계기지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높
아 화물환적 등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주 : 이들 지역중 남포, 원산, 청진, 나진 등 무역항은 화물의 입출항, 컨테이너 하역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테이너전용부두를 확충하고 크레인 등 하역장비를 개선하는 등의 항
만시설 현대화 추진
자료: 한국은행. 2003.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남북경협 추진방안”. p29.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북한의 동해 철도상에 있는 원산, 함흥, 김책, 청진, 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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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향후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어 본격적으로 유럽과의 물류를 담당하게 된다
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중국과 연결되는 신의주, 안주, 순천, 평양 
등의 도시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물류중심도시로써의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관광산업의 잠재력
관광산업의 입지는 각 국가가 고유하게 가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
소에 의해 경쟁력을 가지게 되므로 여기에서는 북한의 관광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북한의 지세는 험하고 고산지대가 많아 높은 산, 험준한 길과 도로, 급류, 깊은 
계곡, 삼림 등으로 대표된다. 동부, 북부지역은 높은 산, 고원으로 형성되고 서부
지역, 남부지역은 완만한 산세, 준평원으로 이루어지고 수량이 풍부한 긴 강이 
흐른다. 이렇게 수려한 자연풍경과 웅장한 산악 등 관광지개발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조류영향과 파도의 
침식작용이 심한 데다 산지가 해안까지 접근하고 있으므로 해안에는 해식애, 해
안단구, 파식동, 사주, 사빈, 석호, 육계도 등 독특한 지형이 형성되어 천혜의 관
광지를 이루고 있다. 
특히 강릉북부의 동해안은 화강암, 화강 편마암, 편마암 등 풍화작용에 잘 부
서지는 암석의 분포로 인하여 사주, 사취, 석호 및 육계도가 발달하였고 때로는 
해금강과 같은 해식애가 나타나고 있어 절경을 이룬 곳이 많다. 그 외에도 북한
에는 산림, 동식물 등 희귀종이 많고 온천을 비롯한 호수, 천연동굴, 풍광이 아름
다운 명산이 많아 관광개발지로서의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춘 곳이 풍부하다.
이처럼 내륙․해안지역에 분포해 있는 자연명승지와 평양, 개성, 함흥 등을 중
심으로 하는 문화사적지 및 함경북도 경성군 일대와 황해도 동부지역에 주로 집
중되어 있는 온천휴양지가 북한의 주요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1996년 
이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개발구, 함경북도 회령‧온성 등 국경도시 중심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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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강지구, 평안북도 신의주 중심의 압록강 유역, 함경북도 칠보산 등을 4대 관광
지구로 개발해 왔는데, 이중 세 곳이 나진‧선봉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표 4-46> 함경북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 관광루트
구분 관    광    루    트 소 요 기 간 
1 훈춘­권하­선봉­나진 당일코스, 1박2일, 2박3일
2 옌지­회령­청진­평양­선양 4박 5일
3 옌지­회령­평양­묘향산­개성­판문점­평양­신의주­단둥 6박 7일
4 옌지­회령­평양­묘향산­원산­판문점­평양­회령­옌지 8박 9일
국토연구원의 선행연구(이상준외 1999)에서 북한의 권역별 관광자원을 자원
성, 접근성, 시장성 및 보완성측면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남포가 포함된 평
남권역과 개성이 포함된 황해도권역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금강산과 원산이 포
함된 강원도권역과 나진․선봉이 포함된 함북권역도 비교적 양호한 잠재력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7> 북한의 권역별 관광잠재력 평가 
권역 포함지역 자원성 접근성 시장성 보완성 종합평가
함북 청진․함북․양강일부지역 A A B+ B B+
자강 만포․자강도 C+ C C C+ C
함남 흥남․함남․양강일부지역 B B B B B
평북 신의주․구성․평북지역 B A B+ A B+
평남 남포․평양․평남지역 B A A A A
황해도 해주․개성․황해도지역 A A A A A
강원 원산․강원도지역 A B B A B+
 주: 자원성은 명승명소, 문화사적, 휴양온천, 해안 등의 입지를 고려
     접근성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기반시설을 고려
     시장성은 권역별 주요 도시의 인구규모 고려
     보완성은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개발정도를 고려      
자료: 이상준 외. 1999. 「북한지역 권역별 발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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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광자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양은 모란봉을 중심으로 한 문화사적들을 중심으로 관광잠재력이 높다. 대
동강상류지역인 성천군에는 무산십이봉, 춘풍산, 성천금강, 천성산이 있고 양덕
군에는 덕만대, 재령산 등이 있으며, 명소로 성천 강선루(관서팔경), 성천온천 등 
온천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평양과 근접한 남포는 와우도가 유명한데, 이곳은 
해안호로서 관광개발의 잠재력이 높다. 
해주를 중심으로 한 황해남도지역의 경우 명승지로는 장수산, 구월산, 수양산, 
석담구곡, 몽금포, 구미포 등 산과 계곡이 있으며, 고적으로는 해주 9층탑, 부용
당터 석빙고, 수양산성, 소현서원, 현암, 월정사, 강서사, 안악고분 등이 있다. 
개성에는 명승지로 박연폭포, 자남산, 송악산 등이 있으며, 성곽은 발어참성 
개성내성, 만월대터, 수창궁터, 목청전 고건축물로는 개성 남대문, 개성첨성대, 
선죽교, 숭앙서원, 개성성균관, 개성관덕정과 다수의 왕릉이 있다. 
<그림 4-11> 개성 민속여관 전경
자료 : KBS 영상사업단. 2000. 「오늘의 평양II」. p158-159.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평안북도지역에서는 묘향산과 석숭산이 주요 관광자원
이다. 묘향산은 평양과 신의주에서 도로와 열차로 접근가능하며 외국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이 확보되어 있고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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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숭산은 의주의 금강산이라 할 정도로 경승이 아름답다. 
원산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지역에서는 금강산과 원산의 송도원 해수욕장을 비
롯하여 동해안을 따라 곳곳에 아름다운 해안경관이 풍부하다. 호반관광자원으로
는 시중호, 동정호, 천아포, 국도 그리고 삼일포, 해금강이 있고, 해안관광자원으
로는  총석청, 금란산, 수중송도, 기암해벽 등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 항만관광자원으로는 원산항과 천연의 항만을 갖춘 고성의 장전항
은 만내에서 수상 레크레이션에 유망하며, 온천휴양관광자원으로는 온정리를 중
심으로 한 온천 개발 여건이 좋으며, 내륙휴양관광자원으로는 금강산의 내륙관
광을 위한 내금강구역 등이 있다. 
함흥을 중심으로 한 함경남도지역에서는 부전고원, 백운산, 다양한 해안호 등
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부전고원은 개마고원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장대한 고원풍경과 부전호반 등으로 대한 8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
고 있다. 이 고원에는 산간호수로서 장진호와 부전호가 있으며, 여름철 피서지와 
겨울철 동계스포츠 중심지로서의 개발잠재력이 높다. 백운산은 경승지로 폭포, 
사찰 등이 있으며, 고구려 백운성터가 있다. 그리고 인근 천불산은 기암괴석과 
숲으로 덮인 명산이며 천불동은 금강산 만물상에 비견되는 경승지이다. 
청진과 나진․선봉을 중심으로 한 함경북도지역은 강원도와 더불어 북한내에
서 가장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서부의 백두산149), 동부의 칠보산 등 산악
관광자원이 풍부한데, 특히 백두산 연봉과 천지, 삼지연, 백두온천, 무포계곡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관광자원 잠재력이 대단히 높다. 
백무고원은 동계스포츠 관광, 산간도로와 철도(백두림철선, 백무선), 산악관광
(등반, 탐사, 학술조사 등), 자연박물관(2천여종의 고산식물서식), 국제생물보호
구역, 백두산 연봉과 천지, 삼지연, 청봉, 침봉, 남포태산, 이명수, 백두온천, 무포
계곡 등으로 유명하며, 칠보산(659m)은 해안과 인접한 명산으로서 수많은 경승, 
폭포, 숲, 기암, 온천 등이 유명하다. 칠보산은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 등 3개 구
149) 2000년 4월 카페리를 이용하여 속초-자루비노(러시아)-훈춘(중국)을 연결하는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한국의 동해와 러시아 극동지역, 그리고 중국의 동북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 및 관광노선이 
개설되었다(옌지까지의 거리 단축효과: 기존의 1,669km→764km로 905km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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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북한 명승지 1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76년에는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주을온천은 온천휴양지구로서 유명하며 해수욕
장과 해안휴양소로 청진시 용현, 김책시 성진, 명천군의 황진 등이 유명하다. 
<그림 4-12> 백두산 천지의 케이블카
자료 : KBS 영상사업단. 2000. 「오늘의 평양II」. p9.
<그림 4-13> 칠보산 전경
자료 : KBS 영상사업단. 2000. 「오늘의 평양II」. 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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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광산업은 기초인프라가 너무 열
악하여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관광산업과 관련된 
기초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북한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그 어떤 산업보다도 
유망하여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제통합이 가속화될수록 북한의 경제성장을 견인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선정한 9개 주요 도시가운데 관광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가장 높은 도시는 역사관광측면에서 개성과 평양 그리고 자연관광측면
에서는 원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나진선봉이나 신의주 역시 백두산, 
칠보산, 묘향산 등 주변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거점 도시로서의 잠재
력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48> 북한의 지역별 관광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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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상준 외. 2000. 「북한지역의 권역별 발전구상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92
<그림 4-14> 북한관광지도
 자료: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www.kn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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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  H   ․  A   ․  P  ․  T  ․  E  ․  R  ․  5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방향
여기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된 북한의 도시지역 산업발전 방향과 제4장에서 분석된 도
시의 제조업 및 물류관광산업의 잠재력을 토대로 주요 도시별로 산업발전 방향을 제




평양은 북한내 정치․경제․문화 및 교통의 중심지이며, 최대 공업도시이다.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로서 역사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발전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유명 고
등교육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어 인력자원측면에 있어서도 여타 지역에 비해 강점
을 갖고 있다. 
현재 평양시 및 인근지역에는 전기․전자공업을 비롯하여 정밀기계공업, 철강
공업, 방직공업, 식품공업 등 중공업과 경업공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
통합 초기단계에서는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공장 및 기
업소의 설비 개보수를 통하여 생산가동률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전기․전자 및 
섬유류 위탁가공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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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업종별 입지잠재력분석결과 제조업의 전 업종에 걸쳐 평양의 입지잠재력
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결과에 따른 업종선택보다는 업종별 연
구개발 기능의 입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 이후에는 평양의 중화학공업 및 경공업 관련 공장․기
업소들을 인근 지역에  단계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평양시에
는 첨단과학기술산업 및 관광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150) 즉, 이 시기에는 전통적 제조업이나 오염발생산업들은 타 지역으로 이전
시키면서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 및 나노기술 등과 같은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산업연구단지를 평양시내에 조성하고, 해당
부문의 업종을 중심으로 외자유치 및 기술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 
평양의 경우 인구, 관광자원 그리고 도로, 공항 등과 같은 인프라 시설, 경제집
중도 등을 고려할 때 ‘종합 지향형’ 도시151)로의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남북경제통합 심화단계에 평양은 한반도 북부지역의 경제중심지이자 
국제금융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평양에 제
2의 증권시장 및 선물시장 개설, 국제금융기관의 유치 등을 통해 한반도 지역이 
동북아경제중심지로 부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성공할 경우 평양은 첨단산업, 문화관광산업, 연구기술개발단지, 국제금
융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북한지역 경제발전의 핵심거점이자 동북아경제협력의 
거점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150) 중장기적으로 평양은 첨단과학기술 및 관광중심도시 나아가서는 국제금융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한
다는 점을 감안해서 산업구조 재편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화학공업이나 단순노동집약
형 산업들은 인근 내륙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이나 생명공학산업 등의 첨
단과학기술형 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 또한, 평양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관련 업종, 
즉 호텔업, 여행사, 유통업 등이 입지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151) 일반적으로 종합형 도시는 수출형 공업단지(경공업, 중화학공업) 지향형 도시, 물류 지향형 도시, 
문화관광 지향형 도시,  연구개발(첨단기술) 지향형 도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제 5장∙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방향  195
2) 인프라 확충 방향
평양지역은 북한내 교통의 중심지로서 현 시점에서도 여타지역과의 연계교통망
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고속도로는 평양-남포, 평양-순안, 평양-원산, 평양-개
성 등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개설된 평양-남포고속도로를 제외한 여타 고속도로
는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기존 노선의 개보수와 함께, 평양-신의주, 평양-
청진, 평양-백두산 등의 추가적인 고속도로 노선의 개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 이후 이 지역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평양 우회도로 건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덕천～강동 등 남북방향 우회도로 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급증할 물류수요에 대응하여 평양주변에 물류센터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5-1> 평양의 도로
자료: 안경수. 2004. “북한의교통시설현황 및 남북 도로교통망 구축방안”. 남북도로포럼 세미나 
발표자료. 교통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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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평양-향산간 고속도로 
자료: 안경수. 2004. “북한의교통시설현황 및 남북 도로교통망 구축방안”. 남북도로포럼 세미나 
발표자료. 교통개발연구원.
철도의 경우 단계적으로 경의선의 복복선화를 비롯하여 기존노선의 개보수 및 
새로운 노선의 건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평양지역이 북한내 경제중심지, 물류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양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순안국제공
항은 공항확장 및 시설 정비와 더불어서 국내외 항공노선의 증편을 통해  명실상
부한 국제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신의 경우 최근 국내통신망의 현대화를 위해 광케이블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데, 평양-함흥, 평양-남포, 평양-나진간 통신망이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향후 평양‧남포지역의 국내통신망은 급속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현재 남한과는 평양-판문점-서울을 통할 수 있는 전화선이 존재하고 있는 데 
단계적으로 연결회선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경
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시범사업 위주로 통신연계의 기반을 구축해 가고 남북경제
통합 확대단계 이후에 통신연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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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포
1) 산업발전 방향  
남포는 대동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양과 함께 북한의 최대공업지대를 
이루고 있다. 남포에는 중기계 및 조선공장, 비철금속공업, 화학공업 및 유리공업 
등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다. 남포는 평양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중화학공업 업종
의 공장․기업소들은 내륙의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수출위주의 경공업 업종
들, 즉 섬유류 공장이나, 신발공장, 전기․전자자부품 공장들을 집중 유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다만 항구를 갖고 있는 여건상 조선공업은 부분적으로 유지, 발
전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 남포는 조선․중기계․비철금속 등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 시설들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무역항으로서의 입지를 활용한 수출위
중의 경공업제품들의 생산 및 수출가공기지로서의 기능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남북경협측면에서 ‘기술산업특구(가칭)’를 조성하는 것을 적
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이 ‘특급시’로 지정한 항구구역, 와우도
구역에 첨단 전기․전자 기계중심의 ‘기술산업특구(가칭)’ 조성하여 이 지역에 조
성되어 가동중인 평화자동차 공장을 중심으로 자동차관련 기계, 전기․전자 부문
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대북진출의 핵심 전진기지로 활
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 산업의 핵심지대라 할 수 있는 평양-평남공업지대의 관문인 남포
에 남한기업들의 연구․개발․생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남북경협기반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중소기업 중심의 개성공단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대
기업 중심으로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통합 확대단계 이후에는 오염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공업이나 기계공장
들을 내륙지역으로 이전시키면서, 물류 및 관광위락도시로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내 최대의 무역항이자 중국, 남한과의 교역거점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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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할 때 물류관련 업종들이 남포에 위치하여 동 지역을 물류중심지로 발전
시킬 필요도 있다. 남포는 남포항을 통해 인천항과 중국의 청도, 대련과 연결될 
수 있어서 동북아경제협력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
이다. 따라서 남북경제통합 심화단계에 남포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R&D기능을 
가진 첨단기술단지와 물류․무역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술산
업특구' 주변지역에 주거기능 및 국제비즈니스 기능 중심의 중소규모 신시가지
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남포와 평양 및 평안남도지역의 산업연계측면에서 남포와 평양의 정보기술관
련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며, 남포-평성(대학연구도시)-평양간의 기술-
인력-산업 연계망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순천, 안주, 개
천 등 평안남도 북부지역의 중공업 구조개편 및 현대화 추진에 남포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포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의 활용측면에서 인근 강서군의 문화유적지
와 와우도 인근의 자연경관 및 레저시설을 활용한 관광․위락기능도 남북경제통
합 초기단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인프라 확충 방향
북한 최대의 공업지구인 평양공업지구를 배후에 두고 있는 남포는 교통의 요
충지로서 해상수송, 철도운송, 도로교통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지만, 평양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시설들이 노후하여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태이다. 남북경제
통합 초기단계에 수출중심의 경공업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 및 
배후도로와 남포주변지역 연계도로망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우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평양-남포간 고속도로의 입체화를 비롯하여, 평양
-남포간 1급도로의 일부 미포장 구간의 포장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남포항
이 수출중계지, 보세가공구 등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남포항의 배후 도로망과 철도망의 개보수 및 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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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가공구나 물류센터 등을 남포에 설치하고, 또 이것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
서는 남포항의 하역능력 확충을 비롯한 대대적인 항만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포항은 북한내 제1의 무역항이지만 항만시설의 노후화, 컨테이너 전
용부두의 부재, 하역시설의 노후화 및 하역능력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포시의 생산활동이 활성화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다. 
항만시설의 노후화는 생산성 저하와 물류비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설 개보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 역시 남포항 
기본계획안을 통해 5만톤급 선박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항만시설 서쪽의 율도
부근의 수역을 매립하여 연장 4.36㎞의 항만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
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항만시설을 대동강 북쪽에 확충함으로써 육상운송시설과의 
연계성 제고를 추진중에 있다. 
남포항의 전략적 중요성과 향후 물동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2011년까지 컨테
이너 전용부두 3선석, 기타 잡화부두 5선석 등 모두 8선석이 추가로 개발될 필요성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컨테이너 부두 1선석을 우선 개발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152)   
산업생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기
되고 있다. 남포의 경우 주위에 석탄산지가 분포하고 있고 바다에 접하고 있어 갑문
시설에서의 수력발전이 가능하며 지방의 발전소로부터도 전력을 공급받는 등 상대
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설비의 개보수를 통한 
발전용량 확대와 양질의 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남포-평양지역의 3개 화력발
전소 중에서 12월발전소와 동평양발전소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 이후에 완공되
어 개보수의 필요성이 낮지만, 평양발전소는 1970년에 완공되어 전면 개보수나 신설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도 미림갑문발전소, 봉화갑문발전
152) 이상준,박영철,이성수 외. 전게서.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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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남강발전소 등이 모두 노후화되어, 시설 현대화와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3. 해주
1) 산업발전 방향 
해주는 남북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관계
가 도시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북경제교류가 활
성화되고 남북경제통합이 진전될수록 남한과 인접한 해주의 지리적 특성은 도
시발전의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냉전시대에 불이익을 받았던 도
시가 교류협력시대에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해주는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개성과 함께 남한기업들이 대북투자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의선이 연결되고 도로가 개통될 경우 해주는 물류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 해주는 기존 산업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방직․섬
유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공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해주항을 이용한 
서해안 지역의 제2의 수출기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서울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수도권내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기업들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부 경공업제품의 경우 육로를 통한 남한 내수시장 진출을 추진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업종별 입지잠재력 분석결과 확대단계 이후에
는 봉제, 가구, 출판 등 경공업관련 업종의 입지잠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경제통합 확대단계 이후에는 단순 제조업 보다는 부가가치가 큰 제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주는 인접한 개성과 
연계해서 전기․전자공업 및 반도체산업 등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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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서해연안의 주요 수산거점 도시이며, 풍부한 자연관광자원도 갖고 있
다. 따라서 해주는 공업기능과 함께 수산기능과 관광기능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산물가공과 식품관련 기업의 유치를 경
제통합 초기단계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고, 개성과 연계해서 서해연안의 관광거
점 으로서 발전시켜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인프라 확충 방향
해주는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지역과의 연계교통망이 낙후되
어 있다. 사리원-해주-남포 등을 연결하는 1급도로 외에는 대부분 비포장도로이
다. 따라서 이 지역은 도로 확충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서 개성-사리원-해주간 고
속도로, 해주-평양 고속도로 등의 추가 노선의 건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지역내 교통연결의 개선 측면에서 개성～해주～옹진, 사리원～장연, 장연～
해주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의 시설 확충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철도의 경우에는 경의선과 기존의 사리원-해주, 해주-옹진 노선을 연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해주로서는 경의선이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경의선과 지역철도의 연결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주항은 북한 서해안의 제2항구로서 현재는 군사
항이지만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될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
히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고 해주지역에도 공업단지가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의 수
출물량 처리를 위한 역할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해주항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두하역물량 처리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남포항과 북한내 여타지역간의 원활한 화물운송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계수송망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해주항은 하역능력이 
현재 240만톤, 접안능력이 1만톤에 불과한데, 하역능력 및 접안능력을 단계적으
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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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성
1) 산업발전 방향 
개성의 산업발전은 시 외곽에 조성될 개성공단의 제조업과 관광산업을 중심으
로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53) 
(1) 개성공단의 개발방향
개성공단은 입지 여건 및 배후도시 기능, 남한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볼 때 향
후 발전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성은 경의선이 복원될 
경우 사리원-평양-신의주를 거쳐 중국횡단철도(TCR)로 연결될 수 있고 서울 및 
경인지역과 인접해 있어 부품, 반제품 등 원자재 조달과 정보 취득이 용이하다. 
그리고 남북이 전력, 철도, 도로 및 용수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갖추
고 있어서 수출가공기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업
종별 입지잠재력 분석결과에서도 개성은 경공업관련 업종들의 입지잠재력이 대
체로 높게 나타났다.  
개성공단의 개발방향과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반
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개성공단을 당초 개발규모(공장부지 800만평)대
로 대규모 공업지대로 개발하여 향후 경기도 북부지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을 
연결하는 산업벨트로 발전시켜나가자는 견해가 있고, 둘째, 개성공단은 남북교
류협력의 교두보 차원에서 활용하되 지나친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자는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와 관련하여 북한의 향후 공업지대 개발 수요와 남북경협 수
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의 개발규모 800만평(26km2)은 
153) 개성의 경우에는 몇 개의 공업업종에서 입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나 풍부한 역사유적지
를 가지고 있어 문화역사 관광도시로써의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발전전략 
수립을 분석을 위해서는 개성에 공업단지를 형성함으로써 얻는 편익과 이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
는 비용간의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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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7개 국가산업단지와 비교해 3번째 규모이며 수도권의 반월공단(15.4km2)
보다도 큰 규모이다. 대규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 남한 경공업 기업들의 투자수요를 반영한 
공단으로 개발하되, 확대단계 이후에는 남한 수도권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도모
하는 기술집약적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개발을 
통해서 고용을 통한 직접적 이익외에도 향후 북한 경공업의 구조 개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개성공단 개발은 남북경제통합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수도권과의 산업
적 연계구도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도 서북부인 파주에서 필립스
-LG의 대규모 LCD공장(51만평)조성이 추진되고 있다154) 이러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산업개발이 개성공단 개발이 산업적 연계성을 확보해야만 장기적으로 산
업투자의 중복이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통합
의 확대단계 및 심화단계에 가서 북한 황해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거점으
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배후에 특화 농공단지를 개발하여 특구와 보완
적 산업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핵문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사업 추진과정에
서의 정치․군사적 돌출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산업단지 
운영경험이 부족한 북한의 현실, 일부 제도적 장치 운영 미숙 등으로 기업경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
지 및 판로개척 문제, 전략물자 반출 제한 등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따라서 개성
공단 제품의 대미시장 수출 및 전략물자 반출입 등에 관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및 해제 등이 개성공단사업 성공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북한 스스로 핵무기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선결과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154) 필립스-LG공단은 파주시 월롱면 일원에 100억 달러(네델란드 필립스 50%, LG 전자 50%)를 투입하
여 512천평(공장용지 338천평 : LPL 299천평, 관련 기업 39천평)의 공단을 개발함으로써 2008년까




공단개발 및 배후단지 개발과 더불어 개성지역의 고려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을 초기단계부터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이미 개성관광실
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05년중에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남한 수도권지역의 풍부한 관광수요를 흡수해 낼 수 있는 개성관광이 본격적
으로 이루어질 경우 공단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 이후에 개성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주변지역으로 이전
시키면서, 기존 관광자원 외에 공연장, 전시관, 박물관 등을 추가로 건설하여 문
화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성과 판문점은 북한이 
1987년에 선포한 ‘대외관광지역’ 중 하나이며, 이밖에도 정방산(황해북도 봉산), 
구월산(황해남도 은율) 등도 주요 관광개발지구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관
광활성화정책이 가시화될 때 이 지역은 북한의 주요한 관광지로 부각될 가능성
이 높다. 
개성은 서울에서 78km거리(1～2시간소요)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에 유리
하며 현재에도 연간 300만명 정도가 임진각, 제3땅굴, 판문점 등 경기도 안보관
광지를 관광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2002)과 남성욱(2004)의 관련수요 추정에 
따르면, 개성관광은 초기단계에 연간 45만～50만명,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간 120
만명 이상의 관광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
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개성공단 개발도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상
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 이후에는 개성의 문화유적과 강화도 문화유적, 철원지
역의 문화유적을 연계하는 남북문화관광루트 개발하고, 개성관광을 기반으로 강
화도, 백령도, 남포, 신의주를 연계하는 서해안문화관광벨트 구축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환황해권의 역사관광루트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개성-강화도
지역의 역사관광자원과 중국 연안지역의 역사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
발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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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확충 방향
개성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남북한 경의선 철도․도로
다. 경의선 철도․도로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개성은 인천․부산항으
로 들어오는 물자를 대륙으로 운송하고, 대륙의 물자를 인천․부산으로 연결하
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성은 육로를 통해 인천의 국제공항과 항만
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성과 서울․인천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하는 한편, 해
주․원산 등과 개성간의 도로망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개성과 평양
간은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있어서 비교적 여건이 양호한 편이지만, 타 지역과의 
연결도로망은 취약한 상태이다. 한편, 개성이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
행하기 위해서는 검역․통관 등의 인프라와 개성공단 부지내에 물류단지를 조성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경의선 철도․도로를 통해 남북경제교류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될 경우 개성지역이 물류거점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될 것이
다. 이에 대비해서 공단부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개성의 인근에는 수력발전소가 없으며 유일하게 해주시멘트공장 전용 화력발
전소가 있다. 이 때문에 개성의 전력사정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나 남한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남한으로부터 송전을 받을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미 남북한 이 상업적 방식의 전력지원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개성의 전력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통신의 경우 여전히 남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
는데, 개성이 남한기업 전용공단이 특성을 고려한다면, 제3국 경유의 통신망보다
는 남북한을 직접 연결하는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물류기능을 제대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
도권의 적극적인 교통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 우회 철도 건설은 남북
경제통합 확대단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수도권 
북부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개성공단과 인천공항 및 인천항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망 건설도 이 단계에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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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의주 
1) 산업발전 방향 
신의주는 북한 최대의 경공업 밀집지역 가운데 하나이며, 중국과 교역 창구로
서 기능하고 있는 도시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기계공업, 방직공업, 섬유공업, 제
지공업, 화학공업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이 추진중이다. 
신의주의 경우에는 특별행정구 개발과 관광산업 개발을 중심으로 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신의주는 홍콩에 버금가는 자율성을 부여받
았다는 점을 도시산업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통합 초
기단계에는 기존 산업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경공업 개발을 적극 도모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조업 업종별 입지잠재력 분석결과 신의주
에는 봉제, 가죽, 가구 등 경공업부문의 입지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 신의주에 대한 우리 민간기업의 투자수요는 많지 않
으나 섬유, 의류, 신발 등 경공업부문의 일부 국내기업의 투자를 신의주에 유치
가 가능할 것이다.155) 그리고 초기단계부터 신의주와 압록강 하구지역의 자연경
관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신의주-백두산 또는 
평양-묘향산-신의주 등 연계 코스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경협 확대단계 이후 신의주는 관광․물류와 더불어서 정보기술과 연관된 
기계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단동지역과 차별화된 산업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현재 북한은 신의주를 국제무역, 금융, 가공업 중심의 특구로 개발하
고자 하나 국제금융의 발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의주는 지경학적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의 동북3성 지역으로 한국기업들이 진출하
는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확대단계 이후에는 신의주와 단
동의 연계개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단동은 신의주에 비
155) 2001년말 기준으로 482개의 외국기업이 단동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기업이 143개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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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업부문의 현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동의 공업구조 재편 경험을 북한이 공유할 수 있다면, 향후 북
한의 공업부문 현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산업구조로만 비
교한다면 단동과 신의주는 커다란 보완관계에 있지 않지만 양 도시는 기능적으
로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항만, 공항, 전력 등 기반시설에 있어 단동지구는 신의
주지구보다 월등하게 발전되어 있고 만약 양 도시가 협력적 발전을 도모한다면 
위와 같은 기반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156) 
확대단계 이후에는 관광산업 육성 측면에서 중국 단동 및 동북3성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국제관광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중인 신의주관광을 더
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국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단동을 비롯한 동북3성의 관
광수요를 흡수해 낼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나진․선봉과의 역할분담도 필요할 것이다. 
2) 인프라 확충 방향
신의주가 특별행정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단동과의 연결교통망
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양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도로망도 확충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은 신의주 특구 개발을 위해 압록강 철교인 `조-중 우의
교(中-朝 友宜橋)' 동남쪽에 새로운 교량을 건설할 계획이다. 향후 신의주특별행
정구 개발이 보다 확대되고 경의선의 복원에 따라 철도를 이용한 남한화물의 대 
중국 수출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인 교량건설도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
은 남북경제통합의 확대단계 이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의주가 대외교역 창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평양-신의주, 신의주-강계 등
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향후 단계적으로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경제
156) 현재 중국은 단동을 경공업생산, 관광, 무역, 첨단과학을 중심으로 한 특구로서 발전시킬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신의주와 단동은 거시적 차원에서 물류-교역기지 구축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되 
단동은 주로 제조업과 유통기능에, 신의주는 교육-연구․개발, 관광, 업무서비스기능에 특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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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확대단계 이후에는 신의주-안주 고속도로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 당국은 연장 70㎞의 신의주-묘향산 고속도로를 건설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신의주지역에는 신의주항과 용암포항이 있는데, 두개 모두 소규모 항만으로 
연해 단거리수송 및 철도운수의 보조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단계
에 신의주는 중국 단동의 동항을 대외무역 창구로 활용하면서, 산업개발 수요를 
고려해 가면서 철산군에 위치한 용암포항을 대형 선반의 출입이 가능한 항만으
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용암포항을 준설․확장하고 대동항과
의 피더선을 운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신의주에는 신의주공항과 구성공항이 있는데, 모두 소형의 군용비행장이
다. 초기에는 신의주에 공항시설의 필요성이 시급하지는 않지만,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 이후에는 국제공항의 건설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6. 원산
1) 산업발전 방향 
 원산은 기존의 조선공업이나 기계 및 화학공업에 비해 방직․신발․수산업 
및 수산업 가공업 등이 상대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업종별 입지잠재력 분석결과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중공업의 입지잠재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확대단계 이후에는 경공업관련 업종들의 입지
잠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원산의 제조업부문이 중공업보다는 경공
업 중심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섬유 및 수산업을 중심으로 경공업 활성화
가 산업발전의 기본구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157) 그리고 이 단계에는 금강산관광
157) 이러한 측면에서 인화지, 감광지 등 100여종의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원산화학공장 등 원산에 
제 5장∙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방향  209
지구와 연계한 관광사업과 소규모 수산가공단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부터는 환동해권의 관광, 무역, 수산가공 거점과 동시
에 북일경제협력의 거점으로서 원산의 산업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확대단계 이후 원산은 일본기업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수출중심의 경공업
과 조선공업158), 관광업과 함께 물류의 중심지로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원산항과 장전항(금강산)이 있는데, 원산항은 일본 니가타와 
정기노선이 운행중인 국제항으로서 향후 접안 및 하역능력을 제고시킨다면 동해
안지역의 중심항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원산은 북일간의 교역이 정상화될 경우 의류, 섬유, 가전․전기 등의 위
탁가공 무역의 거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원산에 일본전용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
한의 주요 대일 수출품은 농수산물, 의류, 전기․전자기기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
은 차량, 전기전자기기류, 양모 및 그 직물, 보일러 및 기계류 등이다. 따라서 원
산에 일본기업전용공단이 설치될 경우 주로 섬유, 의류, 식품, 전기․전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공단이 조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159) 
원산은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의 배후 거점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차적으로는 남북경제협력측면에서 설악산-금강산지역의 연
계관광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 이후 
원산을 환동해권의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설악-금강 국
입지한 중화학공업관련 공장들은 단계적으로 정비해가고 원산수산사업소와 같은 수산관련 기업을 
수출을 위한 수산가공종합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58) 조선업은 기존의 저부가가치에서 탈피하여 남측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LNG선이나 유조선, 고급 유
람선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59) 일본인 납치자 문제로 관계가 악화한 북한과 일본사이의 지난해 교역액이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면서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5일 한국무역협회가 입수한 일본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
난해 북한의 대일(對日) 무역실적은 307억3441만엔으로 작년의 459억5050만엔에 비해 33.1% 줄었
다. 이 가운데 수출은 201억3503만엔으로 31.5% 줄었고, 수입도 105만9938만엔으로 35.9% 감소했
다. 작년 교역액은 지난 30년 간 양국간 무역 규모가 가장 작았던 해가 99년(359억엔)이었다는 작년 
말 일본 언론의 보도에 비춰 지난 30년 사이 최저치로 보인다. 연합뉴스, 20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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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관광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적인 자연관광지로서 ‘설악-금강 국제
관광특구’를 조성할 경우 원산이 관광거점도시로서 발전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
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의 환동해권 협력측면에서는 일본 니카타
-원산-금강산-설악산-속초-니카타 등의 국제크루즈관광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북아의 국제관광수요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중산
층 이상 관광수요계층들을 겨냥한 마켓팅을 북경이나 상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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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확충 방향
원산이 수출중심의 경공업과 국제관광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는 이에 맞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원산지역은 전력이나 철도 및 도로 그리고 
항만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이들 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원산지역은 
동해안의 함흥이나 청진지역과는 달리 석탄자원이 풍부하지 못하여 화력발전소
가 없다. 수력발전소로는 인근지역인 함흥 근처에 장진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 
등이 있고 가장 최근인 2000년에 안변청년발전소가 완공된 바 있다. 장진강 발전
소와 부전강 발전소는 모두 해방이전에 건설되어 설비의 개보수 또는 교체가 중
단기적으로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항만시설도 노후하여 남북간
의 교역과 대일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역시설의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관련 연구결과(이상준외 2003)에 따르면 중단기적으로 원산의 전력, 
철도, 도로, 항만시설의 개보수에 총 3,0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리고 향후 설악-금강권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될 경우 갈마공항도 국제공항
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산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여건과 더불어 자유
로운 관광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의 관광객들
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산이 
신의주특별행정구 수준 이상의 자치행정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다. 
 
7. 함흥
1) 산업발전 방향 
본 연구의 제조업종별 입지잠재력분석 결과 함흥은 화학 및 금속 등 중공업 
업종외에 봉제의복과 가구 등 일부 경공업의 입지잠재력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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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함흥은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화학제
품 및 비료 등의 생산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봉제 등 수출형 경공업의 육성도 병행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확대단계 이후에 함흥은 남한기업과의 합작 및 외자기업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수익성과 경쟁력이 없는 생산라인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중화학공업부문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함흥의 발전모델은 남한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울산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함흥은 코크스, 석유정제품을 비롯해서 금속, 화학제품 등 주요 중
공업 업종의 입지잠재력이 남북경제통합 심화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높
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업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인프라 확충 방향
함흥에서 공업부문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물류관련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함흥지역의 주요 철도는 원라선, 신흥선, 단풍선, 장진
선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노선이 노후화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철도
의 현대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항만개발을 통한 대
외 창구역할의 강화 측면에서 흥남항의 확장 및 배후 교통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전무한 실정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함
흥～원산, 함흥～청진간 고속도로 및 고속화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흥남항과 내
륙지역, 특히 강계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간 접근성을 개선
시켜야 할 것이다. 함흥～장진～강계 등 내륙의 주요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철도
노선 개발은  양 지역의 상호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함흥시 외곽을 연결하는 비포장도로들의 정비도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한편, 함흥에는 인근인 선덕에 국내용 소규모 공항이 있는데, 활주로가 짧고 
공항시설이 부족하여 소형여객기와 헬리콥터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제 5장∙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방향  213
평양-함흥-청진 노선의 정기항공운행이 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정규운항이 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경제통합이 확대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공항시설이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함흥의 경우 국제통신망은 전무한 상태에 있으나, 북한의 국내통신망 확
대계획에 따라 우선적인 시설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
기간 중 함흥시내 전화를 200만 회선으로 확대할 목적으로 함흥과 평양간 시범 
광케이블 공사를 계획했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
진중인 평양-함흥-청진-나진‧선봉의 대규모 광케이블 공사는 남북경제통합 초기
단계부터 통신부문의 남북협력시범사업으로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8. 청진
1) 산업발전 방향 
업종별 입지잠재력분석결과 청진도 함흥과 비슷하게 화학, 금속 등 중공업 업
종의 입지잠재력이 단계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부품, 자동차, 
섬유 등 고부가가치의 제조업과 경공업 업종들도 높은 입지잠재력을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청진의 경우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기존의 중화학공업 설비의 
정비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가동률을 높여나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출형 경공업부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60)
청진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유한 도시로 중국 요녕성의 심양시를 들 수 있다. 
심양시 역시 개혁․개방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90년까지만 해도 기계, 금속, 무
160) 기존의 철강 및 기계, 석유화학 등의 중화학공업부문의 생산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후화된 설비를 개보수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고, 남한기업 및 외자기업들과의 합작이나 해외매각 등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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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학을 비롯하여 주요 군수관련 공장․기업소들이 위치해 있었다. 당시 심양시
의 경우 공업생산액 비중이 요녕성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광주와 청도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161) 그러나 심양시는 1991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협조하에 ｢심양개발구 1991～2010년 경제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동 전략에 따르면 초기단계인 1991～95년까지 투자장려 
업종이 제지공업, 식품가공업, 방직공업, 의약제조업 등의 노동집약적 경공업부문
이었다. 이는 경공업부문이 낮은 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한 제품의 수출경쟁력 확
보가 용이하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공장설립 및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청진의 경우에도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기존의 중화학공업 보다
는 섬유․봉제, 제지, 전자기기 부품 조립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진은 북한에서 남포항
과 더불어 가장 유리한 항만여건을 갖춘 항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형 
경공업도시로 발전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162) 
한편, 청진은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 이후에는 철강․기계․석유화학 등의 기
존 중화학공업부문의 국제경쟁력 회복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청진은 기존의 생
산설비를 비롯하여 철광석 생산기지와의 지리적 인접성, 풍부한 용수 등과 같은 
입지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높은 기술력을 갖춘 공업도시로 발전하
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중공업분야의 육성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규모가 비교적 작은 공장 및 기업소들에 대해서는 매각 및 합병을 추진하는 동시
에, 규모에 관계없이 효율성이 극히 낮은 공장․기업소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
요할 것이다.   
161) 박상수. 1992. 「심양시 투자환경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40-41.
162) 남북경협의 초기에는 남북한간의 철도․도로 등의 내륙 교통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에, 해로를 이용해 경공업제품을 수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진항은 동해의 항로를 이용하여 남한 
및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하는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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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확충 방향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청진은 내륙교통로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고, 중국․러
시아와의 국경철도도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수출공업형 도시로의 발전을 모색
하기 위해서는 청진항과 공업단지와의 연계철도 및 내부 도로망의 확충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진의 경우 원부자재의 수입 및 완제품의 수출이 주로 
청진항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진시의 산업단지 
밀집지역과 청진항과의 교통연계를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청진항은 동해지역의 항구로서 중국 및 러시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향
후 남북경협이 확대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된다면 물류중계기지나 대
일본 및 대남한 수출항으로서의 발전잠재력이 높은 항구이다. 따라서 현재 청진
항의 낮은 하역능력 및 노후된 항만시설의 단계적 개보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청진지역의 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40만kw, 수력발전소의 설비용량도 
39만kw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력부족 현상은 청진시의 공업발전에 있어 우선적
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발전시설도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고 제대
로 가동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전효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들을 중심으로 생산활동
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력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확대단계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중화학공업은 대부분 에
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기 산업활동의 관건은 
추가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발전설비에 




1) 산업발전 방향 
본 연구의 제조업 잠재력분석과정에서 나진․선봉은 청진과 함께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나진․선봉에는 석유정제관련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등 청진과 함께 중화학공업의 잠재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설정한 경제무역지대 개발방향과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지경학적 입지잠재력을 
감안할 때, 나진․선봉은 경공업․물류․관광163) 등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진․선봉지역은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 중국 내수시장과 일본 수출을 겨
냥한 섬유․봉제업, 펄프 및 제지업,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가공업 등을 집
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당국이 나진‧선봉지대의 역할 및 기능을 관광 
및 중계무역위주로 조정함에 따라 우리 기업은 관광 및 무역중계 거점화 추이를 
감안하여 제3국기업과의 공동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 이후에는 함경북도지역의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을 활용한 경협사업 추
진의 거점으로서 나진․선봉 지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회령, 무산지역의 
광물자원개발과 연안수산자원 개발과 관련한 경협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나진․선봉에 있는 석유화학공장들은 시설이 노후되고, 국
제경쟁력 확보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가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나진․선봉지역은 인근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단계부터 관광산업을 집중 개
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 이후에는 기존의 해상관광 및 
해양레저 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중국․러시아 및 일
163) 남북경제통합 초기에는 백두산관광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의 전진기지로서 나진․선봉 지대를 활
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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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연결하는 국제관광거점으로서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인프라 확충 방향
나진․선봉지역이 국제적인 경제협력 거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인 물류인프라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나진․선봉지역의 철도는 노
후화되어 있거나 단선이며, 도로의 경우 포장율이 낮고 안정성에 있어서도 열악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철도의 경우 복선화나 시설 개보수가, 도로의 
경우 포장율 제고가 시급히 해결되어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훈춘, 러시
아 연해주의 핫산 등과의 도로연결은 나진․선봉의 물류기능활성화에 있어서 핵
심적인 과제이므로 도로신설 및 확충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내 항구의 하역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항구와 역내 산업단지와의 
연계교통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2003년 9월에 나진항과 선봉항이 러시아 나호
트카항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향후 항만시설의 현대화와 운영에 있어서 러시
아측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안을 따라 함흥～청진～나진～온성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함으
로써 해안지역 도시간 접근성을 개선시키고 청진～나진～온성～회령～혜산～김
책～청진으로 이어지는 북부환상형 교통루트를 건설함으로써 해안지역과 내륙
지역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나진․선봉지역에는 
현대적 공항이 없는데, 북한 당국이 나진․선봉지역에 현대적 공항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공항이 건설되면 이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극동지역의 국제적인 인프라개발사업을 나진․선봉지역의 인프라개발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해선철도와 TSR의 연결사업을 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하고 극동러시아지역으로부터 북한으로의 송전망 
구축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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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
주요 도시별 산업발전 및 인프라 확충방향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된 바와 같
이 도시의 산업발전이나 인프라 개발은 개별적인 도시차원에서 추진될 내용도 
있지만 도시간 연계나 지역간 연계가 필요한 부분도 많다. 특히 현재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주요 도시들의 산업들이 거의 중공업중심으로 개발되어 있는 현
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산업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개발은 도시들간의 적
절한 역할분담을 토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통합의 진전단계에 따라 북한의 산업이 중공업중심구조에서 경공업
과 관광 등 보다 다양한 산업구조로 전환되어 간다는 전체적인 흐름은 개별도시
의 경우에도 대체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개별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잠재력을 감안한 기능분담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간 산업인프
라 연계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1) 남포-평양 지역 산업연계 
 
현재 남포와 평양지역에는 금속, 화학, 철강 등 중화학공업이 집중되어 있다. 
도시별 산업발전 방향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남포는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 이후
물류와 교역 그리고 수출가공 및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평양은 첨단기술산업의 연구개발기능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양 지역 모두 제조업의 연구개발 기능 확충이 필요한데, 기존 산업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남포에는 기계와 금속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육성하고 평양에
서는 정보기술(IT)산업과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산업인프라 측면에서는 남포가 남포-평양 지역의 수출입 물류거점으
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포항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단계
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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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진․선봉-청진 산업연계
이 지역 역시 현재 남포-평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철강, 화학 등 중화학공업이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홍콩과 심천의 관계와 같이 나진․선봉이 홍
콩처럼 생산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교역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청진은 
심천처럼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한 신산업지대로 발전시키는 연계발전 구도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나진․선봉의 경우에도 수출가공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만, 생산기
능은 주로 청진지역이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분담
을 위해서는 현재 청진에 집중되어 있는 노동력의 재편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나진․선봉지역이 경제무역지대로 개발됨으로써 14만명에 불과한 현재 
인구가 1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나진․선봉이 복합적
인 산업기능을 가진 대도시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
연계와 더불어 이 지역항만들은 청진항(대중국교역), 나진항(대러시아교역), 선
봉항(원유 및 대외무역)별로 주요 기능을 특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산업발전 및 인프라 확충 방향의 종합
 
지금까지 9개 주요 도시지역별로 산업발전방향과 인프라 확충방향을 살펴보
았다. 산업발전방향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수출형 
경공업 육성과 기존 중공업의 선별적이면서도 부분적인 생산력 정상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 분석한 업종별 입지잠재력 분석결과와 향후 산업발전
방향이 대체로 일치하는 도시는 개성과 원산, 신의주, 함흥 정도이다. 나머지 도
시들은 남북경제통합의 전 단계에 걸쳐서 중공업 업종들의 입지잠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계량분석의 한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함흥과 청진은 기존 중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점진적인 산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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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산업발전방향 인프라 확충방향
평양
-첨단과학기술산업 및 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연구기술개발, 국제금융
 기능강화
-평양-신의주, 평양-청진, 평양-백두산 등의 
 추가적인 고속도로 노선의 개설
-경의선의 현대화
남포




-남포항의 배후 도로망과 철도망의 개보수 및
 시설 확충
-컨테이너 부두 개발
해주 -수출형 경공업기능과 수산기능-관광기능
-개성-사리원-해주간 고속도로, 해주-평양 
 고속도로 등의 추가 노선의 건설
-기존의 사리원-해주, 해주-옹진 노선을 경의   
선에 연결
개성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개성공단 개발-관광기능 -개성과 해주․원산 등과의 철도․도로망   개선
신의주
-관광․물류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부분적으로 정보기술과 연관된 기계산   업 
육성
-중국 단동과의 연결교통망 개선
-평양-신의주, 신의주-강계 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원산 -수출중심의 경공업-관광업과 함께 물류, 조선공업  
-장진강 발전소와 부전강 발전소 설비의 개보수
-하역시설의 개선
함흥 -금속, 화학제품 -원라선, 신흥선, 단풍선, 장진선 확충-원산으로부터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고속 도로화
청진 -수출중심의 경공업과 일부 중공업 
-청진항과 공업단지와의 연계철도 및 내부
 도로망의 확충




-철도의 복선화, 도로의 포장율 제고
-선봉항 시설 확충
조 개편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중공업부문 정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양과 남포 그리고 함흥과 청진 등 중공업 기능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단계적으로 공장부지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
로 생산자서비스관련 시설을 확대해가는 접근이 도시의 장기적인 산업발전 측면
에서 필요할 것이다.  
<표 5-1>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방향과 인프라 확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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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의 확충방향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결 도로망과 철도망
의 정비, 그리고 항만시설의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특구
가 조성되는 개성, 신의주, 나진․선봉, 원산의 경우 대외교류에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9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과 인프라 개발은 개별 도시차원의 
검토였는데, 이것은 남북경제통합의 단계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의지와 더불어 경의선 및 동해선을 
두 축으로 하는 한반도교통망의 구축을 중심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철도중심의 남북 산업․물류․정보통신축 형성을 남북
경협의 공간적 기본 구도로 설정하고 있다.164) 
먼저 남북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는 개성과 원산 그리고 나진․선봉과 신의주 
등 북한이 경제특구를 이미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의 산업
발전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의선축의 개성과 신의주 그리
고 동해선축의 원산과 나진․선봉은 거점도시로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도시의 산업개발과 인프라 개발을 경의선과 동해선의 개보수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에는 앞의 4개 도시와 더불어 경의선축의 해주와 남포 
그리고 평양의 개발을, 그리고 동해선축상의 함흥과 청진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의선축상에서는 개성과 평양 그리고 평양과 신
의주간의 철도 및 도로 현대화를 이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해선축상에서는 금강산과 원산 그리고 원산과 함흥, 청진 그리고 나
진․선봉까지의 철도 및 도로구간을 단계적으로 현대화해가는 사업을 시작할 필
요가 있다. 
철도 및 도로의 현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항만배후 철도 및 도로망을 
164) 남북 경협거점 개발과 물류․정보통신망 연결을 상호 연계하여 입체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확
대(점→선→면)하되, 경의선․동해선 축선을 중심으로 경협거점 개발 추진한다. 이 경우 서부지역
은 개성→남포→신의주를 축으로 하고, 동부지역은 금강산→통천․원산→나진․선봉을 축으로 하
는 거점 개발을 추진한다. 통일부. 2003.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2003년도 업무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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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확충하고 그 다음으로 도시외곽 교통망을 확충하며, 마지막으로 도
시간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남북경제통합 심화단계에는 동북아에너지망의 구축과 TSR-TKR의 연계에 따
른 물류망 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광역인프라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도
시산업과 인프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5-2> 남북경제통합단계별 주요 도시의 산업 및 인프라 개발 구도 





-신의주, 개성과 연계해서 
해주, 남포, 평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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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  H   ․  A   ․  P  ․  T  ․  E  ․  R  ․  6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협력방안
여기에서는 북한 주요 도시의 신업발전을 위해 남북한이 어떠한 협력을 해야 할 것인
지를 주요 산업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인프라측면의 협력과제와 협
력을 위한 단계별 과제도 제시하였다.
1. 남북협력의 의미와 기본 방향
1) 북한의 산업발전과 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의 의미 
북한의 주요 도시 산업발전과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남북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현재 북한에 대한 일차적인 투자가능 국가가 중국외
에는 우리나라일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장기적인 남북경제통합
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남북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경제가 장기적으로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된다는 것을 전
제로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을 위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남북한 산업간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와 생
산요소의 상호 보완성 구현을 통해 한민족 복지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통일의 토
대를 구축하기 위한 과도기적 협력 틀이자 수단으로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
고 있다.165) 
165) 경제분야는 체제 및 이념의 상이성으로 인한 제약요인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상호이익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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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교류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 국한된 효과외에도 많은 긍
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이 확대되고 다양
화된다면, 남북한의 체제 및 사회‧문화적 이질성 역시 감소할 것이며, 민족경제
의 균형발전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통일을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은 그 의미가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발전의 토대가 될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위해
서 남북한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남북협력의 기본 방향 
여기에서는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의 기본 방향을 호혜성
과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하에 제시하였다.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이 북
한은 물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호혜성이라는 원칙이 필요
하며, 일회성 협력이 아니라 장기적인 남북경제통합의 비전하에 지속적으로 협력
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남북경협의 수요 변화를 고려한 북한 도시지역의 산업개발 추진
남북경제협력이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측 기업의 수요에 기반 한 교류협력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남북간의 민간
경협은 현실적 발전단계를 감안하여 ‘위탁가공 → 투자 → 자유교역’의 순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도시지역 산업개발 역시 이러한 협
력수요의 변화에 대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위탁가공 중심의 공단을 주요 도시에 건설하는 
가 가능하며, 교류협력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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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이미 공단개발이 추진중인 개성 이외에 원산지역에 
소규모 위탁가공 공단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에는 위탁가공과 더불어 본격적인 투자협력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남포와 평양지역에 대한 경공업부문의 투자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제통합 심화단계에는 위탁가공, 
투자협력외에 본격적인 자유교역이 이루어짐으로써 북한 주요 도시들과 남한 도
시들간의 교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양측 항만간 
물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남북한 정부차원의 수혜성 협력과 민간기업차원의 호혜성 협력을 단계적
으로 연계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주요 도시의 성공적인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 등 부문별 협력과 더불어 정부와 민간기업 등 서로 다른 
협력주체들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조건하에서는 순수
한 민간기업차원의 경제적 접근만으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을 달성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북한의 산업발전은 남북한 정부차원의 협력이 민간협력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특수한 과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협력의 실효성 제
고 측면에서 이러한 통합적인 협력구도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북한은 사실상 민간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라 
개별 국영기업들의 자율성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과 북한 기업들간의 개별 협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남북간에 민
간과 정부간의 협력이 가능해질 경우, 협력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민간기업차원의 협력은 주로 산업설비투자중심의 협력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
고, 정부차원의 협력은 철도, 도로 등 산업인프라 개발측면의 협력이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 경제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전력과 통신 등 일부 산업인
프라 개발에 있어서는 민간차원의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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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한 도시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업투자부문의 민간협력과 인프라
부문의 정부협력이 차별화됨과 동시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현
재 북한의 투자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협력은 인프라부문
의 정부간 협력과 분리해서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북한 도시내 새
로운 투자협력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긴밀히 연계되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의 연계는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와 확
대단계 그리고 심화단계 등 단계별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초기단계는 정부차원의 인프라협력이 중심이 되고 보완적으로 민간의 시범사
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민간의 시범사업 역시 대규모 사
업보다는 남한기업은 북한을 경험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남한기업을 학습해가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소규모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주요 도시 산
업개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및 주변국들과 공동으로 공업지역 개발과 관
련한 국제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추진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하거나 우리가 참
여하고 있는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에 협력하는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확대단계 이후부터는 민간기업차원의 협력이 중심이 되고 보완적으로 정부차
원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단계부터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보다는 국제금융기구나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의 공적자금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3) 지경학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남북이 중심이 되고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참여하는 협력 추진
이미 앞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신의주와 나진․선봉 등 지경학적으로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 밀접한 경제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한 도시들이 있다. 이러한 도시
들의 산업개발은 남북이 해당 국가와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도시들의 장기적인 대외개방 측면에서도 동북아 역내국가들의 참여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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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북한 도시들의 산업발전을 위해 우리 기업과 정
부가 북한측의 우선적인 협력파트너가 되는 것과 함께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 국가들 등 대북 경협이 가능한 국가들의 기업과 정부와 개별 사안별로 
공동협력을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신의주의 경우 초기단계에 임가공분야의 우리 기업 투자와 더불어 중국 단동
시와의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신의주-단동 연계개발이 장
기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부터 우리측의 적극적
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경의선연결과 동북3성의 개발 등 지역개발의 과
제들은 많으나 중국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북한측도 재원부족
으로 적극적인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장기적인 관
점에서 전략적으로 이 지역의 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진․선봉은 입지적 특성상 남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다자간 협력을 
통해 산업과 인프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며, 신의주의 경
우처럼 초기부터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북한의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남북한이 동북아의 주변국들과 공동으로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개발을 위한 협
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과 주변국들간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군사안보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의 완전한 폐기가 필요한 것이다. 
2.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여기에서는 제조업과 관광, 물류 등 주요 산업부문별로 남북협력방안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재원조달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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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부문의 협력방안 
현재 남북한간 제조업 부문에서는 섬유‧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위탁가
공교역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진행중인 개성공단에도 주
로 이러한 위탁가공업체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위탁가공교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남북당국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초기에는 우리 기업들의 수요와 북한측의 공급조건이 수요가 일치하는 일부 정
보통신(IT) 분야의 소규모 협력사업도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하드웨어 부품 생산사업 등이 이러한 측면에서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
다.  IT 분야의 소규모 협력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북한당국도 정
책적으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므로, 초기에 협력사업으로서 유망하
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 평양프로그램센터 등은 비교적 
양호한 기술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66) 따라서 평양을 중심으
로 이러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는 우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현
재 평양시 및 인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전기․전자공업기반을 토대로 정보기술
(IT)협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개성공단의 경
우처럼 이러한 정보기술분야의 협력이 북한내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바세나르 
협약 등의 제약들이 제거되어야 하는 선결과제가 남아있다.167) 
남북경제통합의 확대단계 이후에는 청진, 함흥 등지의 중화학공업 업종의 투
자사업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공업 가운데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업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중심으로 투자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166) 최기철. 2001. “남북한 IT 산업협력의 기대효과와 발전방안”. ｢통일경제｣ 7‧8월호. 현대경제연구원. 
p35.
167) 바세나르 협약은 1994년 구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되었던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이 해체된 이후, 이를 대체해서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소위 
불량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위해 결성된 것으로서,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
하기 위한 다국적 합의체이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통해서 여기에 협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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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확대단계부터 시작될 기존 중공업 기업들의 본격적인 구조재편 과정에
서 우리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기존 
중공업시설의 이전이나 폐쇄와 연계해서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 및 나노기
술 등 첨단산업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첨단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부터 기술교육 및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식협력을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진출에 있어서는 북한의 지역별 투자환경에 적합한 투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기업별로 남한 내에 있는 생산거점을 북한지역에 일부 이전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화학분야는 울산과 함흥, 전기․
전자분야는 수원․인천과 개성․남포, 철강분야는 포항과 청진간의 연계가 바로 
그것이다.168) 
2) 관광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부터 남북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
력사업은 관광사업이다. 동시에 관광산업은 북한의 산업구조 개편에 있어서 핵
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관광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경제협력 초기단계부
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관광부문의 협력사업은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
계관광이다. 
(1) 설악산-금강산의 연계관광
설악산-금강산의 연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
에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 추진을 위한 남북협의기구 구성이 추진될 필요
가 있다. 이미 진행중인 금강산관광사업과는 별도로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
을 위한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파악과 타당성검토를 추진하는 것
168) 이상준 외. 2001.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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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 것이다.169) 그리고 동해선 철도․도로를 통한 시범운행이 이루어
지는 시점에서 시범적으로 백두대간의 복원을 위한 전문가 시범탐방을 추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설악산과 금강산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
로 지정 받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가야 할 것이다. 세계유산 지정
은 설악산과 비무장지대 그리고 금강산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보호
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 확대단계에는 초기단계에서 검토된 타당성분석을 토대로 설
악산-금강산 연계관광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
이다. 이 마스터플랜에서는 설악산-금강산지역을 국제관광특구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획은 기존의 금강산관광개발사
업주체들과 관련전문가, 정부관계자, 지자체관계자, 시민단체 등 남북당사자
들은 물론 국제기구나 외국 유수 관광컨설팅 전문가들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
다. 
이 단계에서는 그동안 개방에서 제외되었던 내금강지역의 관광도 북한측
이 허용함으로써 내외설악산과 내외금강산을 포괄하는 정상적인 설악산-금
강산 연계관광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설악산 지
역의 속초와 금강산지역의 통천, 원산을 연계하는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고, 
해로를 통해 속초-고성-원산을 연계하는 해상유람선관광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남북교류협력 심화단계에는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의 마스터플랜을 토대
로 강원도 고성군지역을 중심으로 한 ‘설악-금강 국제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기존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의 영역이 원산
지역까지 확대되고, 북한의 개방이 상당 수준 이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
계에서는 확대단계에서 구축된 연계관광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적으로는 
169) 남북공동위원회에서는 환경과 관광분야의 남북한 전문가들이 별도의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남북한 
강원도와 백두대간의 화합과 복원을 위한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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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속초(양양)-고성-원산 등의 동부 연계관광과 서울-평양-원산-속초-서울
로 이어지는 순환형 연계관광 등을 개발하여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이 남북
한 관광지를 연결하는 주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는 속초항과 원산항의 항만 시설 확충과 연계 육상 도로망의 구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 개성과 임진강유역 및 강화도지역의 연계관광
동해선축상에서 관광분야의 남북협력사업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사업을 설
악산-금강산 연계관광이라 한다면, 경의선축상에서는 개성과 임진강유역의 연
계관광을 들 수 있다. 개성에는 만월대(滿月臺) 등 고려시대의 역사유적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만월대 북동쪽으로 관왕묘(關王廟)를 지난 곳에는 기암과 
맑은 계류가 수려한 경치를 이루는 채하동(彩霞洞)이 있는 등 풍부한 관광자원
을 갖고 있다. 임진강 유역의 우리측 파주시, 동두천시, 포천군, 양주군, 연천군, 
철원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9개소 등 풍부한 역사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파주시의 판문점, 임진각, 연천군의 제1땅굴, 철원군의 제2땅굴 등 안보관
광지가 있다. 
자연경관지 및 유원지로서는 철원군의 고석정, 연천군의 재인폭포, 파주시의 
공릉국민관광지, 양주군의 감악산, 포천군의 산정호수, 동두천시의 소요산등 임
진강과 접경지역의 산악지형으로 인해 형성된 뛰어난 관광자원이 곳곳에 분포하
고 있다. 그리고 강화도지역에도 많은 역사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개
성과 임진강유역 및 강화도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상품화할 경우 남북양측
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이러한 연계관광을 위한 기초조사와 타당성 검토
를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시범관광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 개성공단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개성관광이 시범적으로 실시
되면, 이와 연계한 강화도-임진강-개성 시범관광도 순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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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단계 이후에는 철원지역과 임진강 및 서울까지 포괄하는 광역연계관광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남북을 가로 지르는 관광루트가 확보됨으
로써 남북간의 관광산업 협력과 연계도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중
심지대의 동부(설악-금강)과 서부(개성-임진강-수도권)에 각각 남북연계관광의 
확고한 기반이 마련될 경우, 이것은 남북한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1> 임진강유역의 자연경관지 및 기타 관광자원분포도
    자료: 김영봉 외. 2002. 「남북협력을 통한 임진강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
토연구원.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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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북한 주요 도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은 우선적으로 교통․물류부문
의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측면에서는 북한 주요 도시 
항구와 남한 주요 항구간의 항로개방과 항구시설 확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할 것
이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의 현대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1) 주요 도시 항구의 항로 개방과 시설 확충을 위한 협력
2004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중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상
호 교환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정식 서명절차가 완료되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간의 해상항로는 나라와 나라가 아닌 민족내부 항로로 
인정되고,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
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토록 명시되
었다. 이것은 북한 주요 도시의 항만시설 개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우 큰 의
미가 있다. 남은 과제는 이들 항만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정부차원의 시범적인 협력을 통해 항만시설 현대
화를 추진하고 확대단계 이후에는 우리 민간기업들이 항만시설 현대화에 본격
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에도 민간경협을 선호하고 
있지만, 초기단계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경우는 항
만개발 경험이 풍부하며 비영리공공법인이므로 단기간의 투자비 회수에 집착하
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정부를 대신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시행주체로 
판단된다. 민간기업이 참여할 경우 주로 선사, 화주 및 건설회사 등이 사업을 추
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러한 민간기업의 참여에 대해 행정적, 기술적 
지원과 함께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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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의선과 동해선의 현대화 및 경원선 연결을 위한 협력
현재 북한철도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우리와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있다. 러
시아는 남북철도 연결 후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입 화물이 시베리아횡단철도
(TSR)을 이용하여 수송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평라선/경원선
축의 노선을 개량하는 것이 TSR 이용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판단하고, 이 문제
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러 3자 철도장관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
나 북한은 경의선(개성-평양-신의주)는 TCR과, 동해선(두만강-원산-금강산)은 
TSR과 연결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TKR-TSR 연결사업 추진 원칙과 관련하
여 우리 정부는 남북철도연결→ 남북러 시범운행→ 부분적 보수→ 소규모 상
업운행→ 실현 가능성 제고→ 북한 철도현대화 순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갖
고 있다. 
이러한 이해당사국간의 이견을 좁히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서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이와 관련한 공동조사와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
이 무엇보다도 시급할 것이다. 200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
담에서 노무현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이 “3자 철도연구기관간 공동연
구” 추진을 합의한바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TKR-TSR연결사업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즉 TKR-TSR 연결을 위한 
선행요건, 경제성 분석, 추진체계, 진행방향 등에 대해서 남북러 3자 철도 연구
기관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TKR-TSR 연결사업
에 대한 실질적 추진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경의선과 동해
선 등 남북 철도연결공사가 완공된 이후 컨테이너 시범운송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3년 10월 몽골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시아횡
단철도 북부노선 컨테이너시범운송사업 제2차 조정위원회에서 남북한간 철
도복원과 동시에 컨테이너 운송사업(부산-두만강-모스크바)을 실시하기로 결
의된바 있는데, 이것의 실천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범운송 대
안노선으로 경부선/경의선～청년이천선/평라선～TSR노선이 합리적이며 시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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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결과를 바탕으로 TKR-TSR 국제철도 운송의 신속한 통과와 안정적 수송을 통
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영․제도․시설 측면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자료: 김연규. 2004.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철도 연계방안”. 북한경제전문가100인포럼 정책
세미나 발표자료. 
4)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북한의 주요 도시 산업 및 인프라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
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남북협력이 지속성과 호혜성의 원칙하에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실효성 있는 재원조달방안이 필요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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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에서 남북 정부는 우선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전략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전략 수립은 북한 산업개발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체
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투입될 대규모 자금의 조달방안에 대해서 남
북이 사전에 조율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전략수립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
다. 
이러한 전략수립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 양측에 돌아갈 이익과 비용의 
규모를 서로 합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도시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협
력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의 개발을 추진해 갈 것인지, 마지막으
로 어떻게 소요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를 합의하는 것도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 차원에서의 공동사업 추진과 다변화 전략에 입각한 해외 기업
과의 컨소시엄 추진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금융기관들
의 차관, 일본의 배상금, 남한의 대북 차관 등을 활용한 재원조달도 고려할 필요
가 있으며, 해외시장에서의 남북공동 마케팅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170) 
재원조달을 위한 공동협력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국내은행으로부터 대북차관
을 알선해 주고 차관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는 방안이나, 정부간 합의에 의한 차
관 공여도 확대단계 이후부터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171) 그리고 남북한 공
동으로 주요 도시의 산업개발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
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확대단계 이후부터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70) 예를 들어 마케팅 과정에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 시장은 남한기업이 주도하고, 러시아, 중국, 
동구 등 구 사회주의권 시장은 북한기업이 주도하는 형태로의 역할분담도 가능할 것이다.
171) 남한의 은행 컨소시움을 통한 북한과 남한기업의 산업협력에 대해 투자재원을 제공하는 방식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국간 대화채널을 통해 산업협력사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차관제공 실행은 실질적으로 북한측(또는 남한기업과 공동으로)이 남한의 은행컨소시움과 개별적
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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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경제통합의 단계별 상호협력방안
앞에서 제시된 남북협력방향을 남북경제통합의 단계에 따라 마지막으로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의 협력방향
(1) 주요 경공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협력추진 
초기단계에는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대한 투자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민간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집약적
인 업종의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무관리와 노사관계와 관련한 남북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보다 자유스러운 북한 노동력의 활용이 가
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양측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부문부터 북한 노동력의 기술교육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정부간 협력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하
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 주요 도시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하에 개별 도시에 대한 발전
구상 수립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이미 경제특구 개발
과 관련한 협력이 진행중인 개성과 금강산관광지구에 포함된 원산 그리고 신의
주와 나진․선봉 등 향후 북한 도시산업발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는 4개 도시들에 대한 우선적인 산업인프라 개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인프라 개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나머지 
도시들의 개발에 대한 협력방향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시기
에도 4개 도시들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에서도 부분적으로 산업생산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시범적인 소규모 공단 개발이 추진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다만 제한적인 여건하에서 협력의 효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4개 도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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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들 4개 도시 가운데에서도 개성과 원산에 
대한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남북간 산업인프라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
축한다는 측면에서 ‘남북산업인프라개발협력위원회(가칭)’을 기존의 ‘남북경제협
력추진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조직은 인프라협력과 관련한 남북간의 협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
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특구에 대한 정책적 협력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에는 북한이 정책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제특구관
련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성과 원산은 각각 공업지구와 관광
지구라는 경제특구를 갖고 있거나, 도시가 특구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신의주
와 나진․선봉 역시 도시의 상당부분이 경제특구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도시의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은 초기단계에 경제특구 개발에 모아질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민간기업과 공기업(한국토지공사 등)에 대
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우리 민간기업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는데, 민간기업에 대
한 정부지원은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전력, 
가스,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공기업이나 및 정부차원의 지원이 보
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북 인프라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2004)결과에 따르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민간기업들은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68.3%)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하였다. 이것은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의 경협에도 결정적인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
내 SOC 시설 확충’(13.2%) 및 ‘남북경협관련 제도적 개선’(11.9%)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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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2004년 주요 기업의 남북경협 현황과 개선과제」. CER-2004-37.  
(3) 남북한 주요 도시간 교류협력 추진  
또한 이 단계에서는 협력의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북한 주요 도시들과 남한 주
요 도시들간의 자매결연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해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 상공인들과 공무
원들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주요 도시들의 교
류협력사업은 도시의 산업인프라 개발과 관리를 위한 관련 기술인력이나 공무원
들의 교류 등 인적교류가 중심이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 주요 도시들의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도시의 선정은 가능한 한 비슷한 
도시특성을 가진 도시들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
제특성이 남한의 1970년대 전후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인구와 토지이용자료를 
비교한 결과 1968년 남한의 수도권, 광주권이 1996년 북한의 평안남도, 황해남도
와 비슷한 인구비율과 토지이용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한
의 인천과 북한의 남포, 전라남도 목포-광주지역과 북한 황해남도의 해주-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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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에 다소나마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 남북한의 유사특성지역
구    분






㎢ % 농경지 산림지 주거지 기  타
①
수 도 권 7,616,000 25.00 614 12,404 12.6 26.7 54.5 1.1 17.7
평안남도 7,475,354 31.73 484 15,442 12.4 35.3 54.7 3.9  5.6
②
부 산 권 4,682,000 15.37 380 12,320 12.5 22.6 68.4 0.6 8.4
함경남도 3,086,209 13.10 169 18,291 14.7 15.7 73.9 0.5 9.0
③
충 청 권 3,816,000 12.52 291 13,132 13.3 31.0 62.8 0.6 5.6
황해북도 2,228,924  9.46 275  8,104  6.5 31.2 62.5 1.7 7.0
④
광 주 권 4,465,000 14.65 335 13,323 13.5 31.4 64.6 0.6 3.4
황해남도 3,497,705 11.06 363  9,629  7.7 34.5 52.6 0.6 9.2
 주 : 1)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역, 강원도 철원군
        부산권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전역
        충청권 서천군을 제외한 충청남도, 충주시․중원군․단양군․제천군을 제외한 충청북도
        광주권 전라남도 전역 및 전라북도의 남원군, 순창군
     2) 남한의 통계자료는 1968년 기준, 북한의 자료는 1996년 기준
자료: 남한은  건설부. 1970. 「국토종합개발계획」, . 북한은 북한총람 등 기타 자료
따라서 수도권의 인천과 평안남도의 남포, 전라남도 목포와 황해남도의 해주 
또는 평안북도의 신의주, 전라북도의 군산과 평안북도의 신의주 또는 황해남도
의 해주 간에 도시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172) 동해안의 청진은 철강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산업구조 
측면에서 우리의 포항과 유사점이 많고, 화학공업측면에서 함흥은 울산과 비교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은 반드시 양측 도시들이 일대일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 통일 이전 동서독의 도시간 자매결연 사례를 감안할 때, 복수의 북
172) 한편 군산은 1965년 이후부터 인구수가 25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20만～30만명의 인구를 갖고 도시 
중에서 비교적 수산업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산과도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다만 군산과 
원산은 지리적으로 각각 동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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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들과 하나의 남한 도시가 교류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복수의 남한 도시
들이 하나의 북한 도시와 교류협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의 협력
이 단계에서는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공급관련 업종의 협력이 본격적으
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공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한 
남북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하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
한 투자협력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공업부문의 
국영기업 정비를 위해서는 우리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가 제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경제특구 성과를 토대로 산업인프라 개발협력을 보다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초기단계에 남북협력이 주로 경제특구에 집중
되었다면, 이 단계에서는 경제특구를 안고 있는 도시내 기타 지역까지 투자협력
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73) 이를 위해 남북한 정부는 경제특구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의 성과와 경험을 기반으로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민
간기업의 대북투자와 정부차원의 인프라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초기단
계 4개 도시 가운데 신의주와 나진․선봉에 대한 투자협력이 이 단계에서 활성
화될 수 있을 것이며, 해주, 평양, 남포, 청진, 함흥 등 나머지 5개 도시의 개발협
력도 이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간의 
산업분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투자관련 제도가 보다 개선될 
173) 1984년 2월 남방 순시에서 돌아온 중국의 등소평은 호요방과 조자양을 만나 개방정책과 경제특구
의 확대를 촉구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중국정부는 14개 도시와 하이난 섬 전체가 경제특구로 추가 
지정되었다. 등소평은 “특구는 기술, 경영, 지식, 외교에서 득이 된다....기존 경제특구 외에 더 많은 
항구 도시를 같은 식으로 개방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벤저민 양 지음 권기대 옮김. 2004. 「덩
샤오핑 평전」. 황금가지.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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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주요 항구 및 공항 등 북한내 기간
교통망이 본격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여건
상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우리가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주변국의 공
적 자금이나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담당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남북경제통합 심화단계의 협력
이 단계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등 전 산업부문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확
대․심화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가 완성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교역
과 투자와 관련한 규제가 완전히 철폐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이 협력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정부가 인력의 이
동과 관련된 규제도 대폭 완화함으로써 산업분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여건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북한 산업구조의 재편이 본격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와 관련해서 에너지소비구조와 교통․물류구조의 변화도 예상된다. 따라서 이 단
계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통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북한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별 도시의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 이 단계에는 정부간 협력보다
는 민간기업차원의 협력이 양적, 질적으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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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과제
이 장에서는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방향과 관련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
고 향후 연구과제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1. 결  론 
본 연구는 북한경제의 회생과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그리고 장기적인 통일비
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 잠재력을 파악하
고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남북이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북한 실태에 대한 자료의 제약이라는 한계 때문에 도시별 입지잠재
력에 대한 평가가 다분히 주관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가능한 범위내에서 객
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9개 주요 도시별로 산업발전방향을 검토한 결과 함흥과 
청진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경공업과 물류 및 관광산업의 육성이 남북경제
통합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흥과 청
진은 기존의 중공업 기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할 것으
로 예측되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산업구조가 중공업으로부터 경공업과 서비스
산업중심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기존의 중공업 가운데에서 경
쟁력 확보를 통해 회생시킬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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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통합의 단계별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과 인프라 확충
방향을 제시하였다. 초기단계에는 각 도시에서 수출형 경공업 육성과 기존 중공
업의 선별적인 생산력 정상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항만시설과 배후 도로망 및 철도망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특구가 조성되는 개성, 신의주, 나진․선봉, 원산의 경우 대외교류에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이다.  
남북경제통합 확대단계에는 경의선축상의 개성과 평양간, 그리고 평양과 신
의주간의 철도 및 도로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해선축상에서는 금강산과 원산간, 원산과 나진․선봉까지의 철도 및 도로
구간을 단계적으로 현대화해가는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요 도
시간 연계발전 측면에서 남포-평양 지역의 산업연계와 나진․선봉-청진 지역
의 산업연계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통합 심화단계에는 동북아에너지망의 구축과 TSR-TKR의 연계와 같
은 광역인프라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산업과 인프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연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은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화단계에는 남북한 정부가 인력의 
이동과 관련된 규제도 대폭 완화함으로써 산업분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여
건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과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스스로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
에서 북한의 과제를 결론적으로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핵무기 개발프로그램과 관련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침공에 대한 안보위협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의 영구적인 폐기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지 않고는 안정
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국제사회와의 산업인프라 협력이 불가능할 것이다. 북
한과 국제사회간의 관계발전이 제한적인 상태에서는 우리 단독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해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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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취약한 경제여
건상 북한이 중국처럼 인프라 개발에 국가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기는 어렵겠지
만, 산업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의지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킬 
수 있도록 시범적인 수준의 인프라 개발을 북한 스스로 추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것은 호혜적인 산업협력의 추진이라는 원칙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셋째, 북한 스스로 산업인프라 실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노력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TKR-TSR연결과 관련한 최근의 국제회의에서 북한측은 자국 
실태의 공개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산업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가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로
부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산업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전력 등 에너지인프라의 확충을 북한측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
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산업개발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미처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
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산업실태와 관련해서 주로 2차 문헌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때문에 계량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지표조차 남한
의 지표를 준용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별로 정확한 산업실태와 관련한 통계자료
를 확보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여건의 제약상 북한 전체 27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내륙의 주요 공업도시들
은 향후 남북경제통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시들이다. 입지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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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본 연구에서 분석된 9개 도시들보다 열등한 상태이고 군수산업 등 중공업에 
의존하고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들의 산업개
발은 본 연구의 9개 도시의 산업개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도시들까지 포함한 후속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부문의 계량분석에 비해 물류와 관광분야에서는 심도 있
는 분석이 미흡하였다. 물론 주요 도시의 물류관련 자료의 부재라는 한계도 있지
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보다 심층적인 잠재력 분석이 앞으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산업개발 및 인프라개발과 관련한 남북협력방안에 있어서도 소요
재원의 추정과 이를 조달하기 위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분야에 어느 수준의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
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경제통합이라는 구도하에서 북한의 산업구조 개편과 도시산업
발전을 분석하고 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동북아경제통합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구도하에서의 북한의 산업발전 잠재력 분석과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등 가속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지역
경제통합이 향후 남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도시
산업 발전 전략이 심도 있게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247
   R  ․  E  ․  F  ․  E  ․  R  ․  E  ․  N  ․  C  ․  E
  참 고 문 헌
국토연구원. 「북한지역의 권역별 발전구상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992. 「북한의 국토개발 편람」.
국토연구원. 2000.「북한지역의 권역별 발전구상에 관한 연구」서울: 국토연구원
김갑성 외. 2002.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행태와 정책방향,” 「지역연구」. 제18권. 제 1호.
김광인. 2000.「최근 북한의 공장 기업소 구조조정」「통일경제」 2000년 3월. p. 101.
김규륜. 2000.「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방안」서울: 통일
연구원
김명렬. 1996.「대외경제전략과 환발해 경제협력」정영록 편,「環渤海灣 經濟協力强化 
方案 摸索」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 96-04) 
김세원. 2004.「EU 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서울: 박영사
김연규. 2004.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철도 연계방안”. 북한경제전문가100인포럼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김연철. 2002. “한국-중국 경제관계가 동북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조명철 
편,「남북한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서울: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p115-134. 
김연철. 2003. “한 기업관리의 변화와 전망”. 조명철 편,「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현
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연철 외. 2000.「남북경협 GUIDE LINE」.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김연철, 신지호, 동용승. 2001.「남북경협 GUIDE LINE」.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48 
김연철․박순성 편. 2002.「북한경제개혁연구」서울: 후마니타스.
김영봉․박영철. 2001.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북한의 서해안 개방거점 개발 전략」. 
서울: 국토연구원. 
김영윤. 2001. 「북한의 산업입지와 남북협력: 첨단기술산업분야 중심」. 통일연구원.
김영윤. 2004. “남북연합과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신정현 외. 「국가연합사례와 남북
한 통일과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김영윤. 2004. “남북연합과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신정현 외.「국가연합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김용학, 1998. 「통일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공학박사학위논문.
김원배. 2000.“신의주-단동 연계 지역개발 방안의 모색”.「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4
호(2000년 하반기). p5-17.
김원배, 홍성욱, 남경민. 2001.「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전
략: 한-중 육상교통연계를 중심으로」. 서울: 국토연구원.
김정식. 2000.「대일 청구권자금의 활용사례 연구」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섭. 2003.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한올출판사.
김화섭. 1998.「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모델: 거점지역 단위간 분업을 중심으로」서울: 
산업연구원.
남궁영. 2001. “북-미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조명철 편.「북한의 대외경제관계 
10년 평가와 과제」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85-216.
남성욱. 2004. "2004년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과 남북경협," 「미래전략연구원논단」. 
미래전략연구원.
남영숙. 2003.「동북3성 재개발과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기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 칼럼(www.csf.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서울: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 2002. 「북한경제백서」. 
대한무역진흥공사. 1995. 「북한의 산업」.
참고문헌  24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1.「1990-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2.「200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3.「200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4.「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대한상공회의소. 1995. 「세계화시대의 산업입지정책 방향과 과제」.
문춘광. 1996.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의 특징과 전망”. 정영록 편,「環渤海灣 經濟協力
强化 方案 摸索」.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96-04).  
박번순. 2001.「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일본주도의 세계화에서 중국주도의 지역화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박병호. 1972. “북한경제와 산업입지: 남북간 비교연구 중심으로,” 「아세아 연구」.
박상수. 1992. 「심양시 투자환경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석삼. 1999.「기계설비 이전에 의한 대북투자의 제조업종별 유효성 분석」. 서울: 한
국은행. (조사연구자료 99-13)
박성훈. 1999. 「남북경협사업전개와 북한의 산업입지 개발방향」. Working       
Paper 99-28. 국토연구원.
박영호 외. 2002.「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서울: 통일연구원. 
박영철. 1998. “통일에 따른 북한내 산업입지 개발 추진 방안,” 「통일경제」
박영철. 2000.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북한지역 산업입지 개발방안,” 「통        
  일과 국토」.
박종화, 윤대식. 2002. “도심공단 산업입지 특성: 대구 3공단 사례분석”. 「地域硏究」. 
제18권 제2호.
박흥주. 2001.「한국 신발산업의 전략적 Outsourcing으로 북한진출에 관한 연구」 (동
의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배성인. 2001.「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과 남북한 교류협력」.「통일      
 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pp. 293-322.
배진영. 1994. 「통일이 동서독의 산업입지와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백학순, 진창수. 1999.「“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서울: 세종연구소.
250 
산업발전전략기획단. 2002.「2010산업비전: 산업4강으로의 길」. 서울: 산업발전전략
기획단. 
산업연구원 편. 1997. 「한국의 산업: 발전역사와 미래비전」. 서울: 산업연구원 
서승환 외. 2001. “입지요인의 지수화를 이용한 북한지역산업배치 방안,” 「지역연
구」, 제 17권 제2호.
서재진. 2001.「식량난에서 IT산업으로 변화하는 북한」. 서울: 미래인력연구원.
신상진 외. 1999.「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신정화. 2004.「고이즈미 수상의 2차 방북」「정세와 정책」2004년 6월호. p.     
13-16. 
신지호. 2000.「일․북 경제협력의 전개구도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안경수. 2004. “북한의교통시설현황 및 남북 도로교통망 구축방안”. 남북도로포럼 
세미나 발표자료. 교통개발연구원.
안병민, 임재경. 2002.「남북한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정립 방안」. 서울: 교통개발연구원
안충영,이창재 편.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서울: 박영사. 
알렉산더 티모닌. 1996. "남한, 북한, 러시아 3국간의 경제협력 전망".「통일경제」
1996-1. 현대경제연구소.
오동윤. 2004.「중국 동북3성 개발계획과 시사점」「KIEP 세계경제」. 7권, 3 호 (통
권 66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용석. 2000.「동북아경제협력구도에서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방향」. 서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윤덕룡. 2002. “남-북-중 경제가 동북아시아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조
명철 편.「남북한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27-59. 
윤덕룡, 박순찬. 2001.「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
색」.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규황 외. 2001. 「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참고문헌  251
이상만. 2003.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남북한 경제협력, 통합방향과 재원조달 
방안」. 서울: 집문당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제88집).  
이상준 외. 2000. 「북한지역의 권역별 발전구상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이상준 외. 2001.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이상준 외. 2003. 「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국토연구원 2003-7.
이영선,이태정,정형곤. 2003. 「대북투자, 어디에 어떻게: 대북투자의 입지 및 업종선정
과 관리전략」. 서울: 해남 
이종운. 2003a.“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7․1 경
제관리개선조치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이종운. 2003b. “개성공업단지의 발전가능성과 향후과제”.「KIEP 세계경제」. 6권, 11
호 (통권 62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종운. 2004. “北日 관계정상화 논의와 北日 경제협력 확대 전망”「KIEP 세계경제」 
7권 7호 (통권 70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찬우. 2002. 「日朝經濟協力の方案」. ERINA.
이찬우. 2003. 「북일 경제관계 확대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발전에서 필요한 역할과 과
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요녕사회과학원 공동주최 세미나     (2003년 9월, 중국 
심양) 발표 논문. 
이창재,방호경. 2003. “동북아 역내교역의 추이 및 특성”. 안충영․이창재 편.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서울: 박영사. 
이춘근. 2003.「중국, 북한의 섬유산업 발전과 우리의 대응 방안」서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이태섭. 2000. “기업의 대북투자전략,” 「통일경제」.
이형근. 2003. “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시사점”. 「KIEP 세계경
제」 3월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희연. 2001. 「경제지리학」. 법문사 .
임철재. 2004. 「북한의 산업현황과 남북한 경제의 보완성 분석」. 서울: 한국은행 금융
252 
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1.「통일한국을 향한 남북한 산업지도」
전홍택,이영선. 1997.「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정진상. 2001. “공간경제정책 및 그 방법론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역학회」.
정형곤. 2001a.「체제전환의 경제학」. 서울: 청암미디어.
정형곤. 2001b.  “북한의 무역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조명철 편,「북한의 대외경제관
계 10년 평가와 과제」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27-55.
조동호 외. 2001.「남북경협 추진전략 및 부문별 주요 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조명래. 1998. “새로운 산업공간과 네트웍 이론,”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10권 제 
2호.
조명철. 2003. “유통부문 정책변화의 결과와 전망”. 조명철 편. 「7․1 경제관리개선조
치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외. 1998.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외. 2000.「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정책자료).
조명철,이종운. 2001. “신의주-단동 특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와 과제”. 「오늘의 世界
經濟」. 제 01-58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홍익표. 1998.「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서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조성훈,오광기,강희정. 1998. “서비스물류시설의 입지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Plant Engineering」. Vol.3. No.1.
주성환, 조영기. 2002. “북한의 산업별 경제협력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6권, 1호. 
pp65-89.
최봉 외. 2002.「한국주력산업의 경쟁력 분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최석주. 1999. “북한 금강산지역의 관광입지와 관광실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 12집.
최수영. 2001. “북한지역 산업단지 개발의 효과,” 「국토연구」. 제 49권, 제5호.
최수영. 200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조명철 편,「북한의 대외
참고문헌  253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과제」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56-89.
최신림. 2000. "민족경제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년 춘계학술
회의 발표)
최신림, 이석기. 2000.「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산업연구원 21세기 준비총서 13. 
서울: 을유문화사 
최임봉. 2003. “남북철도연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의선 연결 및 북한철도 
개보수 효과를 중심으로”. 「조사월보」 . 4월호 (통권569호). 서울: 한국산업은
행.
통계청  www.nso.go.kr
통일부. 2000. 「북한 개요」.
통일부. 2000.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 (남북교류 협력추진
        협의회 22차 실무위원회 보고자료)
통일부. 2004.「2004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한국개발연구원. 2002년 2월호.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산업정보원. 2002. 「북한산업연감」.
한국산업은행. 2000.「북한의 산업」. 서울: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2002. 「2002 한국의 산업」. 서울: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조사국 북한경제팀. 2003.「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남북경협 촉진
방안」. 서울: 한국은행.
한국은행. 2001. 「2000년 북한 GDP 추정 결과」.
한국토지공사. 1999.「통일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에 관한 연구」 
현대경제연구원. 2000. 「공존을 위한 남북경협」. 
황동언. 2000. “개성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한 선결요건”. 「통일경제」. 11․12월.   
 p61-74.
황정남. 1999.「북한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 연구」. 서울: 에너지경제
연구원.
Cho, Hyun-jun. 2004. "China's Political-Economic Approach toward FTAs     
254 
with East Asian N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8(1), p. 35-58.
Choi, Jean Ah. 2000. “Changes in North Korea's Trade Structure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Major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June 2000.
Dunford, M. 1977." The Restructuring of Industrial Spac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1, No.3.
Lee, Jong-Woon. 2003. "The Emergence of the IT Industry in North Korea and 
Inter - Korean Cooperation in the IT Fiel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7(1), pp. 143-175.
Lim, Kang-Taeg. 1997. “Analysis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by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22 
(2): 97-117.
Manyin, Mark E. 2001. North Korea-Japan Relations: The Normalization     Talks 
and the Compensation/Reparations Issue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ssey, D. 1979. A Critical Evaluation of Industrial Location Theory,"        in 
F.E.I.Hamilton and G.J.R.Linge(eds.), Spatial Analysis, Industry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Industrial Systems. Wiley.
Massey, D. and Meegan,R. 1979. "The Geography of Industrial              
 Re-organization: The Spatial Effects of the Restructuring of the Electrical 
Engineering Sector under the Industrial Reorganization Corporation," 
Progress in Planning, Vol. 10.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2.
Noland, Marcus ed. 1998.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참고문헌  255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Nuno Limao and Anthony J. Venables. 2001. “Infrastructure,                
Geographical, Disadvantage, and Transport Costs," International Economics. 
Trade, capital flows. World Bank.
OECD. 2000. International Trade by Commodity Statistics, 1990-1998. CD-ROM.
Tait, Richard. 2003. "Playing by the Rules in Korea; Lessons Learned in     the 
North-South Economic Engagement." in Asian Survey. Vol.XLIII, No. 2. p. 
305-328.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ed. 2002. Inter-Korean            
Reconciliatio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Role of Major Powers. 
Washington D.C.: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256 
SUMMARY   257
   S   ․   U   ․   M   ․   M   ․   A   ․   R   ․   Y
 SUMMARY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major North Korean cities in  
the context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Sang-Jun Lee, Sung-Su Lee. Hyung-Do Ahn, Myung-Chul Cho, Hong-Sik 
Lee, Ihk-Pyo Hong, Jong-Woon Lee, Ho-Kyung Bang, Jong-Hyuk Kim 
 
This study aims to suggest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major 
North Korean cities in the context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Based on the case study on transition economies and 
quantitative analysis on industrial potentials of the North Korean 
cities, directions of industrial restructuring are suggested. This study 
consists of seven chapters including conclusions. 
The first chapter discusses the background and need of the study, 
research objectives and methods. This chapter also briefly examines 
some major results of other research activities related with this study. 
In Chapter 2, the prospects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of direction for economic restructuring are suggested.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could be implemented in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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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s, which are the beginning stage, the expansion stage and the 
deepening stage. 
At the beginning stage, we can prospect that North Korea will 
make use of the agricultural-fishery sector and labor intensive light 
industry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and will foster new growth 
industry by bringing up IT sector. 
At the expansion stage, North Korea will bring up low technology 
and labor-intensive light industries such as fiber, footwear and toy. 
Partial restructuring on heavy industries will be possible in this stage. 
At the deepening stage, the fundamental change will happen in the 
course of economic reform of North Korea's industries. And labor 
forces will shift from the heavy chemical and munitions industry to 
light industries and services on a large scale in this stage. 
Chapter 3 presents basic directions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North Korean cities. First, the positive upbringing of producer 
service is necessary by using geo-economic potentials. At the 
deepening stage, it will be possible to promote the 
Nampo-Pyeongyang or Rajin·Seonbong-Cheongjin linkage 
development as the case of Hongkong-Shenzhen shown. Second, it is 
necessary for North Korea to corporate positively with South Korea 
and foreign companies in terms of technology and investment. The 
corporation with South Korea's company has a special significance as 
the case of Shenzhen, which has a corporation with HongKong for its 
industrial development. Third, industrial developments of the North 
Korean major cities could be connected with some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in Northeast Asia such as the TKR-TSR linkage 
project, Asian highway project, and Siberian natural gas exploitation 
project. 
Basic directions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Nor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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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es could be suggested according to the phase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as followings. 
At the beginning stage, it is necessary to foster export-driving 
industrial cities and to make use of existing resources. Gaeseong, 
Wonsan, Shinuiju and Rajin·Seonbong have potentials for  
export-driving industrial cities in this stage. At the expansion stage, 
logistic industry and tourist development could be activated in 
addition to export-oriented industry in Shinuiju, Nampo on the west 
coast and Rajin·Seonbong, Wonsan on the east coast. 
At the deepening stage, it is necessary to seek a comprehensive 
industrial development of cities with compounding export-oriented 
industries, logistics, tourism, and other functions. 
The industrial potential of the North Korean cities is reviewed in 
Chapter 4.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ings. The conditions of 
industrial location of Pyeongyang, Nampo, Gaeseong and Haeju on 
the west coast and Cheongjin and Hamheung on the east coast are 
relatively nice at the beginning stage. Pyeongyang and Nampo are 
advantageous for labor-intensive industry and some heavy industries. 
Gaeseong has some comparative advantages over other cities in 
labor-intensive light industry. Haeju and Hamheung have some 
comparative advantages in petrochemistry and primary metal industry. 
At the expansion stage, the results are similar with the beginning 
stage. At the deepening stage, Cheongjin, Rajin·Seonbong, and 
Gaeseong have the second best condition of location following 
Pyeongyang and Nampo. Pyeongyang has the best condition of all 
industries at each stage. Wonsan should foster the light industry 
considering Guemgang Mt. tour. Shinuiju has the comparative 
advantage on the light industry. Gaeseong is advantageous in the light 
industry and tourist industry, but it is needed to be develop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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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historic city due to its abundant historical remains. 
Chapter 5 suggests some directions of industrial development for 
9 major cities. Conclusively speaking, the upbringing of 
export-oriented light industry and selective partial normalization of 
existing heavy industry are important and needed. And a road system 
to link peripheral areas, consolidation of a network of railroads and 
harbor facilities are needed as well. Especially Gaeseong, Shinuiju, 
Rajin·Seonbong and Wonsan which are built up as a special economic 
zone are pointed to consolidate to physic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urgently. 
Some policy issues to the two Koreas for developing industries of 
the North Korean cities are suggested in Chapter 6.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North Korean cities should be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changing demand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dustrial development of North Korea cities is needed to 
be implemented step by step. At the beginning stage, the infrastructure 
corporation of governmental levels is very important. It is necessary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North Korean cities to dr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especially with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Japan and China could be important  cooperation partners to 
two Koreas.  
To alleviate the tensions from nuclear-weapon developing 
programme is the first task for develop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Unless North Korea address the 
willingness of abolition of nuclear-weapon developing programme to 
the world, it could be impossible to drive industrial infrastructure 
corporations with other countries. Also, the openness of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s infrastructure is needed because 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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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including South Korea, which will invest in North Korea 
enormously, needs to know about the actual conditions of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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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P  ․   P  ․   E  ․   N  ․  D  ․   I  ․   X
  
  부 록
1. 산업의 입지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결과 
1) 전통적인 공업입지 유형
공업의 입지지향 특색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원료지향적 공업입지, 시장지향
적 공업입지, 원료와 소비시장의 복합지향적 공업입지, 노동지향적 공업입지, 집
적지향적 공업입지, 그리고 자유입지형 공업입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원료지향적 공업입지
원료지향적 공업입지란 원료산지의 주변 지역에 입지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
업을 말하는데 수송의 용이성, 무게, 부피, 부패정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발
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 필요한 원료가 공간적으로 상당히 편재되
어 있거나 수송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 원료산지에 입지하는 경향이 두드러
진다. 특히, 단위무게당 시장가격이 매우 저렴하거나 제조과정에서 무게나 부피
가 상당히 감소되는 경우 원료산지나 원료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원료지향적 공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1차 금속부문에 속하는 제련업, 정제
업과 식품가공업, 목재․제지업 등으로, 주로 원당, 주정, 시멘트, 제지․펄프공
장, 제련소 등이 원료산지에 입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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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지향적 공업입지
생산의 운반에 따른 수송비의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에는 주로 소비시장에 입
지하게 되는데 이를 시장지향적 공업이라 한다. 소비재 중에는 제조과정에 있어 
물리적 변형이 일어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거나 운반과정에서 변질되기 쉽거나 
취급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많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단위무게당 수송비용을 증
가시키게 되는데 음료, 양조, 의복, 가구, 제과, 약품공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원료와 소비시장의 복합지향적 공업입지
생산비용보다 거리의 변화에 따른 수송비용이 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며 수
송비의 비중이 상당히 클 경우 그 공업은 원료산지나 소비시장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면서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원료공급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
고, 소비시장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최적입지의 선정은 매우 복잡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은 원료산지나 소비시장이 될 수도 
있으며 중간지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공업입지의 대표적인 예로 제철공
업과 석유화학공업을 들 수 있다. 제철공업의 입지는 생산기술혁신과 연료대체
화에 따라 상당히 변해왔으며 석유정제와 석유화학공업의 입지는 원유산지와 소
비시장 그리고 원유선적의 이직지점과 같은 교통의 결절지점이 가장 유리한 지
점이 되고 있다.
(4) 노동지향적 공업입지
지역에 따라 노동력의 양이나 질 혹은 노동생산성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상품의 생산과정에 있어 노동투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노동이 입지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특
히 숙련노동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부가가치가 큰 전자공업의 연구개발
이나 인쇄․출판업의 경우 숙련노동력을 지향하여 입지가 선정되고 있다. 또한 
노동비용보다 원료수송비나 제품 수송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공업의 입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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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있어 노동비는 핵심적 고려사항이 된다. 섬유, 피복, 신발, 합판공업이나 최
근 가전․전자공업들은 대표적인 노동지향적 공업이다.
(5) 집적지향적 공업입지
집적지향적 공업이란 수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공업들이 
원료공급지나 소비시장에 같이 입지함으로써 서로 비용절감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집적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공업을 말한다. 기계공업, 자동차, 석유
화학, 제철공업과 같이 관련계열업종이 많고 또 대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은 주로 집적하여 공업단지를 형성한다. 특히 전․후방의 연계성이 
큰 업종끼리 한 지역에 집적할 경우 생산비의 절감과 관리운영이 효율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중화학공업뿐만 아니라 경공업의 경우에도 집적지향적 산업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의류산업을 거론할 수 있다.
(6) 자유입지형 공업입지
여기에서의 자유입지형 공업(footloose industry)이란 제조과정에서 부가되는 가
치가 엄청나게 클 경우 제품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서 
수송비가 공업입지결정에 제약을 주는 요인으로 거의 작용하지 않는 산업을 말
한다. 자유입지형 공업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대개 자동화
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으로서 전자산업 등이 이에 속한다. 전자공업의 경우 원
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드는 기술집약적인 공
업으로서 운송비가 저렴하며 연료비도 적게 든다.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한 연
구․개발(R&D) 단계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인력공급이 가장 큰 입지요인으
로 작용되는 반면 제품이 제조과정에 들어가 대량생산화되고 표준화된 후에는 
반숙련 또는 미숙련노동력만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여성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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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조업 업종별 입지의 특성
식품가공업과 비금속광물 제조업, 목재가공업은 원료산지와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며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항 근처에 입지한다. 직물공업은 노동
력과 용수조건을 갖춘 곳이면 어느 곳이든 입지 가능하고 특히 의복산업은 시장
으로의 양호한 접근성이 요구된다. 가죽산업은 폐수처리를 위하여 하천, 또는 바
다에 인접하여 입지한다. 제지공업은 “펄프→제지→가공”의 일괄자동화 생산체
제가 유리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에너지 다소비산업이며 공해유발산업
인 것으로 고려하여 수력공급이 풍부하고 수질오염의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한다. 
석유정제업과 석유를 기초로 한 석유화학공업의 최적입지선정은 일반적으로 
원유산지와 소비시장 그리고 원유선적의 이적지점과 같은 교통의 결절지점이 가
장 유리한 지점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화학은 원료인 나프타, 에틸렌이 액상, 
기상이기 때문에 나프타 분해시설을 중심으로 콤비나트를 형성하고 정말화학은 
깨끗한 용수의 공급이 중요하다. 합성수지제품은 보통 시장 가까이에 입지하며 
고무제품의 경우에는 용지, 전력,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한다. 특히, 유럽
이나 일본, 우리나라와 같이 원유를 거의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흔히 해안
의 항구지역에 정유공장이나 석유화학공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석유의 해외의존
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미국도 내륙과의 접근도가 좋은 해안의 항구지역에 정
유공장이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제철공업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간산업으로 타업종과 연계성이 높다. 
최적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제철을 생산하기 위
해 투입되는 원료의 양이 다양하며 그 생산품도 다양하고 소비시장도 넓기 때문
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철광석 수송관계상 깊은 수심을 갖춘 항만이 필수적이
며 특수강은 전력다소비형으로 전력공급이 풍부하고 시장이 가까운 곳에 입지하
게 된다.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원광석의 수입의존도가 높으므로 항만시설이 필
수적이며 전력과 용수의 확보가 중요하다. 오늘날 세계 제철공업의 입지는 크게 
석탄산지나 철광산지에 입지하는 원료지향적 입지와 철광석이나 석탄 등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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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로 해외에 의존하는 경우 해안지역이나 이적지점 등 수송비의 이점이 있는 
지역에 입지하는 교통입지형, 그리고 고철의 이용의 증대와 제철과정에서 화학
공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부산물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시장지향적 입지이다. 
기계공업은 “원자재-부품-완제품”의 수평, 수직분업체계가 요구되어 계열화가 
필요하므로 관련생산과 연계생산이 가능한 지역과 대규모 용지 및 노동력 등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한다.
전자산업은 다습, 염해, 공해가 없고 숙련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지역과 관련산
업이 밀집하여 집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하며 자동차공업의 경우
에는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조립산업으로 부품공장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대규모용지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정밀제품은 많은 연구와 공학기술을 요
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기관이나 연구기관 등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려는 경향을 띤다.
2) 산업클러스터 및 연구․개발기능 입지와 관련한 이론적 검토 
지식기반시대를 맞아 산업의 공간적 집적을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나 일본의 도요타시티 등 성공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 사례들은 경쟁우위를 갖춘 선도산업을 중심으
로 산업집적이 이루어진 ‘산업특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술개발과 생산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핵심 기능들이 단순히 공간적으로
만 집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분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쌍방향 지식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끊임없는 혁신(innovation)
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과 유통 그리고 교류가 하나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형성
함으로써 공간적 집적지가 지속가능한 문화적 현상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한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제조업부문의 업종별 입지특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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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 연구개발(R&D)부문의 입지여건이다. 최근 연구개발 활동
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결국 기업간 혹은 국가간 무한경쟁시
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기술적 능력이 경쟁력의 가장 중추적인 부문이 되어 가
고 있다. 그리고 평양은 남포와 더불어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
다. 연구개발활동의 입지는 크게 정보화론적 접근(연구개발활동의 분산과 산재), 
공간분화론적 접근(연구개발활동의 대도시 집중), 유연적 산업화 접근(연구개발
활동의 공간적 집적) 그리고 경험통계적 접근(연구개발활동 입지요인의 편재) 방
법이 있다. 우선 정보화론적 접근은 연구개발활동의 입지가 앞에서 설명한 입지
지향의 특색에 따른 산업의 분류 가운데서 자유입지(foot-loose)형 산업이 될 것이
며 그에 따라 공간적으로 분산 혹은 산재될 것을 주장한다. 그 이유로 정보를 취
급하는 활동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은 원료의 수송이나 제품의 수송에 드는 비용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입지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연구개
발활동은 대도시 가까이에 반드시 입지할 필요가 없이 보다 자유롭게 공간선택
이 가능하게 된다. 더구나 통신의 발전은 정보의 공간적 이동비용을 급격히 감소
시켜 정보 근접성에 대한 공간적 요구가 약화되며 지역간 정보접근의 차별성이 
완화되어 연구개발활동의 입지 자유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간분화론적 접근을 선호하는 이론가들은 정보화론에서 주장하는 자유입지
형 산업을 부정하며 오히려 여타의 산업활동 보다 현저히 기존 대도시나 그 교외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이론모델로
는 제품수명주기이론과 노동의 공간적 분업론, 그리고 생산자서비스 공간입지이
론 등 후기 웨버리안 모델의 주요이론들이 망라되어진다. 이들 주요이론들은 모
두 연구개발활동이라는 고차적 기능은 생산실행활동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되며, 
대도시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유연적 산업화 접근은 기업들의 생산방식이 포디즘적 대량생산에서 유연적 전
문화의 산업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공간적 집적을 보이는 
원인은 시장의 불안정성과 경쟁의 증가에 의해 발생한 기업조직의 재구조화(특
히 수직적 분리) 경향과 그것을 연계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거래비용절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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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연구개발활동의 집적경제가 공간상
에 분포하는 여타의 차별적 입지요인들 보다 현저하게 강력하게 작용하며 초기
에 성공적으로 입지한 곳이 지속적인 집적지역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A.J. Scott는 첨단적 산업방식의 기업들이 입지한 지역들을 신산
업공간(new industrial space)이라고 하였다.
경험통계적 접근은 연구개발활동의 입지적 요인 특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자
는 것으로 어떤 이론적 전망에 의존하지 않고 단순하게 경험적 조사를 통해 통계
적인 공통점으로 발견하자는데 있다. 최근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노동력 요인(고급기술 인력), 인프라(통신인프라, 고속도로, 국제공항
과의 근접성 등), 집적경제(연구개발활동의 정보네트워크, 관련분야 집적경제) 
등으로 집약된다.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은 연구개발(첨단기술)산업의 입지에 대한 논의 가운데 경
험통계적 접근방법은 연구개발활동의 입지적 요인을 어떤 이론적 근거에 의존하
지 않고 통계분석을 통한 경험적 조사를 시도하였다. 경험통계적 접근방법을 이용
한 최근 연구결과들은 공통적으로 고급기술인력과 집적경제 그리고 통신, 국제공
항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간분화론적 접근방법을 추
구하는 이론가들은 연구개발활동이라는 고차적 기능이 생산활동과 공간적으로 분
리될 수 있으므로 대도시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연구개발산업의 입
지는 평양 등과 같은 대도시나 그 주변지역인 남포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3) 물류입지와 관련한 이론적 검토
물류란 제조업자로부터 생산된 재화를 장소와 시간적 이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
동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생하는 경제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운송, 
보관, 포장, 하역,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요소들은 서로 유기
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상품의 판매 및 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다. 
물류를 생산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물적유통 개념으로 정의할 때,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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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은 장소와 물품, 유통단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 물류활
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여건 또는 관련시설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물류시
설은 링크(Link)와 노드(Node)로 구분할 수 있고 링크는 도로, 철도, 선박, 항공 
등의 수송로를 말하며 이를 움직이는 수송수단이 관련되어 있다. 반면 노드는 물
류결절점으로써 화물역, 트럭터미널, 창고, 유통센터, 항만 및 공항시설 등을 말
한다. 예컨대, 최근의 물류현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의 규모성과 범위
의 경제성에 맞추어 물류부문에서도 공동화, 협업화, 종합화의 방향으로 전환을 
하여 복합일관운송체계, 공동운․배송, 종합물류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물류의 개념을 종합물류로 이해하면 보관뿐만 아니라 운․배송지원, 정보
관리, 유통가공, 판매물류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물류산업은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전함에 따라 한 국가경제내에서 차지
하는 물류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네트워크 구
성은 물론 주변국가간 물류 네트워크(Network) 형성과 이와 관련된 협력
(cooperation)이 촉진되고 있다. 이는 효율적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역에 따른 
제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Nuno Limao and Anthony J. Venables(2001)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수송비용이 평균보다 2배 증가할 때 무역량은 4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여 물류비의 절감이 수출경쟁력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
다.
결국 물류관리문제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물류시설의 입지문제이다. 
이는 물류시설입지문제가 장기간의 의사결정문제이며, 한번 투자된 시설에 대해
서는 많은 자본을 요구하고, 또한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
히 과거와는 달리 서비스 시설의 물류입지문제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고, 서비
스물류시설의 경우에는 정량적 요소와 함께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
기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더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물류시설 입지결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물
류시설에 대한 입지가 결정된 이후에 비로소 구조설계, 배치설계, 운반설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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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표 1> 형태에 따른 입지선정 요소
구분 입지선정의 중요 요소
공장, 창고의 경우 경제적 요인
소매점시설의 경우 수익적 요인
서비스시설의 경우 시설에 대한 접근성   
   자료: 조성훈,오광기,강희정. 1998. “서비스물류시설의 입지의사결정에 관한 연구.”「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Plant Engineering」. Vol.3. No.1.
물류입지에서 중시되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시설의 근접성, 인구구성, 소비자의 통행패턴, 보완적인 시설의 
접근도, 주차장 이용도, 주요 교통망과의 근접성, 주민 태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소에는 다른 어느 것보다 정성적인 내용이 많으며, 이는 기존의 
해법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애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의 물류시설입지결정에 대한 영향 요인들은 다음의 <부표 2>와 같이 
세분화되어 설명될 수 있다. 
물류시설의 접근성이라는 개념은 정량적․정성적 차원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이라는 정성적 요인과 경제적 비용이라는 정량적 요인을 동
시에 고려해서 파악해야 한다.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물류입지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
은 접근성과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여러 가지 요인으
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시설의 근접성, 인구구성, 보완적인 시설의 접근
도, 주차장 이용도, 주요 교통망과의 근접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중심성의 
개념은 국내경제권의 주변지역에 물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hub) 기지로
써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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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구 가급적 많은 인구가 거주하면서도 해당 






많은 입주업체의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인한 
교통유발효과가 크므로 교통이 편리하고 교통 
혼잡이 발생될 여지가 적어야 하면서도 서비스 










지역내 동일한 서비스시설을 확인하고, 
경쟁시설과의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발점포의 충분한 판매시설과 사무공간 확보, 
원활한 물류기능 수행을 위한 주차장 확보를 








임대료가 가급적 저렴하고 토지이용 및 건축에 








   
   자료: 조성훈․오광기․강희정. 1998. “서비스물류시설의 입지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Plant Engineering」, Vol.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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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북한의 지역별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실태
□ 종합 
개 괄 
․산업발전정책의 기조를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표명 
․중공업이란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을 일컬으며, 전기, 석탄, 광업, 금속, 기계, 화학, 건재 등의 공
업 및 임업 포함. 따라서 경공업은 낙후된 편임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의 이원화로 되어 있으며, 중공업은 중앙공업에 속하고, 경공업은 지방공업에 대체로 속함 
․계획적으로 공업배치를 시행함으로 6․25 이후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 배치됨. 새로 건설된 공장은 북부내륙지





․현재의 금속공업은 동부지역에 김책제철소, 청진제강소, 성진제강소, 부령야금공장, 흥남제련소, 문평제련소 서
부에 황해제철연합기업소, 4․13 제철소, 천리마제강염합기업소, 대동강제철소
․제철제강 공장중 함북지구, 대동강하구지구 및 평안북도지구 등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침 
․함북북부지구의 김책제철소는 전체 생산량의 77%
․비철금속 남포제련종합기업소는 북한 최대의 종합적인 비철금속 생산기지, 동부지구에서는 단천제련소와 문평
제련소.  제철, 제강 및 기타금속공업의 주요 입지는 청진, 남포․송림, 평양시 등임 
․비철금속 공업기지는 서부의 남포, 평북 평양, 동부는 단천, 보령 
기계 
공업
․북한 최대의 공업지구는 평양, 강서 남포지역 
․평양지구는 최대의 종합적인 기계공업지로 전체생산의 20% 차지 
․공작기계 및 공구의 대표적 생산지로 만경대공작기계공장, 5월7일공장 및 만경대공구공장, 정밀기계공업도 최
대.
․남포지구는 북한 전체 기계공업의 11% 생산, 그외 평성-순천-덕천지구도 11%. 
․신의주-구성지구, 희천-강계지구, 사리원-해주지구, 함흥-원산지구, 천진-회령-혜산은 북한 제3위의 기계공업지. 





․국제수준상 가장 낙후된 공업임
․평양이 최대의 전자, 자동화공업 중심지임 
․대동강 텔레비젼수상기 공장. 최 TV의 최대생산공장
․자동화공업은 4월3일공장.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용성기계공장이 생산중심지 
화학 
공업
․석회석과 석탄을 원료로 한 석탄화학계열공업은 중심 발전 
․석회석 원료의 카바이드, 소다, 소석회 생산,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요소와 같은 화학 비료 생산. 
․갈탄으로부터 벤졸, 나프탈렌,
․주요공장 : 청진의 방직공장, 신의주의 현대화학섬유공장, 함흥의 대규모 비날론공장 건설. 
․정유공장, 화학섬유와 합성수지 등 대규모 화학공업이 함흥, 남포, 해주, 신의주, 나진에 발달 
․주요 화학공장 :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은덕화학공장, 2․8비날론 연합기업소, 순천석회질소 비료공장, 함흥 청편
화학공장, 사리원카리비료공장 등임 
건재 
공업
․평양시등에 40개 건재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타일, 합성수지, 위생기구, 금속건구, 비닐장판, 벽지, 보온재, 방열
기 생산
․함경북도내 10여개 시, 군에는 시멘트, 강재, 벽동, 금속건구공장 등을 건설 
․시멘트공업은 평남을 중심으로 서부지구에 전국시설물량의 78%집중, 동부지구 22%.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는 
북한최대 그외 2․8시멘트연합기업소, 평양의 산원, 해주, 승호리가 생산량이 많음 
․유리공업은 남포, 요업은 평안남도가 전국 생산량의 28%, 평북 18%. 
섬유 
공업
․섬유사공업 : 비날론은 북한섬유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섬유사, 순천비날론공장 건설 연산 5만톤 
․방직공업 : 평양, 신의주, 구성 등이 방직공업의 중심지. 영변, 박천은 견직공업의 중심지. 평양은 북한최대의 
화학섬유방직공업 중심지. 그밖에 주요공업지는 신의주, 구성, 강계, 사리원, 개성, 청진, 혜산 
․의류공업 : 평양시와 함경남북도에 대규모 분포, 의류제조업 종업원수의 18.3%가 평양에 분포, 그 다음으로 함







․평양시와 함흥, 신의주, 사리원, 청진, 원산 등 도소재지에 집중 배치 
․수산물 가공중심지는 신포시, 제분공업은 평양시, 송림시, 원산시 등임 
신발 공업 ․최대의 신발공업지는 평양으로 전국의 24%차지. 다음이 신의주 
일용품공
업
․가정용품과 문화용품으로 평양시는 중앙일용품 총생산의 34%, 신의주는 24%, 신의주는 특히 화장품 공업이 
발달 
․평양시 공장 99개중 41개는 철재일용품공장, 다음이 가구공장. 그외 합성수지 일용품, 평양시, 신의주시, 함흥
시, 평성시, 청진시, 원산시, 사리원시에 분포 
제지 공장
․중요지로는 길주, 신의주, 혜산, 회령 등 
․길주는 북한 최대의 펄프공업지이며 양강도와  함경북도일대의 목재원료발달. 
․신의주에는 북한 제일의 신의주 섬유연합기업소와 신의주 펄프공장. 그외 혜산제기연합기업소, 회령연합기업





․철도 : 1996년 현재 5,112㎞로 이중 전철이 4,030㎞임. 화물수송의 90%, 여객수송의 62%를 철도가 담당함. 
  주요노선은 평부선, 평의선, 평라선, 함북선, 평북선, 만포선, 평덕선, 강원선, 평남선, 백무선, 무산선, 허천선, 
팔원선, 덕팔선, 청년이천선, 황해청년선 등이며 전 노선의 98%가 단선이며 노후화됨 
․도로 : 고속도로 2개노선 232㎞(0.4%), 1급도로 10개 노선 2,289㎞(3.8), 2급도로 29개노선 4,299㎞(7.1%),  3급도
로 145개노선 5,939㎞(9.8%), 대부분이 비포장도로이며 도로상태불량 
․항만 : 주요 무역항으로 남포항, 흥남항, 청진항, 송림항, 해주항, 원산항, 선봉항, 나진항이 있으나 그동안 폐
쇄정책으로 크게 발달하지 못함 
․공항 : 국제공항인 순환공항이 유일하며, 국내공항은 17개 정도이나 군용과 겸용하는 간이 공항, 시설 불량 
통신 
․방송은 평양방송은 비롯한 소수의 방송국이 있으며 대부분 유선방송임 




․석탄과 수력자원이 풍부함. 주탄종유정책 시행 1996년 현재 석탄이 66.3%, 수력이 19.7% 담당, 수력자원이 가
장 풍부한 곳은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 순으로 총수력자원의 74%가 이곳에 집중 
․석탄의 주요 매장지는 평안남북도 일대와 함경북도 일대이며 서부는 무연탄, 동부는 갈탄
․광물자원은 다양하며 철광자원은 무산을 중심으로 매장량이 많음 비철금속 광물중 구리와 납, 아연은 함남 허
천군 상봉, 허천광산 등 단천지구에 많음 




․노동력은 풍부하나 숙련노동 부족 
․원재료는 풍부한 지하자원 매장 
․용지는 기존공업지역의 재개발과 주변지역의 확보 여건이 양호 
․용수는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과 기타 하천의 발달로 수자원 풍부 
․교통의 여건은 철도위주이며 도로는 매우 열악 
․전력은 매우 열악 
잠재력및 
의의 
․중공업 위주의 정책에 따라 기계공업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며 금속공업의 기술혁신에 의한 발전가능성 높
음 
․석회석과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공업의 발달과 목재가공공업은 잠재력 높음 
․낙후되고 빈약한 경공업분야는 기술혁신에 따라 크게 성장가능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은 공업의 집적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되나 산업의 첨단화로 경쟁력 강화 가능 
․기타 동해안의 경우 기존의 산업지역을 정비하고 단지화함으로 발전 가능 
․남북교류증진을 위한 서해안 경기만 일대 신산업단지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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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특별시 
개 괄 
․주요공업 : 기계공업, 에너지공업, 건재공업 등 중공업과 다양한 경공업 
․북한 최대의 기계공업 중심지, 섬유공업, 전자자동화, 식료품, 신발, 일용품공업지 
․공업생산 : 전국 공업생산의 14%, 종업원의 11%임. 교통편리, 공업용수, 지하자원(무연탄, 석회석) 높은 학력 
․평양시 부문별 공업종사자 : 기계(21%), 일용품(19.8%), 식료(15.0%), 건재(14.0%)






․제철, 제강공업은 선교구역에 집중
․평양강철공장(부지면적, 26,000평, 강철 10만톤, 압연, 강재 10만톤)은 북한 최대
․비철금속공업 형제산구역 하당동소재, 주요공장은 평양유색 금속공장이며, 구리제련 
기계 공업
․북한 최대중심지 동평양 기계공장이 가장 중요 
․공작기계공업 : 대표적 생산지는 만경대, 평양, 5월7일, 김종태 전기기관차 종합기업소(기관차 생산 154,900평)
․정밀기계공업 : 주요공장은 평양정밀기계공장, 9월18일공장, 서평양메아리공장 등이며 평천, 용성구역등에 입지 




․북한최대 공업지인 10월5일 자동화 종합공장은 로봇 조종장치 등 최첨단 제품생산
․대규모 집적회로와 중규모 집적회로 기지건설.  통신발전과 자동화 공업발달 
․주요공장: 평양 통신기계공장, 모란봉 자동화기구공장, 대동강 자동화기구공장이 북한의 중심지이룸
화학 공업
․북한 전체 종업원의 6%에 불과 
․주요공장: 평양제약공장(선교구역), 대동강출전지공장(평천구역), 철도 출전지공장(보통강), 평양고무공장(선교
구역), 평양 칠감공장(만경대구역) 
건재 공업
․평양은 북한최대 건재공업지 
․시멘트 공업 : 승호리 석회석광상은 최대규모, 매장량 1억4천 만포 주요공장은 승효리 시멘트공장 
․유리공업 : 평양광학유리 생산협동조합(광학유리 생산전문 규모는 작으나 제품질 높음)
․벽돌공업 및 건설자기공업 : 북한 전체공장수의 12%, 생산량의 9%, 7월28일요업공장, 대성요업공장
․금속화학 및 건자재 : 부재생산의 최대중심지, 평양블로크공장, 미림블로크공장, 평양석재가공공장 
섬유 공업
․북한 최대중심지로 화학섬유, 모방직, 견방직, 면방직, 방직실 생산능력의 30%가 집중 
․평양종합방직공장은 북한 최대규모(40만평)로 이곳에서 방적사, 각종직물, 염색, 직물생산 
․주요편직공장 : 선교, 애국, 어린이, 낙랑, 만경대 등




․주요 공장 : 평양곡산공장, 용성육류공장, 평양맥주공장, 용성담배공장, 평양청량음료공장, 평양장류공장, 평양 
김치공장 등이 있으며 용성구역에 육류가공공업, 요구르트, 담배 등 생산공장 입지 
신발 공업
․북한 최대중심지
․주요공장 : 평양구두공장(전국신발생산량의 7.3%),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전국신발생산량의 8%), 평양신발공




․중앙일용품 생산의 34%, 총종업원의 33%임 
․주요공장 : 평양일용품공장, 평양전구공장, 평양가죽이이김공장 등. 각 구역에 고루 배치 





․철도 : 평의선(평양～신의주), 평부선(평양～개성), 평남선(평양～온천), 평라선(평양～나진), 평덕선(대동강～구
장) 등이 잘 발달됨  
․도로 : 고속도로(평양-원산, 남포-개성, 희천은 건설중), 1급도로 5개, 2급도로 3개 등 
․항공 : 평양순환비행장
․수운 : 보통강과대동강이 하천교통으로 이용 
통신 ․대체로 빈약, 3개 방송국, 1개의 TV방송국, 전화는 주로 관공서나 고위층 등 소수만 이용  
자원 에너지광물
․에너지자원 : 빈약한 편이며 평양화력발전소에서 50만㎾ 생산 




․풍부한 지하자원 : 철광석, 석탄, 60여개의 탄광, 8개의 철광상
․용수 - 대동강, 전기는 수력과 대규모 화력
잠재력및 
의의 
․기계공업, 전자, 전기, 건재공업, 섬유공업, 발전잠재력 높음. 
․자원, 용수, 전력, 노동력 시장성 등 우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증대 가능, 기존 산업입지정비와 신규산업입지 개발필요 




․북한제일의 전기동생산지: 제철, 제강공업, 동, 납, 아연과 같은 비철금속 제련공업이 일찍부터 발달  
․북한최대의 비철금속공업지 : 납, 아연, 금 등 
․중기계공업, 일반기계공업, 농기계공업, 조선공업 등이 발달 








․4월13일 제철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대표적 산업체 입지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는 강철탄소공장을 비롯한 특수강 공정이 확립되고 쇠밧줄 생산시작 13,000명 규모임. 
5․18 단조공장 추가 준공 
․4월13일 제철소는 북한의 서부지구의 광석으로 연간 52만톤의 강철원료 생산  
비철금속
공업
․북한최대규모의 비철금속 공업기지 
․남포제련종합기업소는 북한 최대의 전기동 생산기지, 북한 비척금속 공업기지, 부지면적의 거의 절반, 종업원
수 1/3 이상을 차지함. 
기계 
공업
․북한기계공업 생산의 약 11%
․주요생산품 : 5만㎸A 규모의 발전기, 20만㎸A 규모의 대형변압기와 같은 동작시설을 생산  
․주요기계공장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중기계생산기지), 금성트렉터 공장(최대 농기계공장) 




․2만톤급 이상의 외항화물선 건조 
․남포조선소 : 일제강점기에 설립. 선박수리로 시작하여 현재는 2만톤급을 건조하는 특급기업소에 속함 
화학 
공업
․염료공업, 제약공업 발달 
․주요공장: 남포화학공장(세탁비누, 크립 등을 생산), 
           남포제련소 여로분공장 유산직장에서는 연10만톤의 비료생산 




․전자공업 : 북한 전체적으로 낙후 
․3월14일 공장(남포통신기계공장)은 북한의 주요통신기계공장 
․유리공업 : 북한유리공업의 최대중심지로 판유리공장과 유리일용품 공장 소재. 
           남포유리공장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전국 공급 
․일용품공업 : 주로 유리제품생산, 이외에 철제일용품공업 발달 





․철도 : 평남선(평양～온천), 서해갑문선(신덕～철광), 대안선(대안～강서), 용강선(용강～마령) 등이 남포를 경
유함 
․도로 : 고속도로(평양～남포), 1급도로(평양～남포선), 2급도로(남포～신의주, 용강～온천선) 등   
․항만 : 남포항(하역능력 800만톤)  
통신 ․빈약, 공공기관외 설치 불가 
자원 에너지광물
․광업 : 무연탄 풍부, 기타 광물 자원은 빈약 
․인회석 생산, 대안조력발전소 
비고
․공업입지여건 : 주변지역에 지하자원 풍부, 항만여건 양호. 
                기존공업발달(금속공업, 기계공업은 북한 최대규모) 
                철강 및 비철금속의 소비지인 평양 인접, 대규모 기업은 평양 능가. 
                용수풍부(대동강). 노동력 풍부 
                용지는 협소 (공업용지가 남포시 면적으니 6.2%) 특히 유리공업 발전 
․잠재력 및 의의 : 산업입지 여건 양호 대외수출입 여건 좋음 
                  기계, 조선, 유리, 제련공업 잠재력 높음 
                  용지확보가 지곤 시가지에서는 어려움(공업용지 비율이 과도히 높음) 
                  외곽 신공업지구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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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남도 
개 괄 
․종합적인 공업생산기지가 조성된 곳이며, 승리자동차 종합공장과 같은 주요 기계공장과 순천석회질소비료
공장, 순천제약공장과 같은 화학공업공장입지. 전국에 제품공급 
․연간 3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북한 최대규모의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덕천에는 대규모수력발전소. 
․공업의 대부분이 석탄자원에 기초, 북한전체 무연탄 개장량의 4/5




․제철, 제강공업이 미약함, 철광생산 빈약 
․비철금속공업 발달, 북창알루미늉공장, 입지조건 양호, 
․순천시 부산리 알루미나 공장 인접, 북창화력 발전소 인접, 공업용수용지, 교통편리. 
․원료공급지 인근 알루미나 원료인 남정석은 매장량이 풍부. 
․개천지구는 주요 석회석 매장지 북한최대의 무연탄 생산기지 
기계 공업
․전국의 11% 차지하며, 덕천, 안주, 순천에 집중 분포, 
․기계공업 중심지 : 안주시(9월 28일공장, 안주 절연물공장), 덕천시(승리자동차공장, 9․25지게차공장), 평성시
․평성-순천-덕천 기계공업지구는 평남기계공업 중심지
․덕천시의 승리자동차공장은 북한전체의 90% 자동차 생산능력과 10만평 부지 보유  
화학 공업
․무연탄과 유연탄 생산이 많아 화학공업에 유리함. 석회석광상은 순천지방중심, 평남은 화학비료공업중심, 요
소비료는 45%, 순천은 청주와 함께 석회질소 공업중심 
․순천은 함흥, 청수와 함께 풍부한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카바이트 생산의 3대 중심지 
건재 공업 ․순천이 평남 회대 공업지. 다음은 개천시 ․시멘트 공업은 북한 최대 38%, 순천 시멘트연합기업소는 북한 최대 현대적 공장 
섬유 공업
․방직 및 방적 부문 종사자의 0.8%, 개천직불공장이 대표적이며, 안주의 안주견직공장과 성천의 성천견직공
장은 전국적 규모임 
․안주공장의 비중은 북한 견직공장 종업원의 22%, 피복은 전국의 60%
․주요피복공업지 : 개천, 순천, 평성, 성천, 안주 등 
음식료품공업
․주요 공업지 : 순천, 북창. 그외 개천, 평성, 성천 순임 
․북창의 곡산공장은 북한의 2대 주요식품공장임 
․이 공장에서의 제품생산비율은 물엿 50%, 녹말 30%, 포도당 10%. 
신발 공업 ․주요 생산지 : 평성시, 순천시․평성시에서는 인조합성가죽을 만들고 순천시는 구두공장이 있으며 전국의 신발공업 부문의 약 8%생산 
일용품
공업
․주요일용품공장 : 안주, 개천, 덕천, 순천, 평성에 배치됨 
․평성시는 전국 중앙일용품공업 총생산액의 16% 차지. 평성합성가죽공장, 평성고무줄공장. 
․평성고무줄공장은 평성시 중앙일용품공업 총생산액의 10%이상 생산 
․평성시에는 중앙공업일묭품공장과 함께 10여개의 지방공업 일용품공장이 배치됨 
임업,목재제지





․철도 : 평의선(평양～신의주), 평덕선(대동강～구장), 평남선(평양～온천), 평라선(평양～나진) 등이 통과함 
․도로 : 고속도로(평양～희천선), 1급도로(평양～신의주, 평양～만포, 평양～원산), 
       2급도로(용강～온천, 신안주～개천, 신안주～남포, 평양～증산, 순천～금야, 개천～의주, 의천～평산선)등
․항구 : 소형 몽금포항  
통신 ․평양에 인접해 있어 다소 유리함. 방송은 대부분 유선
자원 에너지광물
․수력자원 : 대동강 수력발전소 20만㎾ 
․화력발전 : 북창화력발전소 160만㎾ (북한 최대) 
․석탄자원 : 북한최대석탄매장지, 북한 대규모 탄광 60개중 26개 분포 안주탄전이 최대연산 870만포 




․평양-남포지역에 인접하고, 북창화력발전소에서 동력을 공급하고 있어 산업입지가 양호하며, 도내의 지하자
원으로 원료지향성과 시장지향성공업이 동시에 발달함 
․특히 기계공업과 화학공업 및 시멘트공업 발달 
․기계공업은 평성-순천-덕천지구 중심분포, 북한 전체의 10.8% 생산, 자동차 공장이 중심 
․석탄 및 광석채굴을 지원하기 위한 채취기계공업 발달. 북한 최대의 무연탄 산지인 평남 북부 탄전 소재함, 
순천 갑문, 대동강 갑문건설로 용수확보용 및 전력공급양호. 평안남도를 함경남도에 겨룰수 있는 화학공업의 
중심지로 육성계획, 화학공업의 중심지는 순천시, 안주, 시멘트 공장 소재 (연산 300만포)
잠재력 및 
의의
․화학공업, 건재공업, 섬유공업, 일용품공업, 기계공업 등 잠재력 높음. 평양, 남포와의 연관 산업가능. 용지, 




․수력과 석탄이 풍부하며, 금속공업의 원료인 철광석 및 기타 금속광물과 비금속광물이 비교적 풍부 
․동력자원과 원료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업부문간 연계되며 덕현광산은 ‘9월제철연합기업소’에 철광석을 원료
로 공급. ‘7월26일광산’은 신의주 화학섬유연합기업소에 희망초 공급 
․신의주, 의주, 피현, 용천 등지에 이르는 지역에는 광물채굴,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방직공업이 입지 





․원료 및 에너지 풍부, 덕천 천마지구의 자철광, 석회석, 규석, 수풍발전소, 태평만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소입지 
․신의주 지구 갈탄 낙원기계연합기업소, 3월 3일 공장, 3월 9일공장, 4월3일공장, 8월28일 공장, 10월 30일 공
장 등 대규모 기계공장 입지. 대표적 제철소는 의주군에 자리잡고 있는 9월 제철 연합기업소 
비금속 
공업
․북한 최대의 금, 은 생산지 
․대표적인 금속 제련소는 정주시의 평북제련소인데 도내에서 생산된 금속자원과 석탄, 석회석 등의 보조원료
를 이용, 금, 동, 유산 등을 비롯한 여러제품생산 
․삭주와 구장지구에 묻혀있는 하석과 남정석, 보오크사이트, 석회석과 같은 원료와 무연탄을 사용 
․알루미늄을 비롯한 경금속 생산설비 갖출 계획임 
기계 공업 
및 자동차
․기계 및 자동차 부품공업 발전 일제시대에 이미 신의주 일대에 공장입주, 현재는 낙원기계연합기업소, 8월8
일공장을 비롯한 28개의 대규모 공장입주 37개의 중소규모 지방산업공장이 있으며 금속산업 다음으로 공업총
생산 높음 
․기계공업발달지는 신의주, 정주, 박천, 구장, 향산, 문산, 태천, 구성, 삭주, 신의주가 대표적인 공업지 
․대표적 공업 : 낙원기계연합기업소, 8월8일공장, 3월9일공장 
화학 공업
․전국화학공업 종사자의 16% 전국 2위이며, 화학비료 및 섬유생산의 1/5, 원유가공생산의 1/3 생산 
․원료자원(갈석회석, 의방초, 인회석) 무연탄 교통의 편리이용 공업발달, 청수화학공장과 정유공장인 봉화학공
장의 생산물은 전국 공급 
․화학공업 비중은 비료 36%, 화학섬유 27%, 원유가공 등임 지역은 신의주 지구, 삭주군, 피현군, 정주시 
․주요공장 : 삭주의 청수화학공장, 북한 카바이트 생산 1/3, 신의주 화학섬유 기업소, 제약공업도 발달. 북한 
종사자 1/3 
경공업
․도공업 총 생산의 1/2, 섬유공업이 도공업 생산액의 1/3, 409개의 경공업 공장 
․섬유공업 : 도공업총생산액의 60%, 공업총생산액의 1/3, 방직이 70%. 인의주 방직공장 규모가 가장 큼. 
            편직공업은 섬유공업생산 30%. 
․식료품공업 : 의주곡산공장, 신의주장 공장 등의 76개의 식료품공장. 신의주시, 구성시, 삭주군, 구장군에 배치 
․신발공업 : 신의주시가 중심지이며 전국 생산 19% 신의주 신발공장(신발 총생산의 16%), 신발부속품공장, 
           가죽구두공장 등 
일용품공업
․도 경공업 총생산액의 1/5, 도전체 공업기업소 수의 1/3 
․화학일용품, 철제일용품, 전기일용품, 유리 및 도자기 일용품, 문화용품, 신의주가 주생산지임. 신의주는 북한 
전체의 24% 생산 
․목재공업은 신의주, 구성, 대관, 천마, 동창, 구장, 향산군, 철재, 신의주, 구성, 신의주 법랑 철기 공장 
․신의주 유리공장, 신천도자기 공장, 해천군 옻 공예, 학용품은 신의주. 신의주 화학섬유연합기업소 
제지 공장 ․북한의 주요제지공업지역. 신의주에 대규모 종이공장, 화학섬유연합기업소, 펄프공장, 종이공장 등 집중배치 
목재 
가공업
․신의주시, 삭주군, 대관군, 운산군 등에 공장이 발달. 통나무 가공과 가구, 목기 등이 주요 품목. 





․철도 : 평의선, 평북선, 덕현선, 다사도선, 용문탄광선, 용암선, 운산선, 백마선등과 같은 산업철도와 
       그외 16개 간선철도가 지나감  
․도로 : 1급도로 2개, 2급도로 2개, 3급도로 17개 등의 도로가 통과 
통신 ․중국과 접경지역인데다가 신의주, 구성 등 도시지역이 많아 비교적 발달 
자원 에너지 광물
․에너지자원 : 전력자원은 북한 전력생산의 9%, 평북 총수력자원 71%가 압록강 수계에 분포(수풍발전소, 태평
만 태천발전소등 입지), 석탄자원은 구장지구의 무연탄이 규모가 큼 




․압록강, 청천강, 대령강이 흐르고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고 수력발전으로 인탄 전력공급 풍부 
․기계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발달(북한 기업소 총수의 12%), 낙원연합기업소, 8월8일공장, 4월3일공장, 신의주 
방직공장, 봉화화학공장 등 북한내 대규모 공장 입지 
․금, 은, 무연탄, 철광석 등 광물자원 풍부, 중국인접 시장성 양호 
․경공업은 도전체 생산액의 53%, 방직공업은 전국 2위 
․주요방직공장 : 신의주 방직, 구성방직, 박천견직, 영변견직, 신의주 모방 등
․기계공업도 발달 신의주 등에 배치. 화학도 전국 3위 등  
잠재력및의
의 
․풍부한 용수, 전력, 인력 시장 여건, 용지확보 용이 등 여건 양호, 대륙의 관문, 중국시장 겨냥 공업개발 금
속, 기계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부문 잠재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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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남도 
개 괄 
․주요공업 : 광업, 기계공업, 건재공업, 방직, 식료, 일용품 등 경공업  
․총537개 기업소 중 기계, 방직 및 의류, 일용품 공업 및 식품공업이 1/2 소규모의 기업이 분포 종업원 100명 
이하가 60% 
․국가적인 공업정책은 새로운 광산 채굴, 비철금속공업 기지와 건재공업 기지, 화학공업기지, 설립기계공업 등 
공업의 다양화, 식료 일용품공업 건설 계획 
․공업의 배치는 전지역에 골고루 배치, 중앙기업 전체의 42%(27개)가 해주에 배치, 지방기업소 12%, 지하자원






․제철, 제강공업은 빈약, 해주강철공장에서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강철 제품 생산 
․기타 금속공업 비철금속 발달. 동, 납, 아연, 금, 은 광물 다량 매장. 




․80개의 기계공장, 기계공업을 약 17%, 기계제품은 농기계, 식료품 공업, 일용품공업에 필요한 설비와 부품, 
기계공업의 중심지는 해주시와 신천, 신원 등
․해주트렉터 부속품공장은 해주 연결 농기계 공장과 함께 황해남도 농업뒷받침 
화학 공업
․도 공업총생산의 5%, 공업중심지는 해주, 신원, 재정 연안, 배천 등 대표적인 비료 공장, 생산 규모 30만톤 
․2월광산에서 생산되는 유화철, 내호리광산에서 인회석을 공급받아 비료 생산 
․재령, 연안 등에서 페인트공장 해주에서 가성소다 염산유산 등 천일제염생산. 연박제염소 유명. 
․테라마이신과 페니실린 공장 
건재 공업
․시멘트, 벽돌, 소석회 산업이 가장 큰 비중 
․신원군의 석회석은 해주시멘트공장 신원시멘트공장 원료 제공 
․삼천군, 은율군, 해주만 좋은 모래가 많아 유리공업 발달 
․해주시멘트공장(30만톤 생산규모) 등 30여개 공장이 있음 
․해주유리공장에서는 용연지구 규사 이용 판유리 생산 
경공업
․섬유공업이 경공업 비중높음. 
․해주시를 비롯 대부분의 군애 의류공장, 배치 해주방직공장, 해주편직물공장, 피복공장 
․특히 신천, 연안의 다색단과 모본단, 약산단 장연의 날염직과 타올원단 배천의 담요, 송화와 삼천의 양복천, 
해주의 신발원단공장이 규모가 큼 
식료품공
업
․경공업의 41% 차지. 장공장, 육류 및 과일, 채소가공공장 등 60여개의 식료품 공장 배치. 이중 해주시에 있
는 해주곡산 공장과 장공장, 청량음료공장, 어린이영양제공장, 발효공장 등 10여개의 식품공장이 중심 
․주요 특산식료품 : 벽성과 옹진의 곶감, 강령의 다시마가공, 고구마가공 배천의 찬, 연안의 오리가공, 신천담
배공장 700명 연 3,000톤 
일용품공
업
․경공업의 23%. 새주시와 신천, 재령, 장연 등지가 중심지 
․해주에는 일용품종합공장, 냉동기공장, 전구공장, 염화비닐 가공공장 
․만년필 공장, 장난감 공장 등 각종 공장 소재 
제지 공장
․볏짚과 옥수수짚 등 제지공업의 원료 풍부 






․철도 : 황해청년선, 은율선, 배천선, 장연선, 왕신선, 옹진선, 부포선, 서해리선 등이 통과함 
․도로 : 1급도로 1개, 2급도로 3개, 3급도로 14개 등임
․항만 : 해주항  
통신 ․북한에서 가장 낙후된 곳중의 하나임, 전화는 교환을 통해 연결. 유선 방송 
자원 에너지광물
․에너지자원 : 에너지 산업취약. 석탄자원도 거의 없음  




․하자원(80여가지), 곡물과 특용작물 및 과일, 수산기지 운송망, 노동력 
․화학 공업에 한계점- 휴전선 인근, 쌀공급지(20%) 
․경공업중심 및 농기계공업 위주, 공업개발 수준은 극히 부진 
․공업입지는 주로 도시지역, 해주시에 15.5%(업체수) 옹진군, 강령군, 종업원수 기준 해주시 27.5%, 해주시 일
부에 집중배치된 상태 
잠재력및 
의의 
․광물자원과 인근에 평양과 남포 등 주요공업지구 소재 
․풍부한 용지, 대외 수출 항구, 남북교류활성화시 유리한 여건 




․황해북도는 종합적 공업생산기지로 발달 황해 제철 연합기업소가 자리잡고 송림시가 평양의 공업위성 도시
로 유리한 위치, 풍부한 석회석과 납, 아연광과 중석 및 석재자원 그리고 초무연탄 등이 매장됨 그러나 기
계, 화학 등의 공업이 빈약하고 금속공업, 건재공업, 방직 및 의류공업, 식료품공업이 다소 있음 
․지역적 배치로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 사리원광산 기계공장, 사리원방직기계공장, 2․8 시멘트 연합기






․제철,제강공업: 송림시에 배치되어 있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는 북한제2의 종합제철소, 서부지구 금속생산의 
절반 
․주요 생산품은 환강, 형강, 후판, 막판, 아연, 도금판 등 다양 1996년 현재 145만포의 강철 생산 
․6․25이후 화학 및 비료공장 건설. 자동화, 현대화 
․비철금속공업 : 은파광산은 제2의 납, 아연광산으로 해주 제련소 원료의 74% 공급. 비철금속 생산은 신평군
의 중석, 홀동 및 수안의 금 등을 생산하는 정도임 
기계 공업
․기계공업은 미약, 전국총생산의 4%, 대표적인 기업은 봉산 연결 농기계 공장, 개성, 연결 농기계공장. 사리원 
트렉터 부속품 공장
․사리원을 중심으로 기계공업 집중 
․개성시에는 기계공장, 편직기계공장, 자전거공장, 전기공장, 영예군인 전기기계공장 등 배치 
․사리원을 중심으로 배치. 봉산연결농기계공장, 사리원 트렉터 공장, 사리원 광산기계공장, 사리원 통신기계수
리공장, 사리원 건설기계 공장 등 
화학 공업
․북한전체의 0.4%(종사자)로 매우 빈약. 
․중심지는 사리원, 송림시에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 유안비료, 사리원에서는 사리원과리비료, 기타 송림, 
봉산, 평산, 황주, 연탄 및 곡산에는 기호화학분야와 제약업 
건재 공업
․시멘트공업 : 석회석 풍부. 북한 총생산의 19%, 봉산의 2․8 시멘트 연합기업소가 대표적이며 북한 3위 규모. 
지방공업시멘트 공장으로는 사리원, 은파 서흥, 연탄 등에 소규모로 배치 
․기타 건재공업 : 벽돌공업은 사리원, 봉산 황주, 은파 등에 4개의 벽돌공장, 북한 전체 생산의 10%  
방직 및 
의류공업
․사리원에 있는 사리원 방직공장, 사리원영예군인 재봉공장은 북한 전체의 10%, 비날론사와 스프사 생산 
․사리원 방직공장은 전국생산 7%, 사리원 편직공장은 전국 4번째 규모(7%) 의류는 사리원, 송림, 봉산에 배치 
식료품 
공업
․사리원은 주요 식품공업의 중심지 장류, 육류가공, 장류 생산 
․봉산은 과일 가공공업지, 담배공장 
신발공업 ․사리원에 소규모 공장. 주민신발 수요 충당 
일용품 
공업
․사리원시에서 철제 일용품, 수지 및 비닐제품과 교구비품 등 생산 
․송림, 평산, 봉산에도 비교적 큰 일용품 공장 소재 
목재가공 
공장
․산림면적 좁음, 신령군에 임산사업소 설치 





․철도 : 평부선(평양～개성), 황해청년선(사리원～해주), 청년이천선(평산～세포), 은율선(은화～철광), 
       송림선(황주～송림) 등이 통과함 
․도로 : 고속도로(평양～원산선, 평양～개성선, 사리원～신천선), 
        1급도로(평양～개성선, 사리원～해주선, 희천～평산선, 신계～김화선, 금천～마전선) 등임
․항만 : 송림항  
통신 ․매우 열악함. 1976년 자동화 시스템 도입 
자원 에너지 광물
․에너지 : 수력자원 취약. 북한 전체 3%. 화력도 취약
           석탄자원은 초무연탄층이 발달. 그외 빈약 
․광물자원: 중석광(주요광물로 만녕광산에서 대량생산, 북한 최대), 몰리브덴(북한 최대), 납, 아연, 동광납 발달 




․다양한 광물자원 분포, 제철공업, 광업 건축자재공업이 발달. 
․평양, 남포 등과 인접 일제점령기부터 제철공업 발전 용수 풍부 
공업발전과
정
․제철업이 발달, 황해제철소, 1996년 말 현재 선철 113만톤, 강철 145만톤, 압연강재 75만톤 
․건재공업이 발달 특히, 이벤트 공업, 섬유공업이 발달(사리원) 대표적 공업지역은 사리원 시내 송림시 
잠재력및 
의의 
․기존기반산업, 평양․남포인접으로 노동력, 기술, 시장 등의 유리, 제철공업에 의한 다양한 연계공업가능. 
․건재공업의 발전가능, 경의선 통과 교통편리. 남북교류활성화시 개성 인근지역 발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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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직할시 
개 괄 
․대규모 중화학공업 및 자원빈약. 기계공업, 제약공업, 섬유공업 발달. 개성시에 집중 
․대표적인 공장은 개성종합기계공장, 그외 일반기계공장, 개성기계수리공장, 개성자전거 공장. 개풍군의 개풍
기계공장, 판문군의 판문세탁공장 




․기중기 및 일반 기계를 생산하는 개성 종합기계 공장이 대표적 공장. 그 외 일반기계공장 개성기계수리공장, 
개성자전거 공장, 개풍기계공장, 판문기계공장,
․정밀기계공장으로는 개성정밀기계공장, 개성시계협동조합 개성 농기계 공장. 장풍, 개풍 등의 농기계 공장 
전기,통신공
업
․냉장고를 생산하는 개성전기공장, 통신장비를 생산, 수리하는 개성 통신기계 수리소. 전구를 생산하는 개성전
구공장, 자동화 축전지를 생산하는 개성 축전지 공장 
건재 공업 ․장풍도시 건설 사업소와 여현 건재공장에서 시멘트 생산 ․개성유리공장, 광학유리공장은 북한의 5대 광학유리공장 
섬유공업
․경공업 비율이 높고 발달함. 개성방직공장은 대규모 중앙방직공장. 
․15개의 방직공장중 모직 4개, 제사 및 방사공장이 2개, 그외는 면직, 편직, 마직, 피복공장은 소규모임 
․개성시의 주요 피복공장은 모두 12개가 배치되어 있음 전체 4% 
식료품 
공업
․개성에는 전국 229개중 4개 식품공장 배치 
․장 및 식료공장 2개, 옥쌀공장 1개, 육류가공공장 1개임 
일용품 
공업
․개성에 50여개 공장. 북한 전체의 5% 






․철도 : 평부선(경의선의 평양～개성구간), 이 통과
        개성시를 운행하는 열차는 평양～개성, 신의주～개성간 2개 노선  
․도로 : 고속도로(평양～개성), 1급도로(평양～개성), 2급도로(개성～해주선)이 있음 
통신 ․대남관계상 군용 및 관용통신은 진전을 보이나 개인용 통신은 빈약함. 방송은 대부분 유선 
자원 에너지 광물





․군사분계선 근접으로 공업발달 불리 
․공업용지 비중은 1.8%(북한 평균 1.4)이나 직할시의 공업으로는 저고함 
․섬유 및 의류공업 발달 면방직 공업기지, 개성방직공장은 방직 및 방적부문 전국종업원의 7% 북한내 6위 공
장 
․개성편직공장은 북한내 주요 편직공업 종업원수의 5.0%로 북한내 10위 
․기계공업은 북한 전체의 0.5%로 미약. 국방상의 이유로 공업발전 제한 
잠재력
및 의의 
․통일 후 수도권과 평양 남포, 해주와의 연계를 보면 위치상으로 양호함 
․한반도의 중심위치, 경공업 분야 육성여건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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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원 도 
개 괄 
․중공업 우선 정책에 의해 금속, 기계공업 중심으로 하고 이에 건재공업, 광업, 탄광산업이 결부된 중공업이 
발달, 기계공업은 강원도 전체 종업원의 23%
․주요 공장 : 6월4일차량종합기업소, 원산조선소, 5월18일 공장 
․금속공업 : 기계공업 다음으로 중요. 문평제련소와 9월21일제련소가 문천시 소재 
․경공업 : 종사자의 30%. 주요경공업은 원산방직공장, 원산신발공장, 원산담배공장 등이 있음. 
          방직 및 일용품공업이 경공업의 주된 산업임. 




․총공업 생산의 22%, 납․아연 제련과 같은 비철금속 공업. 
․비철금속 중심지는 문천이며 문평제련소와 9월21일 제련소가 입지하며 북한의 납, 아연 생산의 중심지임
․아연제련직장과 유산 직장에서 아연 11만톤 생산. 20만톤 생산의 인, 비료 공장, 1972년 건설. 
․제철, 제강 공업 : 소규모인 문천강, 철공장이 있음 
기계 공업
․도내총생산의 17%, 주요 공장은 6월4일 차량종합기업소, 원산조선소 5월18일공장 그외 60여개 기계공장 배치 
․중심지역은 원산과 문천시임. 도내 전체기계공장수의 45%가 집중. 대형운송차량 생산 
․원산은 주요 선박기계생산지임. 1996년 현재 3만톤급 배중 건조할 수 있는 시설갖춤. 
․기타 채취설비, 정밀기계, 전기 및 통신기계, 단농기계 설비 등도 생산 
화학 공업
․화학공업 중심지는 원산과 문천이며 원산 화학공장이 가장 큼 
․석면제품과 크롬제품은 6월4일 차량종합기업소, 금성트렉터 종합공장을 미롯하여 전국적으로 공급 
․감광지, 인화지 등 160여 종류 제품 생산. 그밖에 문천 염료공장, 문평제련소 비료 생산. 
․소규모 지방 화학공장은 원산, 천내, 통천, 김화, 이천 등 배치 
건재 공업
․도공업생산의 6%를 차지. 공업의 중심지는 원산시, 문천시와 천내군으로 공장의 1/3이 이곳에 입지 
․천내군에는 전국적 규모의 천내시멘트공장, 7월4일시멘트공장이 있음 
․원산시에는 대규모 조립부재 생산공장이 있고, 안변에는 안변 요업공장 소재. 
․석회석 점토와 같은 원료 풍부 
방직 및 
의류공업
․도내 총생산의 8%, 지방공업 생산에서는 20%, 원산이 중심지이며 편직 및 의류 공업 발달 
․원산방직공장이 주공장이며 안변, 천내, 평강, 화ㅣ양, 세포 등에 배치 
․전국규모의 편직물 공장, 원산소재, 기타 원산수츨피복공자ㅇ, 송도원 피복공장 등이 있음 
식료품 
공업
․중소규모로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고, 간장과 된장은 원산, 문천, 천내, 평강. 
․식용유는 원산, 안변, 천내, 통천 및 고성이 중심지. 과일 가공기지도 원산과 각군 배치 
․밥공장, 빵공장도 원산시, 문천시, 천내 등에 집중 
신발, 
제지공업
․원산신발공장, 원산구두생산 협동조합 등은 전국적인 규모임 
․제지공업은 도내 18개 공장설치, 주요제품은 필기용 제지와 신문용지, 
․종이생산이 많은 곳은 원산시, 안변, 고산, 세포, 평강, 판교, 법동, 광도 등임 
일용품 
공업
․도매 총 공업생산의 10%, 80여개의 공장 
․원산은 일용품공업의 중심지임. 원산철재일용품공장, 문평제련소, 6월4일차량종합기업소, 5월18일 공장





․철도 : 강원선(용담～평강), 청년이천선(세포～지하리), 천내선(용담～천내), 문천항선(옥평～문천항)이 통과
․도로 : 고속도로(원산～법동선, 원산～금강산선), 1급도로(평양～원산, 원산～나진, 원산～김화), 
       3급도로(금강～인제, 마전～고산, 세포～회양)이 있음 
․항만 : 원산과 통천 
통신 ․낙후되어 있으며, 전화는 교환을 통해 연결. 방송은 대부분 유선 
자원 에너지 광물
․수력자원 : 임진강과 북한강은 북한 총수력자원량의 8%, 통천발전소 21,150㎾
․석탄자원 : 초무연탄, 무연탄, 갈탄이 있음. 
           초무연탄 매장량 10억 9천톤. 주요 산지는 천내지구, 문천탄광지, 천내탄광 임 
․광업 : 금, 은, 동, 중석, 니켈, 중정석, 몰리브덴, 세시움, 인회석, 하석, 녹주석, 흑연 등이 있으나 생산량     




․지하자원, 임산자원, 수산자원, 수력자원이 비교적 풍부 
․공업발전은 매우 부진(접경지역, 군사지역이기 때문)
․공업발달지역은 원산, 문천, 천내 등 영흥만 일원이며 중심지는 원산임 
․발달된 공업은 금속공업, 기계공업, 수산가공공업. 이밖에 방직, 식료품공업도 점차 성장 
․수산업은 원산, 통천, 고성 등 동해안 일대 한,난류의 교차도 어류 풍부 
잠재력및 
의의 ․기 발달된 기계공업, 금속공업, 수산물가공공업의 육성이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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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남도 
개 괄 
․납, 아연, 마그네사이트 광상, 수력발전 어장 항구 등 자원과 지리적 여건 양호 
․함흥의 화학공업, 카바이트공업, 비료 공업. 허천-단천지구의 유화철과 인회석 풍부 
․흥남지구 흥남제련소. 신촌, 양화, 홍원의 수산물 가공 공장, 조선공업 
․함흥공업지구는 6개구역 214개 공장. 공장수가 가장 많은 구역은 사포구역이고, 다음이 회상구역, 성천구역, 
동흥구역, 흥남구역, 용성구역임 




․제철, 제강 중소규모의 함흥 강청 공장, 철제 일용품 생산 
․비철금속공업 북한의 주요 비철금속공업지역으로 납, 아연, 동, 니켈, 금, 은 등의 제련 공업이 단천, 장진, 흥
남 등지를 중심으로 발달함. 단천제련소, 흥남제련소 
기계 공업
․북한전체 기계공업생산의 16%, 함흥-원산지구에 집중됨 
․함흥, 단천, 이원, 신포 등에 발달. 용성기계공장 배치 
․중기계, 공작기계, 전기기계, 채굴기계, 농기계, 철도차량, 선박동업, 대형기계설비 생산 
화학 공업
․산, 알카리공업. 함흥은 최대 화학공업지이며 화학비료공업, 유산공업은 북한총생산의 46%를 차지
․흥남은 북한 최대의 질산 생산기지임.  카바이트는 함흥에 대규모 배치 
․화학비료 및 농약공업 흥남지구에 암모니아 생산기지 건설. 
․함흥은 북한의 최대 화학비료 생산기지이며 1996년 현재 흥남 비료 공장은 북한 화학비료 총생산의 38%. 
․화학공업은 북한 화학공업종사자의 28%. 함흥지구에 주로 입지 
건재 공업
․대표적 시멘트 공장은 부래산 시멘트공장, 30만톤 생산. 
․시멘트 공장수는 북한 전체의 11%. 생산량은 10% 정도임 
․벽돌공장은 함주군과 영광군에 배치. 생산능력은 북한 전체의 8%. 
섬유공업
․함흥 중심배치, 북청단천에 소규모 
․함흥은 북한 최대규모의 흥남모방직 공장이 입지. 모방직 공업의 중심지. 견방직 공업도 발달 
․함흥 편직공장, 강서편직공장 등 대규모 공장 의류 제조업은 북한 두번째 (13%) 
식료품 
공업
․함흥시에 대규모 입지 다음으로 단천, 함주, 북청, 신포 
․함흥에는 장공장, 채소가공공장, 육류가공공장, 당류가공공장, 신포에는 수산물 가공공장 
신발공업
․자체수요를 위한 공업배치




․함흥시에 집중 배치. 그외 고원, 함흥은 북한 중앙일용품의 9%를 생산. 
․함흥 영예군 인수지일용품 공장, 함흥향료공장, 함흥 접착제 공장, 중앙공업일용품공장 등이 배치 
목재가공 
공장
․북한 원목생산의 13%, 주요생산지는 장진, 부전, 허천, 집적, 요적, 흥원, 신흥, 적성, 정황 
․장진임산사업소는 함남원목생산의 30%. 





․철도 : 평라선, 신흥선, 장진선, 덕성선, 이원선, 차호선, 허천선, 만덕선, 금골선, 서호선 등이 통과 
        탄광선인 고원탄광성, 금야탄광선이 있음 
․도로 : 고속도로(원산～함흥간 건설추진중), 1급도로(원산～나진선, 북천～혜산선), 
        2급도로(함흥～자강도, 금야～평남) 
․항만 : 흥남, 신포  
통신 ․매우 빈약함. 일부 자동화, 그외 교환. 방송은 대부분 유선 
자원 에너지 광물
․에너지 : 북한 최대 수력발전능력 보유 (1/4).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 발전소 화력은 미약 
          석탄자원은 대부분 무연탄으로 풍부하지 못함 
․광물자원 : 북한 최대의 납, 아연광상인 검덕 광상, 천남 광상 소재 
            단천시 백금산동에 있는 용양광상은 세계적인 마그네사이트 생산기지로 매장량 30억톤




․주요지하자원(납, 아연, 마그네 사이트 광상) 
․수력전기생산유리 (장진강, 부전강) 수산물 어업, 항구, 풍부한 공업용수 
․주요 화학제품 및 비철금속 공업의 생산증대를 위하여 함흥지구는 5대지구로 지정 
․1991년 김일성지시로 함흥지구의 종합화학공업기지화 추진 (북한 최대화학공업지) 
․기계공업은 16.2%(전국) 
․화학공업원료 : 무연탄, 유화철, 석회석 풍부, 2․8 비날론 연합기업소, 함흥제약공장 
잠재력및 
의의 
․자원, 항만, 공업기반 주변 연계개발 여건 등 잠재력 좊음, 특히 화학공업, 수산업 가공, 조선공업, 기계공업 




․제철, 제강공업과 이에 연관된 금속공업이 중심 
․무산의 철광, 청진시와 김책시의 석회석 무산광산연합기업소는 150년 동안 연간 1,500톤의 정광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철광 매장 
․북한 최대의 제철, 제강 종합공장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선철과 강철생산 
․청진제강소, 부령야금공장, 성진제강연합기업소 소재 
․길주 펄프공장, 청진화학섬유연합기업소, 석탄자원과 연관된 공업구조 





․제철, 제강공업 :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북한 전체 선철 생산의 2/3, 생산 북한 최대 
․청진시는 김책 제철 연합기업소와 청진제강소, 김책시에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부령에 부령야금공장, 김책제철
연합기업소는 선철 217만톤, 강청 240만톤, 압연강재 147만톤 생산 
․청진제강소는 북한 전체 삼화철 63% 생산. 성진제강소는 특수강 생산, 부령야금공장은 규소철과 크롬철 생산 
기계 공업
․대표적 기계공업지역은 청진～회령지구. 이 지구는 채굴기계, 운수기계, 임업기계, 대형선박기계 생산 
․5월10일 공장, 청진은 농기계공업지역. 청진농기계공장 전자․자동화 공업으로 청진자동차기구공장. 6월1일전
기기구 종합공장 
․청진외 조선소는 1996년 현재 2만톤급 선박건조 (남포 다음가는 조선공업)
화학 공업
․청진, 은덕, 화성, 나진 등이 중심이며, 청진은 화학섬유 생산지로 청진, 화학섬유 연합기업소는 북한 최대 
․은덕지구는 연료화학공업의 중심지로 2․8 비날론 연합기업소가 있으며, 화성은 합성수지 생산기지임. 
․선봉의 승리화학공장은 북한 최초의 정유공장, 정유공업은 빈약함. 
건재 공업
․시멘트공업이 빈약, 전국의 5%
․함북 최대의 시멘트공장은 고무산시멘트공장으로 한해 10만톤 생산 그외 연사, 김책 등에 시멘트공장위치
․벽돌공장은 은덕, 새별을 비롯 8개 시군. 
섬유공업
․방직 및 의류 : 섬유공업 빈약 전국 종사자 2%. 청진, 온성, 함흥 
․청진화학섬유공장(최대), 온성피복공장, 함흥의 2․8비날론 공장 
․편직공장으로는 김책편직공장, 청진편지공장, 전국편직공장, 종업원의 4%와 5% 
식료품 
공업
․회령, 청진, 길주, 김책 등을 중심으로 발달 
․회령에는 곡물가공공장, 육류가공공장, 당류생산공장, 담배공장
․청진에는 식용유 생산공장, 댐배공장, 김책에는 채소가공공장 
신발공업 ․청진시 중심으로 발달, 그 외 최령 ․청진 신발공장, 청진구두 공장, 회령구두공장 
일용품 
공업 ․청진은 전국적인 주요 공업지, 청진시계생산협동조합을 비로한 수십개의 공장 입지 
목재가공 
공장
․원목생산은 전국 23%이며, 목재가공공업이 발전한 지역은 무산군, 연사군, 회령시, 길주군등 
․북한 최대 제지공장은 길주펄프공장임(북한 전체의 44%) 






․철도 : 평라선, 함북선, 백두산청년선, 백무선, 무산선 등이 통과 
        지선으로는 고건원선, 홍의선, 고참선, 세천선, 동포선 등이 있음 
․도로 : 1급도로(원산～나진선), 2급도로(청진～회령선, 청진～혜산선), 
        3급도로(청진～김책, 청진～나진, 청진～길주)  
․항만 : 청진, 나진, 선봉, 김책  
통신 ․매우 열악함. 전화는 대부분 교환을 통함. 방송은 대부분 유선 
자원 에너지 광물
․에너지 : 북한 전체 갈탄의 1/3 매장 북한최대의 자철광생산지(무산철광, 자철광) 13억톤 매장 
          유역변경식 수력 발전소, 북한 전체의 8%, 선봉화력발전소 20만㎾
․광물자원 : 철, 망간, 코롬등 철합금 광물 광상 58개 철광이 가장 중요하며 무산철광산은 북한최대(연750만톤) 




․공업입지여건 : 풍부한 원료, 기존공업지역, 청진공업지구와 김책공업지구, 청진공업지구는 청진, 나남, 나진, 
은덕. 북동부 최대 공업지역 제철, 제강, 기계, 화학, 용수조건 양호, 전력사정 양호 (서두수, 선봉 청진 화력 
허천강, 부령 발전소 )
․주요상업은 제철, 제강 및 비철금속제련 등 금속산업과 석탄 및 석유화학, 김책공업지구는 김책시와 길주 및 
함경남도 단천을 포함한 신흥 공업지, 금속공업과 기계공업 발달 
잠재력및 
의의 
․자원, 기존공업, 용수, 대외 연결(항만, 교통) 용이, 자유무역지구 설정 등 잠재력 높음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수산업 유리 
부  록   285
□ 자강도 
개 괄 
․군수공업이 발달, 기계공업이 기본 
․자강도의 공업생산 비중은 기계공업이 27%, 방직 및 피복공업 19%, 임업 및 목재가공이 10%, 일용품공업이 
8%, 식료품공업이 7%임 




․비철공업의 기본원료인 철광석자원 풍부, 회종석 니켈 등 지하자원 풍부 
․대표적 생산기지 : 장자강 중류유역의 성간군 쌍방리 소재 ‘8호제강소’(강철, 압연제품생산) 
․그 외 강계시 고영동의 강계강청공장 장강군 장평리에 주철판 공장 
비금속 
공업
․원료, 연료, 동력, 기계 및 금속 가공공업 등의 배치도 금속공업 발달에 유리 
․금속공업제품의 주요 생산지를 보면 만포, 제련소가 대표적임 
․중강로 호하노동자구에 위치한 3월5일 청년광산에서 생산된 동과 장강군 종표지의 장강 광산에서 생산된 납, 




․자강도 공업의 조간 
․기계는 도 전체의 27% 차지. 공작기계, 부품생산은 비중이 큼.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및 2월26일공장 등 6개 중앙공업 50개 지방공업 
․주요 기계공장은 강계시(자강도공장 16.7%, 만포시 11.7%)와 희천시, 전천군, 만포시 (북한 최대 타이어 생산
지)
건재 공업 ․도의 공업 총생산의 2.6%, 시멘트공업원료 자원 풍부 ․대표공장 : 만포시의 8월2일시멘트공장, 강계시멘트 공장(강계시     )  
경공업
․도공업생산의 1/3 풍부한 임산자원으로 목재, 제지, 섬유공업 발달. 방직 및 피복공업이 주  
․대규모의 종합방직기지와 면직 생산기지가 배치 
․도내 경공업의 42%가 강계시, 희천시, 만포시, 전천등 주요 공업지에 배치 
․강계시는 자강도 총 공장수의 16%, 중앙공정기업소의 55.6% 
섬유 공업
․경공업 생산액의 1/2로 가장 높은 비율 (방직 및 피복)
․공업전체에서는 1/5 (기계공업 다음)
․주요 방적사 및 직물공장 : 9월방직공장, 강계방사공장, 희천직물공장, 3개의 중앙공업공장 등 22개 
․대표적 공장 : 강계시의 9월 방직공장, 강계방사공장, 대체로 강계시, 희천시, 만포시에 배치 
식료품 
공업
․섬유, 일용품 공업 다음 비중 
․강게시, 희천시, 만포시에 배치 
․강계시에는 주류, 장류. 만포시에는 장류, 과자류, 육류. 희천시에는 장류, 주류,   류 
․주요식품공장 : 강계포도주 공장, 강계곡산공장, 강계장 공장, 의천식료공장, 강계약곡가공공장, 강계맥주공장, 
만포장공장, 강계사이다 공장 
기타 
경공업
․신발 : 강계신발공장 만포의 압록강 타이어공장 가장 큼 
․일용품 공업 : 섬유공업 다음으로 큼. 3개의 중앙공업공장과 96개의 지방공업공장 
               중심지는 강계시, 희천시, 전천군, 만포시, 강계시의 연평공장은 북한 최대 
․제지공업 : 자체적으로 원료 수급, 강계종이 공장 대표적 






․철도 : 만포선, 혜산～만포청년선을 기본 간선으로 협괘철도인 강계선, 
        지선으로는 안골선, 운하선 등 5개가 있음 
․도로 : 1급도로(강계～평양), 2급도로(신의주～강계, 강계～혜산, 강계～함흥, 강계～해주), 
        3급도로(강계～대흥, 박천～초산)  
통신 ․낙후되어 있음. 전화 일부 자동. 방송은 유선 
자원 에너지 광물
․에너지 자원 : 수력자원 풍부. 대표적 발전소는 장자강, 강계청년, 운봉, 남리발전소 
               석탄은 에너지 부문에서의 비중이 낮음. 무연탄이 대부분 
․광물자원 : 주요광물은 흑연, 동, 납, 아연, 금, 중석, 철 등임 




․국방상 유리한 위치, 군수물자생산, 만포선을 통해 평양과 연계 
․희천시의 희천공작기계 종합공장 및 2월26일 공장이 자강도 기계공업생산 유도. 
․강계시에는 주요병기공장 소재. 강계, 만포, 희천의 기계공업, 전시대비한 수력발전건설 촉진 
잠재력및 
의의 
․임업과 풍부한 수력 자원 
․인위적인 기계공업육성으로 공업기반 확보 
․교통여건 역시 중심도시인 평양과 연계되어 기계공업의 기술혁신 및 첨단화로 대중국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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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강 도 
개 괄 
․자원과 지역적인 여건으로 볼 때 가공공업 및 제지공업이 발달 
․혜산이 중심지, 동제련공업 발달 
․갑산, 허천, 홀동, 수안광산에서 생산 





․제철, 제강 산업은 철광과 석탄이 빈약함. 발달하지 못함 
․동제련을 중심으로 비철금속 발달 
․갑산, 허천, 홍동, 수안광산에서 황, 반, 유미동광산출 
․주요공장은 운흥군의 8월24일공장, 생산능력은 연 2.5만톤 
기계 공업
․기계공업 미약, 중소규모 기계공업 
․중심지는 혜산이고 5월8일 임업기계공장이 중심 
․그 외 농기계 및 농기구 공장 일반기계공장 분포 
화학 공업
․빈약, 북한 전체의 1%. 
․원료자원없음 
․화학공장으로는 운흥군의 운흥화학공장, 김정숙군의 신파화학공장, 삼수군의 삼수화학공장 
건재 공업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시멘트 공장 배치. 170여개 생산능력은 전국의 7%. 
․대표적 시멘트 공장은 혜산 시멘트 공장, 운흥군의 운흥광산시멘트공장, 백암군에 있는 백암지방공업 시멘트
공장, 목재건재공업 발달, 혜산시와 운흥군은 양강도의 가장 중요한 건재공업지 
섬유공업 ․혜산시 혜산 방직공장은 도내 대표적임. 북한 최대의 아마 방직 공장 ․혜산의 혜산 편직공장이 대표적이며 전국 종업원의 3.5%, 주요 의류공장 18개임 
식료품 
공업
․29개의 식료품공장 배치. 장, 식료간장 공장(9개) 이주
․주요 식품공장 : 혜산시, 운흥 
․혜산시에 청량음료 생산 특화 
신발공업 ․헤산시 중심으로 주로 천신발과 일반신발 생산 
일용품 
공업 ․혜산시가 중심. 다음이 운흥. 혜산시는 17개의 일용품공장 배치 
목재가공 
공장
․목재가공공업의 중심지는 혜산시, 백암읍, 운흥군의 생장 노동자구, 삼지연의 염수노동자구, 보천군의 대평노
동자구, 혜산시는 북한 최대의 제지업과 목삭판 및 제지, 목재화학공업 중심지 입지 





․철도 : 백무선, 백두산청년선, 혜산～만포청년선, 삼지연선. 
        지선으로는 보천선이 있고 임산철도로는 생장～용암간선이 있음
․도로 : 1급도로(북청～혜산선), 2급도로(강계～김형직선, 간삼봉～백두산선, 신의주～나진선) 
통신 ․우 낙후되어 있음. 전화 일부 자동. 방송은 유선 
자원 에너지 광물
․에너지 자원 : 수력자원 풍부, 중소수력 발전소 25개, 화력은 없음, 석탄자원 빈약 
․광물 자원 : 북한 최대, 동광 생산지. 8월 20일 광산 




․북한의 동광상층에서 전망이 큰 동광상기지 
․임업과 광업을 제외한 순수 제조업 비중 낮음. 90% 이상이 산지로 되어 북한내 산림 축적량의 30% 이상 해
방후 북한내의 임업기지로 적극육성 
․목재가공공업 발달
․혜산시에 북한에서 가장 큰 제재업과 목판 및 제지, 목재 화학공업 중심지 
잠재력및 
의의 
․풍부한 임산자원과 목재가공산업의 육성 가능, 고급상품화. 
․제지공업, 동제련 공업 육성 
   자료: 한국토지공사. 1999.「통일후 산업구조 재편 및 입지구상에 관한 연구」
